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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동기와 목적

한어 중고음은 일반적으로 魏晉南北朝에서 唐代까지의 어음을 가리키며 한국과 일본의

한자음 확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어 중고음은 北宋의 廣韻까지 절운계 운서의 증보

본의 성격으로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였으나, 비슷한 시기의 集韻부터 현실음이 반영되

기 시작하여 元代의 古今韻會擧要(이하 韻會)ㆍ中原音韻, 明代의 韻略易通ㆍ韻
略滙通을 거치며 중국 북방의 현실 어음을 반영한 조기 관화의 성격으로 변모한다. 이

후 청대에 顧炎武를 기점으로 古音學이 연구되고, 陳澧는 切韻考에서 반절계련법으로

廣韻의 자모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스웨덴의 언어학자 칼그렌(Bernhard Karlgren)은

淸代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中國音韻學硏究에서 비교언어학의 방법으로 한어 중고음

의 음계를 분석했는데, 한자음을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하여 어음의 특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음을 예로 들면, 전청은 무성 무기음 [k], 차청은 무성 유기음 [kʰ], 전탁은 유성음(유

성 무기음, 유성 유기음) [ɡʰ]으로 표기한 칼그렌의 분석 방식은 음소 표기가 겹치지 않

는다는 점이 명쾌하여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마치 한어 중고음의

청ㆍ탁과 범어의 무성음ㆍ유성음의 대응 관계를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 한어 중고음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전탁자

를 유성음으로 표기하는 것은 전탁자의 실체가 유성음이라기보다는 표기상의 방편으로

보는 것이 이치에 맞다. 현재 한ㆍ중ㆍ일의 어음에서 유럽어의 유성음의 발성 습관은 드

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불교 경전을 한자로 음역하는 과정은 한자음의 음운 분석에 변화를 가져왔다. 음절 분

석에 따른 반절과 운도의 활용이 그것이다. 하지만 범어에는 있는 음소이지만, 한어에는

없는 음소를 음역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이다. 특히 범어의 유성음은 성대

깊숙한 곳에서 발성하는 묵직한 소리로, 한어에서 이에 대응하는 음소를 체계적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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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하기 위해 어떤 한자음의 특징을 대응시켰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범어의 유

성음에 대응하는 한어 중고음의 전탁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한어 중고음의 전탁자를 東國正韻 23자모에서 ‘ㄲ, ㄸ, ㅃ, ㅉ, ㅆ, ㆅ’로 표기하고

있는 훈민정음 각자병서의 창제 목적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한어 중고음의 음운을 면밀히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어 중고음의 청ㆍ탁에 해당하

는 한자음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월어의 성조에서 한어 중고음의 청ㆍ탁과 명

확한 대응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청ㆍ탁을 현재 초분절자질로 분석되는 월어의 성조에

따라 달라지는 음색의 차이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월어의 9성 6조는 입성을 제외하

면 6개의 조치를 갖는데, 1ㆍ2ㆍ3성은 ‘음조’라고 하며 조치가 높고, 4ㆍ5ㆍ6성은 ‘양조’라

고 하며 조치가 낮다. 조치는 가상의 음높이로 성조를 판단하는 것으로, 음조와 양조를

공명강을 기준으로 구분하자면 1ㆍ2ㆍ3성은 구강에서 비강까지의 공명을 포괄하며, 4ㆍ5

ㆍ6성은 후두강 주변에서의 공명이라 할 수 있다. 廣韻 41성모의 반절상자를 기준으로

월어의 음조는 한어 중고음의 청음에 대응하고, 월어의 양조는 한어 중고음의 탁음에 대

응한다. 월어의 ‘6조’라는 조치의 개념은 趙元任의 오도표기법 이후 명명한 것으로, 과거

에 월어의 성조가 어떻게 묘사되고 정의되었는지 현재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월어의 4ㆍ5ㆍ6성이 후두강을 위주로 발성하는 특징이 있는 것은 예일 로마자 표

기법 및 黃錫凌의 병음방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것이다.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에서 아음 ‘ㄱㆍㅋ/ㄲㆍㆁ(옛이응)’, 설음 ‘ㄷㆍㅌ/ㄸㆍㄴ’,

순음 ‘ㅂㆍㅍ/ㅃㆍㅁ’, 치음 ‘ㅈㆍㅊ/ㅉ, ㅅ/ㅆ’, 후음 ‘ㆆㆍㅎ/ㆅㆍㅇ’을 청ㆍ탁으로 규정하

고 있는데,1) 이는 곧 東國正韻 23자모에서 각각 아ㆍ설ㆍ순ㆍ치ㆍ후의 청ㆍ탁으로, 한

어 중고음의 청ㆍ탁과 대응한다. 차탁 반설음ㆍ반치음인 ‘ㄹ’ㆍ‘ㅿ’을 추가하면 곧 東國
正韻 23자모가 된다.

범어의 무성음ㆍ유성음, 한어 중고음의 청ㆍ탁, 월어의 음조ㆍ양조, 東國正韻 23자모
의 청ㆍ탁이 명확한 대응 관계를 이루는 것을 통해 현재 음가의 실체가 불분명한 한어

중고음의 影母와 喩母 및 이에 대응하는 훈민정음의 초성 ‘ㆆ’과 ‘ㅇ’의 음가를 분석할 수

있다.

범어의 무성음ㆍ유성음의 조음 방식은 중고 한어 36字母에서 청ㆍ탁을 구분 짓게 한

1)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 ㄱㄷㅂㅅㆆ爲全淸, ㅋㅌㅍㅊㅎ爲次淸, ㄲㄸㅃㅉㅆㆅ爲全濁, ㆁㄴㅁㅇㄹㅿ爲

不淸不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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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이라 할 수 있다. 범어의 무성음은 청음으로, 유성음은 탁음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표기상의 목적과 음소의 실체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어 중고음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월어의 음조ㆍ양조는 현재 성조로 표기되지만, 과거에는 음색의 개념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는 월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언

어를 성조의 개념으로 분석하지 않고, 청취 측면에서 느껴지는 자질로 구분하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월어의 음조ㆍ양조는 한어 중고음의 청ㆍ탁의 실체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가

능하다.

훈민정음의 창제에는 중국의 성운학뿐만 아니라 범어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음은 주

지의 사실이다. 東國正韻을 통해 한자음의 정음을 추구했고,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서

적이 불경언해에 치우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창제 당시의 훈민정음은 한어 중고음 분

석에 직접적인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은 음소 문자이면서 자질 문자로 설

음을 예로 들면 한어 중고음의 전청ㆍ차청ㆍ전탁ㆍ차탁을 ‘ㄷㆍㅌㆍㄸㆍㄴ’으로 조음 위

치와 조음 방법을 바탕으로 형상화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칼그렌이 국제음성기호로

표현한 ‘[t]ㆍ[tʰ]ㆍ[d]ㆍ[n]’보다 직관적이다. 다만 로마자와 달리 세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특히 한어 중고음의 전청 影母와 차탁 喩母를 ‘ㆆ’과 ‘ㅇ’로 制字하여, ‘ㆆ’

를 설내입성 ‘ㅭ’로 활용하고 ‘ㅇ’을 순경음 ‘ㅱ’로 활용한 것에서 ‘ㆆ’과 ‘ㅇ’의 음가를 구

체적으로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훈민정음에서 보이는 한어 중고음의 影母와 喩母에 대

한 음가 분석의 정교함은 현재 국제음성기호를 통한 影母와 喩母에 대한 분석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분절 자질이 위주가 되는 국제음성기호의 음소로 한어 중고음을 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에서 한어 중고음의 청ㆍ탁, 월어의 음조ㆍ양조, 東國正韻 23자모의 청ㆍ탁이 대

응 관계를 이루는 점을 확인하고 訓民正音 ｢解例本｣ 및 東國正韻 한자음을 근거로,

한어 중고음의 影母ㆍ喩母 및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ㆆ’과 ‘ㅇ’의 음가를 분석한다. 나아

가 한글에서 탈락한 ‘ㆁ(옛이응)’ㆍ‘ㅿ’의 창제 목적 및 음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2. 연구 범위와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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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은 조선 전기에 한자음 正音의 정립을 위해 편찬된 운서로서, 한자음의 종

성을 한어 중고음의 운미 8개에 대응시키고 있다. 당시 우리말 한자음에는 드러나는 않

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 [-t]ㆍ[-u(w)]ㆍ[-i]를 ‘ㅭ’ㆍ‘ㅱ’ㆍ‘’와 같이 표기함으로써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일치시키고 있는 점은 세종이 생각하는 한자음의 ‘정음’이 한어 중고음

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東國正韻의 23字母2)에서 우리말에서 변별되지 않

는 이유로 중고 한어 36字母3)와 달리 순중ㆍ순경, 설두ㆍ설상, 치두ㆍ정치음을 구분하지

않지만, 아ㆍ설ㆍ순ㆍ치ㆍ후ㆍ반설ㆍ반치음에서 청ㆍ탁의 구분은 명확히 하고 있음을 
廣韻의 41성모 반절상자와의 대응 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廣韻의 전탁자를 東國正韻 한자음에 대비시켰을 때 東國正韻 한자음의 초성에

서 전탁자 ‘ㄲ, ㄸ, ㅃ, ㅉ, ㅆ, ㆅ’를 일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어 중고음의 전탁자는

현재 월어의 양조와 대응하므로 ‘ㄲ, ㄸ, ㅃ, ㅉ, ㅆ, ㆅ’는 조음할 때, 후두강을 위주로 발

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음색은 자연스레 두터워지게 되어

있다. 한어 중고음ㆍ월어ㆍ東國正韻 한자음 주음에 사용된 훈민정음을 상대 비교하면

한어 중고음의 음가를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는 사용되지 않

는 훈민정음 ‘ㆆ’, ‘ㅇ’4), ‘ㆁ(옛이응)’, ‘ㅿ’의 사용 목적 및 음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ㆆ’ㆍ‘ㅇ’ㆍ‘ㆁ(옛이응)’은 성대 진동의 공명강에 작용하는 음색 차이 외에 다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ㆆ’ㆍ‘ㅇ’ㆍ‘ㆁ(옛이응)’을 통해 월어의 9성 6조가 구

분되는 원리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한어 중고음이 어떻게 분석되는지에 관하여 논하기로 하는데, 선행 연구

를 바탕으로 한어 중고음의 음계를 효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한어

중고음은 절운계 운서와 절운계 운도를 위주로 하여 분석하지만, 중국 방언 및 주변국의

한자 독음과의 관계를 다각도에서 고찰할 때 더욱 면밀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월어의 음조ㆍ양조가 한어 중고음의 청ㆍ탁과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고,

월어의 음운 체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월어의 음운 체계는 한국 한자음과의 유사성 때

문에 선행연구5)에서 이미 검토된 바가 있는데, 월어와 東國正韻 한자음을 비교한 연구

2) 중고 한어 36字母의 순음에서 4개 자모, 설음에서 4개 자모, 치음에서 5개 자모 총 13자모를 제외하면 東

國正韻 23자모와 일맥상통한다. 

3) 중고 한어 36字母는 중국의 특정 지역의 어음만을 가리킨다고 보기 어렵다. 

4) 東國正韻 한자음 초성에 사용된 ‘ㅇ’을 가리킨다.

5) 선행연구로 조연정, ｢현대 월방언 연구, 광주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임려, 

｢중국 월어방언과 한국어의 대조연구, 음운 체계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2집, 2011. 박종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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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직 없다. 중고 한어 36字母의 청ㆍ탁과 실담의 무성음ㆍ유성음과의 대응 관계를 살

피기로 하는데, 실담은 중고 한어 36字母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東國正韻 
한자음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東國正韻 한자음의 음운 체계에 대해 살피고, 東國正韻 23자모의 청ㆍ탁이 한어

중고음의 청ㆍ탁 및 월어의 음조와 양조에 대응함을 확인한다. 東國正韻 한자음이 사

용된 釋譜詳節, 月印釋譜의 序의 한자음 및 月印釋譜에 수록된 世宗御製訓民正音

의 序의 한자음을 한어 중고음과 비교하여, 東國正韻 한자음의 성모와 운미가 일률적

으로 한어 중고음과 대응 관계를 이루는 것을 확인한다.

한어 중고음ㆍ월어ㆍ東國正韻 한자음의 대응 관계가 일률적임을 바탕으로 제3장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한어 중고음의 喩母ㆍ影母ㆍ日母와 훈민정음 ‘ㅇ’ㆍ‘ㆆ’ㆍ‘ㅿ’의 음가에

대해 고찰하고, 疑母에 대응하는 ‘ㆁ(옛이응)’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訓民正
音 ｢解例本｣에서 ‘ㅇ’의 특징을 살펴봤을 때, ‘ㅇ’은 한어의 零聲母와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喩母와 ‘ㅇ’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어에서 비음 뒤에 모음이 위치

해도 연음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ㅇ’의 구체적인 음가를 추정한다.

우리말에서 ‘ㆆ’은 ‘ㅇ’과 구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ㆆ’을 설계한 목적에 대해 분

석한다. 訓民正音 ｢解例本｣을 보면 ‘ㆆ’은 전청임에도 불구하고 엉기지 않는 소리로 전

탁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소리가 성대 깊숙한 곳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리

가 성대에서 나오는 점은 ‘ㅇ’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자질이 ‘ㆆ’을 구성하는 요소

인지 분석한다.

‘ㆁ(옛이응)’은 성대 진동음의 무게중심이 비강에 있으므로 자질이 뚜렷하여 음가 추정

에 이견이 없지만, 초성에서의 사용은 우리말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에 훈민정음에서 ‘ㆁ

(옛이응)’을 설계한 목적에 대해서 고찰한다. 초성에서의 ‘ㆁ(옛이응)’은 한어 중고음의 疑

母에 대응하며 불경 음역에서도 사용 목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반야심경의

진언 ‘gate gate’를 우리나라 최초의 진언집인 안심사본 眞言集에서 ‘제제’(초성 옛

이응)로 음역하지 않고 ‘아제아제’로 음역한 이유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한국어와 중국 광동어의 종성 발음 대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양헌, ｢한국어와 광

동어의 어휘ㆍ문법 대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문성호, ｢광주화 연구, 음성학적 관

점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여홍령, ｢한국어와 중국어 월방언의 음운 체계 대조 연구

｣, 한국학연구, 제48집, 2018. 하취화, ｢한국어와 광동어의 음절 대조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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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母는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학자 간의 견해가 다른데, 이에 관해 어음의 기준을

북방과 남방 어느 쪽에 두는지에 따라 추정음이 달라질 수 있음에 대해 살펴본다. 訓民
正音 ｢解例本｣에서 반치음 ‘ㅿ’과 반설음 ‘ㄹ’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반’이

지닌 음성적 특징에 대해 고찰한다.

한어 중고음의 陰聲韻尾 [-i]와 [-u(w)]에 대응시키기 위해, 東國正韻 한자음의 중성

과 종성에 각각 ‘’와 ‘ㅱ’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본다. 운미 [-i]를 표기하기

위해 중성자와 결합하고 있는 ‘’를 활용하고 있으며, 운미 [-u(w)]를 표기하기 위해 
東國正韻 23자모에는 포함되지 않는 ‘ㅱ’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東國正韻에서 한자음의 기준을 한어 중고음에 맞추면서도 우리 한자음과 구분지어 표기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훈민정음의 ‘ㅇ’ㆍ‘ㆆ’ㆍ‘ㆁ(옛이응)’은 성대 진동 외에 다른 장애가 없으므로 공명강에서

의 무게중심의 위치를 설명하기 수월하며, 훈민정음의 문자 디자인에서 그 원리를 유추

할 수 있다. 본고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세종과 東國正韻 편찬자는 淸代 반절계련법

이 나오기 전에 이미 廣韻 41성모의 특징을 알고 있었고, 중고 한어 36字母의 전청, 차

청, 전탁, 차탁을 구분 짓는 음성적 원리를 꿰뚫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어 중고음

과 훈민정음의 음운을 현대 음운학에서 정하는 논리 이외에, 전통 음운학에서 논하는 기

준을 바탕으로 재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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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漢語 中古音과 粵語ㆍ梵語ㆍ東國正韻 漢字音

1. 한어 중고음

1) 切韻系 운서

(1) 한어 중고음의 분기 및 기본 자료

상고음ㆍ중고음ㆍ현대음의 음운 체계가 중국어 音韻史에서 세 축을 이루며,6) 이 중 한

어 중고음은 일반적으로 절운계 운서로 대표되는 음계를 가리킨다. 한어 중고음의 시기

구분과 관련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다른데,7) 何大安은 음절 구조8)에 근거하여 중고 한

어 시기를 魏晉南北朝부터 隋唐(AD200-1000)까지의 약 800년간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800년이라는 시기의 음계를 일률적으로 논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고에서 분석하는 한어

중고음은 廣韻 및 韻鏡에 반영된 唐末의 어음을 대상으로 하며, 6-7세기의 음계는

이와 구분하여 前期 중고음이라고 한다. 중고음에서 근대음으로의 과도기적 단계를 지칭

할 때는 董同龢의 분기를 근거로 근고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는데, 董同龢가 漢

語 語音史를 다섯 시기로 구분한 것은 다음과 같다.

⒜ 上古音(先秦語音): 詩經을 주체로 하고, 詩經의 用韻한 것과 諧聲字9)에 근거하

6)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21쪽.

7) 칼그렌은 六朝에서 唐까지를 중고 한어로 보았고 宋代를 근고 한어로 보았다. 魏建功은 상고ㆍ중고ㆍ근고로 

나눌 것이 아닌 시대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총 7期로 구분했는데, 중고 한어와 관련한 시기로 

3期 魏晉南北朝, 4期 隋唐五代, 5期 宋을 들 수 있다. 王力(1958)은 4세기에서 12세기(南宋前半)를 중고 

한어로 보았고, 12ㆍ13세기를 과도기라 정의했다. 羅常培는 魏晉을 兩漢 및 齊梁과 다르다고 하여 과도기로 

보았고, 齊梁陳隋(479-617년)를 절운계 운서로 보았다. 丁邦新은 魏晉을 상고음과 구분하여 고음이라 했고, 

齊梁陳을 중고 전기, 隋唐을 중고 후기로 보았다. 坂井健一은 秦漢시대를 중고 전기로, 魏晉南北朝ㆍ隋를 

중고 후기로 보았고, 唐宋을 근고 전기, 元明을 근고 후기로 보았다. 李新魁는 중고 한어를 6-13세기로 보

았고, 王力(1985)는 魏晉南北朝 음계와 中唐음계를 중고 한어로 분류했다. 

8) 중고 한어의 상한선으로 東漢 이전에는 복성모가 사용되었지만, 魏晉 이후 복성모가 사용되지 않는 점을 들

어 魏晉으로 삼을 수 있고, 하한선으로 6세기 이후 洛陽ㆍ金陵 士人의 독서음이 長安 표준음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중고음의 하한선을 9세기로 잡는다. 10세기부터 早期 북방 관화어음이 주류가 된다. 張渭毅, 中古

音論, 河南大學出版社, 2006, 266쪽.

9) 諧聲은 六書 중의 하나로, 形聲이라고도 한다. 形聲字는 뜻을 나타내는 形符(義符)와 글자의 소리를 나타내

는 聲符로 구성되어 있다. 詩經의 압운자를 분석했을 때, 해성자의 성부와 독음이 부합한다는 결론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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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고찰해 낸 어음 계통은 周代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諧聲字의 예로 ‘河字从可字，

翁字从公字，江字从工字，楷字从皆字’ 등을 들 수 있으며, 상고음 시기에 운서가 편찬된

기록이 없으므로 同源詞10) 등도 상고음을 연구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中古音(隋唐宋初): 切韻이 대표하는 음계로 隋와 唐初가 중심이 된다. 早期韻圖는

切韻과 같은 계통의 운서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니 切韻을 고증하는데 가장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불경의 번역은 唐代에 가장 성하였고 梵漢對音 중에는 唐代 語音의

흔적도 적지 않다. 현대 방언은 切韻 계통에서 연원된 것이며, 切韻 음류의 실제 음

가는 산 재료 중에서 측량하여 얻을 수 있다. 域外 譯音도 역시 唐音의 곁가지 別派로

현대 방언의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다.

⒞ 近古音(宋末ㆍ元初): 韻會로 대표되는 음계로, 韻會는 표면상으로는 전통적인

운서의 체제를 쓰고 있지만, 각 韻 안에는 오히려 等韻의 지식을 이용하고 있고, 모든 글

자를 다시 새롭게 주음을 하고 있고, 새로운 배열을 가한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실제 어

음 계통을 아주 똑똑하게 볼 수 있어서 韻會의 어음이 중고에서 근대를 이어 주는 교

량이라고 할 수 있다.

⒟ 近代音(元末ㆍ淸初): 中原音韻으로 대표되는 음계로, 元代에 민간 문학인 北曲이

크게 유행했는데, 元曲을 위하여 만든 中原音韻은 이 까닭으로 전통적인 운서의 굴레

를 벗어날 수 있었고, 당시의 실제 어음을 표준으로 한 것이다. 북방 관화의 始祖인 것이

다.

⒠ 現代音: ‘國語’(普通話)는 오늘날 전국의 표준어이다. 국어 어음의 연구는 이미 상당

히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방언의 연구는 근 이삼십 년 동안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전

란을 겪는 동안 조사 작업의 진행이 방해되어 이 까닭으로 우리들의 지식은 아직 풍부하

지 못하다.11)

할 수 있는데 淸代의 段玉裁는 ‘同聲必同部’라는 법칙으로 귀납하였다. 이 밖에 김경숙(2002)에서는 “우리들

이 상고음을 연구하기 위하여 諧聲字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이를 단지 시각적 문자로서만이 아닌 청각적인 

언어 실체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비록 동일한 聲符로 諧聲된 글자들이지만, 그 중에는 방음지역에서 조자

되어 서로 다른 음가를 지닐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불규칙 音變으로 처리되거나, 무리한 해석 혹

은 단지 의문으로만 남겨놓은 상당수의 諧聲字에 대한 음운학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자료의 부족으로 해

결하기 어려운 상고방음을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김경숙, ｢해성자에 반영

된 상고한어의 방음연구｣, 중어중문학, 31, 한국중어중문학회, 2002, 70쪽. 

10) 同源詞는 形ㆍ音ㆍ義 가 같거나 비슷한 한자음의 부류로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는 形은 달라도 

音과 義가 같은 경우로 洪ㆍ鸿ㆍ宏를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形ㆍ音ㆍ義가 같거나 비슷한 경우로 浓
ㆍ脓ㆍ秾을 예로 들 수 있다. 

11) 董同龢 著, 공재석 譯, 漢語音韻學, 汎學韻書, 1975. 1975, 22-23쪽을 요약 및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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董同龢가 한어 중고음의 시기 구분과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중고 한어를 연

구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본 자료에 대한 내용과 비슷한데, 이를 살펴본 바로는 다음과

같다.

唐宋시대의 韻書 經典釋文12), 切韻, 廣韻 등의 활용

韻書에 근거해서 편찬한 韻圖 韻鏡, 七音略 등의 활용

南北朝와 隋唐詩人의 用韻 활용

漢語 方言에 남아있는 中古 漢語 흔적（官話ㆍ吳語ㆍ客家話ㆍ粵語 등）

일본어, 한국어, 베트남어의 한자 독음 비교

梵漢, 藏漢의 대비되는 음 비교 연구 및 梵語, 藏語의 漢字音譯 연구

본고에서 절운계 운서와 절운계 운도를 통한 한어 중고음의 분석은 기존 여러 학자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을 참조하되, 국제음성기호 이외의 어음 분석에 있어서는 월어(粵語),

범어(梵語), 東國正韻 한자음의 상호 대응 관계를 살피도록 한다. 훈민정음의 창제 및

東國正韻 편찬은 시기적으로 파스파문자(八思巴文字)13)와 蒙古字韻보다 늦지만, 한어

중고음을 분석하는데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東國正韻 한자음의 종성은 한어 중고음의 음성운ㆍ양성운ㆍ입성운14)에 일률적

으로 대응한다. 반면 蒙古字韻에서는 입성이 소실되고 음성 운미 [-i]의 대응이 훈민정

음 주음보다 체계적이지 못하다.15) 東國正韻 한자음의 종성에서는 조선 전기 우리말

한자음에서 사용되지 않는 입성운 [-t]와 음성운 [-u(w)]ㆍ[-i/]를 주음하고 있으므로 한

어 중고음의 연구에 기본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훈민정음은 訓民正音 ｢解例本｣에서 자모의 음성적 특징 및 청ㆍ탁에 대해 상

12) 陸德明(南朝梁陳-唐初)이 저술한 30권 분량의 책으로, 여러 경전의 音義(字音ㆍ字義) 및 문자의 異同을 수

집하였다. 

13) 1265년 몽골 원나라 국사인 파스파가 쿠빌라이 칸(세조)의 명을 받아 몽골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든 문자로, 

몽골신자, 몽골국자, 방형몽골문자라고도 한다. 몽골어뿐 아니라 한어(漢語),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 튀르크

어 등 몽골 통치 아래 있던 여러 민족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한 공용문자로 고안되어 1269년 완성·공표되어 

1352년까지 원나라의 공식 문자로 사용되었다. 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

앙연구원)

14) 어떠한 운미자음도 없는 韻을 통명하여 ‘陰聲韻’, 운미자음이 비음인 것을 통명하여 ‘陽聲韻’, 운미자음이 塞

音인 것을 ‘入聲韻’이라 한다. 董同龢 著, 공재석 譯, 漢語音韻學, 汎學韻書, 1975, 166쪽.

15) 蒙古字韻은 기존 운서들과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四聲으로 分韻하지 않았고 分韻이 十五운부

로 간략하며 入聲운부가 없다. 최영애, 최영애 교수의 중국음운학 논집, 학고방, 2011년, 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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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 밝히고 있다.16) 반면 蒙古字韻에는 訓民正音 ｢解例本｣과 같이 자모에 대해 설

명하고 있는 해설본이 없다. 훈민정음은 자질 문자로서 자모의 조음 위치 및 조음 방법

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훈민정음과 한어 중고음과의 대응 관계를 분석할 때, 창제 당

시 훈민정음의 자모에 의도된 음성적 특징을 더욱 상세히 분석할 수 있다.

셋째, 훈민정음은 현재 한글로 변화ㆍ발전했지만, 蒙古字韻은 기록으로만 전해진다.

한국 한자음에는 6-8세기 한어 중고음의 흔적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고, 東國正韻에
서 인위적으로 교정한 한자음을 제외할 경우, 東國正韻의 정음과 全韻玉篇의 정ㆍ속

음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음의 변천 과정을 살필 수 있다. 자모의 탈락 및 변천

과정이 조선 시대의 각종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넷째, 훈민정음은 각자병서를 기본 글자의 범주에 포함하면, 총 23자로 정음으로 여기

는 어음과 중국어 음역에만 사용되는 문자를 명확히 구분했다. 洪武正韻譯訓에서 중국

어 음역에만 사용한 문자 ‘非ㅸ, 奉ㅹ, 微ㅱ17), 照ᅐ, 穿ᅕ, 牀ᅑ, 審ᄾ, 禪ᄿ’가 그 예이다.

따라서 훈민정음 23글자는 창제자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말 어음에서 음성적으로

발견할 수 있거나 정음이라 여겨져 음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소리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파스파문자는 모든 언어를 轉寫할 수 있게 하여, 각종 변체가 생겨 자모가 56

개까지 늘어났지만,18) 변화ㆍ발전하지 못했다.

(2) 切韻系 운서

東國正韻 한자음의 자모는 廣韻의 반절상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廣韻은 切
韻의 증보본으로, 切韻의 형성에서 廣韻까지의 발전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

16) 훈민정음은 창제자가 직접 해설서인 訓民正音 ｢解例本｣을 펴내어 훈민정음 문자의 일차자료로서 많은 정

보를 정확히 제공해주고 있으나, 파스파자에는 이러한 해설서가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인용한 元史의 단

편적 기록 몇 조가 몇 가지 단순한 사실만을 전할 뿐이다. 이러한 차이는 훈민정음과 파스파자를 각각 생과 

사의 갈림길로 인도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전하는 자료도 많지 않고 사자가 된지도 수백년

이 지난 지금 파스파자를 정확히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최영애, 최영애 교수의 중국음운학 논집, 학고

방, 2011년, 325쪽. 

17) ‘ㅱ’은 東國正韻 한자음의 종성에 사용되었지만, 초성에 사용되지는 않았다. 

18) 파스파문자는 몽고어만 적는 몽고어 일개 언어의 문자가 아니라, ‘譯寫一切文字’할 수 있는 문자로서 탄생하

였다. 일종의 ‘국제음성부호’같은 만국음표기체계로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몽고어뿐만 아니라, 티베트어, 산

스크리트(梵語), 위그르어 등 당시 원나라에서 쓰이던 일체 언어문자를 표기할 수 있는 전천후 문자체계였던 

것이다. 모든 문자를 전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파스파문자는 특정 언어를 전사하기 위하여 수시로 자모를 

변통하여 증감하였기 때문에 문헌상의 총자모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며, 현대 학자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다. 최영애, 최영애 교수의 중국음운학 논집, 학고방, 2011년, 329-330쪽. 



- 11 -

다.

➀ 隋(581-618년) 切韻 
切韻은 隋代(隋文帝, 601년) 陸法言이 편찬한 운서로 총 5권에 11,500자를 수록하고

있으며 평ㆍ상ㆍ거ㆍ입 도합 193韻이다. 切韻은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운서이지만,19)

문헌의 기록으로 살필 수 있는 最古 운서는 삼국시기 魏나라의 李登이 지은 聲類
(220-265년)이고, 이후 대표 운서로 晉代 呂靜이 편찬한 韻集(265-317년)과 南朝 梁나

라 沈約의 四聲譜(441-513년)가 있다.

切韻의 序를 통해 切韻 이전에 이미 다량의 운서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切韻은 운서의 편찬이 활발했던 魏晉南北朝20)의 운서를 집대성한 운서라 평가 받는다.

陸法言은 운서의 편찬에 앞서 음운학자인 顔之推 등 8명과 함께 음운에 대해 토론을 하

여,21) 종래 논란이 되고 의심스러웠던 것을 해결하였다고 평가했다. 東漢末ㆍ魏晉南北朝

시기 운서의 출현 배경으로 고전 문학이 성숙기로 접어들어 韻文의 제작이 성행한 것을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 불전의 번역으로 梵語의 음소를 한어로 표기하기 위한 반절법이

고안된 것을 들 수 있다.22)

切韻 음계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切韻은 古今南

北을 동시에 포괄한다는 ‘종합음계설’과 다른 하나는 吳音, 洛陽音, 長安音 등 한 지역의

음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단일음계설’이다. 切韻 序의 내용 및 切韻의 分韻이 아주

세밀한 점,23) 切韻이 계속해서 증보본의 형식으로 唐韻ㆍ廣韻으로 계승된 점을 봤

19) 원서는 실전하였지만, 증보본이 현전한다. 

20) 三國(220-265년), 西晉(265-316년), 東晋(317-420년), 南北朝(420-589년)

21)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당시 각지의 方言에 대해 분석을 하고, “남북간의 옳고 그름, 고금간의 통하고 통

하지 않음을 논하였다(論南北是非, 古今通塞)”. 그런 이후에 어떤 어음체계를 표준으로 할 것인지를 확정하

여, “정밀하고 정확한 반절자를 골라 선택하고, 엉성하고 맞지 않는 것을 제거하였다(捃選精切,除削疏緩)”, 

즉 표준과 서로 부합하는 정밀한 반절을 선택하고, 옛날부터 있었던 운서의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여, “종래 

논란이 되고, 의심스러웠던 것을 모두 해결하였고(向來論難, 疑處悉盡), 과거의 의심스럽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명확하게 하였다. 顧義生ㆍ楊亦嗚, 한종고 역, 漢語音韻學入門, 학고방, 1999, 288-289쪽. 

22) 운서의 탄생 배경에는 불교 및 불경의 전래라는 문화적 요인이 깔려있다. 중국어와는 판이하게 다른 표음 

문자체계를 갖고 있는 산스크리트와 산스크리트 음운학은 중국의 문인들에게 자기 언어의 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장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불경의 역경사업은 東晋에는 절정에 달하여, 東晋 말의 구마라십(鳩摩羅什, 

350-409년)은 華嚴經 등 불경 300여권을 한어로 번역하였다.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34

쪽.

23) 切韻의 증보본 刊谬补缺切韵의 韻目 목차 밑에는 切韻과 切韻 序에서 거론된 五家 운서의 分韻의 

異同이 각주로 달려있어서 서로 비교해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切韻이 가장 정밀하게 分韻되어있다. 이윽

고 唐初에 官韻으로 정해져서 수 백 년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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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切韻은 실제 어음을 기초로 한 종합 음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➁ 唐(618-907년) 唐韻 
唐代의 운서로 切韻의 증보본인 王仁煦의 刊謬補缺切韻(706년)과, 孫愐의 唐韻

(732년, 失傳)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刊謬補缺切韻은 평ㆍ상ㆍ거ㆍ입 도합 195韻

으로, 唐代의 切韻 증보본으로서는 유일하게 완본이 현전한다.24) 唐韻 역시 195韻으

로 孫愐 개인의 저술이지만, 書名은 관청의 성질을 담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唐韻
이 唐代에 영향력이 컸던 운서였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25) 唐韻 序에서 “오직

陸法言의 切韻만이 세상에서 성행하였지만, 隨侯의 明月珠가 아직 결점이 있고, 和氏의

옥도 여전히 결함이 있듯이, 注에는 착오가 있고, 문자는 누락되고 틀린 곳이 있는데, 만

약 잘못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토론할 수 있겠는가?”라 하여,26) 切韻에 글자를

증보하고 주를 보충하였는데, 刊謬補缺切韻과 唐韻은 운서임과 동시에 辭書 및 字典

의 기능까지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➂ 宋(960-1279년) 廣韻
北宋27)의 황제 眞宗은 切韻을 새롭게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陳彭年, 丘雍 등이

1008년에 廣韻을 편찬하였는데 廣韻의 정식 명칭은 大宋重修廣韻이며 增字ㆍ加注

로 ‘넓혀진 절운’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廣韻은 26,194자를 수록하고 있으며, 주석에

사용한 글자는 191,692자로 운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字典의 역할도 겸할 수 있다. 廣韻
은 중국 최초의 官撰 韻書로, 책 전체는 다른 절운계 운서와 마찬가지로 上平聲ㆍ下平聲

ㆍ上聲ㆍ去聲ㆍ入聲의 5권으로 206운으로 구성되었다. 廣韻의 206운은 切韻의 193운

2000, 34쪽.

24) 이 운서는 현재까지 3종이 발견되었는데, 1947년 고궁박물원에서 발견된 唐寫本完本을 ‘王三’이라고 칭하

기도 하며, 王三本은 唐代의 切韻 증보본으로서는 유일한 완본으로 宋代 廣韻과 함께 切韻 음의 

연구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34쪽.

25) 康熙字典에 실린 唐韻은 서현(徐鉉)이 說文解字에 注한 反切이다. 이 唐韻이 곧 손면(孫愐)의 唐

韻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청대의 학자가 徐鉉의 반절을 고증한 결과, 운의 수가 廣韻과 같게 나온 것을 

보면, 徐鉉의 反切은 天寶本 唐韻과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徐鉉의 說文解字字篆韻譜에 인용한 ‘절운’

은 곧 唐韻을 가리킨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唐韻이 唐代에 영향력이 컸던 운서였음을 알 수 있다.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34-35쪽.

26) “惟陸生 切韻 盛行于世, 然隨珠尙纇, 虹玉仍瑕, 注有差錯, 文復漏誤, 若無刊正, 何以討論”, 顧義生ㆍ楊

亦嗚, 한종고 譯, 漢語音韻學入門, 학고방, 1999, 291-292쪽. 

27) 북송(960-1127년), 남송(1127-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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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13개의 운이 많지만, 이는 어음 체계의 변화가 아니라 分音의 처리 문제로 생각되

어진다. 唐代의 刊謬補缺切韻이 현전하므로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廣韻은 刊謬補缺
切韻을 계승한 것으로, 切韻의 반절과 廣韻의 반절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분석

된다. 따라서 廣韻을 통해 切韻의 어음 체계를 대체적으로 고증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이와 관련해서 청대의 陳澧(1810-1882년)는 切韻考(1842년)에서 反切系聯法을 창

안하고 이를 운용하여 廣韻의 聲類 40류ㆍ韻類 311류를 분류했다.

切韻 이후 이를 底本으로 하여 增字ㆍ加注한 唐韻과 廣韻 등은 곧 陸法言의 切
韻 음계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일컬어 절운계 운서라 하며 한어 중고음을 연구

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28) 이상 切韻의 성격에 관해 다음 인용문을 참조한다.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려보면, 隋가 이백년 만에 다시 통일 왕조로 등장한

정치적 상황에서, 남북방언음의 통일이라는 문제의식이 뜻 있는 지식인 사이에 등장하

게 되었고, 5ㆍ6세기에 걸쳐 南北朝의 여러 왕조들이 흥망을 거듭하는 혼란 시기에

성립된 여러 지역의 운서들이 남북방언의 혼란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은 洛陽語와

金陵語를 주요 근거로 엄격한 음의 분석 과정을 거쳐 표준음으로 재구성해내었는데

그 체계가 바로 切韻인 것이다. 따라서 切韻은 6세기(또는 광범하게 六朝)의 규

범적 독서음 체계 즉 문학 언어음의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周祖謨 등 학자들이 지적

한 것처럼 切韻이 齊梁陳詩의 用韻이나 玉篇의 운류와 일치하는 것은 곧 切韻
이 당시의 문인들이 통용하던 실제음에 근거했다는 반증이 된다. 그러므로 切韻이
어느 한 지방의 실제 구어체계의 기술이 아니고, 남북ㆍ고금의 차이를 어느 정도 고려

한 체계라 해도 이와 같이 어디까지나 실제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6세기 중국어

음을 대표하는 중고음 자료가 되며, 현대 방언들의 來源으로 삼고, 또한 상고음 연구

의 출발점으로 삼는, 중국역사음운학의 중심축으로서의 가치는 손상되지 않는다.29)

한편 廣韻과 비슷한 시기의 운서인 禮部韻略(1037년), 集韻(1037년)에는 宋代 음

운변화의 양상이 반영되며, 平水新刊禮部韻略(1229년)은 106운, 壬子新刊禮部韻略
(1252년)는 107운, 古今韻會擧要(1297년)는 107운으로, 金代 이후 운의 대폭적인 병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8) 이돈주, 漢字學總論, 박영사, 1994, 582쪽. 

29)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53쪽.



- 14 -

(3) 성모 체계

➀ 前期 절운계 운서

廣韻은 切韻을 계승한 운서이므로 6-7세기에도 36개의 성모가 존재했을 것이라 여

겨지며, 성모에 대한 추정음은 다음과 같다.30)

6-7세기 切韻 음계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輕脣音이 없는 것이다. 한어 음운사에

서 순음이 重脣音과 輕脣音으로 분화된 것은 8-9세기 이후의 일이다. 6-7세기 切韻 음
계에는 정치음이 10개의 자모로 구성되었다. 즉 정치음 10개의 자모는 후에 5개의 자모

로 병합되고, 4개의 순음은 8개의 순음으로 분화된 것이다.

본고에서의 논의 전개를 위해 전통 음운학 용어인 청ㆍ탁과 七音을 일반 언어학 용어

에 대조한 것은 다음과 같다.31) 청음(전청ㆍ차청)과 탁음(전탁ㆍ차탁)을 전통 음운학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본고의 핵심 논의로, 전청ㆍ차청ㆍ전탁ㆍ차탁

이 현대 음운학에서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30) <표1>은 김태경, 상고 중국어 음운 체계와 한국어 어휘의 기원, 학고방, 2017, 25쪽을 인용했다. 

31) 용어풀이는 김태경, 상고 중국어 음운 체계와 한국어 어휘의 기원, 학고방, 2017, 24-27쪽을 인용했다.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중순음 幫 p 滂 pʰ 並 b 明 m
설두음 端 t 透 ȶʰ 定 d 泥 n
설상음 知 ʈ 徹 ʈʰ 澄 ɖ
치두음 精 ts 淸 tsʰ 從 dz 心 s 邪 z

정치음
莊 tʂ 初 tʂʰ 崇 dʐ 生 ʂ 俟 ʐ
章 tɕ 昌 tɕʰ 船 dʑ 書 ɕ 禪 ʑ

아 음 見 k 溪 kʰ 羣 g 疑 ŋ
후 음 影 ʔ 曉 x 匣 ɣ 喩 ø
반설음 來 l
반치음 日 ɲ 

<표1> 절운계 운서(6-7세기)의 36字母

전 통 전청 차청 전탁 차탁 

현 대 무성 무기음 무성 유기음
유성 파열음 공명음
유성 마찰음 유음
유성 파찰음 비음

<표2> 청ㆍ탁과 관련한 현대 음운학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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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운계 운서(6-7세기)의 36字母에 대한 추정음을 예로 들면, 전청, 차청, 전탁, 차탁은

현대 음운학에서 각각 무성 무기음, 무성 유기음, 유성음(무기음ㆍ유기음), 비음(유음ㆍ공

명음)로 분석된다. 국제음성기호의 무성음과 유성음, 무기음과 유기음이라는 분석 수단은

범어와의 대응 관계를 설명하기에 효과적이지만, 현대 중국어의 중순음ㆍ설두음ㆍ설상음

ㆍ치두음ㆍ정치음ㆍ아음에서 유성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한어 중고음의 청ㆍ탁이 유럽어 혹은 범어의 무성음ㆍ유성음과 대응 관계를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곧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정의되는 소리는 아닐 것이다.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비는 인도ㆍ유럽어족의 언어에서 드러나는 특징으로, 한ㆍ중ㆍ일의 발성습관과는 근본

적으로 다른 것이다. 본고에서 청음ㆍ탁음은 범어의 무성음ㆍ유성음의 특징과 유사하여

서로 음역이 가능한 범주의 어음상의 특징일 것으로 판단하며, 한어 중고음 청ㆍ탁의 음

운 자질을 한어의 발성 습관에서 찾는다.

청ㆍ탁을 무성음ㆍ유성음의 수단으로만 분석한다면, 후음 影母와 喩母의 대응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데, 실제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影母와 喩母에 관한 추정은 학자 간의

견해가 갈리며, 납득할 만한 설명도 확인하기 어렵다. 影母와 喩母는 한어 중고음의 청음

ㆍ탁음이 단순히 무성음ㆍ유성음의 발성 원리로 구분되는 범주의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계속해서 전통 음운학의 조음 위치에 해당하는 七音을 현대 음운학 용어로 살펴보기로

한다.

파열음

(plosive, stop)
파열음은 어느 한 발음 기관이 완전히 붙었다가 파열되면서 나는 소리

마찰음

(fricative)
조음 기관의 사이가 아주 좁혀진 상태에서 마찰되어 나는 소리

파찰음

(affricate)

조음 기관이 폐쇄되었다가 파열될 때 파열음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져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소리

비음

(nasal)
기류가 구강뿐 아니라 비강을 통해서도 빠져나가는 소리

<표3> 조음 방식

전통 현대 系 설 명

중순음 양순음 幫系 두 입술이 맞닿아 내는 소리

설두음 치조음 端系
혀끝을 윗니 뒤의 치조에 붙이거나 접근시켜 내는   

 소리

<표4> 조음위치와 조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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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음운학의 七音은 아ㆍ설ㆍ순ㆍ치ㆍ후ㆍ반설ㆍ반치음을 가리키는데 影母와 喩母를

제외하고 조음 위치에서 뚜렷한 장애가 발생하므로 현대 음운학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影母와 喩母의 추정에 있어서 아음과 후음의 경계가 국제음

성기호에서 구분하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➁ 36字母
중고 한어 36字母는 한어 중고음의 성모 체계를 대표적으로 일컫는 것으로 唐末의 승려

守溫의 30字母에서 비롯되었다.

32) 설상음의 음가에 대해 칼그렌, 陸志韋 등은 설면 파열음, 즉 치조 경구개 파열음으로 보았다. 반면 羅常培

는 범어의 권설 파열음을 설상음 知系 글자들로 음역한 것에 근거하여 권설 파열음이라는 주장을 내놓았고, 

周法高 등이 이에 동의하였다. 김태경, 상고 중국어 음운 체계와 한국어 어휘의 기원, 학고방, 2017, 26

쪽.

설상음32) 권설 파열음 知系
권설음은 혀를 들어 올리고 혀끝을 치조 돌기 뒷부  

 분에 접근 시켜 내는 소리 

치두음
치음과 

치조음의 중간
精系 혀끝을 윗니 뒤에 접근시켜 내는 소리

정치음

권설 파찰음 莊系(照2系)
권설음은 혀를 들어 올리고 혀끝을 치조 돌기 뒷부  

 분에 접근 시켜 내는 소리 

치조 경구개 

파찰음
章系(照3系)

혀끝을 윗니 뒤의 치조에 붙이거나 접근시켜 내는   

 소리

아음 연구개 파열음 見系
인후나 입이 아니라 폐로부터 발성기관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폐장 기류 소리

후음 성문 파열음 影系
목에 힘을 주면 성문이 닫히는데, 그 때 목의 힘을   

 빼면서 공기를 밖으로 나가게 하면 나는 소리

  반설음 치조음 來系
혀끝을 윗니 뒤의 치조에 붙이거나 접근시켜 내는   

 소리

반치음 비음 日系 기류가 구강뿐 아니라 비강을 통해서도 나가는 음

脣音 不 芳 並 明
舌頭音 端 透 定 泥
舌上音 知 徹 澄 日
牙音 見(君) 溪 羣 來 疑
齒頭音 精 淸 從

<표5> 守溫의 30字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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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溫의 30字母33)를 보면 절운계 운서(6-7세기)와 마찬가지로 重脣ㆍ輕脣의 분화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조기 韻圖 韻鏡의 기원은 唐末의 守溫 이전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는 결론이 내려진다고 했고, 수온의 30字母는 梵文뿐 아니라 藏文(티베트 문자)에서 유래

하여, 藏文이 한어와 梵語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견해도 있다.34) 특히 수온의 30字

母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청ㆍ탁의 용어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수온의 30字

母에서 보이는 청ㆍ탁은 중고 한어 36字母의 청음(전청ㆍ차청), 탁음(전탁ㆍ차탁)과 일치

하지 않는다. 수온의 30字母에 후대 宋人에 의해 경순음 非ㆍ敷ㆍ奉ㆍ微와 설상음 娘, 정

치음 牀을 증보한 것이 중고 한어 36字母이며, 아래 <표6>ㆍ<표7>에서 자모와 추정음

을 확인하도록 한다.

33) 字母의 의미는 唐代부터 정식으로 사용되었으며, 宋ㆍ元代의 등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본래는 

東漢 이후 불교가 유입되면서 梵文의 佛經에 나타난 字母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唐代 이전

에는 특수한 명칭이 없이 雙聲과 疊韻의 원리와 반절을 이용하여 音을 표기하였으나, 唐代 이후 두 개의 雙

聲 관계의 字를 한 개의 聲母로 나타낸 助紐字를 더욱 간소화하여 한 개의 字로서 한 개의 聲母를 나타내는 

字母가 생산되었다. 反切에서 시작되어 助紐字를 거쳐 字母의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된 이후, 五音을 이용하

여 漢語의 聲母를 나눈 사람은 唐末의 守溫이라 할 수 있다. 守溫의 音韻學 殘卷은 聲母의 발음부위와 발

음방법을 분석하여 나누었는데, 36字母와 비교하면 聲母의 분류에 합리성이 부족하나 기본적으로 36字母와 

동일한 체계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30字母는 宋代에 여러 사람의 손에 의해서 36字母로 늘어난 것이다. 오

길룡, ｢36字母와 등운의 관계｣, 중국인문과학, 제17집, 중국인문학회, 1998, 71-72쪽.

34)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108쪽.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순음
重脣 幫 滂 並 並
輕脣 非 敷 奉 微

설음
舌頭 端 透 定 泥
舌上 知 徹 澄 娘

치음
齒頭 精 淸 從 心 邪
正齒 照 穿 牀 審 禪

아음 見 溪 羣 疑
후음 影 曉 匣 喩
반설 來
반치 日

<표6> 중고 한어 36 字母(9-11세기 추정) 표

正齒音 審 穿 禪 照
喉中音淸 心 邪 曉
喉中音濁 匣 喩 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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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36字母 표에 대한 추정음은 여러 학자35)에 의해 국제음성기호로 표기되었는데,

아래 <표7>에서 확인할 수 있다.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1 見 k k k k k k k k k k k

2 溪 kʰ kʰ kh kʰ kʰ kʰ kʰ kʰ kʰ kʰ kʰ
3 羣 ɡʰ kʰ g ɡʰ g g g g g ɡʰ g

4 疑 ŋ ŋ ng ŋ ŋ ŋ ŋ ŋ ŋ ŋ ŋ

5 端 t t t t t t t t t t t

6 透 tʰ tʰ th tʰ tʰ tʰ tʰ tʰ tʰ tʰ tʰ
7 定 dʰ d d dʰ d d d d d dʰ d

8 泥 n n n n n n n n n n n

9 知 ȶ ȶ ʈ ȶ ȶ ȶ ȶ ʈ ʈ ȶ ʈ
10 徹 ȶʰ ȶʰ ṭh ȶʰ ʈʰ ȶʰ ȶʰ ʈʰ ʈʰ ȶʰ ʈʰ
11 澄 ȡʰ ȡ ḍ ȡʰ ɖ ȡ ȡ ɖ ɖ m ɖ
12 娘 n n ṇ n ɳ n n ɳ ɳ ȵ ɳ
13 幫 p p p p p p p p p p p

14 滂 pʰ pʰ ph pʰ pʰ pʰ pʰ pʰ pʰ pʰ pʰ
15 並 bʰ b b bʰ b b b b b bʰ b

16 明 m m m m m m m m m m m

17 非 p p p p p p p p p pf p

18 敷 pʰ pʰ ph pʰ pʰ pʰ pʰ pʰ pʰ pfʰ pʰ
19 奉 bʰ/pʰ b b bʰ b b b b b bvʰ b

20 微 m m m m m m m m m ɱ m

21 精 ts ts ts ts ts ts ts ts ts ts ts

22 淸 tsʰ tsʰ tsh tsʰ tsʰ tsʰ tsʰ tsʰ tsʰ tsʰ tsʰ
23 從 dzʰ dz dz dzʰ dz dz dz dz dz dzʰ dz

24 心 s s s s s s s s s s s

25 邪 z z z z z z z z z z z

26 照 tɕ tɕ tś tɕ tɕ tɕ tɕ c tɕ tɕ tɕ
27 穿 tɕʰ tɕʰ tśh tɕʰ tɕʰ tɕʰ tɕʰ cʰ tɕʰ tɕʰ tɕʰ
28 牀 dʐʱ dʒ dẓ dʒʰ dʐ dʒ dʒ dʐ dʒ dʒʰ dʐ
29 審 ɕ ɕ ś ɕ ɕ ɕ ɕ ɕ ɕ ɕ ɕ
30 禪 ʑ ʑ dʑ ʑ ʑ ʑ dʑ dʑ dʑ ʑ dʑ
31 影 ʔ ø · ʔ ʔ ʔ ʔ ʔ ʔ ʔ ʔ
32 曉 x h x x x x x h h x h

33 匣 ɣ ɣ ɣ ɣ ɣ ɣ ɣ ɦ ɦ ɣ ɦ
34 喩 ø j ji ø ø ø ø j j ø j

35 來 l l l l l l l l l l l

36 日 ȵʑ ɽ ńz ́ ȵ ȵ ȵ ȵ ȵ ȵ nʑ ȵ

<표7> 중고 한어 36字母 추정음 비교 표, 아ㆍ설ㆍ순ㆍ치ㆍ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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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字母에 대한 추정음을 살펴보면 전청ㆍ차청이 무성 무기음ㆍ무성 유기음로 추정되는

것은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칼그렌ㆍ董同龢ㆍ陳新雄이 전탁자를 유성 유기음으로 추정

하는 반면 다른 학자는 전탁자를 유성 무기음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고 한어 36자모를

이해할 때 주의할 점은 36자모에 대한 추정음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한자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다. 성모에 대한 추정음은 운모ㆍ운미의 결합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표7>의 31번째 影母에 관해서 王力과 李方桂가 零聲母로 추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

고, 다른 학자는 모두 성문 파열음인 [ʔ]로 추정하고 있는데, [ʔ]이 뜻하는 소리가 무엇인

지 그 실체를 알기 어렵다. [ʔ]이 성문 파열음이므로 성대 진동음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

면 입성 소실을 나타내는 후색음을 뜻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ʔ]이 성대 진동

음을 뜻하는 것이라면 영성모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고, [ʔ]이 후색음을 뜻한다면 이는

한어의 발성에 부합하지 않은 입성 소실을 나타내기 위한 추정음일 뿐이다. [ʔ]는 한ㆍ중

ㆍ일의 어음에서 분절 자질로 드러나지 않는 실체가 불분명한 소리로, 성대 진동음을 위

한 표기인지, 후두강에서의 마찰을 뜻하는 후색음인지에 대한 규정이 이루어져야 사용상

의 혼동을 없앨 수 있다.

喩母는 영성모 ‘ø’와 경구개 접근음 [j]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성모는 중국어에서 성모

없이 운모만 발성할 때, 목젖 부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 혹은 마찰음을 가리키며,

경구개 접근음 [j]은 성대 진동음이 경구개로 접근하면서 발생하는 미세한 마찰을 가리킨

다. 이를 구강 방향으로 압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影母와 喩母의 추정음에서 영성모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아 影母와 喩母는 뚜

렷한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성대 진동음이라는 공통 자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影母의 추정음으로 [ʔ]이, 喩母의 추정음으로 [j]이 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影母는 후두강과 관련된 소리이고 喩母는 경구개 접근음과 관련된 소리로 생각하

기 쉬울 수 있으나, 이는 청ㆍ탁이 전하는 소리의 음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표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影母는 후음ㆍ전청이고 喩母는 후음ㆍ차탁이

35) 칼그렌(高本漢, Klas Bernhard Johannes Karlgren, 1889-1978년, 스웨덴), 왕력(王力, 1900-1986년, 

廣西), 이방계(李方桂, 1902-1987년, 廣州), 董同龢(董同龢, 1911-1963년, 雲南), 주법고(周法高, 

1915-1994년, 江蘇), 이영(李榮, 1920-2002년, 浙江), 소영분(邵榮芬, 1922-, 安徽), 플리블랭크(蒲立本, 

Edwin George Pulleyblank, 1922-2013년, 캐나다), 정장상방(鄭張尙芳, 1933-2018년, 浙江), 진신웅(陳

新雄, 1935-, 臺灣), 반오운(潘悟雲, 1943-, 浙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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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청ㆍ탁에 맞게 影母와 喩母의 자질을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청과 차탁의

관계가 성립되도록 음가 표기가 정립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성대 진동음은 유럽어에서 모음 혹은 유성 자음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국제음성기호

에서 성대 진동음을 따로 표기하는 기호가 없다. 반면 전통 중국 성운학에서 현대 음운

학의 모음은 단독 음절이 아닌 성모와 운모의 결합이다. 중국 성운학의 관점에서 현대

음운학의 모음은 성대 진동음의 성모와 운모가 결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성대 진

동음은 공명강의 무게중심에 따라 影母와 喩母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 반치음의 추정음에 있어서도 학자의 견해가 다른데, 본고에서는 影母ㆍ喩母ㆍ

日母를 기본 자료, 중국 방언의 어음,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에 근거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자 한다.

➂ 廣韻 41성모

廣韻 41성모는 전통적인 36字母와 비교하여 정치음 ‘莊ㆍ初ㆍ牀ㆍ疏’ 4개와 후음 ‘爲’

1개가 증가한 것이다. 41성모는 廣韻의 반절 상자와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중고

음의 성모 체계를 한눈에 살피기에 편리하다.

절운계 운서의 성모 체계를 종합해 보면 6-7세기 및 수온의 30자모에 이르기까지 순음

에서 重脣音과 輕脣音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36字母에서부터 분화되기 시작했

다. 다시 廣韻에서 正齒 2등이 분화되고 喩母가 ‘喩母와 爲母’로 분화되어 41성모가 됨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순음
重脣 幫 滂 並 明
輕脣 非 敷 奉 微

설음
舌頭 端 透 定 泥
舌上 知 徹 澄 娘

치음

齒頭 精 淸 從 心 邪
正齒(2) 莊 初 牀 疏
正齒(3) 照 穿 神 審 禪
아음 見 溪 羣 疑
후음 影 曉 匣 喩
후음 爲
반설 來
반치 日

<표8> 廣韻 41성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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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2) 절운계 운도

(1) 等韻圖

等韻學의 발전 혹은 等韻圖의 제작은 실담장(悉曇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주로 승려

에 의해 주도되었다. 조기 운도로 宋의 韻鏡과 七音略이 있으며, 七音略의 저자 鄭

樵는 反切ㆍ字母ㆍ韻圖는 모두 西域에서 전해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운도의 제작은 운서

출현 이후이며 운서의 盛行과 관련이 깊다. 唐代는 운서 편찬과 불경 번역 작업이 활발

하게 이뤄졌던 시기로, 反切 응용이 성숙하고, 실담학이 유행했다. 敦煌에서 출토된 수온

의 音韻學 殘券에서 ‘四等輕重例’가 보이므로 등운학은 唐代 후기 이미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等’의 구분은 먼저 성모의 輕重ㆍ淸濁에서 비롯되어 운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

석되므로,36) 36字母와 등운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37)

‘等韻’은 한어 어음 체계를 반영한 聲ㆍ韻ㆍ調(성모ㆍ운모ㆍ성조)의 구분이고, 이것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等韻圖이다. 等韻圖는 운서의 반절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

에 도표의 격식으로 반절이 표시하는 字音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졌다. 字音은 韻目, 평ㆍ

상ㆍ거ㆍ입에 따라 4개의 네모 칸으로 나누었고, 각 네모 칸은 4개의 층으로 나누었으며,

위에서 아래로 1ㆍ2ㆍ3ㆍ4등을 표시한다. 운도를 통해 성모의 발음 부위ㆍ발음 방법과

36) 등운학상의 자모와 등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의 상황으로 찾을 수 있다. 하나는 切韻 음계는 어떠

한 字母가 等韻과 결합할 때 음절 결구상의 제약을 받아 일정한 규칙이 있다. 등운학자들이 字母의 分等을 

정리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1ㆍ2ㆍ3ㆍ4等과 결합 : 見ㆍ溪ㆍ疑ㆍ幫ㆍ滂ㆍ並ㆍ明ㆍ曉ㆍ影ㆍ來 , 1ㆍ2ㆍ4

等과 결합 : 匣, 2ㆍ3等과 결합 : 知ㆍ徹ㆍ澄ㆍ娘, 1ㆍ4等과 결합 : 端ㆍ透ㆍ定ㆍ泥 精ㆍ淸ㆍ從ㆍ心, 2等

과 결합 : 照ㆍ穿ㆍ床ㆍ審(莊ㆍ初ㆍ崇ㆍ山), 3等과 결합 : 非ㆍ敷ㆍ奉ㆍ微 日ㆍ羣  照ㆍ穿ㆍ床ㆍ審(章ㆍ昌

ㆍ船ㆍ書) 禪ㆍ喩(云)4等과 결합 :  邪ㆍ喩(以). 오길룡, ｢36字母와 등운의 관계｣, 중국인문과학, 중국인

문학회, 제17집, 1998, 69쪽.

37) 36字母와 운서의 반절 체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等韻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反切上字에서 

洪細를 따지는 것은 介音과 等位가 音節의 첫 부분인 聲의 等位를 정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모를 

등으로 나눌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36字母의 성격과 역할에 새로운 인식

을 가지고 等韻의 이론을 도입하였으며, 宋代이후 여러 운서와 운도를 편찬할 때 ‘等韻字母’에 중요한 의미

를 부여하였다. 等韻字母는 어느 지역 어느 시기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고대의 반절로부터 전해 온 音을 

모아 운서의 반절 체계에 적용하였으며, 운도의 편찬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等의 차이에 따라 음치가 달랐다. 

淸代에 江永이 “三十六母不但爲切字之本原, 凡五方之音孰正孰否, 皆能辨之”, “辨等之法, 須于字母辨之”라

고 한 견해는 36字母에 等을 나누어 聲類 혹은 성모에 等의 개념을 부여한 것이며, 古今南北의 각 지역의 

音을 통합하여 36字母의 等位를 처리한 것이다. 요컨대, 운도는 36字母를 가지고 宋代 역사 시기의 한어 성

모의 聲類를 표시한 것이며, 운도와 운서를 통합하여 편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자, 운서의 실제어음

을 운도의 형식에 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길룡, ｢36字母와 등운의 관계｣, 중국인문과학, 

중국인문학회, 제17집, 1998, 7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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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모의 운두 및 운복의 전후, 고저 등을 이해할 수 있어 廣韻과 접목시켰을 경우 206

운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38)

韻鏡과 七音略의 全書는 총 43개의 도표로 구성되어 있다. 43개의 도표는 바로 43

轉을 가리키며 韻鏡에서 43轉에 나열된 운의 수는 廣韻과 같은 206운이므로 韻鏡
의 저자는 206운 체계가 확립된 절운계 운서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韻鏡과 七音
略 보다 약간 뒤에 나온 四聲等子와 切韻指南 등의 운도는 206운을 16攝으로 병합

하였는데, 攝 내의 운은 서로 음이 비슷하며 운미는 같다. 아래 <표9>39)에서 43轉과 16

攝 및 각 攝이 포함하는 廣韻의 61개 韻目을 확인할 수 있다.

조기 운도는 한어 중고음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후기 운도 중 四聲等子와
切韻指掌圖에서부터 운의 합병이 반영되어 남송 시기의 어음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표10>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38) 顧義生ㆍ楊亦嗚, 한종고 역, 漢語音韻學入門, 학고방, 1999, 384-385쪽. 

39) 顧義生ㆍ楊亦嗚, 한종고 역, 漢語音韻學入門, 학고방, 1999, 396쪽.

十六攝 廣韻 韻目

1. 通攝(內轉 第一 二) 1.東 2.冬 3.鐘

2. 江攝(外轉第三) 4.江

3. 止攝(內轉第四 五 六 七 八 九 十) 5.支 6.脂 7.之 8.微

4. 遇攝(內轉第十一 十二) 9.魚 10.虞 11.模

5. 蟹攝(外轉第十三 十四 十五 十六)
12.齊 13.祭 14.泰 15.佳 16.皆 17.夬 18.灰

19.咍 20.廢
6. 臻攝(外轉 第十七 十八 十九 二十) 21.眞 22.諄 23.臻 24.文 25.欣 27.魂 28.痕

7. 山攝(外轉第二十日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26.元 29.寒 30.桓 31.删 32.山 33.先 34.仙

8. 效攝(外轉第二十五 二十六) 35.蕭 36.宵 37.肴 38.豪

9. 果攝(內轉第二十七 二十八) 39.歌 40.戈

10. 假攝(外轉第二十九 三十) 41.麻

11. 宕攝(內轉第三十日 三十二) 42.陽 43.唐

12. 梗攝(外轉第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六) 44.庚 45.耕 46.淸 47.靑

13. 曾攝(內轉第四十二 四十三) 48.蒸 49.登

14. 流攝(內轉第三十七) 50.尤 51.侯 52.幽

15. 深攝(內轉第三十八) 53.侵

16. 咸攝(外轉第三十九 四十 四十一)
54.覃 55.談 56.鹽 57.添 58.咸 59.銜 60.嚴

61.凡

<표9> 16섭과 廣韻의 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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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 중고음을 연구할 때는 廣韻과 韻鏡의 접목을 통한 분석이 현재로서는 가장

대표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인용문을 참조한다.

플리블랭크는 韻書와 韻圖 자료는 시대와 지역이 다르므로 분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논리는 타당하지만 실제 분석 작업에서는 이 두 가지의 분리가 불가능하다. 韻圖

의 도움이 없이 韻書만으로 中古音을 연구하기는 불가능하다. 칼그렌도 廣韻과 더

불어 切韻指掌圖를 기본 자료로 하여 중고음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그가 자료로 삼
은 切韻指掌圖는 切韻의 체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後期韻圖이기 때문에 부

적절한 선택이라고 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접할 수 있는 운

도 중에서 시기가 가장 이른 운도는 韻鏡ㆍ七音略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자들은

韻鏡을 中古音 연구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韻鏡의 편찬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그 성립 시기는 守溫의 30字母가 성립된 850년경 이후 즉 대략 唐末로 추정하고 있

으므로 적어도 切韻과는 2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 韻鏡의 편찬자가 근거한

방언도 切韻과 다른 당시의 실제 방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韻鏡의 체재를 고찰
해 보면, 절운계 운서의 체계를 그대로 따라 운서의 운과 반절을 이용하여 도표로 만

들었음을 알 수 있다. 도표에 수록한 글자들은 廣韻의 小韻字와 거의(약 87%) 일

치한다. 따라서 韻鏡은 운서의 오류를 정정하고 韻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

는 중요한 자료라고 한 董同龢의 주장은 지극히 타당하다.41)

40) 북송(960-1127년), 남송(1127-1279년)

41)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87-88쪽.

韻鏡 七音略 四聲等子 切韻指掌圖
시기

성립 : 唐末
남송40) 남송 1176-1203 추정

편찬 : 오대시기-남송

작자 미상 鄭樵 미상 미상

체제 절운계 운서 206운 절운계 운서 206운 

‘운’의 합병이 생김.  

 오음집운에 맞춰 

설계 됨

음계가 실제 

어음과 가까움, 

후대에 영향

轉/攝 43轉(도표)
43轉(도표)

16섭 분류 (추정) 

용어 ‘攝’의 

최초 사용

20개도표, 13攝

13攝

특징 중고음 연구자료 중고음 연구자료 실제 어음 반영 실제 어음 반영

구분 조기운도 조기운도 후기운도 후기운도 

<표10> 조기 운도와 후기 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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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창제 시기는 1443년이지만, 東國正韻 편찬자들이 참조한 운서가 꼭 당시

운서ㆍ운도에 국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42) 오히려 근고음을 대표하는 운서인 古今韻會
擧要에서 입성의 소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한자음의 정음을 면밀히 파

악하고 보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을 수 있다.

(2) 운도를 활용한 廣韻 206운의 분석

廣韻은 한어 중고음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서, 한어 중고음 추정음

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므로 廣韻의 206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11>은

206운 및 四聲相配와 獨用ㆍ同用의 상황을 배열하고 후기 等韻圖의 十六攝과의 대조를

나타낸 것이다.43) 206운 중, 평성은 57운, 상성은 55운, 거성은 60운, 입성은 34운이다. 만

약 四聲을 따지지 않는다면, 206운은 61개의 운류로 나눌 수 있다.

42) 東國正韻 편찬 당시에 참고할 운서는 韻會뿐이 아니었다. 고려말과 조선초에는 이미 禮部韻略이 광

범위하게 수용되었고, 宋代 초기 운도인 七音略도 수입되었다는 추론도 유력하다(강신항 2000). 이들 운서

와 운도는 중고음 계통의 음운체계를 반영하므로, 대표적인 중고음 운서인 切韻이나 廣韻의 존재를 몰랐

을 리는 없다. 또 근고음 계통에 속하는 洪武正韻도 이미 전해진 상태였다. 본문에서 밝히겠지만 東國正

韻은 비록 韻會를 저본으로 한다고 인정할 면이 있지만, 그 음운체계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고, 일정

한 원리에 따른 대응관계 혹은 배제관계가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세종과 東國正韻 편찬자들이 역사적 

음운 변화에 대한 일정한 원칙을 체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東國正韻은 그 결실이라 할 수 있으니, 거

꾸로 東國正韻과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철저히 분석하면 당시 운학가들의 운학 체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차익종, ｢東國正韻式 漢字音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6-27쪽.

43) <표11>는 顧義生ㆍ楊亦嗚, 한종고 역, 漢語音韻學入門, 학고방, 1999, 296-297쪽을 참조했고, 설명은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59쪽을 참조하여 攝과 음성운미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재구성하였

다. 

16攝
上(28)下(19)平聲ㆍ57

운
上聲ㆍ55운 去聲ㆍ60운 入聲ㆍ34운

1

通攝

一東 獨用 一董 獨用 一送 獨用 一屋 獨用

2 二同 鐘同用 二宋 用同用 二沃 燭同用

3 三鐘 二腫 獨用 三用 三燭

4 江攝 四江 獨用 三講 獨用 四絳 獨用 四覺 獨用

5

止攝

五支 脂之同用 四紙 旨止同用 五寘 至志同用

음성운미 /-i/
6 六脂 五旨 六至

7 七之 六止 七志

8 八微 獨用 七尾 獨用 八未 獨用

9

遇攝

九魚 獨用 八語 獨用 九御 獨用

음성운미10 十虞 模同用 九麌 同用 十遇 暮同用

11 十一模 十姥 十一暮

<표11> 광운 206운 표와 후기 등운도의 十六攝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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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蟹攝

十二齊 獨用 十一薺 獨用 十二霽 祭同用

음성운미 /-i/

13 十三祭

14 十四泰

15 十三佳 皆同用 十二蟹 駭同用 十五卦 怪夬同用

16 十四皆 十三駭 十六怪

17 十七夬

18 十五灰 咍同用 十四賂 海同用 十八隊 代同用

19 十六咍 十五海 十九代

20 二十廢 獨用

21

臻攝

(元은

예외로

山攝)

十七眞 諄臻同用 十六軫 準同用 二十一震 稕同用 五質 術櫛同用

22 十八諄 十七準 二十二稕 六術

23 十九臻 七櫛

24 二十文 欣同用 十八吻 隱同用 二十三問 獨用 八物 獨用

25 二十一欣 十九隱 二十四焮 獨用 九迄 獨用

26 二十二元 魂痕同用 二十阮 混很同用 二十五願 慁同用 十月 沒同用

27 二十三魂 二十一混 二十六慁 十一沒

28 二十四痕 二十二很 二十七恨

29

山攝

二十五寒 桓同用 二十三旱 緩同用 二十八翰 換同用 十二曷 末同用

30 二十六桓 二十四緩 二十九換 十三末

31 二十七刪 山同用 二十五潸 産同用 三十諫 襇同用 十四黠 鎋同用

32 二十八産 二十六産 三十一襇 十五鎋

33 下平聲 一先 仙同用 二十七銑 獮同用 三十二霰 線同用 十六屑 薛同用

34 二仙 二十八獮 三十三線 十七薛

35

效攝

三蕭 宵同用 二十九筱 小同用 三十四嘯 笑同用

음성운미 /-u(w)/
36 四宵 三十小 三十五笑

37 五肴 獨用 三十一巧 獨用 三十六效 獨用

38 六豪 獨用 三十二皓 獨用 三十七號獨用

39
果攝

七歌 戈同用 三十三哿 果同用 三十八箇 過同用
음성운미

40 八戈 三十四果 三十九過

41 假攝 九麻 獨用 三十五馬 獨用 四十禡 獨用 음성운미

42
宕攝

十陽 唐同用 三十六養 蕩同用 四十一漾 宕同用 十八葯 鐸同用

43 十一唐 三十七蕩 四十二宕 十九鐸

44

梗攝

十二庾 耕淸同用 三十八梗 耿靜同用 四十三映 諍勁同用 二十陌 麥昔同用

45 十三耕 三十九耿 四十四諍 二十一麥

46 十四淸 四十靜 四十五勁 二十二昔

47 十五靑 獨用 四十一逈 獨用 四十六經 獨用 二十三錫 獨用

48
曾攝

十六蒸 登同用 四十二拯 等同用 四十七證 嶝同用 二十四職 德同用

49 十七登 四十三等 四十八嶝 二十五德

50

流攝

十八尤 侯幽同用 四十四有 厚黝同用 四十九宥 候幼同用

음성운미 /-u(w)/51 十九侯 四十五厚 五十候

52 二十幽 四十六黝 五十一幼

53 深攝 二十一侵 獨用 四十七寢 獨用 五十二沁 獨用 二十六緝 獨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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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운을 분석하기 위해 후기 등운도의 16섭의 개념을 활용하면 효율적이다. 이와 관련

해서 다음 인용문을 참조한다.

우선 平聲 57운에 去聲 뿐인 祭ㆍ泰ㆍ夬ㆍ廢 4운을 합한 61운을 순서대로 적절히

16묶음으로 묶어 외우고 나서, 여기에 上去入聲운을 상응시켜 외우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廣韻의 206운 즉 61운 세트의 순서는 음이 가까운 것끼리 서로 곁하여

배열되었으며, 이러한 廣韻 내지는 절운계 운서의 韻目 순서가 음의 재구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후기 等韻圖에서 나타난 운의 범주를 가리키는 十六攝이라는 개념이 있

는데, 이 61운을 순서대로 묶은 16묶음이 바로 十六攝의 범주와 일치하므로, 이 방법

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44)

攝은 섭내의 음의 운미가 같은 것을 뜻하므로, 攝을 통해 61운류에서 평ㆍ상ㆍ거성과

입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다. 입성운은 廣韻에서 양성운과만 짝을 이룬다. 廣
韻의 通攝ㆍ江攝은 평ㆍ상ㆍ거성에서는 양성 운미 [-ŋ]이고 입성 운미에서는 [-k]이다.

止攝은 음성 운미로 운미에 [-i]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지만 일률적이지는 않다. 遇攝은

음성 운미로 단운모에 가깝다. 蟹攝은 음성 운미 [-i]를 지닌다. 臻攝은 평ㆍ상ㆍ거성에서

는 양성 운미 [-n]이고 입성 운미에서는 [-t]이다. 山攝은 평ㆍ상ㆍ거성에서는 양성 운미

[-n]이고 입성 운미에서는 [-t]이다. 效攝은 음성 운미로 운미가 [-u(w)]이다. 果攝은 음

성 운미로 단운모에 가깝다. 假攝은 음성 운미로 단운모에 가깝다. 宕攝ㆍ梗攝ㆍ曾攝은

평ㆍ상ㆍ거성에서는 양성 운미 [-ŋ]이고 입성 운미에서는 [-k]이다. 流攝은 음성 운미로

운미가 [-u(w)]이다. 深攝ㆍ咸攝은 평ㆍ상ㆍ거성에서는 양성 운미 [-m]이고 입성 운미에

서는 [-p]이다.

44)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59쪽.

54

咸攝

二十二覃 談同用 四十八感 敢同用 五十三勘 闞同用 二十七合 盍同用

55 二十三談 四十九敢 五十四闞 二十八盍

56 二十四鹽 添同用 五十琰 忝同用 五十五艶(木忝)同用 二十九葉 帖同用

57 二十五添 五十一忝 五十六(木忝) 三十帖

58 二十六咸 銜同用 五十二豏 檻同用 五十七陷 鑒同用 三十一洽 狎同用

59 二十七銜 五十三檻 五十八鑒 三十二狎

60 二十八嚴 凡同用 五十四儼 范同用 五十九釅 梵同用 三十三業 乏同用

61 二十九凡 五十五范 六十梵 三十四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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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 중고음의 운모는 운미의 특징을 근거로 陰ㆍ陽ㆍ入의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

데, 이것은 청대의 음운학자인 戴震, 孔廣森 등이 발견한 것이다.45) 한편, 東國正韻에서
한어 중고음의 陰ㆍ陽ㆍ入을 모두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東國正韻 편찬자는
일찌감치 한어 중고음의 陰ㆍ陽ㆍ入을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말 한자음과 겹

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소 문자인 훈민정음으로 구현해내고 있다.

(3) 운도를 활용한 廣韻의 운모 분석

廣韻 206운을 반절 계련의 방법을 통해 분석했을 때, 하나의 韻 내에 다른 운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의 韻 내에 다른 韻母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이들 韻母 사이에 어떤 구별이 있는지는 운서 자체에만 의지해서는 알 수

없고, 等韻圖를 통해서만 분석할 수 있다. 반절 계련을 통해 분석한 300여 개의 小韻類에

等韻圖의 정보를 활용하여, 성조가 만들어 낸 차이를 계산하지 않고 단순히 음운 자질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廣韻의 206운은 61개의 韻類와 142개의 韻母로 분석할 수 있다.

아래 <표12>46)에서 廣韻 142개의 운모를 확인할 수 있다.

45) 청대의 과재(戈載)는 운미를 直喉, 展輔, 斂脣, 閉口, 抵腭, 穿鼻 여섯 종류로 나누었다. 현대 음운학의 용

어로 해석하면, ‘직후’는 음성운 중 운미가 없는 한 종류이고, ‘전보’는 음성운 중 [i]로 끝을 맺는 한 종류이

다. ‘염순’은 음성운 중 [u]로 끝을 맺는 한 종류이고, ‘폐구’는 양성운 중 [m]으로 끝을 맺는 한 종류이다. 

‘저악’은 양성운 중 [n]으로 끝을 맺는 한 종류이고, ‘천비’는 양성운 중 [ŋ]으로 끝을 맺는 한 종류이다. 입

성운은 양성운과 서로 짝을 이룬다. 색음 [-p]ㆍ[-t]ㆍ[-k]의 발음 부위는 각각 비음 [-m]ㆍ[-n]ㆍ[-ŋ]

과 같기 때문에, [p]로 끝을 맺는 입성운은 ‘폐구’에 예속될 수 있고, [t]로 끝을 맺는 입성운은 ‘저악’에 예

속될 수 있으며, [k]로 끝을 맺는 입성운은 ‘천비’에 예속될 수 있다. 그러나 ‘천비’는 아주 형상적인 말이다. 

이러한 명칭은 발음 방법에 착안하여 정립된 것인데, ‘천비’를 사용하여 [k]로 끝을 맺는 운을 일컫는 것은 

그다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근대의 당월급(唐鉞給)는 [k]를 별도로 ‘嘚喉’라는 명칭을 세웠다. 顧義生ㆍ楊

亦嗚, 한종고 역, 漢語音韻學入門, 학고방, 1999, 124쪽.

46) 顧義生ㆍ楊亦嗚, 한종고 역, 漢語音韻學入門, 학고방, 1999, 309-311쪽.

韻類 韻 開合 재구음 韻母 韻 開合 재구음 韻母

1 東
合一

合三

[uŋ]

[ǐuŋ]

1

3
屋

合一

合三

[uk]

[ǐuk]

2

4
2 冬 合一 [uoŋ] 5 沃 合一 [uok] 6

3 鐘 合一 [ǐwɔŋ] 7 燭 合三 [i ̌wok] 8

4 江 開二 [ɔŋ] 9 覺 開三 [ɔk] 10

5 支
開三

合三

[ǐe]

[ǐwe]

11

12

6 脂
開三

合三

[i]

[wi]

13

14

<표12> 廣韻 142개의 운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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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之 開三 [ǐe] 15

8 微
開三

合三

[ǐəi]
[ǐwəi]

16

17
9 魚 合三 [i ̌uo] 18

10 虞 合三 [i ̌u] 19

11 模 合一 [u] 20

12 齊
開四

合四

[ǐei]

[ǐwei]

21

22

13 祭
開三

合三

[iɛi]
[ǐwɛi]

23

24

14 泰
開一

合一

[ɑi]
[uɑi]

25

26

15 佳
開二

合二

[ai]

[wai]

27

28

16 皆
開二

合二

[ɐi]
[wɐi]

29

30

17 夬
開二

合二

[æi]

[wæi]

31

32
18 灰 合一 [uɒi] 33

19 咍 開一 [ɒi] 34

20 廢
開三

合三

[i ̌ɐi]
[i ̌wɐi]

35

36

21 眞
開三

合三

[i ̌ěn]
[i ̌wěn]

37

38
質

開三

合三

[i ̌ět]
[i ̌wět]

39

40
22 諄 合三 [ǐuěn] 41 術 合三 [ǐuět] 42

23 臻 開三 [i ̌en] 43 櫛 合三 [i ̌et] 44

24 文 合三 [ǐuən] 45 物 合三 [ǐuət] 46

25 欣 開三 [i ̌ən] 47 迄 開三 [əi ̌t] 48

26 元
開三

合三

[ǐɐn]
[ǐwɐn]

49

50
月

開三

合三

[ǐɐt]
[ǐwɐt]

51

52
27 魂 合一 [uən] 53 沒 合一 [uət] 54

28 痕 開一 [ən] 55 麧 開一 [ət] 56

29 寒 開一 [ɑn] 57 曷 開一 [ɑt] 58

30 桓 合一 [uɑn] 59 末 合一 [uɑt] 60

31 删
開二

合二

[an]

[wan]

61

63
鎋

開二

合二

[at]

[wat]

62

64

32 山
開二

合二

[æn]

[wæn]

65

67
黠

開二

合二

[æt]

[wæt]

66

68

33 先
開四

合四

[ien]

[wien]

69

71
屑

開四

合四

[iet]

[wiet]

70

72

34 仙
開三

合三

[i ̌ɛn]
[i ̌wɛn]

73

75
薛

開三

合三

[i ̌ɛt]
[i ̌wɛt]

74

76
35 蕭 開四 [ieu] 77

36 宵 開三 [i ̌ɛu] 78

37 肴 開二 [au] 79

38 豪 開一 [ɑu] 80

39 歌 開一 [ɑ] 81

40 戈
合一

開三

[uɑ]
[ǐɑ]

8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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韻은 개음을 포괄하지 않은 개념이고, 韻母는 개음을 포괄한 개념으로 韻母를 통한 韻

의 분석이 더욱 세밀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개음은 특정 조음 위치에서 발생하는 소리

의 진동과 동시적으로 韻이 시작될 시점의 개합ㆍ등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等韻圖

에서 성모와 결합하는 운모를 開口 1ㆍ2ㆍ3ㆍ4等, 合口 1ㆍ2ㆍ3ㆍ4等으로 체계화하고 있

는데, 개음을 현대 음운학의 모음 사각도에서 분석하는 모음의 개념으로 묘사했을 때, 운

의 ‘시작되는 소리’에 대한 대략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韻母는 韻頭(개음)ㆍ韻腹

(주요 원음)ㆍ韻尾로 구분하며, 용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韻頭는 운의 시작 지점의 소리이

고, 韻腹은 운의 중간 소리이며 韻尾는 운이 끝나는 모습의 소리이다. 하지만 韻母에 대

合三 [ǐuɑ] 84

41 麻

開二

開三

合二

[a]

[ǐa]

[wa]

85

86

87

42 陽
開三

合三

[i ̌aŋ]
[i ̌waŋ]

88

89
葯

開三

合三

[ǐak]

[ǐwak]

43 唐
開一

合一

[ɑŋ]
[uɑŋ]

92

93
鐸

開一

合一

[ɑk]
[uɑk]

44 庚

開二

開三

合二

合三

[ɐŋ]
[ǐɐŋ]
[wɐŋ]
[ǐwɐŋ]

96

97

98

99

陽

開二

開三

合二

[ɐk]
[ǐɐk]
[wɐk]

100

101

102

45 耕
開二

合二

[æŋ]

[wæŋ]

103

104
麥

開二

合二

[æk]

[wæk]

105

106

46 淸
開三

合三

[i ̌ɛŋ]
[i ̌wɛŋ]

107

108
昔

開三

合三

[ǐɛk]
[ǐwɛk]

109

110

47 靑
開四

合四

[ieŋ]

[iweŋ]

111

112
錫

開四

合四

[iek]

[iwek]

113

114

48 蒸 開三 [i ̌əŋ] 115
職

開三

合三

[ǐək]
[ǐwək]

116

117

49 登
開一

合一

[əŋ]
[uəŋ]

118

119
德

開一

合一

[ək]
[uək]

120

121
50 尤 開三 [i ̌əu] 122

51 侯 開一 [əu] 123

52 幽 開三 [i ̌əu] 124

53 侵 開三 [i ̌ěm] 125 緝 開三 [i ̌ep] 126

54 覃 開一 [ɒm] 127 合 開一 [ɒp] 128

55 談 開一 [ɑm] 129 盍 開一 [ɑp] 130

56 鹽 開三 [i ̌ɛm] 131 葉 開三 [i ̌ep] 132

57 添 開四 [iem] 133 帖 開四 [iep] 134

58 咸 開二 [ɐm] 135 洽 開二 [ɐp] 136
59 銜 開二 [am] 137 狎 開二 [ap] 138

60 嚴 開三 [ǐɐm] 139 業 開三 [ǐɐp] 140

61 凡 合三 [ǐwɐm] 141 乏 合三 [ǐwɐp] 142



- 30 -

한 위와 같은 분석은 중국 방언에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개음에 관한 문제

운모는 성모가 만들어낸 소리의 진동에 입술 모양 혹은 혀의 高低前後의 정보가 겹쳐

파장하는 진동의 모양이라 할 수 있기에, 운모를 인식하는 데 있어 중국 내에서도 지역

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개음에서 보통화와 월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보통

화에서 개음은 /i-/ㆍ/u-/ㆍ/ü-/ 3개가 있는데, 이 중 개음 /i-/는 한어 중고음의 開口 3

ㆍ4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어 중고음의 江攝(ɔŋ)ㆍ臻攝(ən, jen, jӗn, jən)ㆍ果

攝(ɑ, jɑ)ㆍ假攝(ɑ, jɑ), 曾攝(əŋ, jəŋ)ㆍ流攝(u, ju, jəu)ㆍ深攝(jem)에서는 개음 /i-/를 발

견할 수 없고, 中原音韻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는 개음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라기

보다는 中原音韻에 개음 /i-/의 표기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와 관련하여 江攝, 咸攝의 한어 중고음에서 보통화로의 변천 과정을 아래 <표13>, <표

14>47)에서 확인할 수 있다.

47) 안재철, ｢韻略匯通의 音價 推定, 韻略易通｣과의 비교를 통하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140-141쪽. 

攝 等 聲母 中原音韻 韻略易通 韻略匯通 國語

江

1

幫系

aŋ,iaŋ,

uaŋ

端系
精系
見系
影系

ɔŋ 2

幫系
ɑŋ

ɐŋ aŋ
知系 uɐŋ,uŋ

uaŋ
莊系 uɐŋ
見系

iɑŋ,ɑŋ iɐŋ,ɐŋ iaŋ
影系

3.4

幫系
端系
精系
莊系
知系
章系
見系
影系

<표13> 江攝의 음운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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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 중고음의 江攝은 개구 2등에서 [ɔŋ]으로 추정되며 개음 /i-/가 전혀 드러나지 않

는다. 中原音韻부터 개음 /i-/가 드러나며, 韻略易通부터 見系ㆍ影系의 2등에서만 사

용되기 시작하여 현재 보통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현재 월어의 江攝에 해당하는 한자음

에서 한어 중고음과 마찬가지로 개음 /i-/를 발견할 수 없고, 이는 東國正韻 한자음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한어 중고음의 咸攝은 개구 1ㆍ2등에서 개음 /i-/가 드러나지 않고, 3ㆍ4등에서 개음

/j-/와 /i-/가 드러난다. 中原音韻부터 개음 /i-/가 1ㆍ2ㆍ3ㆍ4등에서 모두 드러나지만,

韻略易通부터 見系ㆍ影系의 2등과 3ㆍ4등에만 보이고 현재 보통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현재 월어의 咸攝에 해당하는 한자음에서 개음 /i-/를 확인할 수 없다. 반면 東國正韻 
한자음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1ㆍ2ㆍ3ㆍ4등의 형태가 그대로 반영되는데, 咸攝 1ㆍ2등은

東國正韻에서 제14운류 ‘甘 感 紺 閤(감 :감 ·감 ·갑)’로 반영되고 중성ㆍ종성의 예로

‘ ’이 있다. 咸攝 3ㆍ4등은 東國正韻에서 제15운류 ‘箝 檢 劒 劫(껌 :검 ·검 ·겁)’로

반영되고 중성ㆍ종성의 예로 ‘  ’이 있다.

한어 중고음 咸攝의 3ㆍ4등에서 추정되는 개음 /i-/는 현재 보통화의 개음 /i-/보다는

/j-/에 가까운 소리였거나, 등운도 시기를 기준으로 중국 중원 및 북방의 어음을 통틀어

표기한 것일 수 있다. 이 밖에 한어 중고음 咸攝의 운미 /-m/은 현재 월어의 운미와 東

攝 等 聲母 中原音韻 韻略易通 韻略匯通 國語

咸

Аm

ɑm 1

幫系
端系

am,iam am
an

an
精系
見系
影系

ɐm
am

2

幫系
知系

am,iam
am an an

莊系
見系

iam

iɛn ian
影系

jӕm
jɐm
'

iεm

3.4

幫系
ien;yen

ien
端系

iem
精系
莊系
知系

ien;yen iem
iɛn an

章系
見系 ian
影系 iɛn, an

<표14> 咸섭의 음운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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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正韻 한자음의 종성에 대응하지만, 中原音韻부터 /-n/으로 변하였고 현재 보통화로

이어진다.

보통화의 개음 /i-/ㆍ/u-/ㆍ/ü-/ 중에서도 특히 개음 /i-/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

분이다. /u/ㆍ/ü/는 반모음의 성격으로 월어와 한국어에서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지만,

개음 /i-/는 월어와 한국어에서는 단일 모음이지 개음이 아니다.

개음 문제와 관련한 중국 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李新魁는 古音에는 개음이 없다고

했으며, 후대의 [i] 혹은 [j]ㆍ[w]ㆍ[u]는 상고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鄭張尙芳은

티베트, 미얀마 등의 古文字와 비교한 결과, 상고음에는 元音性 개음이 없고, 오직 辅音

性 개음인 [w]ㆍ[j]ㆍ[r]ㆍ[l]만 있다고 분석했는데, 3等 개음은 상고음의 단모음에서 유래

하여 후기에 나타난 것이고, 4等운은 개음이 아닌 주요원음 [i], [e]라고 했다. 斯塔羅斯金

(Sergei Anatolyevich Starostin)도 상고음에는 [w]ㆍ[j]ㆍ[r] 3개의 개음만 있었을 것이라

추정했고, 蒲立體(Edwin G.Pulleyblank) 역시 개음 [i]와 [j]에 대해 상고음의 장모음에서

유래하여 비교적 후기에 나온 것이라 하여 상고와 중고 사이일 것이라 했다.48) 潘悟云은

浙南吴语与闽语中鱼韵的历史层次에서 3等 개음은 후기에 나온 것이라 했다. 무엇보다

개음 /i-/와 관련해서 학자 간의 견해가 크게 갈리는데, 현재 개음 /i-/의 사용은 월어와

구분되는 보통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廣韻에 보이는 142개의 운모는 절운계 운서

가 단일 음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될 수 있고,49) 현재의 보통화와 월어에

서 보이는 개음에 대한 인식 차이는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粵語

48) 李新魁（1986）認爲古音中不存在介音，後代的[i]或[j]ㆍ[w]ㆍ[u], 在上古都不存在。鄭張尙芳（2003）

参照藏缅等兄弟語言古文字得出結論，上古漢語没有任何元音形介音，只有補音性介音[w]ㆍ[j]ㆍ[r]ㆍ[l]. 鄭

張尙芳（1987）同蒲立体一样，也認爲三等介音是後来産生的，但来自上古的短元音，而非蒲立体所認爲的长
元音，四等是主元音本身爲[i],[e]. 斯塔羅斯金（1989）實際上给上古漢語构拟了3個介音[w]ㆍ[j]ㆍ[r]. 蒲

立体（1962）則把-i-/-j-看作是後起的，認爲它們是在上古和中古之间发展出来的，可能来自于早期的長元

音. 潘悟云（2000）對這一分類提出了質疑，他在浙南吳語與閩語中魚韻的歷史层次一文中運用浙江南部吳

語與閩語的文白異讀材料証明了三等腭介音是後起的，較有說服力. 林海鹰，｢斯塔罗斯金与鄭張尙芳古音系统
比較研究｣，首都師範大学博士学位論文，2006, 11쪽. 

49) 한 시기 한 지역의 단일 음계는 이렇게 많은 운모를 갖출 수 없다. 이 142개의 운모는 아마 中古의 어떤 

지역 방언을 기초로 한 공통어의 어음체계를 포괄하였고, 또 각 지역 방언과 고음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것이

다. 李涪의 刊誤, 慧琳의 一切經音義 등과 같은 많은 고대의 문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정보를 암시하고 

있다. 顧義生ㆍ楊亦嗚, 한종고 역, 漢語音韻學入門, 학고방, 1999, 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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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방언의 개괄적인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월방언의 초기 형성은 기원전

221년 진시황의 전국시대 통일과 관련이 깊다. 기원전 214년 진시황은 嶺南地區50)를 점

령하고 南海郡, 桂林郡, 象郡 三郡을 세웠다. 기원전 203년 진시황 사후 진승ㆍ오광의 난

과 유방과 항후의 초한 전쟁으로 중원 무대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진나라 장수 趙佗가

桂林郡과 象郡에 南越國을 세웠다. 南越國의 뿌리는 진나라로, 영남 지방에 진나라의 선

진 문물을 전파했다. 후에 漢高祖 유방이 중원을 통일하고 한나라를 세우자 南越國은 漢

의 속국이 되었다. 이후 南越國에 다시 중원의 선진 문물이 전해져 월방언의 초기 형태

가 형성되었다.

魏晉南北朝 時期에 전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많은 수의 인구가 중원 무대를 떠나

영남으로 이동했다. 이때 다시 한번 당시 중원 무대의 문화와 古粵語가 혼합하여 粵方言

은 다시 한번 새롭게 변천한다. 唐 전성시대에 영남 지방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百

越族의 漢化가 진행되어 粵方言은 중고 한어의 발음과 결합하고 어휘, 어법 면에서의 변

화가 생겼다. 宋代에도 중원 무대에서 전쟁을 피해 남으로 인구가 대량 유입되어 중원

한어와 粵方言의 차이는 한층 더 좁혀졌다. 이후 元代 몽고족이 수도를 지금의 북경으로

삼고 그 지방의 언어를 官話로 삼으면서 지배 세력 한어와 粵方言 사이의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粵方言은 독립적인 변천 과정을 거쳐 明淸시기를 지나 현대 粵方言

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51)

1) 음운 체계

월어는 廣東話, 廣府話, 唐話, 白話라고 부르기도 하며,52) 광주화를 표준음으로 한다.

보통화를 제외하고 중국 이외의 대학에서 독립적으로 연구되는 방언이기도 하다. 한국에

서는 ‘광동어’라는 용어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나, 월어ㆍ광주화ㆍ광동화라는 용어는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이다. 월어 혹은 백화는 관습적으로 광동어를 칭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고, 광주화는 월어의 음운 체계를 논할 때 학술적 측면에서 주로 다루는

용어이다. 광동화는 광동 지역의 언어를 통틀어 가리킬 때 쓰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50) 영남(嶺南)은 중국 남방의 오령(五嶺)의 남쪽에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 현재의 광동ㆍ광서 지역 및 호남과 

강서성의 일정부분을 포함한다. 

51) 문성호, ｢廣州話 硏究｣,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45쪽. 

52) 粤语(Cantonese)，又稱廣東話, 廣府話, 唐話, 俗稱白话. 廣州話(Cantonese)是粤語的代表，而廣州話是粤

語的典型代表，属漢藏语系漢語族粤語廣府片，是粤語各方言中最爲强势和最具影响力的語言，也是公認的粤

语标準音. https://baike.baidu.com/item/%E7%B2%A4%E8%AF%AD/266782?fr=ala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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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어를 가리키며 광동 지방의 다른 방언을 칭할 때는 객가화, 조주화등과 같이 다른 용

어를 사용한다.

월어는 1960년 광동성 교육부에서 공표한 廣東方言拼音方案이 나오면서 로마자로 표음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표음 방안은 1980년대 饒秉才에 의해 대폭 수정되면서 廣州話

拼音方案으로 대체되게 된다. 이 밖에 홍콩에서는 Yale Romanization(예일 로마자표기법,

1970, 황백비ㆍGerald P.Kok)과 Jyutping(粵拼, 1993，香港语言学会) 등이 사용되고 있

다.53) 월어의 표음에 관해 광주와 홍콩의 병음 방안이 다르지만, 1980년대부터 체계가 확

립되어 현재까지 발전을 거듭하여『廣州話正音字典(2002)을 완성하며 결실을 맺게 되었

다고 할 수 있다.54)

월어와 보통화는 음운 체계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특히 보통화의 성조가 4성 체계인

반면, 월어의 성조는 9성 6조 체계이다. 보통화에는 성모와 주요원음 사이에 개음 /i-/ㆍ

/u-/ㆍ/ü-/가 올 수 있지만, 월어에는 개음이 없다. 월어에 개음이 없다는 사실은 국내뿐

만 아니라, 중국 학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월어의 한자음은 성모, 운복

(元音), 운미(元音ㆍ輔音)로 구성된다. 운복은 운미 없이 음절을 이룰 수 있는 元音 7개와

운미가 있어야만 음절을 이룰 수 있는 元音 2개([ɐ]ㆍ[ɵ]) 로 구성되어 총 9개가 있다.

월어에 개음이 없으므로, 월어에서 한자음의 음절은 ‘성모+운복+운미’로 분석된다. 이는

東國正韻 한자음의 ‘초성+중성+종성’과 비슷한 개념이다.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w]ㆍ

[j]의 흔적은 찾아볼 수 있지만, 개음 [i-]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유사한 점이다.

월어에서 보통화의 개음 /u-/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성모 [w] 혹은 운모 [u]가 있고, 보통

화의 개음 /ü-/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성모 [j] 혹은 운모 [y]가 있다.

월어의 음운 체계는 병음 방안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병음 방안은 현재 하나로 통일되

지 못하고 월어병음방안, 광주화병음방안, 예일로마자표기법 3개가 주로 사용된다.55) 월

어의 성모 20개, 운복 9개, 운미 8개 및 운모 56개와 성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성모 19개+영성모

53) 조은정, ｢한국인을 위한 광동어 발음표기 방안｣, 중국어문논총, 53권, 중국어문연구회, 2012, 32쪽. 

54)『廣州話正音字典』經歷漫長歲月最终总算完成的事實，反映出粤、港、澳的同道們是如何关注粤语應用的問

題，也反映出各地粤語學者愿意齊心協力、同心同德，使粤語研究能更好地爲海内外的粤語使用者提供有效的

服務。詹伯ㆍ甘於恩, 廣府方言, 2011, 35쪽.

55) 병음 방안은 본고의 부록에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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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어의 성모는 19개로 영성모를 포함할 경우 20개이다. 월어에는 권설음(설첨 후음)이

없으며, 원순설근음 [kw]ㆍ[kʻw]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월어의 성모 체계는 東國正韻 23자모와 일치하는 부

분이 많다. 東國正韻 23자모에 원순설근음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대응 관

계를 이룬다. 각자병서 ‘ㄲ, ㄸ, ㅃ, ㅉ, ㅆ, ㆅ’는 월어의 성모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k]

ㆍ[t]ㆍ[p]ㆍ[ʧ]ㆍ[ʃ]ㆍ[h]를 월어의 양조에 해당하는 4ㆍ5ㆍ6성으로 발음할 때의 음색과

대응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2) 운복 9개

운복 9개는 운미 없이 성모와 단독으로 결합할 수 있는 원음 7개와 운미와 결합해야만

음절을 이룰 수 있는 운복 2개로 구성된다.

56) N은 순서를 가리키고, 例, IPA, 광, 월, 예는 각각 예자, 국제음성기호, 광주화병음방안, 월어병음방안, 예일

로마자표기법을 가리킨다. 

순음 설첨음 설면음 설근음
후

음

원순

설근음
반모음

N

5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例 八 跑 美 法 多 他 南 羅 知 痴 詩 哥 卡 我 好 關 誇 也 華 安

IPA p p‘ m f t t‘ n l ʧ ʧ ̒ ʃ k k‘ ŋ h kw kʻw j w ø

광 b p m f d t n l z/j c/q s/x g k ng h gu ku  y w

월 b p m f d t n l z c s g k ng h gw kw j w

예 b p m f d t n l j ch s g k ng h gw kw y w

<표15> 성모

N 1 2 3 4 5 6 7 8 9

예자 三 心 車 衣 開 靴 区 夫 书
국제음 a ɐ ɛ/e i/ɪ ɔ/o œ ɵ u/o y

<표17> 운복 9개

例字 他 車 衣 歌 靴 夫 书
IPA a ɛ i ɔ œ u y

<표16> 운미 없이 성모와 단독으로 결합할 수 있는 원음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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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ɐ]ㆍ[ɵ]는 단독으로 성모와 결합할 수 없고 운미와 함께 운모를 구성한다. [ɐ]ㆍ[ɵ]는
월어의 특징이 드러나는 음운 자질로, 월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a]와 [ɐ], [ɔ/o]와 [ɵ]
의 차이를 변별 자질로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3) 운미 8개

아래 <표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월어의 운미는 8개로 한어 중고음의 입성운ㆍ 양

성운ㆍ음성운이 모두 남아있다.

운미의 특징은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음운의 자질이 명확한 것이다. 월어의 여러 병

음 방안의 표기에서도 일치하고, 국제음성기호와도 표기가 일치한다.

(4) 운모 56개

운복과 운미(음성 운미ㆍ양성 운미ㆍ입성 운미)가 결합하여 56개의 운모를 형성한다.

음성운미 양성운미 입성운미

병음 -i -u -n -m -ng -p -t -k

IPA -i/-y -u -n -m -ŋ -p -t -k

<표18> 운미

원음

운미

a ɐ ɛ/e i/ɪ ɔ/o œ ɵ u/o y
자성

음절
개수

a ɛ i ɔ œ u y 7

음성
-i ai ɐi ei ɔi ɵy ui 6

-u au ɐu ɛu iu ou 5

양성

-n an ɐn in ɔn ɵn un yn 7

-m am ɐm ɛm im m 5

-ŋ aŋ ɐŋ ɛŋ ɪŋ ɔŋ œŋ oŋ ŋ 8

입성

-p ap ɐp ɛp ip 4

-t at ɐt it ot ɵt ut yt 7

-k ak ɐk ɛk ɪk ɔk œk ok 7

개수 9 8 7 8 7 3 3 6 3 2 56

<표19> 운모



- 37 -

<표19>에서는 例字 없이 국제음성기호로만 제시하고, 부록에서 성모와 운모의 여러

병음 방안의 표기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월어의 운모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ai-ɐi’, ‘au-ɐu’, ‘an-ɐn’, ‘am-ɐm’, ‘aŋ-ɐŋ’, ‘ap-ɐp’,
‘at-ɐt’, ‘ak-ɐk’과 ‘ɔi-ɵy’, ‘ɔn-ɵn’, ‘ot-ɵt’ 및 ‘ɔŋ-oŋ’이 서로 구별이 명확한 음운 자질이

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ai’와 ‘ɐi’의 차이가 다음절 속에서 구분되어 서로 겹치지 않는

소리라면 크게 특이할 점이 없지만, [a]와 [ɐ]의 대비가 뚜렷한 음운 자질로 활용될 때,

변별 자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a]는 장음이고, [ɐ]는 단음으

로 설명되지만,57) [a]와 [ɐ]는 실제로 장음과 단음으로 구별되는 자질이 아니다. 장음과

단음이라면 시간상의 길고 짧음의 차이가 있어야 하지만 [a]와 [ɐ]는 시간상에서의 차이

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를 장음이라 하고 [ɐ]를 단음이라 하는 이유는

청취 측면에서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a]를 발음할 때는 공명강을 열어준다는 느낌

으로 발음하고, [ɐ]를 발음할 때는 공명강을 닫아준다는 느낌으로 발음하면 되는 것이다.

(5) 성조

월어의 성조는 9성 6조 체계이며, 9성은 6조에 입성 3개를 더한 것이다. 입성의 음높이

는 陰平(1성)ㆍ陰去(3성)ㆍ陽去(6성)와 일치하므로, 음높이를 기준으로 월어는 6개의 조치

를 갖는다. 6개의 조치 중 평조는 3개인데, 3개의 평조 중 하나의 성조를 단번에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음높이 이외의 다른 정보가 성조 구분에 활용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공명강에 작용하는 힘의 무게중심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음색이라 할

수 있으며, 언어생활에서 음높이보다는 음색 차이가 실질적인 성조 구분에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음계를 구분하려면 이론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의 소리에 대한 노출이 필요

한데, 언어생활에서는 음높이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음높이는 성조의 표기를 명확히 해주고, 음색은 청취 측면에서 구분되는 성조의 실체라

할 수 있다. 월어의 6조의 조치는 각각 1성(55), 2성(35), 3성(33), 4성(21), 5성(13), 6성

(22)이며 이를 <표20>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월어의 성조 표기는 병음 방안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숫자 1ㆍ2ㆍ3ㆍ4ㆍ

57) 운미와 결합되지 않고 모음 단독으로 쓰이는 장모음 [a]는 예일로마자표기법에서는 ‘a'로 표기하지만 월어병

음방안에서는 ‘aa’로 표기한다. 조은정, ｢한국인을 위한 광동어 발음표기 방안｣, 중국어문논총, 53권, 중국

어문연구회, 2012,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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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6으로 나타낸다. ‘예일로마자표기법’과 ‘황석릉’에서는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보통화처

럼 부호로 나타냈는데, 이 중 주목할 점은 예일 로마자표기법에서 양조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한 ‘h’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어의 6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음조와 양조이다.58) 음조는 상대적으

로 높은 음으로 1성ㆍ2성ㆍ3성에 해당하며, 양조는 상대적으로 낮은 음으로 4성ㆍ5성ㆍ6

성에 해당한다. 음조가 높게 들리는 이유는 실제 음이 높아서라기보다는 발성의 무게중

심이 구강 혹은 구강에서 비강에 있기 때문이고, 양조가 상대적으로 낮게 들리는 이유는

발성의 무게중심이 후두강에 있기 때문이라 분석할 수 있다. 예일로마자표기법에서 양조

를 표기하기위해 사용한 ‘h’는 발성의 무게중심이 후두강에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

다.

洪武正韻譯訓 범례 제2조를 보면 중국 북방 근대 한어의 전탁음의 특징에 대해 묘사

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미루어 한어 중고음의 전탁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 인

용문을 참조한다.

全濁上去入三聲之字 今漢人所用 初聲如淸聲相近 而各有淸濁之別

전탁의 상성, 거성, 입성의 字는 지금 한인이 사용하는 바로는 초성에 있어서는 청

성과 서로 가까우나, 각각 청ㆍ탁의 분별이 있다.59) 

58) 운모에 ‘h’가 있을때 성조 陽調를 나타낸다. 운모에 ‘h’가 없을 때는 陰調이다. 韻母中的‘h’是調號，代表陽

調；如果韻母中沒有‘h’，則爲陰調. 吳偉平，粵語速成，香港商務印書館，2015, ⅩⅩ(20쪽).

59) 김무림, 홍무정운역훈, 신구문화사, 2006, 42-43쪽.

香港語言學
學會

耶魯 耶魯(正統) 黃錫凌 萬國音標 廣州話 劉錫祥

1 1 1 1 1

2 2 2 2 2

3 3   3 3 3

4 4 h 4 4 4

5 5 h 5 5 5

6 6 h 6 6 6

<표20> 여러 병음 방안의 6조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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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자면 전탁에 상성, 거성, 입성의 구별이 있었고, 기록 당시의 중국인에게서는 초

성에서의 전탁의 소리가 청성과 가깝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전탁자의 자질에 변화가 생겼

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어에서 전탁음의 변화를 아래 인용문을 통해 확인한

다.

한어에서 근대음 이후 원래의 전탁음은 몇 개의 방언(吳語, 湘語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청음과 차청음으로 변하여 분절음인 성모 자체로서는 변별성을 읽었으나, 원래

의 전탁자는 청음으로 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일정한 성조류에 해당되어 역사적 원형을

귀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60) 

* 한어에서 전탁음의 변화(북방 관화의 성조의 유래)

위와 같은 변화는 中原音韻의 저자 周德淸이 중고음의 平聲을 성모의 청ㆍ탁에 따라

陰平과 陽平으로 나눈 것에서 비롯되는데,61) 平聲에서 중고음의 전청자ㆍ차청자는 근대

음에서 陰平에 속하고, 중고음의 전탁자ㆍ차탁자는 근대음에서 陽平에 속하는 것을 가리

키는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이것은 지금의 북경음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62) 현대

보통화에서 음평ㆍ양평ㆍ상성ㆍ거성은 각각 1성ㆍ2성ㆍ3성ㆍ4성이다. 하지만 이것은 중

고음의 평ㆍ상ㆍ거ㆍ입과는 다른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중고음의 평ㆍ상ㆍ거ㆍ입의 조

치는 현재 알 수 없는 것이며, 周德淸이 사용한 ‘평ㆍ상ㆍ거’라는 용어는 중고음의 평ㆍ

상ㆍ거ㆍ입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조기관화의 실제 조치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0) 김무림, 홍무정운역훈, 신구문화사, 2006, 44쪽.

61) 옛날 平聲字의 반절은, 그 반절하자가 오늘날 陰平으로 읽혀지든 혹은 陽平으로 읽혀지든 간에, 반절상자가 

옛날 淸聲母의 글자이기만 하면, 被切字의 성조는 오늘날 陰平으로 읽는다. 반절상자가 옛날 濁聲母의 글자

이기만 하면 被切字의 성조는 오늘날 陽平으로 읽는다. 왜냐하면 평성의 반절 중에서, 被切字의 성조는 그 

성모의 청ㆍ탁에 따라 결정되고, 성모의 청ㆍ탁은 또 반절상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절상자가 

淸聲母이면, 被切字는 陰平으로 읽고, 반절상자가 濁聲母이면 被切字는 陽平으로 읽는다. 顧義生ㆍ楊亦嗚, 

한종고 역, 漢語音韻學入門, 학고방, 1999, 365쪽. 

62) 顧義生ㆍ楊亦嗚, 한종고 역, 漢語音韻學入門, 학고방, 1999, 360-361쪽.

조건 평 상 거 입

전청 음평 상 거 평ㆍ상ㆍ거

차탁 양평 상 거 거

전탁 양평 거 거 양평ㆍ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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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어의 성조도 陰平ㆍ陰上ㆍ陰去ㆍ陽平ㆍ陽上ㆍ陽去ㆍ陰入ㆍ中入ㆍ陽入63)이라는 용어

가 있지만 이는 현재 월어의 성조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명명한 것으로, 중고음의 평ㆍ상

ㆍ거ㆍ입과의 관련성은 향후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중고음의 평ㆍ상ㆍ거ㆍ입에 대해

조치로 접근할 방법은 현재 없으며, 대신 청ㆍ탁의 분석을 통해 성모의 음색을 확인할

수 있다. 중고음의 청ㆍ탁과 가장 명확한 대응관계를 보이는 중국 방언은 월어이다.

2) 한어 중고음의 청ㆍ탁과 월어의 음조ㆍ양조

(1) 대응 관계

월어의 음조ㆍ양조는 한어 중고음의 청ㆍ탁과 일률적인 대응 관계를 이룬다. 廣韻 
41성모 반절상자의 전청ㆍ차청ㆍ전탁ㆍ차탁과 월어의 음조ㆍ양조의 대응 관계를 살피기

에 앞서, 아래 그림을 통해 청ㆍ탁과 음조ㆍ양조가 대응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원리에 대

해 살펴보도록 한다.

한어 중고음의 전청ㆍ차청, 전탁ㆍ차탁과 일률적인 대응 관계를 보이는 월어의 음조,

양조를 간과하기 어렵다. 특히 성대 진동음으로 마찰이 없는 影母와 喩母의 음운 자질을

변별함에 있어, 공명강에 작용하는 무게중심에 따라 결정되는 ‘음색’이 변별 자질로 작용

할 수 있음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63) 월어의 성조 및 예자: 陰平(詩xi1)ㆍ陰上(史xi2)ㆍ陰去(試xi3)ㆍ陽平(時xi4)ㆍ陽上(市xi5)ㆍ陽去(事xi6)ㆍ陰入

(色sik7)ㆍ中入(錫sik8)ㆍ陽入(食sik9) 

<표21> 청음ㆍ탁음과 음조ㆍ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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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ㆍ탁은 한자음의 음색과 관련한 용어로 본고에서 淸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濁은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이는 1차적으로 시각적으로 구분되는 효과이기도 하지만, 언어생활

에 활용할 경우 청취 측면에서 공명강의 무게중심에 따라 달라지는 ‘음색’을 음운 자질로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2) 청음과 음조의 대응 관계

<표22>를 통해 廣韻 41성모 반절상자의 전청에 해당하는 한자를 현재의 월어의 성

조에 대응시켜 보았을 때, 모두 음조에 해당한다.64) 모든 한자가 월어의 음조에 일률적으

64) 전청자 : 見gin3 古gu2 公gung1 過gwo1 各gok3 格gaak3 兼gim1 姑gu1 佳gaai1 詭gwai2 居geoi1 擧

geoi2 九gau2 俱geoi1 紀gei2 幾gei2 規kwai1 吉gat1/ 端dyun1 都dou1 丁ding1 多do1 當dong1 得

dak1 德dak1 冬dung1/ 知zi1 陟zik1 竹zuk1 知zi1 张zoeng1 中zung1 猪zyu1 徵zi2 追zeoi1 卓zoek3 

珍zan1/ 幫bong1 博bok3 北bak1 布bou3 补bou2 边bin1 伯baak3 百baak3 巴baa1 晡bou1/ 非fei1 方

fong1 甫fu2 府fu2 必bit1 彼bei2 卑bei1 兵bing1 分fan1 封fung1 幷bing3 笔bat1 畀bei2 鄙pei2/ 精

1 見
見 古 公 過 各 格 兼 姑 佳 詭 居 擧 九 俱 紀 幾

3 2 1 1 3 3 1 1 1 2 1 2 2 1 2 2

2 端
端 都 丁 多 當 得 德 冬

1 1 1 1 1 1 1 1

3 知
知 陟 竹 知 张 中 猪 徵 追 卓 珍

1 1 1 1 1 1 1 2 1 3 1

4 幫
幫 博 北 布 补 边 伯 百 巴 晡

1 3 1 3 2 1 3 3 1 1

5 非
非 方 甫 府 必 彼 卑 兵 分 封 幷 笔 畀 鄙

1 1 2 2 1 2 1 1 1 1 3 1 2 2

6 精
精 子 即 作 則 將 祖 臧 資 姉 遵 茲 借 醉

1 2 1 3 1 1 2 1 1 1 1 3 3

7 心
心 蘇 息 先 相 私 思 桑 素 斯 辛 司 速 雖 悉 寫

1 1 1 1 1 1 1 1 3 1 1 1 1 1 1 2

8 莊
莊 側 莊 阻 鄒 簪 仄 爭

1 1 1 2 1 1 1 1

9 照
照 之 職 章 諸 旨 止 脂 征 正 占 支 煑
3 1 1 1 1 2 2 1 1 1 1 1 2

10 審
審 式 書 失 舒 施 傷 識 賞 詩 始 試 矢 釋 商

2 1 1 1 1 1 1 1 2 1 2 3 2 1 1

11 影
影 烏 伊 一 安 烟 鷖 愛 挹 哀 握 於 乙 衣 央 紆

2 1 1 1 1 1 1 3 1 1 1 1 3 1 1 1

<표22> 廣韻 41성모 반절상자의 전청자와 월어의 성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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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응한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힘들다. 이는 차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음 표에

서 확인할 수 있다.

<표23>을 통해 廣韻 41성모 반절상자의 차청에 해당하는 한자를 현재의 월어의 성

조에 대응시켜 보았을 때, 모두 음조에 해당한다.65) 오직 臺만 4성으로 양조에 해당한다.

zeng1 子zi2 即zik1 作zok3 則zak1 將zoeng1 祖zou2 臧zong1 資zi1 姉* 遵zeon1 茲zi1 借ze3 醉

zeoi3/ 心sam1 蘇sou1 息sik1 先sin1 相soeng1 私si1 思si1 桑song1 素sou3 斯si1 辛san1 司si1 速

cuk1 雖seoi1 悉sik1  寫se2 胥seoi1 須seoi1/ 莊zong1 側zak1 莊zong1 阻zo2 鄒zau1 簪zaam1 仄

zak1 爭zang1/ 疏so1 所so2 山saan1 疎so1 色sik1 數sou2 砂 沙saa1 疏so1 生sang1 史si2/ 照ziu3 

之zi1 職zik1 章zoeng1 諸zyu1 旨zi2 止zi2 脂zi1 征zing1 正zing1 占zim1 支zi1 煑zyu2/ 審sam2 式

sik1 書syu1 失sat1 舒syu1 施si1 傷soeng1 識sik1 賞soeng2 詩si1 始ci2 試si3 矢ci2 釋sik1 商

soeng1/ 影jeng2 烏wu1 伊ji1 一jat1 安ngon1 烟jin1 鷖ji1 愛ngoi3 挹jap1 哀oi1 握ak1 於jyu1 乙

jyut3 衣ji1 央joeng1 紆jyu1 憶jik1ㅠ 依ji1 憂jau1 謁jit3 委wai1.

65) 차청자 : 溪kai1 苦fu2 口hau2 康hong1 枯fu1 空hung1 恪kok3 牽hin1 謙him1 楷 kaai2 客haak3 可

ho2 去heoi3 丘jau1 区keoi1 墟heoi1 起hei2 驱keoi1 羌goeng1綺ji2欽jam1倾king1 窥kwai1 詰kit3 祛

keoi1 豈hei2 曲kuk1, 透tau3 他taa1 吐tou2 土tou2 託tok3 湯tong1 天tin1 通tung1 臺toi4/ 徹cit3  

丑cau2 敇* 恥ci2 癡ci1 楮cyu2 褚cyu2 抽 cau1, 滂pong1 普pou2 匹pat1 滂pong1 譬pei3/ 敷fu1 芳

fong1 敷fu1 撫fu2 孚fu1 披pei1 妃fei1 峯fung1 拂fat1 丕pei1/ 淸ceng1 七cat1 倉cong1 千cin1 此

ci2 親can1 采coi2 蒼cong1 麤cou1 靑ceng1 醋cou3 遷cin1 取ceoi2 且ce2 雌ci1/ 初co1 初co1 楚

1 溪

溪 苦 口 康 枯 空 恪 牽 謙 楷 客 可 去 丘 区 墟
1 2 2 1 1 1 3 1 1 2 3 2 3 1 1 1
起 驱 羌 綺 欽 倾 窥 詰 祛 豈 曲
2 1 1 2 1 1 1 3 1 2 1

2 透
透 他 吐 土 託 湯 天 通 臺

3 1 2 2 3 1 1 1 4

3 徹
徹 丑 敇 恥 癡 楮 褚 抽

3 2 * 2 1 2 2 1

4 滂
滂 普 匹 滂 譬

1 2 1 1 3

5 敷
敷 芳 敷 撫 孚 披 妃 峯 拂 丕

1 1 1 2 1 1 1 1 1 1

6 淸
淸 七 倉 千 此 親 采 蒼 麤 靑 醋 遷 取 且 雌

1 1 1 1 2 1 2 1 1 1 3 1 2 2 1

7 初
初 楚 測 叉 芻 厠 創 瘡

1 2 1 1 1 3 1 1

8 穿
穿 昌 尺 充 赤 處 叱 春 姝

1 1 2 1 3 2 1 1 1

9 曉
曉 呼 火 荒 虎 海 呵 馨 花

2 1 2 1 2 2 1 1 1

<표23> 廣韻 41성모 반절상자의 차청자와 월어의 성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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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 한자음에서 臺를 ‘ㅌ’가 아닌 ‘ㄸ’로 주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어 중고음

에서 臺는 유기음 혹은 무기음의 여부를 떠나 차청이 아닌 전탁자일 가능성이 있다.

(3) 탁음과 양조의 대응 관계

<표24>를 통해 廣韻 41성모 반절상자의 전탁에 해당하는 한자를 현재의 월어의 성

조에 대응시켜 보았을 때, 모두 양조에 해당한다.66) 전탁자를 현대 음운학에서 유성음의

co2 測cak1 叉caa1 芻co1 厠ci3 創cong1 瘡cong1/ 穿cyun1 昌coeng1 尺ce2 充cung1 赤cek3 處

cyu2 叱cik1 春ceon1 姝zyu1/ 曉hiu2 呼fu1 火fo2 荒fong1 虎fu2 海hoi2 呵ho1 馨hing1 花faa1.

66) 전탁자 : 羣kwan4 其kei4 巨geoi6 求kau4 奇kei4 曁gi3 臼kau5 衢keoi4 强koeng4 具geoi6 狂

kwong4/ 定deng6 徒tou4 杜dou6 特dak6 度dou6 唐tong4 同tung4 陀to4 堂tong4 田tin4 地dei6/ 澄

dang6 直zik6 除ceoi4 丈zoeng6 宅zaak6 持ci4 柱cyu5 池ci4 迟ci4 治zi6 场coeng4 佇cyu5 馳ci4墜

zui6/ 並bing6 蒲pou4 薄bok6 傍bong6 步bou6 部bou6 白baak6 裴pui4 捕 bou6/ 奉fung6 符fu4 扶

fu4 房fong4 皮pei4 毗pei4 防fong4 平peng4 缚bok3 附fu6 苻fu4 馮pang4 浮fau4 父fu6 便 婢pei5 

弼bat6/ 从cung4 昨zok6 徂cou4 疾zat6 才coi4 在zoi6 慈ci4 秦ceon4 藏cong4 自zi6 匠zoeng6 渐
zim6 情cing4 前cin4 酢zok6, 邪ce4 徐ceoi4 似ci5 祥coeng4 辝ci4 详coeng4 寺zi6 辞ci4 随ceoi4 旬

ceon4 夕zik6/ 牀cong4 士si6 仕si6 鋤co4 鉏co4 牀cong4 查 雛co4 助 豺caai4 崇sung4 崱sik6 侯

1 羣
羣 其 巨 求 奇 曁 臼 衢 强 具 狂

4 4 6 4 4 3 5 4 4 6 4

2 定
定 徒 杜 特 度 唐 同 陀 堂 田 地

6 4 6 6 6 4 4 4 4 4 6

3 澄
澄 直 除 丈 宅 持 柱 池 迟 治 场 佇 馳 墜

6 6 4 6 6 4 5 4 4 6 4 5 4 6

4 並
並 蒲 薄 傍 步 部 白 裴 捕

6 4 6 6 6 6 6 4 6

5 奉
奉 符 扶 房 皮 毗 防 平 缚 附 苻 馮 浮 父 便 婢

6 4 4 4 4 4 4 4 3 6 4 4 4 6 6 6

6 從
從 昨 徂 疾 才 在 慈 秦 藏 自 匠 渐 情 前 酢

4 6 4 6 4 6 4 4 4 6 6 6 4 4 6

7 邪
邪 徐 似 祥 辝 详 寺 辞 随 旬 夕

4 4 5 4 4 4 6 4 4 4 6

8 牀
牀 士 仕 鋤 鉏 牀 查 雛 助 豺 崇 崱 侯 漦
4 6 6 4 4 4 4 4 6 4 4 6 6 4

9 神
神 食 神 实 乘

4 6 4 6 4

10 禪
禅 时 常 市 是 承 视 署 氏 殊 寔 臣 殖 尝 蜀 成

6 4 4 5 6 4 6 5 6 4 6 4 6 4 6 4

11 匣
匣 胡 戶 下 侯 何 黃 乎 護 懷

6 4 6 6 6 6 4 4 6 4

<표24> 廣韻 41성모 반절상자의 전탁자와 월어의 성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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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에서 분석하지만, 유럽어에서의 무성음과 명확히 대비되는 유성음의 발성 습관을 한

어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전탁자와 월어의 양조가 명확히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전탁자의

실체는 전청ㆍ차청과 마찰 자질로 구분되는 발음이 아니라, 전청 혹은 차청의 발음이 후

두강에서 발음되는 음색 즉 초분절자질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연

구가 필요한데, 한어 중고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탁자는 유성음이라는

공식은 한어 중고음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曁는 3성으로 음조에

속하므로 예외 글자인데,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전탁자인 ‘ㄲ’로 주음하고 있으므로, 한

어 중고음의 양조가 현재 월어에서 3성으로 변화한 예로 분석할 수 있다.

<표25>를 통해 廣韻 41성모 반절상자의 차탁에 해당하는 한자를 현재의 월어의 성

조에 대응시켜 보았을 때, 모두 양조에 해당한다.67) 차탁은 공명음, 유음, 비음을 포함하

hau6 漦ci4/ 神san4 食sik6 神san4 实sat6 乘sing4, 禅sin6 时si4 常soeng4 市si5 是si6 承sing4 视si6 

署syu5 氏si6 殊syu4 寔sat6 臣san4 殖zik6 植zik6 尝soeng4 蜀suk6 成seng4/ 匣haap6 胡wu4 戶

wu6 下haa6 侯hau6 何ho6 黃wong4 乎wu4 護wu6 懷waai4.

67) 疑ji4 五ng5 吾ng4 硏jin4 俄ngo4 魚jyu4 語jyu5 牛ngau4 宜ji4 虞jyu4 疑ji4 擬ji4 愚jyu4 遇jyu6 危

ngai4 玉juk6/ 泥nai4 奴 nou4 乃naai5 那naa6 諾nok6 內noi6 妳nei5/ 娘noeng4 女neoi5 尼nei4 拏

1 疑
疑 五 吾 硏 俄 魚 語 牛 宜 虞 疑 擬 愚 遇 危 玉

4 5 5 4 4 4 5 4 4 4 4 4 4 6 4 6

2 泥
泥 奴 乃 那 諾 內 妳
4 4 5 6 6 6 5

3 娘
娘 女 尼 拏 穠

4 5 4 4 4

4 明
明 莫 模 謨 摸 慕 母 彌 眉 靡 明 美 綿

4 6 4 4 6 6 5 4 4 5 4 5 4

5 微
微 武 亡 無 文 巫 望

4 5 4 4 4 4 6

6 喩
喩 以 羊 余 餘 與 弋 夷 予 翼 營 移 悅

6 5 4 4 4 4 6 4 4 6 4 4 6

7 爲
爲 于 王 雨 爲 羽 云 永 有 雲 筠 遠 韋 洧 榮 薳
4 4 4 6 6 5 4 5 5 4 4 5 4 5 4 5

8 來
來 盧 郞 落 魯 來 洛 勒 賴 練 力 良 呂 里 林 離

4 4 4 6 5 4 6 6 6 6 6 4 5 5 4 4

9 日
日 而 如 人 汝 仍 兒 耳 儒

6 4 4 4 5 4 4 5 4

<표25> 廣韻 41성모 반절상자의 차탁과 월어의 성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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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疑母의 성모에서의 사용은 ‘五ng5, 吾ng4, 俄ngo4, 牛ngau4, 危ngai4’와 같이 월어

에서 확인할 수 있고, 微母의 반절상자의 월어 발음은 微mei4, 武mou5, 亡mong4, 無

mou4, 文man4, 巫mou4, 望mong6으로 경순음 [m]을 확인할 수 있다. 日母의 반절상자의

월어 발음은 병음 방안에서는 [j]으로 통일시켰지만, 국제음성기호에서는 한어 중고음 추

정음에 해당하는 [ȵ]을 확인할 수 있다.

월어는 ‘唐話’ 혹은 ‘살아있는 언어 화석’이라고 자주 언급되기도 하는데, 월어의 음운

체계를 살펴봤을 때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어 중고음의 운미 8개는 월어에 고

스란히 남아있고, 四聲七音의 체계도 월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월어는 오어ㆍ민남

어ㆍ객가어 등과 같이 한어 중고음의 흔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방언 정도로 알려져 있

지만, 한국어와의 상관관계도 깊다. 월어와 한국 한자음은 상고음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唐代에 확립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현재까지도 유사한 점이 많다.

3. 梵語

음성학은 인도에서 크게 발달하였고,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국 음운

분석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68) 불경 번역은 구역과 신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역은 후

한부터 시작되어 범어를 모국어로 한 인도 승려들이 한어를 습득한 이후 진행한 번역을

주로 가리키며, 북조의 인도 승려 구마라집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645년 현장

이 인도에 다녀와 불경을 당시 언어 상황에 맞게 재번역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역이라고

하는데, 唐代에 불경 음역 작업이 다량으로 이루어졌고, 범어에는 있지만 한어에는 없는

naa4 穠nung4/ 明ming4 莫mok6 模mou4 謨mou4 摸mok6 慕mou6 母mou5  彌mei4 眉mei4 靡mei5 

明ming4 美mei5 綿 min4/ 微mei4 武mou5 亡mong4 無mou4 文man4 巫mou4 望mong6/ 喩jyu6 以ji5 

羊joeng4 余jyu4 餘jyu4 與jyu4 弋jik6 夷ji4 予jyu4  翼jik6 營 jing4 移ji4 悅jyut6/ 爲wai4 于jyu4 王 

wong4 雨 jyu6 爲 wai6 羽jyu5 云wan4 永 wing5 有 jau5 雲 wan4 筠wan4 遠  jyun5 韋 wai4 洧 

fui2 榮 wing4 薳 jyun5/ 來lai4 盧lou4 郞long4 落lok6 魯lou5 來lai4 洛lok6 勒lak6 賴laai6 練lin6 力

lik6 良loeng4 呂leoi5 里lei5 林lam4 離lei4 連lin4 縷lau5/ 日jat6 而ji4 如jyu4 人jan4 汝jyu5 仍jing4 

兒ji4 耳ji5 儒jyu4.

68) 반절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설이 분분하지만, 서역(西域)의 범문문법과 화엄(華嚴)42자모는 중국 

음운학과 운문(韻文)의 발전을 촉진하였고, 인도의 고대 언어인 범문은 육조(六朝)시기에 중국의 음운학에 영

향을 주었으며 당대(唐代)에 더욱 두드러진 영향을 주었기에 반절의 방법이 개발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한종호, ｢沈括 夢溪筆談의 等韻理論 小考｣, 중국언어연구 20, 중국어문학연구회, 2005, 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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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소를 번역하는 방법 및 불경 음역 전반에 관한 체계화가 이루어진다.69) 또한 불경의

진언을 최대한 원음에 가깝게 음역해야 했기 때문에 음역할 때의 규칙 등을 만들었고,70)

점차 전통의 반절법을 보완할 수 있는 자모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광의 悉曇
字記에서 실담 문자의 51자문71)을 자모를 사용하여 대응시키고 있으며, 反切ㆍ近音ㆍ輕

音ㆍ重音 등으로 소리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 실담 문자를 한자로 체계적으로 정리하

는 작업은 수온의 30자모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중고 한어 36자모

형성의 토대가 된다.

1) 悉曇

실담72)은 크게는 중국에 전래된 인도 범자를 총칭하는 불교 용어로 사용되고,73) 작게

는 실담 문자로서 약 7세기부터 13세기까지 북인도에서 사용된 브라흐미 계통의 문자를

가리킨다.74)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들여온 많은 불경들이 실담 문자로 기록되어 있

다. 실담은 천축, 즉 인도의 문자로 현장(602-664)의 大唐西域記 내용을 요약하면,75) 겁

초에 범왕께서 天ㆍ地ㆍ人 三才를 다스리기 위하여 만든 모음 12자와 자음 35자, 총 47

개의 글자라고 설명하고 있으며,76) 지광의 悉曇字記 序의 기록을 통해 인도의 어음은

69) 범어를 한어로 대역할 때, 범어에 없고 한어에만 있는 음소는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반대로 범어

에는 있지만 한어에 없다면, 한어에만 있는 어떤 특별자질을 이용하여 반드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안재철, 

｢梵漢對音方式 考察｣, 대학원연구논집, 제7집,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2014, 69-70쪽. 

70) 불교경전이 중국에 들어가 번역될 때, 어떤 단어는 의역의 방법을 쓰지 않고 음역의 방법을 썼다. 특히 현장

은 ‘오불번(五不飜)’으로 ‘秘密故, 含多義故, 此無故, 順古故, 生善故’의 다섯 가지 상황에서는 반드시 음역을 

사용하고 의역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안재철, ｢梵漢對音方式 考察｣, 대학원연구논집, 제7집, 중앙승가

대학교 대학원, 2014, 64쪽. 

71) 12모음(通摩多), 4모음(別摩多), 35자음(體文)

72) 실담어는 범어 또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교의 경전들을 표기하기 위한 산스크리트어의 변형된 문자이다. 

원래 산스크리트어는 고대 베다와 우파니샤드 경전을 쓴 베다 산스크리트어와 기원전 4세기경 파니니가 

쓴 ‘아스타드야이’라고 하여 ‘여덟 장으로 만든 문법서’를 기초로 한 고전 산스크리트어가 정형화된 것이다. 

산스크리트 경전들은 선험적인 절대적 지식을 기록한 수르티 경전이라고 하여 인도의 다른 많은 경전 외에도 

불교의 경전들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대중적으로 속어화되기도 하였는데 프라크리티어와 팔리어가 

그것이다. 그 중 팔리어는 초기 불교의 경전들을 기록하는 데에 많이 사용되었다. 굽타 문자라고도 알려진 실

담어 경전들은 문자가 6-7세기경 불교의 동아시아에 보급되면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도 전해졌다. 실담은 

산스크리트어로 ‘완성된 언어’라는 의미이다. 박지명ㆍ이서경, 산스크리트 반야심경, 동문선, 2010, 72쪽. 

73) 중국에 전래된 인도 범자를 총칭하는 불교용어. 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

중앙연구원)

74) 전순환, 불경으로 이해하는 산스크리트, 지식과 교양, 2012, 43쪽.

75) “詳其文字，梵天所制，原始垂則，四十七言也. 寓物合成，随事轉用. 流演枝派，其源浸廣，因地随人，微有

改变, 語其大較，未異本源, 大唐西域記, 卷第二.

76) 강대현, 실담자기 역해, 올리브그린, 2017, 33쪽.

http://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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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축 등지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77) 문자의 유래는 실담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1) 범한대음 방식

한어에 없는 梵字만의 특징에 해당하는 長短音, 送氣濁音, 複輔音, 梵字 ‘r’과 ‘v’ 등의

對音方式에 대한 것을 인용문을 통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78)

➀ 長短音의 對音方式
梵語는 長短音의 구분이 있으나, 漢語에는 長短音의 구분이 없다. 따라서 長音으로

읽히는 梵語를 漢語로 옮길 때는, 반드시 短音을 對譯할 때와 다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方式은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즉 梵語에는 없

으나 漢語에만 있는 聲調를 이용하여 구분하는 方式79)과 ‘引’이나 ‘引聲’과 같은 標識

를 사용하여 구분하는 方式이다.80)

➁ 送氣音의 對音方式
중국의 中古音에는 淸音은 送氣音과 不送氣音이 모두 갖추어져 있지만, 濁音은 짝

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梵語에는 淸音이나 濁音을 막론하고 모두 送氣音과

不送氣音을 모두 갖추고 있다. 따라서 梵語를 漢語로 對音할 때, 梵語의 送氣濁塞音

을 만나면 반드시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標識(重)를 이용하는 方式

譯經家는 일반적으로 상관이 있는 對音字의 뒤에 ‘重’을 標識하여 그 送氣의 특징

을 돌출시킨다.81)

77) 이 47자의 글자 각각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그 수가 늘어나고, 같은 글자끼리의 결합 내지 다른 글자와의 결

합등으로 변용되어, 원래의 글자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이 글자의 갈래가 두루 퍼져나가게 된 것이며, 더욱이 

이를 쓰는 오천축 등지의 지방이나 사람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임으로써 그 원류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

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천축 지방이 특히 상세하고 정확한 반면 주변국의 사람들은 중천축과는 다른 그

들만의 독특한 글자도 대대로 쓰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쓰는 언어와 문자도 넓게는 중천축의 그것과 다르

지 않다고 하였다. 강대현, 실담자기 역해, 올리브그린, 2017, 33쪽. 

78) 인용문과 각주 79에서 85까지는 안재철, ｢梵漢對音方式 考察｣, 대학원연구논집, 제7집,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2014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79) 漢語의 入聲은 促迫하고, 上聲도 短調이므로, 대체로 梵語의 短音을 번역하고, 平聲 ‧去聲은 長調이고, 去聲

은 더욱 길기 때문에, 대체로 梵語의 長音을 번역하는 데 쓰인다고 할 수 있다.

80) ‘摩賀(引)鉢囉(二合)枳孃(二合)播(引)囉(轉舌)弭多’(/muɑ-ɣɑ-puɑt-lɑ-tɕĭe-nĭaŋ-puɑ-lɑ-mĭe-tɑ/)

81) 伽(渠賀反, 伽字去聲, 重), 醝(嵯賀反, 引聲, 重) : ‘伽(/gĭɑ/)’는 梵語 ‘gha’의 對譯이고, ‘醝(/dzɑ/)’는 ‘jha’

의 對譯으로 送氣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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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入聲字를 이용하는 方式

梵語의 送氣音(kh, gh, th)과 ‘kṣ, h, s’ 등의 앞에는 흔히 入聲字를 쓰는데, 그러

한 예는 玄奘과 慧琳에서 모두 많이 보인다.82) 對譯한 漢語에서 入聲字의 뒤에 쓰이

는 나오는 글자는 대체로 ‘氣’의 성분과 마찰 성분을 띠게 된다고 할 수 있다.

➂ 複輔音의 對音方式
⒜ ‘二合’

漢語에는 複輔音이 없어서 梵語의 複輔音을 그대로 對譯할 수 없다. 이런 경우 漢

語에서는 흔히 ‘二合’이라는 標識를 써서 對譯하되, 앞글자는 聲母만을 취하고 뒤 글

자는 聲母와 韻母를 모두 취하여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方式을 이용한다.83)

⒝ ‘三合’

梵語에는 複輔音이 단지 두 글자가 이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 글자 이상이 이

어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 漢語에서는 ‘三合’ 등의 標識를 써서 對譯하되,84) 앞의 글

자들에서는 聲母를 취하고 맨 마지막 글자는 聲母와 韻母를 모두 취하여 하나의 소리

를 나타내는 方式을 이용한다.

역경가들이 범어를 한자로 음역하는 방식을 고찰하는 것을 통해, 범어가 한자로 음역

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梵字 ‘v’를 對譯하기에는 漢語의 微母字가 가

장 합당할 것 같지만,85) 실제 상황은 微母字뿐만 아니라 脣音의 거의 모든 글자가 사용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86) 자모의 개념이 형성되었던 시기에도 범한대음 방식에 따라

선택하는 한자가 자의적이었을 수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 <표

26>87)에서 확인할 수 있다.

82) 예를 들어 “‘黳羯他託契’, /øiei-kĭɐt-tʰɑ-tʰɑk-kʰiei/, ‘ekatha-thakhe’”에서, ‘羯’과 ‘託’은 모두 入聲이고, 

入聲은 ‘-t’와 ‘-k’로 분별되지만, 梵語를 對音할 때 어떤 梵字도 보이지 않아, ‘黳羯他託契’은 

‘ekatha-thakhe’의 對音으로 사용된다.

83) ‘薩怛嚩(二合引)南(引)(/sɑt-tɑt-buɑ-nɒm/)’은 梵語 ‘sattvānām’을 對音한 것으로, 그 중 梵語 ‘-tvā-’은 

漢語의 ‘怛嚩(二合引)’로 對譯하였다. 즉 梵語 ‘-tv-’는 複輔音이므로, 漢語는 ‘怛’에서 聲母를 취하고, ‘嚩’

에서 聲母와 韻母를 취하여, 하나의 소리로 하되, 元音은 長音으로 읽기 때문에 ‘二合引’이라고 표시한 것이

다.

84) ‘三麻耶薩怛鍐(三合)(/sɑm-ma-jĭa-sɑt-tɑt-mam/)’은 梵語 ‘Samayas tvam’의 對譯이다. 梵語와 漢語의 

對音을 대조해 보면 ‘薩’는 ‘s’를 ‘怛’은 ‘t’를 ‘鍐’은 ‘vam’을 나타내어, ‘薩’과 ‘怛’은 첫소리인 輔音만을 취하

고, ‘鍐’은 輔音과 元音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85) 黃仁瑄의『唐五代佛典音義硏究』를 요약하면 梵字의 ‘p, ph, b, bh, m, v’ 등의 梵字는 각각 漢語字母의 

‘滂幇, 並明幇奉來, 並奉心幇, 明徹幇並泥, 並奉微明匣邪心以云幇非來’ 등으로 對音하였다. 

86) 안재철, ｢梵漢對音方式 考察｣, 대학원연구논집, 제7집,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2014,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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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범어의 무성음ㆍ유성음 자모에 대비되는 한어 중고음의 청ㆍ탁을 살피는데

집중하므로 悉曇字記의 51자문 및 불공 및 공해가 음역한 범한대음 한자의 청ㆍ탁을

살피도록 한다.

(2) 지광의 悉曇字記 51자문
인도의 범어 문자로 기록된 불교 경전이 중국에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인도의 문자는

실담이란 말로 총칭되었고, 더불어 이 실담의 범어 문자와 한자를 대비하여 불교의 용어

를 기록한 飜梵語, 唐梵文字와 같은 책들도 나타났다. 그렇지만 실담이란 말이 언어

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승려 지광이 悉曇字記(794-806년)를
저술한데 기인한다. 이 悉曇字記는 표의문자인 중국어로서 표음문자인 범어의 음운 체

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음성

학적 체계를 갖는 이 실담 범자에 대해 悉曇字記는 전체 18장에 걸쳐 발음과 문자의

결합 체계를 밝히고 있다.88) 아래 <표27>, <표28>, <표29>에서 실담 문자의 기본 자음

87) 안재철, ｢梵漢對音方式 考察｣, 대학원연구논집, 제7집,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2014, 67쪽의 표를 인용

한 것이다.  

破裂音
鼻音 齒擦音 氣音 半元音

無聲無氣 無聲有氣 有聲無氣 有聲有氣

ka

k kh g gh ṅ h
見群溪娘

幇曉章
溪群

群疑見匣

以
群見 疑

匣曉奉

明群書

ca

c ch j jh ñ ś y (ø)

章精書澄 昌淸章

禪從日澄

船見群書

以章邪

從
泥娘日

章見

書心禪初

日生溪章

以見從邪

影匣幇以

ṭa

ṭ ṭh ḍ ḍh ṇ ṣ r
知澄來從

端
徹知端

澄泥娘徹

定來端知
澄徹 娘泥定 生書以 來匣泥

ta

t th d dh n s l

端定知章

澄來匣以
透定

定泥端澄

昌奉群
定泥透

泥娘日

定

心書生來

並邪
來娘

pa p ph b bh m v

幇並非奉

匣云
滂幇

並明幇奉

來
並奉心幇

明徹幇

並泥

並奉微明

匣邪心以

云幇非來

<표26> 梵語 子音의 梵漢對譯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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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모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89)

悉曇字記에서 실담 문자의 발음을 묘사함에 있어, 현재의 유성 무기음을 輕音이라

설명하고 있고, 유성 유기음을 重音이라 설명하고 있다. 아음 유성 무기음 ‘迦’을 제외하

88) 제1장 가가장(迦迦章), 제2장 기야기야장(枳也枳也章), 제3장 가략가략장(迦略迦略章), 제4장 가라가라장(迦

攞迦攞章), 제5장 가부가부장(迦嚩迦嚩章), 제6장 가마가마장(迦麽迦麽章), 제7장 가나가나장(迦那迦那章), 

제8장 아륵아륵장(阿勒阿勒章), 제9장 아륵기야장(阿勒枳耶章), 제10장 아륵가략장(阿勒迦略章), 제11장 아

륵가라장(阿勒迦攞章), 제12장 아륵가부장(阿勒迦嚩章), 제13장 아륵가마장(阿勒迦麽章), 제14장 아륵가나장

(阿勒迦那章), 제15장 앙가장(盎迦章), 제16장 글리장(訖里章), 제17장 아색가장(阿索迦章), 제18장 아파다

장(阿波多章). 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89) 강대현에서 각 장에 대한 분석 및 해설을 진행하였으며, <표>는 실담자기역해, 2017, 26-27쪽을 참조하

여, 로마자를 덧붙인 것이다. 

通摩多

실담 대음 실담 대음 실담 대음 실담 대음 실담 대음 실담 대음

短阿

(a)  

長阿

(ā)

短伊  

 (i)

長伊  

 (ī)

短甌

(u)

長甌  

 (ū)

短藹

(e)

長藹

(ai)

短奥
(o)

長奥
(au)

短音

(aṃ)

長痾
(aḥ)

別摩多 紇理(ṛ) 紇梨(ṝ) 里(ḷ) 梨(ḹ)

<표28> 12통마다(12모음)와 4별마다(助音)

무성 무기음 무성 유기음
유성 무기음

(輕音)

유성 유기음

(重音)
비음

실담 대음 실담 대음 실담 대음 실담 대음 실담 대음

牙聲

全淸

迦

(ka) 次淸

佉

(kha) 全淸

迦

(ga) 全濁

伽

(gha) 次濁

哦

(ṅa)연구개음

齒聲

全淸

者

(ca) 次淸

車

(cha) 全濁

社

(ja) 全濁

社

(jha) 次濁

若

(ña)경구개음

舌聲

全淸

吒
(ṭa) 次淸

侘

(ṭha) 全濁

茶

(ḑa) 全濁

茶

(ḑha) 次濁

拏

(ṇa)반설음

喉聲

全淸

多

(ta) 次淸

他

(tha) 全濁

陀

(da) 全濁

陀

(dha) 次濁

那

(na)치조음

脣聲

全淸

波

(pa) 次淸

頗

(pha) 全濁

婆

(ba) 全濁

婆

(bha) 次濁

麽

(ma)순음

<표27> 25體文(25자음, 五類聲)

http://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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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청ㆍ탁이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迦’는 전청으로 무성 무기음일

경우 [ka], 유성 무기음에 대응할 경우 [ga]로 발음된다. 悉曇字記에서 ‘迦’는 “餘國有音

疑可反”이라 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ŋa]로 발음되기도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悉曇字
記 편찬 이전에 불공은 이미 유성 무기음 ‘ ’을 ‘誐’로 음역했다.

悉曇字記 序를 보면 지광이 반야보리에게서 실담에 관한 자료를 받아보고, 꼼꼼히

살펴본 결과, 씨줄(抒), 날실(軸), 베(科)로써 章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했고,

오천축의 음은 楚夏(중국)와 비슷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운도의 형성에 실담장(悉曇章)

이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90)

2) 한어 중고음의 청ㆍ탁과 실담어의 무성음ㆍ유성음

(1) 불공(不空, 705-774)의 25 체문(자음) 한문 음역

高麗大藏經내에 瑜伽金剛頂經釋字母品 1권에 불공의 실담장 50자문을 제시하고 있

다.91) 이 중 25체문의 한자 음역 및 청탁을 <표30>에서 살피도록 한다.

90) 이와 같은 실담장의 자모표의 형식은 한자의 음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당시 중국인에게는 더할 수 없는 복

음이었을 것이다. 운서가 유행하고 反切로 음을 익힌다 하지만, 반절 자체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비효율적이던 

차에 실담장의 틀을 빌어 가로는 성모를 세로는 운모를 함수로 하여 만든 도표에 모든 반절의 음을 집어넣어 

중국어자모표(운도)를 만들었으니 반절에 비하여 얼마나 쉽게 또 정확히 음을 익힐 수 있었으랴. 최영애, 중

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97쪽. 

91) 안주호, ｢안심사본 진언집과 망월사본 진언집의 비교연구｣, 배달말 31권, 배달말학회, 2002, 177쪽. 

遍口聲

실담 대음 실담 대음 실담 대음 실담 대음 실담 대음

也

(ya)

囉

(ra)

羅

(la)

嚩
(va)

奢

(śa)

沙

(ṣa)

娑

(sa)

訶

(ha)

濫

(llaṃ)

叉

(kṣa)

<표29> 편구성(遍口聲)

무성무기음 무성유기음 유성무기음 유성유기음    비음

牙聲 迦(上)  ka 佉(上)  kha 誐(上)  ga 伽(去引)  gha 仰(鼻呼) ṅa

 中古 kʰjɑ kʰjɑ ŋɑ ɡʰjɑ ŋjɑŋ

淸濁 全淸 次淸 次濁 全濁 次濁

齒聲 左    ca 磋(上)  cha  惹    ja 酇(去)   jha 穰(上)  ña

<표30> 불공의 25 체문 한문 음역의 청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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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 25체문의 한문 음역에서는 悉曇字記와 달리 한자의 음소 표기가 겹치는 부분이

없다. 범어에는 있지만 한어에는 없는 음소를 표기하기 위한 방법을 체계화한 것으로 아

음을 예로 들면 /ka/ㆍ/kha/ㆍ/ga/ㆍ/gha/ㆍ/ṅ/의 한자음은 迦ㆍ佉ㆍ誐ㆍ伽ㆍ仰로 음소 표

기가 겹치지 않게 음역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자음의 청ㆍ탁이 범어의 무성음과 유성음에 명확히 대응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무성

무기음과 무성 유기음은 한어 중고음의 전청과 차청에, 유성 무기음ㆍ비음은 차탁에, 유

성 유기음은 전탁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2) 공해(空海, 774-835년)의 25 체문(자음) 한문 음역

지광의 悉曇字記는 宋 이후 중국 내에서 더이상 유행하지 않게 되었는데, 일본의 진

언종의 개조인 공해(空海)에 의해 일본에 전해져, 종예(宗叡, 809-886)의 悉曇私記，안
연(安然, 841-901)의 悉昙藏，순우(淳祐, 890-953)의 悉曇集記 편찬에 영향을 주었다.

일본에서는 ‘실담학’이 정립되어 실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오늘날까지 계속 되고 있다.

 中古 tsɑ  tsʰɑ ȵja  dzʰuɑn  ȵ jɑŋ 

淸濁 全淸 次淸 次濁 全濁 次濁

舌聲 吒(上)  ṭa 咤(上)  ṭha 拏(上)  ḑa 茶(去)   ḑha 拏(尼爽反) ṇa

 中古 ȶa  ȶ a  n a ȡʰa  n a 

淸濁 全淸 次淸 次濁 全濁 次濁

喉聲 多(上)  ta 他(上)  tha 娜    da 馱(去)   dha 囊    na

 中古 tɑ  tʰ ɑ  n ɑ  dʰ ɑ  n ɑŋ 

淸濁 全淸 次淸 次濁 全濁 次濁

脣聲 跛    pa 頗    pha 摩    ba 婆(去重) bha 莽   ma

 中古  p uɑ  pʰ uɑ  m uɑ  bʰ uɑ  m uo 

淸濁 全淸 次淸 次濁 全濁 次濁

무성무기음 무성유기음 유성무기음 유성유기음    비음

牙聲 迦(上聲呼) ka 佉(上呼)  kha 哦(上呼)  ga 伽(去重引)  gha 仰(鼻聲呼) ṅa

 中古 kʰjɑ kʰjɑ ŋɑ ɡʰjɑ ŋjɑŋ

淸濁 全淸 次淸 次濁 全濁 次濁

齒聲 遮(上聲)  ca 磋(上聲)  cha  惹    ja 酇(上重)   jha 穰(上聲)  ña

 中古 tsɑ  tsʰɑ ȵja  dzʰuɑn  ȵ jɑŋ 

淸濁 全淸 次淸 次濁 全濁 次濁

舌聲 吒(上聲)  ṭa 咤(上)  ṭha 拏(上)  ḑa 茶(去重)   ḑha 拏(尼爽反) ṇa

 中古 ȶa  ȶ a  n a ȡʰa  n a 

<표31> 공해의 25 체문 한문 음역의 청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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悉曇字記는 일본에 전해져 실담학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지만, 공해의 실담 자모에

대한 범한 대음 한자 음역은 불공의 것과 거의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한자음의 청ㆍ탁이

범어의 무성음과 유성음에 명확히 대응함을 확인할 수 있다.

훈민정음은 중국 성운학을 바탕으로 하고, 음소 표기에서는 파스파문자의 영향을 받았

다고 할 수 있는데, 훈민정음에서 기본 글자를 설명할 때 사용된 ‘初發聲’이라는 용어도

종예(宗叡)의 悉曇私記에서 찾아볼 수 있다.92) 훈민정음 창제에 범어의 영향이 있었음

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93)

(3) 조선의 眞言集
동아시아에서 실담학이 悉曇字記를 중심으로 연구 전승된 데 비해, 조선에는 悉曇

字記의 전적이 전해진 예는 없지만 그 대신 실담 범자를 연구한 전통은 지금도 남아있

다.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선 시대에 간행된 眞言集으로, 이 眞言集에는 실담 범자의

92) 훈민정음 자음의 음가를 제시하는데 ‘初發聲’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초발성’이라는 용어는 훈민정음 창

제자의 독창으로 보기 어렵다. 이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일본 종예(宗叡, 809-884)의 실담사기(悉曇私記)
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발성’의 용어를 고찰함으로써 훈민정음과 범어실담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

하고자 한다. 종예의 실담사기는 범어실담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는 지광(智廣)의 실담자기(悉曇字

記)를 해석하는 책이다. ‘실담’이라는 것은 ‘실담장’(Siddha vastu)의 줄인 말로서 범장(Brahama vastu)

이라 이르는 綴字書의 제일장을 이름인데 종래 이것을 범어 또는 범어의 대명사 같이 써 온 것이다(김윤경

1936). 동양에서 실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지광이 찬술한 실담자기가 그 효시이고, 

일본에서 실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로서 ‘실담학’의 전개는 실담사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안주호

ㆍ이태승 2009). 섭보매, ｢훈민정음의 음절합자 원리와 범어의 연관성에 대하여｣, 한국언어학회학술대회지,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2016, 181쪽. 

93) 범자 음운에 대한 사상성의 적용은 이미 고대인도의 베다 등에서부터 유래하였지만, 특히 6세기 이후 인도

의 밀교가 중국에서 크게 발달하면서 種子字로서의 성스러운 범자의 관념을 더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혜균

이라는 백제의 승려가 지은 大乘四論玄義記에서 실담장을 기술한 ｢十四音義｣가 최근에서야 발견되어 고대

한국에서 실담장이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중세 한국에서는 고려대장경[재조대장경]에서 실담범자가 

나타나고 있고, 신라 義湘(625-702)의 華嚴一乘法界圖를 주석한 法界圖記叢髓錄에서 실담장이라는 개

념이 등장하고 있다. 강대현, ｢반야경 범자 42자문의 반야공성 고찰｣, 한국불교선리연구원, 19권, 선문화

연구, 2015, 262쪽.

淸濁 全淸 次淸 次濁 全濁 次濁

喉聲 多(上)  ta 他(上)  tha 娜    da 馱   dha 囊    na

 中古 tɑ  tʰ ɑ  n ɑ  dʰ ɑ  n ɑŋ 

淸濁 全淸 次淸 次濁 全濁 次濁

脣聲 跛    pa 頗    pha 摩    ba 婆(重上呼) bha 莽   ma

 中古  p uɑ  pʰ uɑ  m uɑ  bʰ uɑ  m uo 

淸濁 全淸 次淸 次濁 全濁 次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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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과 범자의 사상적 의미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전하고 있다. 眞言集에서
실담 범자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신라, 고려 시대를

통해 실담 문자에 대한 연구 내지는 서사의 전통이 있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94)

➀ 안심사본 眞言集
안심사본 眞言集은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진언집으로 1569년에 간행되었다. 1569년

은 訓蒙字會(1527년) 간행 이후 42년이 지난 시점으로, 안심사본 眞言集에서는 東國
正韻 한자음이 아닌 우리말 한자음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심사본 眞言集의 훈민정음 주음에서 전탁자를 확인할 수 없다. 범어의 유성 유기

음 및 한어 중고음의 전탁의 자리에 훈민정음의 전탁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당

94) 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행 2행 3행 4행 5행 

아음

梵語 迦 ka 佉 kha 誐 ga 伽 gha 仰 ṅa

中古   迦kʰjɑ 全淸 佉kʰjɑ 次淸 誐 ŋɑ 次濁 伽 ɡʰjɑ 全濁 仰 ŋjɑŋ 次濁 

訓民 가  거 그 카  커 크 :아 : :어 :으 ·가 · ·거 ·그 · · · ·
東國 ㄱ 全淸 ㅋ 次淸 ㅇ 不淸不濁 ㄱ 全淸 ㆁ 不淸不濁

치음

梵語 左 ca 差 cha 惹 ja 社 jha 攘 ña

中古 左 tsɑ 全淸
差 tʃʰa 

次淸
惹 ȵja 次濁 社 ʑja 全濁 攘 ȵjɑŋ 次濁

訓民 자  저 즈 차  처 츠 : : : : ·자 · ·저 ·즈 · · · ·
東國 ㅈ 全淸 ㅊ 次淸 ㅿ 不淸不濁 ㅈ 全淸 ㅿ 不淸不濁

설음

梵語   吒 ṭa 侘 ṭha  拏 ḑa  茶 ḑha 囊 na

中古 吒 ȶa 全淸 侘 ȶʰa 次淸 拏 na 次濁 茶 ȡʰa 全濁 囊 nɑŋ 次濁

訓民 다  더 드 타  터 트 :나 : :너 :느 ·다 · ·더 ·드 · · · ·
東國 ㄷ 全淸 ㅌ 次淸 ㄴ 不淸不濁 ㄷ 全淸 ㄴ 不淸不濁

후음 

梵語 多 ta 佗 tha 那 da 馱 dha 娜 na

中古 多  tɑ 全淸 佗 tʰɑ 次淸 那 nɑ 次濁 馱 dʰɑ 全濁 娜 nɑ 次濁

訓民 다  더 드 타  터 트 :나 : :너 :느 ·다 · ·더 ·드 · · · ·
東國 ㄷ 全淸 ㅌ 次淸 ㄴ 不淸不濁 ㄷ 全淸 ㄴ 不淸不濁

순음

梵語 波 pa 頗 pha 摩 ba 婆 bha 莽 ma

中古 波 puɑ 全淸 頗 pʰuɑ 次淸 摩 muɑ 次濁 婆 bʰuɑ 全濁 莽 muo 次濁

訓民 바  버 브 파  퍼 프 :마::머:므 ·바 · ·버 ·브 ·마 · · ·
東國 ㅂ 全淸 ㅍ 次淸 ㅁ 不淸不濁 ㅂ 全淸 ㅁ 不淸不濁

<표32> 안심사본 眞言集 훈민정음의 청ㆍ탁

http://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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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우리말에서 훈민정음의 전탁자를 음운 자질로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ㆁ(옛이응)’을 써야 할 자리에 ‘ㅇ’으로 주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ㆁ(옛이응)’

은 범어의 ‘ga’를 표기하기 위한 수단인데, ‘ㆁ(옛이응)’을 사용하지 않고 ‘ㅇ’을 사용함으

로써 범어의 ‘ga’를 ‘아’로 표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➁ 망월사본 眞言集
한국에서의 실담 연구가 총체적으로 완성된 형태는 망월사본 眞言集으로, 이 망월사

본의 범자 설명은 1777년에 간행된 만연사본 眞言集을 총체적으로 수정하여 완성된 실

담 연구의 총 집성이라고 할 수 있다.95)

망월사본 眞言集은 훈민정음 주음에 있어 東國正韻 한자음의 음운 체계를 사용하

여 수정한 것으로, ‘ㅇ(옛이응)’과 전탁자의 사용이 부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망월사

본 眞言集을 따를 경우 四聲七音 체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범한대음의 한자를 훈민

95) 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행 2행 3행 4행 5행 

아음

梵語 迦 ka 佉 kha 誐 ga 伽 gha 仰 ṅa

中古   迦kʰjɑ 全淸 佉kʰjɑ 次淸 誐 ŋɑ 次濁 伽 ɡʰjɑ 全濁 仰 ŋjɑŋ 次濁 

訓民 가  거 그 카  커 크 : : : : ·까 · ·꺼 ·끄 · · · ·
東國 ㄱ 全淸 ㅋ 次淸 ㅇ 不淸不濁 ㄱ 全濁 ㆁ 不淸不濁

치음

梵語 左 ca 差 cha 惹 ja 社 jha 攘 ña

中古 左 tsɑ 全淸 差 tʃʰa 次淸 惹 ȵja 次濁 社 ʑja 全濁 攘 ȵjɑŋ 次濁

訓民 자  저 즈 차  처 츠 : : : : ·짜 · ·쩌 ·쯔 · · · ·
東國 ㅈ 全淸 ㅊ 次淸 ㅿ 不淸不濁 ㅈ 全濁 ㅿ 不淸不濁

설음

梵語   吒 ṭa 侘 ṭha  拏 ḑa  茶 ḑha 囊 na

中古 吒 ȶa 全淸 侘 ȶʰa 次淸 拏 na 次濁 茶 ȡʰa 全濁 囊 nɑŋ 次濁

訓民 다  더 드 타  터 트 :나 : :너 :느 ·따 · ·떠 ·뜨 · · · ·
東國 ㄷ 全淸 ㅌ 次淸 ㄴ 不淸不濁 ㄷ 全濁 ㄴ 不淸不濁

후음 

梵語 多 ta 佗 tha 那 da 馱 dha 娜 na

中古 多  tɑ 全淸 佗 tʰɑ 次淸 那 nɑ 次濁 馱 dʰɑ 全濁 娜 nɑ 次濁

訓民 다  더 드 타  터 트 :나 : :너 :느 ·따 · ·떠 ·뜨 · · · ·
東國 ㄷ 全淸 ㅌ 次淸 ㄴ 不淸不濁 ㄷ 全濁 ㄴ 不淸不濁

순음

梵語 波 pa 頗 pha 摩 ba 婆 bha 莽 ma

中古 波 puɑ 全淸 頗 pʰuɑ 次淸 摩 muɑ 次濁 婆 bʰuɑ 全濁 莽 muo 次濁

訓民 바  버 브 파  퍼 프 :마 : :머 :므 ·빠 · ·뻐 ·쁘 ·마 · · ·
東國 ㅂ 全淸 ㅍ 次淸 ㅁ 不淸不濁 ㅂ 全濁 ㅁ 不淸不濁

<표33> 망월사본 眞言集 훈민정음의 청탁

http://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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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음으로 주음할 때도 더욱 체계적이고 정교해진다.

안심사본 眞言集에서 전탁자의 사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망월사본 眞言集에서 전

탁자 ‘ㄲ, ㅉ, ㄸ, ㅃ’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리말 위주로 어음을

반영하고 있는 안심사본 眞言集에서 전탁자의 사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1500년대에 한글의 된소리는 음성적으로는 확인되었을지 몰라도 문자 생활에서 음운 자

질로는 인식되지 못했을 것이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부활시키고 있는 망월사본 眞言
集에서 전탁자 ‘ㄲ, ㅉ, ㄸ, ㅃ’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1700년대 말에도 훈민정음의 전탁

자는 현재의 된소리에 해당하는 음운 자질로는 인식되거나 의도되지 않았을 것이다. 東
國正韻 한자음을 부활시켰다는 뜻은 전탁자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전탁자에 담긴 음운 자질은 청음에 대비되는 탁음으로서, 한글의 된

소리가 지닌 음운 자질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4. 東國正韻 한자음

東國正韻은 1447년(세종29년)에 완성된 훈민정음으로 주음한 최초의 운서이다. 東國
正韻에서는 우리말 한자음뿐만 아니라, 중국 한자음도 일정 부분 교정의 방식으로 훈민

정음으로 주음하고 있어, 훈민정음 창제자인 세종이 훈민정음에서 의도한 소리의 원형

및 세종이 생각한 바른 한자음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연구할 수 있게 해준다. 東國正
韻에 수록된 한국 한자음은 反切, 韻書, 韻圖 등 중국 성운학을 기초로 주음되고 있어

현재 한국 한자음의 모습과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

로 엇갈린다. 하나는 東國正韻은 현실음을 바탕으로 주음한 것으로 정음의 기준을 중

국 한자음에 맞춰 일정 부분 교정을 가한 운서라는 것이고,96) 다른 하나는 東國正韻이
당시 현실음 중심이 아닌 운서와 운도로 만들어진 이상적인 운서라는 것이다.97) 東國正

96) 1972년 이후 연구의 특색은 무엇보다 東國正韻과 15세기 현실한자음 사이의 관계를 재조명하게 되었다

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姜信沆(1992, 1997년)에 힘입은 바 있다. 姜信沆(1997년)은 東國正韻 음

운 체계가 15세기 현실한자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전 시기 연구와는 차별을 둠으로써 東

國正韻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었다. 차익종, ｢東國正韻式 漢字音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2014, 8쪽. 

97) 끝내 조선의 한자음을 ‘正道’로 이끌지 못한 것은, 당시의 현실음 중심이 아닌 韻書와 韻圖로부터 만들어진 

체계였기 때문이다. 이현선, 東國正韻 한자음 연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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韻 한자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현재 한국 한자음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한 일

면을 하나씩 걷어내 보면 세종과 집현전 학자의 음성ㆍ음운에 대한 수준 높은 인식을 확

인할 수 있으며, 한국 한자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 한자음에 대한 정보

를 일정 부분 추가하는 방식으로 주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東國正韻이 과거시험에 활용된 것으로 보아,98) 東國正韻은 단순히 한국 한자음만

을 기록할 목적을 넘어 중국 운서의 기능까지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작시(作詩)를 할

때는 운미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한어 중고음의 운미를 기준으로

세종 시기에 우리말 한자음은 [-t]가 [-l]로 변해 있었고, 한어 중고음의 운미 [-u(w)]는

우리말 한자음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東國正韻에서 ‘ㅭ’ㆍ‘ㅱ’을 사용하여 한어 중

고음의 운미까지 주음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ㆆ’을 ‘ㅭ’의 일부로 설내입성으로 사용

하여 시각적으로 한국 한자음 ‘ㄹ’과 구분되도록 설계한 것과 ‘ㅱ’를 한국 한자음의 중성

(ㅗ, ㅛ, ㅜ, ㅠ) 아래에만 덧붙이는 방식으로 설계한 것이다. 또한 ‘’는 중성자와 결합

하고 있는 ‘ㅣ’로, 한어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東國正
韻의 종성 8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 8개와 명확한 대응 관계를 이룬다.

東國正韻은 과거시험에 활용된 예를 제외하고 대부분 불경언해와 국문 불경에 활용

되었다. 東國正韻 편찬의 외면적 동기로는 성리학의 음양오행의 이론에 입각하여 만든

운서를 통해 한자의 정음을 국음화하여 조정과 유교계에 적극적으로 유통ㆍ보급하고, 나

아가 일반 대중에게 정음 표기를 통하여 정음과 함께 한자음을 익히고, 의미까지 파악하

게 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내면적 동기로는 국문 불경이나 불경언해의 한자음을

주음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인도의 범어 원전을 한역한 원음을 한자음으로 음사한 진언

ㆍ다라니 등은 국역할 때에 반드시 그 원음ㆍ한자음을 그대로 전사해야 하기에, 東國正
韻 한자음이 절대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99)

96쪽. 

    東國正韻은 편집 방침과는 달리 송나라 등운학과 명나라 洪武正韻의 언어 정책을 지나치게 따랐으므로 

현실음과 거리가 있는 규범적인 우리 한자 발음 사전으로 남게 되었다. 東國正韻의 한자음은 불경 언해서

의 한자음 표기를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가 16세기 초기부터는 아예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박형익, 한국자

전의 역사, 역락, 2012, 170쪽.

98) 예조(禮曹)에서 진사(進士)의 시취 조건(試取條件)을 아뢰었다. [중략] 동국정운(東國正韻)은 이미 고금

(古今)의 운서(韻書)를 참작하여 정한 것이므로 운(韻)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障礙)가 없으니, 빌건대 

예부운(禮部韻)과 같이 대략 주해(注解)를 내어서 거자(擧子)로 하여금 압운(押韻)하는 데 쓰도록 하소서.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4일,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99) 사재동, ｢纂經 東國正韻의 編緯와 活用樣相 史在東｣, 국학연구론총, 제13권, 택민국학연구원, 2014, 

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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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東國正韻
(1) 선행 연구

東國正韻과 중국 운서ㆍ운도의 비교 연구는 홍기문(1946년), 김철헌(1958년), 유창균

(1965년), 남광우(1966년), 이동림(1967년) 등에서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유창균은

東國正韻과 각종 운도 및 韻會의 字母韻을 비교하여 대응 관계를 살펴냈는데, 東國
正韻의 편찬은 韻會의 자모운의 성질과 완전히 부합함을 알 수 있다고 하여, 七音略
이나 切韻指掌圖, 聲音唱和圖들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유력한 배경

으로 韻會에 나타난 字母韻을 꼽았다. 즉 東國正韻의 韻目에 채택된 字韻은 韻會
의 字母韻에 해당하고 그것은 동시에 等韻圖에 근원을 가진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十五

攝의 분류나 91韻의 설정이 전통적인 운서나 等韻의 분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도 했다.100)

이에 대한 반론으로 차익종은 “제1운류인 ‘揯, 肯, 亘, 亟’은 (성조와 성모를 제외하면)

‘, 윽, 익, , ’이라는 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韻會의 字母韻은

‘揯, 京, 經’으로 이들의 재구음은 각각 ‘əŋ, ɪəŋ/iəŋ, ɪəŋ/iəŋ’이다. 東國正韻이 실제로 
韻會의 字母韻을 참고했다면, 東國正韻 음은 ‘, ’으로 나타나야 했을 것이지만,

‘, ’이라는 한자음은 東國正韻의 제7운류인 ‘京景敬隔’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불일치하는 현상은 91韻 전반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여 韻會를 東國正韻의 저본으

로 지적할 경우, 이는 韻會의 자모운이 東國正韻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표면적 특징

을 말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101)

강신항은 東國正韻의 음운체계는 15세기 현실 한자음에 대응하는 면이 많다고 했으

며,102) 이현선은 韻書ㆍ韻圖에 의해 형성된 東國正韻의 漢字音은 당시의 현실음을 반영

했다고는 할 수 없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체계이며, 分韻 기준에 대해서 거의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고 하여, 조선의 잘못된 한자음을 바로

잡고자 했으나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더 이상 쓰이지 않았던 것

은 현실음과는 동떨어진 체계였기 때문이라고 했다.103)

100) 유창균, ｢東國正韻硏究-其二, 九十一韻의 成立과 그 背景｣, 진단학보, 제28호, 진단학회 1965.

101) 차익종, ｢東國正韻式 漢字音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44쪽. 

102) 강신항, 조운성 등이 지적한 대로 東國正韻의 음운체계는 韻會의 자모운(속 체계)이아니라 15세기 현

실한자음에 대응하는 면이 많다. 차익종, ｢東國正韻式 漢字音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44쪽. 

103) 이현선, 東國正韻 한자음 연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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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의 체제는 韻會를 바탕으로 할지라도, 음운 체계는 근고음으로 대표되는

韻會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고 한어 중고음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

다. 권혁준은 東國正韻의 한자음이 韻會의 字母韻보다는 반절음에 대응하며, 시기적

으로 중고 후기의 중국어와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104) 박경송은 東國正韻 한자
음과 한어 중고음과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간략히 비교하여 조선 전기 음운학자들이 제시

한 음가는 몇몇 자모 이외에 모두 중국음인 字音에 대해 우리말 어음체계에 맞게 대역한

한자음이라고 했다.105) 왕옥지는 東國正韻의 음운체계가 蒙古字韻과 깊은 관계가 없

으니, 蒙古字韻의 음운체계와 거의 일치하는 韻會의 내적음운체계와도 관계를 맺기

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했다.106)

조운성은 東國正韻의 운모 체계는 大宋重修廣韻과 集韻의 206운, 韻會의 韻類

와 字母韻, 그리고 당시 현실 한자음의 중성 및 종성과 비교하면, 당시의 현실음을 바탕

으로 하되 개합과 운미, 그리고 특수한 자에 한해서만은 일부 조정하였다고 하였고, 운모

체계를 중고음과 비교한 결과 東國正韻의 한자음은 唐 말의 長安音이 그 기초가 되었

다고 추정했다.107) 또한 集韻(그리고 韻會)의 반절하자를 계련하여 얻은 296류가 보

여주는 운모 체계의 특징을 중심으로, 東國正韻의 192운류와 전반적으로 비교해보았는

데, 그 결과 4등 아ㆍ후음이 세음으로 반영되는 등 일부 대응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東國正韻의 음운 체계는 韻會의 반절을 따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고 했다.

차익종은 東國正韻과 韻會를 비교 연구하여, 한자음의 관계를 운서의 영향 관계 중

본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수록자의 획정에 관계되었다는 점만으로 韻會가 東國正韻의
104) 차익종, ｢東國正韻式 漢字音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9쪽. 

105) 박경송, ｢東國正韻에 나타난 조선음운학자들의 중고한어 음운 연구｣, 중국언어연구, 제15권, 한국중국

언어학회, 2002.

106) 왕옥지, ｢동국정운과 몽고자운의 실제분운체계 비교연구｣, 중국어문논역총간, 제23집, 중국어문논역

학회, 2008.

107) 첫째 1등운과 2등운이 거의 대부분 합쳐져 있다. 둘째 4등운은 3등운과 나뉘지 않는다. 그리고 중뉴(重紐)

가 일부 남아 있으며, 3등운은 설·치음의 A류와, 아·순·후음의 B류로 나누 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莊계

는 대부분 같은 섭(攝)의 1등운과 합쳐지거나 독립되었다. 넷째 3등운인 東3운의 순음이 같은 섭의 1등운과 

합쳐졌다. 다섯째 江섭과 宕섭이 합쳐졌는데, 江운의 知·莊계와 來모는 합구가 되었다. 여섯째 果섭과 假섭이 

합쳐졌는데, 馬3운과 戈3운 개구는 독립되어 ‘’로 주음된다. 일곱째 순음을 빼면 曾섭과 梗섭의 개구는 뚜

렷이 구분되지만, 합구는 대부분 섞여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한어 중고 음에서 근대음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보이는 것으로, 앞으로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명확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당(唐)말의 장안음(長安音)이 

그 기초가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조운성, ｢동국정운한자음의 성모와 운모 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11,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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底本이라 개념화하기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또한 韻會를 東國正韻의 저본으로 지적

할 경우, 이는 韻會의 자모운이 東國正韻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표면적 특징을 말하

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108)

(2) 편찬자 및 편찬 경위

東國正韻의 편찬과 관련하여 韻會의 번역본을 탈바꿈시킨 것이 東國正韻 편찬으
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이 알려졌지만,109) 훈민정음 창제 이후 韻會의 번역을

명했다는 사실 외에, 편찬 경위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는 현재로서는 밝혀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설령 韻會의 번역본을 탈바꿈시킨 것이 東國正韻 편찬으로 이어졌다 할지

라도, 반대로 그것은 韻會의 한자음이 세종이 생각하는 정음과 달라 우리의 운서를 우

리의 기준으로 편찬함과 동시에 정음이라 여겨지는 것을 지켜내기 위함은 아니었는지 추

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인용문을 참조한다.

韻會 번역 사업은 잠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韻會 번역에 대한 어떤 記事도
문헌에 나오지 않거니와, 그 이후 발간된 洪武正韻譯訓도 韻會와 큰 거리가 있

기 때문이다. 세종이 이 사업을 지시한 직후 최만리가 반대 상소를 올린 일도 있었지

만, 유생들의 반대보다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번역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본래 중국 운서에서 한자음을 표시하는 주요 방법은 반절이었기 때문에, 
韻會의 번역이란 곧 새로 만든 훈민정음으로 이 반절을 표음하는 일이라고 할 수밖

에 없다. 그러나 반절을 그대로 표음하는 것은 韻會가 나타내는 중국 한자음을 그

대로 한국어 문자로 옮기는 것일 뿐, 한국에서 구현할 한자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세종과 운회 번역자들은 韻會의 한자음이 당시 한국 현실음과 너무도
양상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당시 중국에서 ‘正音’을 지향하여 편찬된 洪武正韻과
큰 거리가 있으므로 한자음의 표준을 정립하는 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세종과 韻會 번역자들은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째, 조

108) 차익종,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문헌 속의 동국정운 미수록자(未收錄字)와 그 주음(注音)｣, 관악어문연구

, 제37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2, 158쪽. 

109) 東國正韻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韻會의 번역본을 탈바꿈시킨 것이 東國正韻일 가능성이 있다. 즉, 

韻會의 반절음을 우리나라 음으로 번역하여 훈민정음으로 표음하고, 훈민정음의 초성 차례에 따라 글자들

의 배열을 바꾸어놓은 것이 東國正韻이라는 것이다. 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

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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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전승 한자음을 철저히 분석하여 새로운 운서를 만드는 일로써, 東國正韻이 그
결실이었다. 둘째, 번역의 대상을 洪武正韻으로 바꾸어, 洪武正韻譯訓을 발간한

것이다. 이로써 세종은 조선의 현실 한자음을 교정하기 위한 東國正韻과 중국과 통
교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준한자음을 정리한 洪武正韻譯訓 이라는 두 가지 결실을

얻게 되었다. 세종 27년 1월부터 신숙주 등을 요동에 보내 성운학과 중국음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했던 것도 이 두 가지 사업을 겸하기 위한 것이었다(정경일 2000).110) 

東國正韻의 23자모의 청ㆍ탁과 운미는 한어 중고음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되는 廣韻
의 41성모 및 반절상자와 명확히 대응한다. 한자음을 규정하는 것이 운서의 본연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東國正韻에서 목표로 한 정음은 절운계 운서로 대표되는 한어 중고음일

것이다.

(3) 불교와 東國正韻 한자음
창제 당시의 훈민정음이 원형으로 사용된 東國正韻 한자음은 주로 불경언해에 활용

되었다. 불경언해의 기록 및 세조 사후 진행된 권력의 이동을 살펴봤을 때, 원형으로서의

東國正韻 한자음은 세조까지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59년의 月印釋譜는 
東國正韻 한자음이 사용된 대표적인 서적이다. 세조 7년인 1461년에는 간경도감(刊經都

監)을 설치하여 불경 간행을 주도했는데,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서적은 東國正韻 한자
음으로 언해한 것으로, 아래 <표34>111)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110) 차익종, ｢東國正韻式 漢字音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26쪽. 

111) 김슬옹,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발달사, 역락, 2015, 68쪽. 

왕 이름 연도 초간 중간

세종
1447(세종29)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1449(세종31) 사리영응기

세조

1459(세조5) 월인석보, 몽산법어언해
1461(세조7)

* 간경도감 설치

능엄경언해, 아미타경언해
1462(세조8) 능엄경언해
1463(세조9) 법화경언해
1464(세조10)

영가집언해, 아미타경언해,
금강경언해, 반야심경언해,

<표34> 초기 불경언해의 초간본과 중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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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사후, 1471년 성종이 즉위하자 간경도감(刊經都監)은 이듬해 곧 폐지되었고, 이후

성종을 왕으로 만든 여성 지식인이자 권력자인 인수대비에 의해 東國正韻 한자음은 우

리말 한자음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성종 시기의 五大眞言은 東國正韻 한자음을 따르

지 않은 최초의 서적이라 평가받으며, 靈驗略抄, 南明集諺解 등에는 東國正韻 한자
음이 우리말 한자음으로 변하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인다. 연산군 시기의 六祖法寶壇經
諺解는 우리말 한자음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서적으로 평가받고 있다.113)

(4) 음운체계

東國正韻의 음운체계는 91운 23자모로 대표되며,114) 東國正韻 한자음과 한어 중고

112) 원각경구결(圓覺經口訣)은 편찬시기가 명확하지 않다. 

113) 이 언해본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폐기하고 전면적으로 현실 한자음을 사용하고 있다

는 것이다.(이 책 간행 이전에도 단편적으로 현실 한자음이 쓰이기는 하였다.) 국어사 자료로서의 특징을 대

략 말하면, 첫째 방점 표기는 일관성이 없으며, 둘째 초기 훈민정음 문헌에 쓰였던 ‘ㅸ, ㆆ’자와 각자병서 낱

자가 모두 사라졌으며, 셋째 합용병서 낱자 ‘ㅺ, ㅼ, ㅽ, ㅳ, ㅄ, ㅴ, ㅵ, ㅶ’등은 쓰였으나, ‘ㅻ, ㅷ’은 보이지 

않으며, 넷째 종성 표기는 훈민정음 해례 종성해에 규정한 8종성과 ‘ㅿ’이 쓰였으며, 다섯째 사잇소리 글자는 

‘ㅅ’으로 동일되었으며, 여섯째 분철(分綴)표기가 일부에서 보인다. 김무봉, 역주육조법보단경언해, 세종대

왕기념사업회, 2007, 2쪽. 

114) 東國正韻의 序: 乃因古人編韻定母, 可倂者倂之, 可分者分之, 一倂一分、一聲一韻, 皆稟宸斷, 而亦各有

考據. 於是調以四聲, 定爲九十一韻二十三母, 以御製《訓民正音》定其音. 이에 사성(四聲)으로써 조절하여 

상원사중창권선문
1465(세조11) 원각경언해, 원각경구결112)
1467(세조13)

목우자수심결언해,
사법어언해 

성종

1471(성종 2) * 간경도감 폐지

1472(성종 3)

법화경언해, 능엄경언해, 원
각경언해, 반야심경언해, 몽
산법어, 사법어언해, 영가집
언해

1476(성종 7) 오대진언ㆍ영험약초
1482(성종13) 금강경삼가해, 남명집언해
1485(성종16) 불정심경언해 오대진언ㆍ영험약초

연산군

1495(연산군1)

법화경언해, 능엄경언해, 금
강경언해, 반야심경언해, 영
가집언해, 월인석보

1496(연산군2)
육조법보단경언해,
진언권공ㆍ삼단시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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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의 대응 관계는 명확하다. 박경송에서 작성한 東國正韻 음운 체계와 한어 중고음

의 섭의 대조 표115)를 참조하여, 東國正韻 91운(26운류)과 한어 중고음과의 관계를 살

펴보기로 한다.

東國正韻의 체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운의 배열 순서이다. 운은 평ㆍ상ㆍ거ㆍ입의

‘운류’로 묶여 종성의 아ㆍ설ㆍ순ㆍ(치)116)ㆍ후의 순으로 배열되고 있으며, 각 운은 훈민

91운(韻)과 23자모(字母)를 정하여 가지고 어제(御製)하신 훈민정음으로 그 음을 정했다. 

115) 박경송, ｢東國正韻에 나타난 조선음운학자들의 중고한어 음운 연구｣, 중국언어연구, 제15권, 한국중국

언어학회, 2002, 331-332쪽. 

東國正韻韻目 東國正韻字音 한어 중고음 중성ㆍ종성
1 揯 肯 亘 亟 :··극 登蒸庚(二)耕    
2 觥 礦 橫 䝞 :··괵 梗攝(合口)  
3 肱 國 ·귁 曾攝(合口)  
4 公 拱 貢 穀 :··곡 東冬鐘    
5 江 講 絳 覺 :··각 江攝ㆍ宕攝      
6 弓 重 䛪 匊 :··국 東    
7 京 景 敬 隔 :··격 庚(三)淸靑    
8 根 懇 艮 訖 :·· 痕臻眞欣     
9 昆 袞 睔 骨 곤 :곤 ·곤 · 魂  
10 干 笴 旰 葛 간 :간 ·간 · 寒桓山刪    
11 君 攟 攈 屈 군 :군 ·군 · 臻攝   

12 鞬 寋 建 訐 건 :건 ·건 · 山攝(三四)
    

  
13 簪 痒 譖 戢 :·· 深攝      
14 甘 感 紺 閤 감 :감 ·감 ·갑 咸攝(一二)  
15 箝 檢 劒 劫 껌 :검 ·검 ·겁 咸攝(三四)   
16 高 杲 誥 :· 效攝  
17 鳩 九 救 :· 流攝  
18 貲 紫 恣 :· 止攝(開口)ㆍ咍   
19 傀 隗 儈 굉 :욍 ·굉 蟹攝(合口) 
20 佳 解 蓋 갱 :갱 ·갱 蟹攝(一二)  
21 嬀 軌 媿 귕 :귕 ·귕 止攝  
22 雞 啓 罽 곙 :콍 ·곙 蟹攝(三四)  
23 孤 古 顧 공 :공 ·공 模 
24 歌 哿 箇 강 :강 ·강 果ㆍ假攝   
25 拘 矩 屨 궁 :궁 ·궁 虞  
26 居 擧 據 겅 :겅 ·겅 魚  

<표35> 東國正韻 91운(26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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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음으로 주음되고 있다. 같은 운미의 한자음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攝(섭)’의

개념을 적극 도입한 것으로 운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

임을 알게 해준다.117) 같은 섭 내에서 한자음의 배열은 중성ㆍ초성의 순서이다.

제1운류에서 제7운류까지는 양성운 [-ŋ]이며, 입성운은 [-k]가 된다. 양성운 [-ŋ]과 입

성운 [-k]의 음성적 관계에 대해, 청대의 학자 戈載는 양성운 [-ŋ]을 ‘穿鼻’라고 명명했는

데, 穿鼻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k]로 끝을 맺는 운을 일컫는 것은 그다지 타당하지 않다

고 했고, 근대의 唐鉞給는 [-k]를 별도로 ‘嘚喉’라 했다. 반면, 세종은 일찌감치 양성운

[-ŋ]과 입성운 [-k]의 음성적 관계를 파악하고 있어, 訓民正音 ｢解例本｣ 終聲解에서
“아음 ‘ㆁ(옛이응)’은 ‘ㄱ’과 짝이 되어 ‘ㆁ(옛이응)’을 급하게 내면 ‘ㄱ’으로 변하고, ‘ㄱ’을

느리게 발음하면 ‘ㆁ(옛이응)’으로 변한다.”118)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ㆁ

(옛이응)’과 ‘ㄱ’으로 문자화하여 조음 원리를 형상화하고 있다. [-ŋ]과 [-k]의 조음 원리

에 관한 세종의 설명은 음운의 영역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음운을 음성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제8운류에서 제12운류까지는 양성운 [-n]이며, 입성운은 [-t]가 된다. 東國正韻에서는
우리말 한자음의 종성 ‘ㄹ’ 옆에 ‘ㆆ’을 사용하여, 한어 중고음의 설내입성 [-t]를 ‘ㅭ’로

표기하고 있다.

제13운류에서 제15운류까지는 양성운 [-m]이며, 입성운은 [-p]가 된다.

제16운류에서 제17운류까지는 음성운 [-u(w)]이다. 東國正韻에서 한어 중고음의 效

攝과 流攝의 운미 [-u(w)]를 표기하기 위해, 순경음 ‘ㅱ’을 우리말 한자음에 덧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18운류에서 제22운류까지는 음성운 [-i]이다. 止攝에는 음성 운미 [-i]가 일률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蟹攝에서는 음성 운미 [-i]를 일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한어 중고음의 음성 운미 [-i]를 표기하기 위해, 중성자와 결합하는 ‘-ㅣ’를

116) 한자음 주음에서 치음은 종성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117) 운서의 편찬 목적은 어디까지나 문인들의 작시의 押韻 참고용이므로 切韻은 齊梁陳詩의 押韻 습관을 규

범적으로 적응시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한 原本 玉篇, 玄應의 一切經音義뿐 아니라 음률을 엄격히 

추구하는 永明體 같은 시문체의 韻類와도 일치했을 것이다. 그들이 추구한 남북과 고금을 통섭하는 이상적인 

표준음체계의 재구는 口語보다는 讀書音에 근거했을 것이 분명하다. 讀書音은 보다 보수적이므로 보다 古音

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고, 보다 보편적으로 널리 통용되어 切韻 편찬자들의 주요과제 였던 ‘南北是非, 古

今通塞’ 문제의 해결도 비교적 수월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52-53

쪽. 

118) 訓民正音 ｢解例本｣ 終聲解 : 如牙之ㆁ與ㄱ爲對, 而ㆁ促呼則變爲ㄱ而急, ㄱ舒出則變爲ㆁ而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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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3운류에서 제26운류까지는 음성운 果攝ㆍ遇攝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 학계에서는

이를 특정 운미로 다루지 않는다. 한어 중고음에서 운미라고 하는 것은 단운모가 아닌,

주요원음 뒤에 오는 輔音 혹은 元音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어 중고음의

운미는 8개이다.

‘섭’이라는 용어는 후기 운도인 四聲等子에서 최초로 확인할 수 있지만, 東國正韻
에서 섭의 개념을 활용했다고 해서 東國正韻에서 지향하는 한자음이 곧 후기 중고음을

뜻한다고 할 수는 없다. 東國正韻 편찬자는 동원 가능한 모든 자료를 통해, 특정 시기

의 중고음이 아닌, 예로부터 전해져 온 중고음을 정음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東國正韻에서 운도를 활용하여 廣韻의 운모를 정확히 분석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4ㆍ5ㆍ6ㆍ7ㆍ12ㆍ15ㆍ24ㆍ26운류에서 보이는 ‘ㅑ’ 혹은 ‘ㅕ’가 그 예

라 할 수 있다. ‘ㅑ’와 ‘ㅕ’는 개음 [j]를 확인하고 있는 증거로서, 운도를 통한 운모의 분

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東國正韻 서문의 “‘東’운을 ‘冬’운에도 쓰고, ‘江’운을

‘陽’운에도 씀과 같은 따위이니, 어찌 운(韻)이 구별된다하여 서로 통하여 맞추지 못할 것

이랴.”119)는 개음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개음이 달라도 결국 ‘운’은 같다고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東國正韻 한자음 어디에서도 개음 [-i-]에 관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다. [-i-]는 東國正韻 한자음과 월어에서는 주요원음으로만 받아들여졌다. 계속해서 아

래 <표36>을 통해 東國正韻 23자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19) 蓋古之爲詩也, 協其音而已。 自三百篇而降, 漢、魏、晋、唐諸家, 亦未嘗拘於一律, 如東之與冬、江之與

陽之類, 豈可以韻別而不相通協哉! 대개 옛적에 시(詩)를 짓는 데에 그 음을 맞출 뿐이었는데, 3백편(三百篇) 

으로부터 내려와 한(漢)·위(魏)·진(晉)·당(唐)의 모든 작가(作家)도 또한 언제나 같은 운율에만 구애하지 아니

하였으니, ‘동(東)’운을 ‘동(冬)’운에도 쓰고, ‘강(江)’운을 ‘양(陽)’운에도 씀과 같은 따위이니, 어찌 운(韻)이 

구별된다 하여 서로 통하여 맞추지 못할 것이랴.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 전청 전탁

아음 君 ㄱ 快 ㅋ 虯 ㄲ 業 ㆁ

설음 斗 ㄷ 呑 ㅌ 覃 ㄸ 那 ㄴ

순음 彆 ㅂ 漂 ㅍ 步 ㅃ 彌 ㅁ

치음 卽 ㅈ 侵 ㅊ 慈 ㅉ 戍 ㅅ 邪 ㅆ

후음 挹 ㆆ 虛 ㅎ 洪 ㆅ 欲 ㅇ

<표36> 東國正韻 23자모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 66 -

훈민정음 초성 17자에 각자병서(各字竝書) 6글자를 더하면 東國正韻 23자모와 일치

하게 된다. 東國正韻 23자모의 四聲七音 체계는 중고 한어 36字母와 동일하며, 다만 
東國正韻에서 중순ㆍ경순, 설두ㆍ설상, 치두ㆍ정치의 구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

음에서 4개 자모, 설음에서 4개 자모, 치음에서 5개 자모, 총 13개의 자모를 제외시키면

東國正韻 23자모가 된다. 東國正韻 23자모의 四聲七音은 중고 한어 36字母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東國正韻 23자모에서 성모의 한자를 중고 한어 36字母와 다르게 한 것

은, 중순ㆍ경순, 설두ㆍ설상, 치두ㆍ정치의 구분을 두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東國正韻 23자모의 성모의 한자를 중고 한어 36字母와 같게 할 경우, 순음ㆍ설음

ㆍ치음에서 중순ㆍ경순, 설두ㆍ설상, 치두ㆍ정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

다. 東國正韻에서 순음ㆍ설음ㆍ치음에서의 分韻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우리말

에서 구분되지 않기 때문으로, 東國正韻 서문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

 且字母之作, 諧於聲耳。 如舌頭舌上、唇重唇輕、齒頭正齒之類, 於我國字音, 

未可分辨, 亦當因其自然, 何必泥於三十六字乎? 

자모(字母)를 만든 것이 소리에 맞출 따름이니, 설두(舌頭)ㆍ설상(舌上)과 순중(唇

重)ㆍ순경(唇經)과 치두(齒頭)ㆍ정치(正齒)와 같은 따위인데, 우리 나라의 글자 음에

는 분별할 수 없으니 또한 마땅히 자연에 따라 할 것이지, 어찌 꼭 36자(三十六字) 

에 구애할 것이랴.

東國正韻의 序에서 東國正韻 편찬자가 자모의 分韻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청ㆍ

탁에 관해서는 엄격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東國正韻의 序에서

발췌한 것은 다음과 같다.

我國語音, 其淸濁之辨, 與中國無異, 而於字音獨無濁聲, 豈有此理

우리나라의 말소리에 청탁(淸濁)의 분변이 중국과 다름이 없는데, 글자음에는 오직

탁성(濁聲)이 없으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을 것인가.

莫不受天地之氣, 而聲音, 生於氣者也。 淸濁者, 陰陽之類, 而天地之道也

반설 閭 ㄹ

반치 穰 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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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날 때에 천지의 가운을 받지 않은 자가 없는데 성음(聲音)은 기운에서 나는

것이니, 청탁(淸濁)이란 것은 음양(陰陽)의 분류(分類)로서 천지의 도(道)이요,

自正音作而萬古一聲, 毫釐不差, 實傳音之樞紐也。 淸濁分而天地之道定

훈민정음이 제작됨으로부터 만고(萬古)의 한 소리로 털끝만큼도 틀리지 아니하니,

실로 음(音)을 전하는 중심줄[樞紐]인지라. 청탁(淸濁)이 분별되매 천지의 도(道)가 정

하여진다.

계속해서 東國正韻 23자모의 청ㆍ탁, 한어 중고음의 청ㆍ탁, 월어의 음조ㆍ양조의 대

응 관계를 살펴보겠다.

2) 한어 중고음의 청ㆍ탁과 東國正韻 23자모의 청ㆍ탁

(1) 한어 중고음의 청ㆍ탁, 월어의 음조ㆍ양조, 東國正韻 23자모

廣韻 41성모 반절상자 전청자를 기준으로 東國正韻 23자모의 전청자, 월어의 음조

의 대응 관계를 아래 <표3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에서 ‘廣’은 廣韻 41성모의 반

廣韻 41성모 반절상자의 청ㆍ탁, 東國正韻 23자모의 청ㆍ탁, 월어의 음조ㆍ양조가

명확한 대응관계를 보임을 아래 <표3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37> 한어 중고음의 청ㆍ탁, 東國正韻의 청ㆍ탁, 월어의 음조ㆍ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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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상자, ‘粵’은 월어의 성조, ‘東’은 東國正韻의 자모를 가리킨다.

東國正韻 23자모의 전청자는 廣韻 41성모 반절상자 전청자에 예외 없이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음 見은 ‘ㄱ’으로, 설두음 端ㆍ설상음 知는 ‘ㄷ’으로, 중순음 幫

ㆍ경순음 非는 ‘ㅂ’으로, 치두음 精ㆍ정치(2등) 莊ㆍ정치(3등) 照은 ‘ㅈ’으로, 치두음 心ㆍ

정치(2등) 疏ㆍ정치(3등) 審은 ‘ㅅ’으로, 후음 影은 ‘ㆆ’으로 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見
廣 見 古 公 過 各 格 兼 姑 佳 詭 居 擧 九 俱 紀 幾

粵 3 2 1 1 3 3 1 1 1 2 1 2 2 1 2 2
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2 端
廣 端 都 丁 多 當 得 德 冬
粵 1 1 1 1 1 1 1 1
東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3 知
廣 知 陟 竹 知 张 中 猪 徵 追 卓 珍

粵 1 1 1 1 1 1 1 2 1 3 1
東 ㄷ ㄷ ㄷ ㄷ * ㄷ ㄷ ㄷ ㄷ ㄷ ㄷ

4 幫
廣 幫 博 北 布 补 邊 伯 百 巴 晡
粵 1 3 1 3 2 1 3 3 1 1
東 * ㅂ ㅂ ㅂ * ㅂ ㅂ ㅂ ㅂ ㅂ

5 非
廣 非 方 甫 府 必 彼 卑 兵 分 封 幷 笔 畀 鄙

粵 1 1 2 2 1 2 1 1 1 1 3 1 2 2
東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6 精
廣 精 子 即 作 則 將 祖 臧 資 姉 遵 茲 借 醉
粵 1 2 1 3 1 1 2 1 1 * 1 1 3 3
東 *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 ㅈ ㅈ ㅈ ㅈ

7 心
廣 心 蘇 息 先 相 私 思 桑 素 斯 辛 司 速 雖 悉 寫

粵 1 1 1 1 1 1 1 1 3 1 1 1 1 1 1 2
東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8 莊
廣 莊 側 莊 阻 鄒 簪 仄 爭
粵 1 1 1 2 1 1 1 1
東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9 疏
廣 疏 所 山 疎 色 數 砂 沙 疏 生 史

粵 1 2 1 1 1 2 1 1 1 1 2
東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10 照
廣 照 之 職 章 諸 旨 止 脂 征 正 占 支 煑
粵 3 1 1 1 1 2 2 1 1 1 1 1 2
東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11 審
廣 審 式 書 失 舒 施 傷 識 賞 詩 始 試 矢 矢 商

粵 2 1 1 1 1 1 1 1 2 1 2 3 2 1 1
東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12 影
廣 影 烏 伊 一 安 烟 鷖 愛 挹 哀 握 於 乙 衣 央 紆
粵 2 1 1 1 1 1 1 3 1 1 1 1 3 1 1 1
東 ㆆ ㆆ ㆆ ㆆ ㆆ ㆆ ㆆ ㆆ ㆆ ㆆ ㆆ ㆆ ㆆ ㆆ ㆆ ㆆ

<표38> 廣韻 41성모 반절상자 전청자, 월어의 음조, 東國正韻 전청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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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 23자모의 차청자는 廣韻 41성모 반절상자 차청자에 예외 없이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東國正韻 서에서의 “아음(牙音)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계모(溪

母)의 글자가 태반(太半)이 견모(見母)에 들어갔으니, 이는 자모(字母)가 변한 것이고, 계

모(溪母)의 글자가 혹 효모(曉母)에도 들어갔으니, 이는 칠음(七音)이 변한 것이라. 우리

나라의 말에서는 계모(溪母;ㅋ첫소리)를 많이 쓰면서 글자 음에는 오직 ‘쾌(夬)’라는 한

글자의 음뿐이니, 이는 더욱 우스운 것이다.”120)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음 溪는 ‘ㅋ’으로 표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설두음 透ㆍ설상음 徹는 ‘ㅌ’으로, 중순음 滂ㆍ경순음

120) 若以牙音言之, 溪母之字, 太半入於見母, 此字母之變也;溪母之字, 或入於曉母, 此七音之變也. 國語多用溪

母, 而字音則獨夬之一音而已, 此尤可笑者也.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조선왕조실록, 국사

편찬위원회)

1 溪

廣 溪 苦 口 康 枯 空 恪 牽 謙 楷 客 可 去 丘 区 墟
粵 1 2 2 1 1 1 3 1 1 2 3 2 3 1 1 1
東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 ㅋ

廣 起 驱 羌 綺 欽 倾 窥 詰 祛 豈 曲
粵 2 1 1 2 1 1 1 3 1 2 1
東 ㅋ * ㅋ ㅋ ㅋ * * ㅋ ㅋ ㅋ ㅋ

2 透
廣 透 他 吐 土 託 湯 天 通 臺

粵 3 1 2 2 3 1 1 1 4
東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ㄸ

3 徹
廣 徹 丑 敇 恥 癡 楮 褚 抽
粵 3 2 * 2 1 2 2 1
東 ㅌ ㅌ * ㅌ ㅌ ㅌ ㅌ ㅌ

4 滂
廣 滂 普 匹 譬

粵 1 2 1 3
東 ㅍ ㅍ ㅍ ㅍ

5 敷
廣 敷 芳 敷 撫 孚 披 妃 峯 拂 丕
粵 1 1 1 2 1 1 1 1 1 1
東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6 淸
廣 淸 七 倉 千 此 親 采 蒼 麤 靑 醋 遷 取 且 雌

粵 1 1 1 1 2 1 2 1 1 1 3 1 2 2 1
東 *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7 初
廣 初 楚 測 叉 芻 厠 創 瘡
粵 1 2 1 1 1 3 1 1
東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8 穿
廣 穿 昌 尺 充 赤 處 叱 春 姝

粵 1 1 2 1 3 2 1 1 1
東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9 曉
廣 曉 呼 火 荒 虎 海 呵 馨 花
粵 2 1 2 1 2 2 1 1 1
東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표39> 廣韻 41성모 반절상자 차청자, 월어의 음조, 東國正韻 차청자 비교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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敷는 ‘ㅍ’으로, 치두음 淸ㆍ정치(2등) 初ㆍ정치(3등) 穿은 ‘ㅊ’으로, 후음 曉은 ‘ㅎ’으로 표기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東國正韻 23자모의 전탁자는 廣韻 41성모 반절상자 전탁자에 예외 없이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東國正韻의 序에서 우리말에는 탁성이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전탁자는 세종이 한어 중고음을 염두에 두고 창제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4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전탁자는 현재 한글의 경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소리를 목적에

두고 창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탁자는 현대 음운학에서 국제음성기호로 유성음으로

표기되지만, 한국인의 발성을 고려했을 때 세종이 유럽어의 유성음을 두고 전탁자를 창

1 羣
廣 羣 其 巨 求 奇 曁 臼 衢 强 具 狂

粵 4 4 6 4 4 3 5 4 4 6 4
東 ㄲ ㄲ ㄲ ㄲ ㄲ ㄲ ㄲ ㄲ ㄲ ㄲ ㄲ

2 定
廣 定 徒 杜 特 度 唐 同 陀 堂 田 地
粵 6 4 6 6 6 4 4 4 4 4 6
東 ㄸ ㄸ ㄸ ㄸ ㄸ ㄸ ㄸ ㄸ ㄸ ㄸ ㄸ

3 澄
廣 澄 直 除 丈 宅 持 柱 池 迟 治 场 佇 馳 墜

粵 6 6 4 6 6 4 5 4 4 6 4 5 4 6
東 ㄸ ㄸ ㄸ ㄸ ㄸ ㄸ ㄸ ㄸ * ㄸ * ㄸ ㄸ ㄸ

4 並
廣 並 蒲 薄 傍 步 部 白 裴 捕
粵 6 4 6 6 6 6 6 4 6
東 ㅃ ㅃ ㅃ ㅃ * ㅃ ㅃ ㅃ ㅃ

5 奉
廣 奉 符 扶 房 皮 毗 防 平 缚 附 苻 馮 浮 父 便 婢

粵 6 4 4 4 4 4 4 4 3 6 4 4 4 6 6 6
東 ㅃ ㅃ ㅃ ㅃ ㅃ ㅃ ㅃ ㅃ * ㅃ ㅃ ㅃ ㅃ ㅃ ㅃ ㅃ

6 從
廣 從 昨 徂 疾 才 在 慈 秦 藏 自 匠 渐 情 前 酢
粵 4 6 4 6 4 6 4 4 4 6 6 6 4 4 6
東 ㅉ ㅉ ㅉ ㅉ ㅉ ㅉ ㅉ ㅉ ㅉ ㅉ ㅉ * ㅉ ㅉ ㅉ

7 邪
廣 邪 徐 似 祥 辝 详 寺 辞 随 旬 夕

粵 4 4 5 4 4 4 6 4 4 4 6
東 ㅆ ㅆ ㅆ ㅆ * * ㅆ * * * ㅆ

8 牀
廣 牀 士 仕 鋤 鉏 牀 查 雛 助 豺 崇 崱 侯 漦
粵 4 6 6 4 4 4 4 4 6 4 4 6 6 4
東 ㅆ ㅆ ㅆ ㅉ ㅉ ㅆ * ㅉ ㅉ ㅉ ㅆ ㅉ ㆅ ㅆ

9 神
廣 神 食 神 实 乘

粵 4 6 4 6 4
東 ㅆ ㅆ ㅆ * ㅆ

10 禪
廣 禅 时 常 市 是 承 视 署 氏 殊 寔 臣 殖 尝 蜀 成
粵 6 4 4 5 6 4 6 5 6 4 6 4 6 4 6 4
東 * * ㅆ ㅆ ㅆ ㅆ * ㅆ ㅆ ㅆ ㅆ ㅆ ㅆ * ㅆ ㅆ

11 匣
廣 匣 胡 戶 下 侯 何 黃 乎 護 懷

粵 6 4 6 6 6 6 4 4 6 4
東 ㆅ ㆅ * ㆅ ㆅ ㆅ ㆅ ㆅ ㆅ ㆅ

<표40> 廣韻 41성모 반절상자 전탁자, 월어의 양조, 東國正韻 전탁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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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탁자의 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월어의 양조 외에는 찾

기 힘들다. ‘ㄱ’은 전청이지만, ‘ㄱ’이 겹쳐 ‘ㄲ’일 경우 소리가 엉겨, 후두강을 무게중심으

로 한 음색, 낮게 깔리는 소리가 조음되는 원리이다.

최세진의 訓蒙字會 및 최초 진언집인 안심사본 眞言集에서도 전탁자의 사용을 찾

을 수 없고, 全韻玉篇의 정ㆍ속음에서도 전탁자의 사용을 찾을 수 없다. 東國正韻 한
자음 이후의 우리말 한자음에서 전탁자의 사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전탁자가 의도된

대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탁자의 사용 목적은

한자음의 표기에 있었던 것이지, 우리말의 된소리를 표기하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이다.

전탁자의 중세 국어에서의 사용도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보이는 것으로 우리말 한자음

의 방향으로 막 전환될 때에는 전탁자의 사용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121)

아음 羣은 ‘ㄲ’으로, 설두음 定ㆍ설상음 澄는 ‘ㄸ’으로, 중순음 並ㆍ경순음 奉는 ‘ㅃ’으로,

치두음 從은 ‘ㅉ’으로, 정치(2등) 邪ㆍ정치(3등) 神ㆍ치두음 邪ㆍ정치(3등) 禪은 ‘ㅆ’으로,

후음 匣은 ‘ㆅ’으로 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1) 필사본 금강경언해에 나타난 표기법상의 특징으로는 우선 간경도감본의 각자병서와 ‘ㅿ’이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간경도감본의 ‘이럴’ ․ ‘여희올 껏’ ․ ‘-쩨’ ․ ‘-띠니’ 등의 각자병서가 필사본에는 

각각 ‘이럴’ ․ ‘여희올 것’ ․ ‘- 제’ ․ ‘-디니’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ㅿ’의경우는 ‘미’ ․ ‘-’ ․ 
‘처’ ․ ‘’ 등이‘미’ ․ ‘-’ ․ ‘처섬’ ․ ‘사’ 등과 같이 모두‘ㅅ’으로 나타나 있다.다음으로, 필사

본의 한자음은 권수제의 “금강반야바라밀경셕보샹졀/월인천강지곡”에서 알 수 있듯이, 간경도감본의 동국정운

식 한자음을 옮긴 것이 아니라, 당시의 현실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다. 김기종, ｢필사본 금강경언해와 월인

석보의 관계｣, 서지학연구, 제56집, 한국서지학회, 2013, 488쪽. 

1 疑
廣 疑 五 吾 硏 俄 魚 語 牛 宜 虞 疑 擬 愚 遇 危 玉
粵 4 5 5 4 4 4 5 4 4 4 4 4 4 6 4 6
東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

2 泥
廣 泥 奴 乃 那 諾 內 妳
粵 4 4 5 6 6 6 5
東 ㄴ ㄴ ㄴ ㄴ ㄴ * ㄴ

3 娘
廣 娘 女 尼 拏 穠
粵 4 5 4 4 4
東 ㄴ * ㄴ ㄴ ㄴ

4 明
廣 明 莫 模 謨 摸 慕 母 彌 眉 靡 明 美 綿

粵 4 6 4 4 6 6 5 4 4 5 4 5 4
東 ㅁ ㅁ ㅁ ㅁ ㅁ ㅁ ㅁ ㅁ ㅁ ㅁ ㅁ ㅁ ㅁ

5 微
廣 微 武 亡 無 文 巫 望
粵 4 5 4 4 4 4 6
東 ㅁ ㅁ ㅁ ㅁ ㅁ ㅁ ㅁ

6 喩
廣 喩 以 羊 余 餘 與 弋 夷 予 翼 營 移 悅

粵 6 5 4 4 4 4 6 4 4 6 4 4 6

<표41> 廣韻 41성모 반절상자 차탁자, 월어의 양조, 東國正韻 차탁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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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 23자모의 차탁자는 廣韻 41성모 반절상자 차탁자에 예외 없이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음 疑는 ‘ㆁ(옛이응)’으로, 설두음 泥ㆍ설상음 娘는 ‘ㄴ’으로, 중

순음 明ㆍ경순음 微는 ‘ㅁ’으로, 후음 喩ㆍ爲은 ‘ㅇ’으로 반설음 來는 ‘ㄹ’로, 반치음 日은

‘ㅿ’으로 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東國正韻 한자음ㆍ한어 중고음ㆍ월어의 성모 비교

東國正韻 서문에서 우리말에 탁성이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우리말에서 전탁의 음

색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중 차탁 ‘業ㆁ(옛이응)’, ‘那ㄴ’,

‘彌ㅁ’, ‘欲ㅇ’, ‘閭ㄹ’, ‘穰ㅿ’은 탁성의 자질을 떠나, 조음 위치에 따라 단일 음가를 갖게

되므로 우리말이 지닌 어음의 특징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전탁자 ‘虯ㄲ’,

‘覃ㄸ’, ‘步ㅃ’, ‘慈ㅉ’, ‘邪ㅆ’, ‘洪ㆅ’는 청음의 발음과 겹치기 때문에, 세조 이후 우리말 한

자음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東國正韻의 전탁자를 본고에서 논의하는 자질로 판단하

였을 경우, 東國正韻 한자음, 중고 한어, 월어의 성모가 명확한 대응 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상고음 19성모와도 대응 관계를 이룬다. 이와 관련하여 <표42>에서 살펴본다.

東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7 爲
廣 爲 于 王 雨 爲 羽 云 永 有 雲 筠 遠 韋 洧 榮 薳
粵 4 4 4 6 6 5 4 5 5 4 4 5 4 2 4 5
東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8 來
廣 來 盧 郞 落 魯 來 洛 勒 賴 練 力 良 呂 里 林 離

粵 4 4 4 6 5 4 6 6 6 6 6 4 5 5 4 4
東 ㄹ ㄹ * ㄹ ㄹ ㄹ ㄹ ㄹ ㄹ * ㄹ ㄹ ㄹ ㄹ ㄹ *

9 日
廣 日 而 如 人 汝 仍 兒 耳 儒
粵 6 4 4 4 5 4 4 5 4
東 ㅿ ㅿ ㅿ ㅿ ㅿ ㅿ ㅿ ㅿ ㅿ

동국정운(23)

/중고 한어
월어(20) 상고음 19성모 한글 자음(19)

1

아음

君 ㄱ/ 見 [k] 哥[k] 見 [k] ㄱ 기역 [k/g] 

2 快 ㅋ/ 溪 [kʰ] 卡[k‘] 溪 [kʰ] ㅋ 키읔 [kʰ] 

3 虯 ㄲ/ 羣 [ɡʰ] 초분절자질ㆍ양조 ㄲ 쌍기역 [k*] 

4 業 ㆁ/ 疑 [ŋ] 我[ŋ] 疑 [ŋ]

5

설음

斗 ㄷ/ 端 [t] 多[t] 端 [t] ㄷ 디귿 [t/d] 

6 呑 ㅌ/ 透 [tʰ] 拖[t‘] 透 [tʰ] ㅌ 티읕 [tʰ] 
7 覃 ㄸ/ 定 [dʰ] 초분절자질ㆍ양조 定 [d] ㄸ 쌍디귿 [t*] 

8 那 ㄴ/ 泥 [n] 挪[n] 泥 [n] ㄴ 니은 [n] 

<표42> 東國正韻 한자음ㆍ한어 중고음ㆍ월어의 성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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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의 전탁자가 우리말에서 음운 자질로 변별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탁자가 특

정 마찰 자질이 아닌, 공명강의 무게중심이 후두강에 있는 발음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

의 분석 방법을 적용했을 때, 상고음 추정음에서 아음과 치음에 전탁자가 없고, 후음에

차탁이 없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청ㆍ탁은 대응이 되어야 비로소 청ㆍ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청ㆍ탁으로 구분되는 자질이 음운 이론으로 명확해진 것은

범어를 체계적으로 음역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ㆍ탁의 체계는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고대로부터 내려온 초분절자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상고음

에도 청ㆍ탁의 구분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예를 들어 아음에는 전탁자가 없으

나, 설음에는 전탁자가 있는 식의 추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한어 중고음과 東國正韻 漢字音의 대응관계

東國正韻 한자음이 사용된 釋譜詳節, 月印釋譜의 序에 수록된 한자 745자와 
月印釋譜 첫머리에 실려있는 世宗御製訓民正音122)의 序에 수록된 62자 중에서, 중복되지

122) 훈민정음언해(세종 29년, 1447추정), 잘 알려진 대로 월인석보 권두에 실려 있는 문헌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에는 월인천강지곡 과 함께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처음 시도한 문헌이라 할 수 있다. 동국정운 
간행(1448)보다는 이르지만 주음 내역을 살펴보면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물론 그러한 표기 방식까지 철저히 

따랐다고 인정된다. 우선 훈민정음언해본이 ‘ㅱ’종성을 사용하고 舌內入聲의 以影補來 표기를 철저히 따랐다

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이 연구가 파악한 바로는 동국정운 미수록자가 없으며 동국정운 불

일치음도 찾기 어렵다. 특히 복수음을 가진 동국정운 한자음 중 훈민정음언해본에서 문헌음으로 선택된 것

들은 월인석보와 석보상절 등에서 발견되는 한자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차익종, 東國正韻式 漢

字音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4쪽. 

9 반설 閭 ㄹ/ 來 [l] 羅[l] 來 [l] ㄹ 리을 [l/r] 

10

순음

彆 ㅂ/ 幫 [p] 波[p], 科[f] 幫 [p] ㅂ 비읍 [p/b] 

11 漂 ㅍ/ 滂 [pʰ] 婆[p‘] 滂 [pʰ] ㅍ 피읖 [pʰ] 

12 步 ㅃ/ 並 [bʰ] 초분절자질ㆍ양조 並 [b] ㅃ 쌍비읍 [p*] 

13 彌 ㅁ/ 明 [m] 摸 [m] 明 [m] ㅁ 미음 [m] 

14

치음

卽 ㅈ/ 精 [ts] 左ㆍ知[ʧ] 精 [ts] ㅈ 지읒 [ʈʃ/ɖʒ] 

15 侵 ㅊ/ 淸 [tsʰ] 初ㆍ雌[ʧ ̒]  淸 [tsʰ] ㅊ 치읓 [ʈʃʰ] 
16 慈 ㅉ/ 從 [dzʰ] 초분절자질ㆍ양조 從 [dz] ㅉ 쌍지읒 [ʈʃ*] 

17 戍 ㅅ/ 心 [s] 梳ㆍ思[ʃ/s] 心 [s] ㅅ 시옷 [s] 

18 邪 ㅆ/ 邪 [z] 초분절자질ㆍ양조 ㅆ 쌍시옷 [s*] 

19 반치 穰 ㅿ/ 日 [ȵ] 실제어음에서 사용

20

후음

挹 ㆆ/ 影 [ʔ] 也[j], 華[w] 影 [ʔ]
21 虛 ㅎ/ 曉 [x] 何[h] 曉 [x] ㅎ 히읗 [h] 

22 洪 ㆅ/ 匣 [ɣ] 초분절자질ㆍ양조 匣 [ɣ]

23 欲 ㅇ/ 喩 [Ø] 亞[Ø] ㅇ 이응 [Ø/-ŋ]

24 姑[kw]

25 箍[kʻw]



- 74 -

않는 463자에 대해 한어 중고음 추정음과 훈민정음 주음과의 대응 관계를 살핀 결과, 초

성ㆍ중성ㆍ종성에서 일률적인 대응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東國正韻 한자음의 종성

8개는 ‘그치는 소리’로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가 명확했으며, 東國正韻에서
교정의 방법을 통해 표기하고 있는 舌內入聲 ‘ㅭ’과 순경음 ‘ㅱ’는 각각 한어 중고음의 입

성 운미 [-t]와 음성 운미 [-u(w)]에 대응하는데, 본 절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음성 운미

[-i]에 대응시키기 위해 중성자와 결합한 ‘ㅣ’를 사용한 것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와 더

불어 월어의 대응 관계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는데, 현재 중국 남방 방언에 한어 중고음

의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한어 중고음의 운미 8개가 현재

월어에서 온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한어 중고음 추정음은 董同龢의 추정음을 참조했는데, 그 이유로 董同龢는 東國正韻 
체제와 관련이 깊은 韻會를 근고음의 기준으로 삼아 중고음 시기와 구분했고,123) 반치

음 日母를 東國正韻 한자음ㆍ현재 한국 한자음ㆍ월어와 관련이 있는 [ȵ]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董同龢의 추정음을 기준으로 대조하되, 초성의 비교에서는 여러 학자의

추정음을 함께 대조한다. 東國正韻 한자음과 한어 중고음 추정음의 대응관계가 명확하

다면, 東國正韻은 체제상 韻會를 따르지만 어음은 한어 중고음을 따르고 있다는 결

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董同龢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과 東國正韻 23字母를 대조한

것은 다음과 같다.124)

123) ① 切韻系韻書와 早期韻圖가 표현하는 中古音은 隋와 唐初를 중심 시기로 한다. ② 宋 후의 韻書, 韻圖

와 古今韻會擧要에 표현된 近古音은 宋代를 대표한다. ③ 中原音韻이 표현한 近代音은 元 이후를 대표

한다. ④ 現代音은 國語와 方言이다. 董同龢, 공재석 역, 漢語音韻學, 汎學韻書, 1975, 217쪽.

124) 聲母의 開合(洪細)과 平仄에 따라 추정음은 달라질 수 있다.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

전청 君 ㄱ k 斗 ㄷ t 彆 ㅂ p
卽 ㅈ ts/

tɕ 挹 ㆆ ʔ

차청 快 ㅋ kʰ 呑 ㅌ tʰ 漂 ㅍ pʰ 侵 ㅊ

tsʰ/tɕʰ 虛 ㅎ x

전탁 虯 ㄲ ɡʰ 覃 ㄸ dʰ 步 ㅃ bʰ 慈 ㅉ

dzʰ/dʒʰ 洪 ㆅ ɣ
불청불탁 業 ㆁ ŋ 那 ㄴ n 彌 ㅁ m 欲 ㅇ 0 閭 ㄹ l 穰 ㅿ ȵ
전청 戍 ㅅ s

전탁 邪 ㅆ z

<표43> 東國正韻 23자모와 董同龢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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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 23字母에 대한 董同龢의 추정음은 日母(穰母)를 제외하고 칼그렌과 일치한

다. 칼그렌은 日母를 [ȵʑ]로 추정하였는데, 현재 한국 한자음에서 日母는 ‘ㅇ’이고, 한어

중고음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는 월어125)에서 日母는 [ȵ]ㆍ[j]로 한국인의 음운 관념에서

는 역시 ‘ㅇ’으로 들려 뚜렷한 마찰이 있는 소리라고 보기 어렵다.126) 본고에서는 穰母 반

치음 ‘ㅿ’과 대응하는 한어 중고음의 日母는 董同龢가 추정한 [ȵ]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본다.127) 이 경우 월어의 文白異讀에서 나타나는 [ȵ]ㆍ[ŋ]ㆍ[j]의 교차 독음이

설명되어지는 것도 하나의 근거이다.

訓民正音 ｢解例本｣ 中聲解에서 “ㅣ於深淺闔闢之聲, 並能相隨者, 以其舌展聲淺而便於

開口也”라하여, ‘ㅣ’가 깊고, 얕고, 닫히고, 열리는 소리에 두루 능히 서로 따를 수 있는

것은 ‘ㅣ’ 소리가 혀가 펴지고 소리가 얕아서 입을 여는 데 편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ㅣ’

를 설명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한어중고음의 운미 [-i]를 염두에 둔 설명이라고

분석한다. 반면 二字合用者인 ‘ㅘ, ㆇ, ㅝ, ㆊ’에 관해서는 “以其同出而爲類, 故相合而不悖

也”라 하여 같은 것으로부터 나와 같은 무리가 되므로 서로 어울려도 어그러지지 않는다

고 하여 성격이 다름을 설명하고 있다.

<표44>부터 <표66>까지 東國正韻 한자음의 초성은 한어 중고음의 성모(자음)와, 중

성은 한어 중고음 운모의 元音(모음)과, 종성은 한어 중고음 운미(자음ㆍ모음)와 대응 관

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개의 순서는 東國正韻의 23字母의 순서에 따랐

고, <표> 안의 한자는 東國正韻의 배열 순서인 종성ㆍ중성ㆍ초성 순서에 따라, 종성은

아ㆍ설ㆍ순ㆍ치ㆍ후의 순서인 ‘ㆁ(옛이응), ㄱ, ㄴ, ㅭ, ㅁ, ㅂ, ㅱ, , ㅇ’의 순으로, 중성

은 ‘ㆍ, ㅡ, ㅣ, ㆎ, ㅢ, ㅚ, ㅐ, ㅙ, ㅟ, ㆌ, ㅖ, ㆋ, ㅗ, ㅛ, ㅏ, ㅑ, ㅘ, ㅜ, ㅠ, ㅓ, ㅕ, ㅝ,

125) 본고에서는 한국에서 광동어로 칭하는 말을 월어로 부르기로 한다. 

126) 한국 한자음 표기에 쓰인 ㅿ이 소리값이 없었다는 견해는, 우리말 표기에 쓰인 ㅿ이 소리값을 갖지 않고 

이상적 표기 체계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를 가진 학자들의 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말 표기에 쓰인 ㅿ이 음소

를 표시하는 글자라는 견해를 가진 학자들인 남광우(1959), 서연범(1964), 박병채(1968), 이숭녕(1956)의 

글에서도 보인다. 조운성, ｢한국 한자음표기에 쓰인 ‘ㅿ’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7쪽.

127)  兪昌均, 허웅을 비롯한 학자들의 ‘ㅿ’의 음가를 [z]로 보는 견해에는 하나의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미 앞

에서 全濁音과 관련하여 漢語音의 全濁音이 有聲音임이 인정되어지는데, 우리 語音에서는 비변별적인 관계

로 15세기 한자음에서는 全濁音이 없음을 보았다. 그런데 兪昌均이나 허웅 등 학자들의 견해대로 ‘ㅿ’를 ‘ㅅ’

에 대한 有聲音인 [z]로 본다면, 어찌하여 ‘邪’母에 ‘ㅆ’대신 ‘ㅿ’으로 對譯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로 할 

것이다. 다시 말해 漢語音의 ‘日’母에 대응시킨 ‘穰’母의 ‘ㅿ’를 有聲音인 [z]로 본다면, 漢語音의 有聲音에 

대응시킨 ‘邪’母의 ‘ㅆ’도 [z]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굳이 ‘邪’母와 ‘穰’母를 분리시킬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홍용기, ｢훈민정음 초성 표기 한자음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2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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ㆊ’ 순으로, 초성은 ‘ㄱ, ㅋ, ㄲ, ㆁ, ㄷ, ㅌ, ㄸ, ㄴ, ㅂ, ㅍ, ㅃ, ㅁ, ㅈ, ㅊ, ㅉ, ㅅ, ㅆ, ㆆ,

ㅎ, ㆅ, ㅇ, ㄹ, ㅿ’ 순으로 배열했다.

한어 중고음의 음성 운미 [-i]는 蟹攝의 운미에서 [-i]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東國
正韻 한자음 ‘ㆎ, ㅢ, ㅚ, ㅐ, ㅟ, ㅔ, ㆉ, ㅒ, ㆌ, ㅖ’, ‘ㅙ, ㅞ, ㆈ, ㆋ’의 중성자와 결합한

‘ㅣ’와 대응관계를 보인다.128) 반면 한어 중고음의 止攝은 중성자와 결합한 ‘ㅣ’ 뿐만 아니

라 중성자 ‘ㅣ’와도 대응 관계를 보이는데, 중성자와 결합한 ‘ㅣ’는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

서 운미 [-i]를 확인할 수 있고, 중성 ‘ㅣ’는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止攝이 포괄하는 [i],

[je], [jei]와 대응한다.

본고에서 ‘ㅣ’와 결합하지 않는 ‘ㆍ, ㅡ,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 ㅘ, ㅝ, ㆇ, ㆊ’는

중성의 범주에서 살펴보고, 止攝ㆍ蟹攝의 운미에 대응하는 중성자와 결합하는 ‘ㅣ’는 복

운모의 운미에 위치하므로 종성(운미)의 범주에서 살피기로 한다. 이밖에 한어 중고음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는 월어의 병음과 국제음성기호를 병기하였는데, 월어의 운미 8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東國正韻 한자음의 청음ㆍ탁음과 월어의 음

조ㆍ양조가 대응 관계를 이룸을 확인한다.

128) 訓民正音 ｢解例本｣ 中聲解에서 “一字中聲之與ㅣ相合者十, ㆎ, ㅢ, ㅚ, ㅐ, ㅟ, ㅔ, ㆉ, ㅒ, ㆌ, ㅖ是也”

라고 하여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이 열이라고 하고 있고, “二字中聲之與ㅣ相合者四, 

ㅙ, ㅞ, ㆈ, ㆋ是也”라 하여 두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은 넷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No 한자
현재

음

동국

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1 更 경  kɐŋ 開二平 ㄱ/k ㆍ/ɐ ㆁ/-ŋ gang1 kɐŋ
2 功 공  kuŋ 合一平 ㄱ/k ㅗ/u ㆁ/-ŋ gung1 koŋ
3 光 광  kuɑŋ 合一平 ㄱ/k ㅘ/ua ㆁ/-ŋ gwong1 kuɔŋ
4 廣 광  kuɑŋ 合一上 ㄱ/k ㅘ/ua ㆁ/-ŋ gwong2 kuɔŋ
5 江 강  kɔŋ 開二平 ㄱ/k ㅏ/ɔ ㆁ/-ŋ gong1 kɔŋ
6 講 강  kɔŋ 開二上 ㄱ/k ㅏ/ɔ ㆁ/-ŋ gong2 kɔŋ
7 降 강  kɔŋ 開二去 ㄱ/k ㅏ/ɔ ㆁ/-ŋ gong3 kɔŋ
8 經 경  kieŋ 開四平 ㄱ/k ㅕ/ie ㆁ/-ŋ ging1 keŋ
9 境 경  kjɐŋ 開三上 ㄱ/k ㅕ/jɐ ㆁ/-ŋ ging2 keŋ
10 景 경 경 kjɐŋ 開三上 ㄱ/k ㅕ/jɐ ㆁ/-ŋ ging2 keŋ
11 覺 각 ·각 kɔk 開二入 ㄱ/k ㅏ/ɔ ㄱ/-k gok3 kɔk
12 各 각 ·각 kɑk 開一入 ㄱ/k ㅏ/ɑ ㄱ/-k gok3 kɔk
13 國 국 ·귁 kuək 合一入 ㄱ/k ㅟ/uə ㄱ/-k gwok3 kuɔk
14 根 근  kən 開一平 ㄱ/k ㆍ/ə ㄴ/-n gan1 kɐn
15 觀 관 관 kuɑn 合一平 ㄱ/k ㅘ/uɑ ㄴ/-n gun1 kun
16 官 관 관 kuɑn 合一平 ㄱ/k ㅘ/uɑ ㄴ/-n gun1 kun
17 君 군 군 kjuən 合三平 ㄱ/k ㅜ/juə ㄴ/-n gwan1 kuɐn

<표44> 1. 전청 아음 君ㆍㄱㆍk - 월어의 음조 1성ㆍ2성ㆍ3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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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의 전청자 초성 ‘ㄱ’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무성 무기음 [k]에 대응하

며,129) 한어 중고음의 전청, 월어의 음조(1ㆍ2ㆍ3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들

의 추정음은 [k]로 일치하며, 종성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

44> 31-41의 한자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

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己ㆍ畿ㆍ旣ㆍ冀ㆍ歸ㆍ貴는 止攝에 속하는 한자이고 , 界ㆍ

解ㆍ蓋ㆍ繼ㆍ繫는 蟹攝에 속하는 한자이다. 중성자와 결합한 ‘ㅣ’가 실제 어떻게 발음되

129)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1 見 k k k k k k k k k k k

18 見 견 견 kiɛn 開四去 ㄱ/k ㅕ/iɛ ㄴ/-n gin3 kin
19 券 권 권 kʰjuɐn 合三去 ㄱ/kʰ ㅝ/juɐ ㄴ/-n gyun3 kyn
20 括 괄 · kuɑt 合一入 ㄱ/k ㅘ/uɑ ㅭ/-t kut3 kʰut
21 結 결 · kiɛt 開四入 ㄱ/k ㅕ/iɛ ㅭ/-t git3 kit
22 今 금 금 kjem 開三平 ㄱ/k ㅡ/je ㅁ/-m gam1 kɐm
23 感 감 감 kAm 開一上 ㄱ/k ㅏ/A ㅁ/-m gam2 kɐm
24 減 감 감 kɐm 開二上 ㄱ/k ㅏ/ɐ ㅁ/-m gaam2 kam
25 兼 겸 겸 kiɛm 開四平 ㄱ/k ㅕ/iɛ ㅁ/-m gim1 kim
26 劫 겁 ·겁 kjɐp 開三入 ㄱ/k ㅓ/jɐ ㅂ/-p gip3 kip
27 敎 교  kau 開二去 ㄱ/k ㅛ/a ㅱ/-u gaau3 kau
28 久 구  kju 開三上 ㄱ/k ㅜ/ju ㅱ/-u gau2 kɐu
29 究 구  kju 開三去 ㄱ/k ㅜ/ju ㅱ/-u gau3 kɐu
30 疚 구  kju 開三去 ㄱ/k ㅜ/ju ㅱ/-u gau3 kɐu
31 己 기 긩 ki 開三上 ㄱ/k ㅡ/? ㅣ/-i gei2 kei
32 畿 기 긩 ɡʰjəi 開三平 ㄱ/ɡʰ ㅡ/jə ㅣ/-i gei1 kei
33 旣 기 긩 kjəi 開三去 ㄱ/k ㅡ/jə ㅣ/-i gei3 kei
34 冀 기 긩 kjĕi 開三去 ㄱ/k ㅡ/je ㅣ/-i kei3 kʰei
35 界 계 갱 kɐi 開二去 ㄱ/k ㅏ/ɐ ㅣ/-i gaai3 kai
36 解 해 갱 kæi 開二上 ㄱ/k ㅏ/æ ㅣ/-i gaai2 kai
37 蓋 개 갱 kɑi 開一去 ㄱ/k ㅏ/ɑ ㅣ/-i goi3 kɔi
38 歸 귀 귕 kjuəi 合三平 ㄱ/k ㅜ/juə ㅣ/-i gwai1 kuɐi
39 貴 귀 귕 kjuəi 合三去 ㄱ/k ㅜ/juə ㅣ/-i gwai3 kuɐi
40 繼 계 곙 kiɛi 開四去 ㄱ/k ㅕ/iɛ ㅣ/-i gai3 kɐi
41 繫 계 곙 kʰiɛi 開四平 ㄱ/kʰ ㅕ/iɛ ㅣ/-i hai6 hɐi
42 故 고 공 kuo 合一去 ㄱ/k ㅗ/uo gu3 ku
43 瞽 고 공 kuo 合一上 ㄱ/k ㅗ/uo gu2 ku
44 固 고 공 kuo 合一去 ㄱ/k ㅗ/uo gu3 ku
45 家 가 강 ka 開二平 ㄱ/k ㅏ/a gaa1 ka
46 加 가 강 ka 開二平 ㄱ/k ㅏ/a gaa1 ka
47 駕 가 강 ka 開二平 ㄱ/k ㅏ/a gaa3 ka
48 過 과 광 kuɑ 合一去 ㄱ/k ㅘ/uɑ gwo1 kuɔ 
49 句 구 궁 ku 開一平 ㄱ/k ㅜ/u gau1 kɐu
50 居 거 겅 kjo 開三平 ㄱ/k ㅓ/jo geoi1 kœy
51 據 거 겅 kjo 開三去 ㄱ/k ㅓ/jo geoi3 kœ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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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지 현재까지의 기록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ㅭ’ㆍ‘ㅱ’과 마찬가지로 중고

음의 운미 ‘ㅣ’와 대응 관계를 이루기 위해 설계했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어 중고

음의 음성 운미 [-u(w)]와 [-i]는 현재 월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東國正韻의 차청자 초성 ‘ㅋ’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무성 유기음 [kʰ]에 대응하

며,130) 한어 중고음의 차청, 월어의 음조(1ㆍ2ㆍ3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간

의 추정음은 [kʰ]로 일치하며, 종성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45> 56의 棄는 중성 ‘ㅣ’로 주음되고 있는데, 한어 중고음으로 止攝에 속하고 추정음

은 [jei]이다. <표45> 57-61의 한자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起ㆍ豈는 止攝에 속하는 한자이고, 開ㆍ慨

ㆍ啓는 蟹攝에 속하는 한자이다.

130)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2 溪 kʰ kʰ kh kʰ kʰ kʰ kʰ kʰ kʰ kʰ kʰ

No 한자
현재

음

동국

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65 共 공  ɡʰjuoŋ合三去 ㄲ/ɡʰ ㅗ/juo ㆁ/-ŋ gung6 koŋ

<표46> 3. 전탁 아음 虯ㆍㄲㆍɡʰ - 월어의 양조 4성ㆍ5성ㆍ6성

No
한

자

현재

음

동국

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52 頃 경  kʰjuɛŋ 合三平 ㅋ/kʰ ㆊ/juɛ ㆁ/-ŋ king2 kʰeŋ
53 廓 과 ·콱 kʰuɑk 合一入 ㅋ/kʰ ㅘ/uɑ ㄱ/-k kwok3

k/kʰ uɔ
k

54 考 고  kʰɑu 開一上 ㅋ/kʰ ㅗ/ɑu ㅱ/-u haau2 h/kʰ au
55 窟 굴 · kʰuət 合一入 ㅋ/kʰ ㅗ/uə ㅭ/-t fat1

f/k/w/ uɐ
t

56 棄 기 킹 kʰjei 開三去 ㅋ/kʰ ㅣ/jei hei3 hei
57 起 기 킝 kʰi 開三上 ㅋ/kʰ ㅡ/? ㅣ/-i hei2 hei
58 豈 기 킝 kʰjəi 開三上 ㅋ/kʰ ㅡ/jə ㅣ/-i hei2 h/kʰ ei
59 開 개 캥 kʰAi 開一平 ㅋ/kʰ ㅏ/A ㅣ/-i hoi1 hɔi
60 慨 개 캥 kʰAi 開一去 ㅋ/kʰ ㅏ/A ㅣ/-i koi2 kʰɔi
61 啓 계 콍 kʰiɛi 開四上 ㅋ/kʰ ㅕ/iɛi ㅣ/-i kai2 kʰɐi
62 苦 고 콩 kʰuo 合一上 ㅋ/kʰ ㅗ/uo fu2 fu
63 可 가 캉 kʰɑ 開一上 ㅋ/kʰ ㅏ/ɑ ho2 hɔ 
64 去 거 커 kʰjo 開三上 ㅋ/kʰ ㅓ/jo heoi3 høy

<표45> 2. 차청 아음 快ㆍㅋㆍkʰ - 월어의 음조 1성ㆍ2성ㆍ3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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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의 전탁자 초성 ‘ㄲ’은 대체로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유성 유기음 [ɡʰ]에
대응하며,131) 한어 중고음의 전탁, 월어의 양조(4ㆍ5ㆍ6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유성 유기음 [ɡʰ]과 유성 무기음 [g]를 두고 견해가 다르지만, 유성

음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종성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46> 57-61의 한자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

로 ‘ㅣ’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其ㆍ忌ㆍ期는 모두 止攝에 속한다.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는 단모음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東國正韻 한자음에서는 중성자와

결합한 ‘ㅣ’로 표기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131)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3 羣 ɡʰ g g ɡʰ g g g g g ɡʰ g

No
한

자

현재

음

동국

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75 仰 앙  ŋjɑŋ 開三上 ㆁ/ŋ ㅏ/jɑ ㆁ/-ŋ ngong5 ŋɔŋ
76 王 왕  ɣjuɑŋ 合三平 ㆁ/ɣ ㅘ/juɑ ㆁ/-ŋ wong4 wɔŋ
77 榮 영  ɣjuɐŋ 合三平 ㆁ/ɣ ㆊ/juɐ ㆁ/-ŋ wing4 wɪŋ
78 永 영  ɣjuɐŋ 合三上 ㆁ/ɣ ㆊ/juɐ ㆁ/-ŋ wing5 wɪŋ
79 岸 안  ŋɑn 開一去 ㆁ/ŋ ㅏ/ɑ ㄴ/-n ngon6 ŋɔn
80 眼 안  ŋæn 開二上 ㆁ/ŋ ㅏ/æ ㄴ/-n ngaan5 ŋan
81 雲 운  ɣjuən 合三平 ㆁ/ɣ ㅜ/juə ㄴ/-n wan4 wɐn
82 運 운  ɣjuən 合三去 ㆁ/ɣ ㅜ/juə ㄴ/-n wan6 wɐn
83 言 언  ŋjɐn 開三平 ㆁ/ŋ ㅓ/jɐ ㄴ/-n jin4 jin
84 硏 연  ŋiɛn 開四平 ㆁ/ŋ ㅕ/iɛ ㄴ/-n ngaan4 j/ŋ in/an
85 爰 원  ŋjuɐn 合三平 ㆁ/ŋ ㅝ/juɐ ㄴ/-n jyun4 jyn
86 源 원  ŋjuɐn 合三平 ㆁ/ŋ ㅝ/juɐ ㄴ/-n jyun4 jyn

<표47> 4. 불청불탁 아음 業ㆍㆁㆍŋ - 월어의 양조 4성ㆍ5성ㆍ6성

66 窮 궁  ɡʰjuŋ 合三平 ㄲ/ɡʰ ㅜ/ju ㆁ/-ŋ kung4 kʰoŋ
67 競 경  ɡʰjɐŋ 開三去 ㄲ/ɡʰ ㅕ/jɐ ㆁ/-ŋ ging6 keŋ

68 近 근 끈 ɡʰjən 開三上 ㄲ/ɡʰ ㅡ/jə ㄴ/-n gan6 kɐn
69 群 군 꾼 ɡiuən 合三平 ㄲ/ɡ ㅜ/iuə ㄴ/-n kwan4 kʰuɐn
70 舊 구  ɡʰju 開三去 ㄲ/ɡʰ ㅜ/j ㅱ/-u gau6 kɐu
71 求 구  ɡʰju 開三平 ㄲ/ɡʰ ㅜ/j ㅱ/-u kau4 kʰɐu
72 其 기 끵 ki 開三平 ㄲ/k ㅡ/? ㅣ/-i gei6 k/kʰ ei
73 忌 기 끵 ɡʰi 開三去 ㄲ/ɡʰ ㅡ/? ㅣ/-i gei6 kei

74 期 기 끵 ɡʰi 開三平 ㄲ/ɡʰ ㅡ/? ㅣ/-i kei4 k/kʰ 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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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의 불청불탁자 초성 ‘ㆁ(옛이응)’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유성 비음 [ŋ],

유성 연구개 마찰음에 대응하며,132) 한어 중고음의 차탁, 월어의 양조(4ㆍ5ㆍ6성)에 일률

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ŋ]로 일치하며 종성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

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유성 연구개 마찰음 [ɣ]로 추정되고 있는 王ㆍ榮ㆍ永ㆍ雲ㆍ運

ㆍ曰ㆍ有ㆍ又ㆍ矣ㆍ謂는 云母에 속하는 것으로 王力ㆍ董同龢133)를 제외한 학자의 추정음

은 [j]이다. 한국 한자음의 독음을 고려했을 때, 云母의 추정음으로 유성 연구개 마찰음

[ɣ]은 납득하기 어렵다.134) 본고에서의 묘사 방법으로 云母에 대해 기술한다면, 云母는

무게중심이 연구개에 있는 성대 진동음이라고 할 수 있다. 疑母와 云母는 엄밀히 말하자

132)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4 疑 ŋ ŋ ng ŋ ŋ ŋ ŋ ŋ ŋ ŋ ŋ

133) 董同龢는 상고 시기부터 切韻 이전까지 匣모와 云모는 한 종류로 네 등이 모두 갖추어진 연구개 마찰음 

성모 ɣ-였다가 云모 뒤의 구개음 개음으로 인해 云모가 ɣj-로 분리되었다고 보았다. 김태경, 상고중국어 

음운체계와 한국어 어휘의 어원, 학고방, 2017, 71쪽. 

134) 云모의 切韻 시기 음가에 대해서는 云모의 일본 한자음과 한국 한자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신괴는 

云모의 음가를 j로 재구했는데, 앞에서 匣모자들 가운데 합구 글자들이 일본 오음에서 영성모로 실현되었고 

다른 匣모 글자들은 모두 g-음으로 실현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匣모에서 갈라져 나온 云모 글자들이 일본 

오음에서 영성모로 읽히는 것과는 달리, 切韻에서 云모와 상보적 분포를 하는 匣모의 글자들은 오음에서 

모두 g-로 실현되었다. 일반적으로 切韻에서 匣모와 云모가 상보적 분포를 하기 때문에 당시 두 성류의 

음이 같았다고 보는데, 일본 오음을 참고하면 云모는 당시 이미 마찰음을 잃고 영성모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한자음도 이 같은사실을 뒷받침한다. 匣모의 글자들은 ‘ㅎ’ 초성이지만 云모의 글자들은 대부분 ‘ㅇ’ 초

성으로 실현되었다. 18세기 간행된 전운옥편에는 筠의 음이 ‘윤俗균’으로 표기되어 있다. ‘윤’은 중국 운서

의 반절을 고려한 소위 정음이고 ‘균’이 당시의 실제 음을 반영하는 통용음으로 상고음 층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 상고중국어 음운체계와 한국어 어휘의 어원, 학고방, 2017, 71쪽. 

87 願 원  ŋjuɐn 合三去 ㆁ/ŋ ㅝ/juɐ ㄴ/-n jyun6 jyn
88 月 월 · ŋjuɐt 合三入 ㆁ/ŋ ㅝ/juɐ ㅭ/-t jyut6 jyt
89 曰 왈 · ɣjuɐt 合三入 ㆁ/ɣ ㅝ/juɐ ㅭ/-t jyut6 jyt
90 業 업 · ŋjɐp 開三入 ㆁ/ŋ ㅓ/jɐ ㅂ/-p jip6 jip
91 有 유  ɣju 開三上 ㆁ/ɣ ㅜ/j ㅱ/-u jau5 jɐu
92 又 우  ɣju 開三去 ㆁ/ɣ ㅜ/j ㅱ/-u jau6 jɐu
93 疑 의  ŋi 開三平 ㆁ/ŋ ㅡ/? ㅣ/-i ji4 ji
94 宜 의  ŋjĕ 開三平 ㆁ/ŋ ㅡ/? ㅣ/? ji4 ji
95 矣 의  ɣi 開三上 ㆁ/ɣ ㅡ/? ㅣ/-i ji5 ji
96 義 의  ŋjĕ 開三去 ㆁ/ŋ ㅡ/? ㅣ/? ji6 ji
97 謂 위  ɣjuəi 合三去 ㆁ/ɣ ㅜ/juə ㅣ/-i wai6 wɐi
98 五 오  ŋuo 合一上 ㆁ/ŋ ㅗ/uo ng5 ŋ
99 我 아  ŋɑ 開一上 ㆁ/ŋ ㅏ/ɑ ngo5 ŋɔ 
100 御 어 · ŋjo 開三去 ㆁ/ŋ ㅓ/jo ngaa6 jy
101 語 어  ŋjo 開三上 ㆁ/ŋ ㅓ/jo jyu5 jy
102 于 우  ɣjuo 合三平 ㆁ/ɣ ㅜ/juo jyu4 jy
103 愚 우  ŋjuo 合三平 ㆁ/ŋ ㅜ/juo jyu4 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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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서로 다른 자질이지만 東國正韻에서는 모두 ‘ㆁ(옛이응)’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東國正韻의 자모가 곧 단일 음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만하

다.

최세진의 訓蒙字會에서 오직 ‘ㆁ(옛이응)’의 초성과 ‘ㅇ’을 대중은 서로 엇비슷하게

일컫기 때문에 세속에서 초성으로 쓰이면 모두 ‘ㅇ’ 음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여, ‘ㆁ(옛이

응)’은 당시 한국인의 언어생활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

다. 中原音에서 초성 [ŋ-]이 소실되고, 적어도 중세 국어 시기에 초성 [ŋ-]은 한국인에게

‘ㅇ’과 구별되는 음운 자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東國正韻에서 ‘ㆁ(옛이응)’을 사용

한 것은, ‘ㆁ(옛이응)’의 사용 목적을 悉曇章 유성 무기음 ‘誐’의 梵漢對音에서 찾을 수 있

다.135)

<표47> 93, 95, 97의 한자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하지만, 宜와 義는 董同龢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

자의 추정음에서도 운미 [-i]를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월어와 보통화에서 宜와 義가 단

운모일지라도 운모가 [i]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일본어의 宜와 義의 발음이 ‘ぎ’로 모음

[-i]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東國正韻 편찬자가 宜와 義에서 의도한 음은 최소한 운미

자리에 [-i]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35) 不空의 漢文音譯은 ‘誐’이고, 空海의 漢文音譯은 ‘哦’로, ‘誐’, ‘哦’의 추정음은 모두 [ŋɑ]이다. 不空(705년

-774년)은 인도의 승려로 중국 唐으로 건너가 불경 번역과 포교활동에 힘썼다. 4대 번역가의 한 사람으로 

범어와 한자의 음운의 대응조직을 확립하여 번역사에 큰 공을 세웠다. 空海(774년-835년)은 일본의 승려로 

804년 唐으로 건너가 밀교를 배워, 귀국후 眞言宗을 창시하였다. 만다라를 통하여 卽神成佛이 성립한다고 

하였다. 

No
한

자

현재

음

동국

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104 中 중  ȶjuŋ 合三平 ㄷ/ȶ ㅠ/ju ㆁ/-ŋ zung1 tsoŋ
105 丁 정  tieŋ 開四平 ㄷ/t ㅕ/ie ㆁ/-ŋ ding1 teŋ
106 得 득 ·득 tək 開一入 ㄷ/t ㅡ/ə ㄱ/-k dak1 tɐk
107 德 득 ·득 tək 開一入 ㄷ/t ㅡ/ə ㄱ/-k dak1 tɐk
108 頓 돈 돈 tuən 合一去 ㄷ/t ㅗ/uə ㄴ/-n deon6 tœn
109 典 전 뎐 tiɛn 開四上 ㄷ/t ㅕ/iɛ ㄴ/-n din2 tin
110 轉 전  ȶjuæn 合三上 ㄷ/ȶ ㆊ/juæ ㄴ/-n zyun2 tsyn
111 沾 첨 뎜 ȶjæm開三平 ㄷ/ȶ ㅕ/jæ ㅁ/-m zim1 tsim
112 輒 첩 ·뎝 ȶjæp 開三入 ㄷ/ȶ ㅕ/jæ ㅂ/-p zip3 tsip
113 知 지 딩 ȶje 開三平 ㄷ/ȶ ㅣ/je zi1 tsi
114 智 지 딩 ȶje 開三去 ㄷ/ȶ ㅣ/je zi3 tsi

<표48> 5. 전청 설음 斗ㆍㄷㆍt - 월어의 음조 1성ㆍ2성ㆍ3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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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의 전청 초성 ‘ㄷ’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무성 무기음 [t], [ȶ]에 대응하

며,136) 한어 중고음의 전청, 월어의 음조(1ㆍ2ㆍ3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t]로 일치하며 종성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世

宗御製訓民正音에서 中國을 ‘귁’이라 표기하고 있는데, 당시 ‘ㄷ’이 단일 음소의 개념으

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표48>을 보면, 문자상으로 훈민정음 창

제 당시 구개음화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개음화가 일어날 조건인

‘, , 뎐, , 뎜, 뎝, 딩, ’에서는 현재 음에서 ‘ㅈ’으로 바뀌었고, 구개음화가 일어나

지 않을 조건인 ‘득, 돈, 동, 당’에서는 현재음에서 ‘ㄷ’으로 읽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丁, 典’을 제외하고 월어 병음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년)이 발간되어 표기법을 규정하기 전에 우리 언어생활 및

한자음에서 ‘ㄷ’은 단일 음소가 아니었다. 1937년 발간된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제2장 성음에 관한 것, 제3절 구개음화, 제5항에서 “한글의 자모는 다 제 음가대로 읽음

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댜, 뎌, 됴, 듀, 디’를 ‘자, 저, 조, 주, 지’로나, ‘탸, 텨, 툐, 튜,

티’를 ‘차, 처, 초, 추, 치’로 읽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137) 이 말은 바꿔 말

하면, ‘댜, 뎌, 됴, 듀, 디’를 ‘자, 저, 조, 주, 지’로 읽었고, ‘탸, 텨, 툐, 튜, 티’를 ‘차, 처,

초, 추, 치’로 읽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한 기록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보다 앞선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보통학교

용언문철자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거기에 보면 “경성어를 표준으로 하고 표기법은 표

의주의에 의하며 발음에서 먼 역사적 표기법은 피하되 한자음은 종래의 표기법을 채용한

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각론에서 순수 조선어에 대하여는 ‘ㆍ’를 사용하지 않고 ‘댜, 탸’

136)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5 端 t t t t t t t t t t t

137)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구개음화하는 것을 특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附記一], [附記二]에서 확

인할 수 있다. [附記一] ‘ㄷ, ㅌ’으로 끝난 말 아래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적에는 그 ‘ㄷ, ㅌ’

이 구개음화 하는 것을 특례로 인정한다. 甲을 취하고, 乙을 버린다. 이하 갑/을 : 굳이/구지, 땀받이/땀바지, 

해돋이/해도지, 같이/가치, 밭이/바치, 핥이다/ 할치다, 걷히다/거치다, 닫히다/다치다, 묻히다/무치다. [附記

二] ‘ㄴ, ㄹ’은 ‘ㅑ, ㅕ, ㅛ, ㅠ, ㅣ’ 위에서 구개음화하는 것을 인정한다. 가더냐, 저녁, 누구뇨, 숭늉, 바구니, 

개잘량, 달력, 팔룡, 일류, 멀리. 

115 致 지 딩 ȶje 開三去 ㄷ/ȶ ㅣ/je zi3 tsi
116 追 추  ȶjuei 合三平 ㄷ/ȶ ㅠ/jue ㅣ/-i zeoi1 tsœy
117 都 도 동 tuo 合一平 ㄷ/t ㅗ/ dou1 tou
118 多 다 당 tɑ 開一平 ㄷ/t ㅏ/ɑ do1 t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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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자, 차’로, ‘쟈, 챠’ 등도 ‘자, 차’로 표기한다고 하면서, 단 한자어를 언문으로 표기할

때에는 한자의 韻을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138)

즉 언어생활에서 ‘ㄷ’을 ‘ㅈ’으로 읽기도 했던 것을, 표기상에서 확실히 구분하겠다는 뜻

이다. 하지만 한자음에서는 읽기와 상관없이 표기는 기존의 것을 존중해서 ‘ㄷ’을 ‘ㅈ’으

로 바꾸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조선 후기 한자음에서 ‘ㄷ’을 ‘ㅈ’으로 읽기도 했다는 뜻이

기도 하다. 하지만, 조선 전기에 ‘ㄷ’을 어떻게 읽었을지 현재로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

다.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에서 한자음에 구개음화 표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

이전에, 全韻玉篇에서 이미 구개음화가 적용된 한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아

래 인용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全韻玉篇에서 구개음화가 적용된 예: 

 池 지, 長 장, 忠 츙, 中 즁, 朝 죠

 全韻玉篇에서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예: 

 地 지, 點 뎜, 電 뎐, 定 뎡, 天 텬

주시경이 ‘忠信’은 ‘츙신’으로 표기하고(忠의 원래음은 ‘튱’이었다) ‘天地’는 ‘텬디’로

표기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주시경은 全韻玉篇에 제시되어 있는 한자음을 본음
이라고 여기고서 그에 따라 한자음을 표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만약 訓蒙字會를
한자음 표기의 전거로 삼았더라면 ‘忠信, 朝鮮, 長短’이 ‘튱신, 됴션, 댱단’으로 표기되

었을 것이다. 그러나 全韻玉篇을 한자음 표기의 전거로 삼았기 때문에 이들은 ‘츙

신, 죠션, 쟝단’으로 표기되었던 것이다.139)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개음화는 표기상의 통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ㄷ’의 실제 발음과 관련해서는 기록상으로 全韻玉篇 이전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뜻이

다. 訓蒙字會의 ‘튱신, 됴션, 댱잔’을 당시 어떻게 읽었을지 현재 정확히 알 방법은 없

다. 하지만 四聲通解와 洪武正韻譯訓 및 東國正韻의 한자 어음을 면밀히 분석하면

표기상의 설계에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다.

138) 송철의,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233쪽. 

139) 송철의,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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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8> 116의 追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追는 止攝에 속한다. 반면 <표48> 113-115의 한자는 止

攝에 속하지만 다른 중성과의 결합 없이 단독으로 쓰이는 중성 ‘ㅣ’로, 한어 중고음의 추

정음에서 운미 [-i]를 확인할 수 없다. ‘ㅣ’가 다른 중성자와 결합 없이 단독으로 쓰일 경

우 한어 중고음에서 止攝에 대응하게 되고 운미에서 [-i]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東國正韻의 초성 ‘ㅌ’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대체로 무성 유기음 [tʰ]에 대응하

며,140) 한어 중고음의 차청, 월어의 음조(1ㆍ2ㆍ3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간

의 추정음은 일치하며, 종성에서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49>

125-127의 泰, 體, 提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표49> 125의 泰는 開口 一等이지만 중성이 ‘ㅐ’인 이유는 ‘ㅏ’+ 운미 ‘ㅣ’가 작용한 것

이라 볼 수 있다. <표49> 126의 體는 開口 四等으로 ‘ㅕ’는 iɛ에 대응하며, ‘ㅖ’는 ‘ㅕ’+‘ㅣ’

로 운미 ‘ㅣ’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泰, 體, 提는 모두 蟹攝에 속한다.

140)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6 透 tʰ tʰ th tʰ tʰ tʰ tʰ tʰ tʰ tʰ tʰ

No
한

자

현재

음

동국

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119 通 통 통 tʰuŋ 合一平 ㅌ/tʰ ㅗ/u ㆁ/-ŋ tung1 tʰoŋ
120 統 통  tʰuoŋ 合一去 ㅌ/tʰ ㅗ/uo ㆁ/-ŋ tung2 tʰoŋ
121 剔 척 ·텩 tʰiek 開四入 ㅌ/tʰ ㅕ/ie ㄱ/-k tik1 tʰek
122 天 천 텬 tʰiɛn 開四平 ㅌ/tʰ ㅕ/iɛ ㄴ/-n tin1 tʰin
123 脫 탈 · dʰuɑt 合一入 ㅌ/dʰ ㅘ/uɑ ㅭ/-t tyut3 tʰyt
124 添 첨 텸 tʰiɛm 開四平 ㅌ/tʰ ㅕ/iɛ ㅁ/-m tim1 tʰim
125 泰 태 탱 tʰɑi 開一去 ㅌ/tʰ ㅏ/ɑ ㅣ/-i taai3 tʰai
126 體 체 톙 tʰiɛi 開四上 ㅌ/tʰ ㅕ/iɛ ㅣ/-i tai2 tʰai
127 提 제 똉 dʰiɛi 開四平 ㅌ/dʰ ㅕ/iɛ ㅣ/-i tai4 tʰai
128 土 토 통 tʰuo 合一上 ㅌ/tʰ ㅗ/uo tou2 tʰou

<표49> 6. 차청 설음 呑ㆍㅌㆍtʰ - 월어의 음조 1성ㆍ2성ㆍ3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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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의 초성 ‘ㄸ’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유성 유기음 [dʰ]에 대응하며,141) 한

어 중고음의 전탁, 월어의 양조(4ㆍ5ㆍ6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 간의 추정

음은 유성 유기음 [dʰ]과 유성 무기음 [d]를 두고 견해가 다르지만, 유성음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표50> 146의 大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표49> 125의 泰와 마찬가지로 開

口 一等이지만 중성이 ‘ㅐ’인 이유는 ‘ㅏ’+ 운미 ‘ㅣ’가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大는

蟹攝에 속한다. <표50> 145의 地는 止攝에 속하고 중성자와 결합하지 않은 ‘ㅣ’로 운미

[-i]가 있지만, 중성자와 결합하지 않았기에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 경우 중성

자와 결합하지 않는 ‘ㅣ’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 [-i]와 대응할 수도 있고, 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곧 중성자와 결합하지 않는 ‘ㅣ’의 음가 범위라고 분석할 수 있다.

<표50> 144의 道는 開口 一等으로 음성 운미 [-u(w)]가 있는데, 東國正韻에서 순경음

‘ㅱ’이 사용된 한자음의 중성에 ‘ㅏ’는 없으므로 ‘ㅗ’를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41)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7 定 dʰ d d dʰ d d d d d dʰ d

No
한

자

현재

음

동국

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129 同 동  dʰuŋ 合一平 ㄸ/dʰ ㅗ/u ㆁ/-ŋ tung4 tʰoŋ
130 動 동  dʰuŋ 合一上 ㄸ/dʰ ㅗ/u ㆁ/-ŋ dung6 toŋ
131 長 장  ȡʰjɑŋ 開三平 ㄸ/dʰ ㅑ/jɑ ㆁ/-ŋ zoeng6 ts/tsʰ œŋ
132 謄 등  dʰəŋ 開一平 ㄸ/dʰ ㅜ/ə ㆁ/-ŋ tang4 tʰɐŋ
133 停 정  dʰieŋ 開四平 ㄸ/dʰ ㅕ/ie ㆁ/-ŋ ting4 tʰeŋ
134 直 직 ·띡 ȡʰjək 開三入 ㄸ/dʰ ㅣ/jə ㄱ/-k zik6 tsek
135 獨 독 ·똑 dʰuk 合一入 ㄸ/dʰ ㅗ/u ㄱ/-k duk6 tok
136 讀 독 ·똑 dʰuk 合一入 ㄸ/dʰ ㅗ/u ㄱ/-k duk6 tok
137 著 착 ·땩 ȶiak 開三入 ㄸ/dʰ ㅑ/ia ㄱ/-k zoek6 tsœk
138 軸 축 ·뜍 ȡʰjuk 合三入 ㄸ/dʰ ㅠ/ju ㄱ/-k zuk6 tsok
139 塵 진 띤 ȡʰjen 開三平 ㄸ/dʰ ㅣ/je ㄴ/-n can4 tsʰɐn
140 誕 탄 딴 dʰɑn 開一上 ㄸ/dʰ ㅏ/ɑ ㄴ/-n daan6 tan
141 達 달 · dʰɑt 開一入 ㄸ/dʰ ㅏ/ɑ ㅭ/-t daat6 tat
142 湛 담 땀 ȡʰjem 開三平 ㄸ/dʰ ㅏ/je ㅁ/-m daam1 tam
143 覃 담 땀 dʰAm 開一平 ㄸ/dʰ ㅏ/A ㅁ/-m taam4 tʰam
144 道 도  dʰɑu 開一上 ㄸ/dʰ ㅗ/ɑ ㅱ/-u dou6 tou
145 地 지 띵 dʰjei 開三去 ㄸ/dʰ ㅣ/jei dei6 tei
146 大 대 땡 dʰɑi 開一去 ㄸ/dʰ ㅏ/ɑ ㅣ/-i daai6 tai
147 渡 도 똥 dʰuo 合一去 ㄸ/dʰ ㅗ/uo dou6 tou
148 途 도 똥 dʰuo 合一平 ㄸ/dʰ ㅗ/uo tou4 tʰou
149 住 주 뜡 ȡʰjuo 合三去 ㄸ/dʰ ㅠ/juo zyu6 tsy

<표50> 7. 전탁 설음 覃ㆍㄸㆍdʰ - 월어의 양조 4성ㆍ5성ㆍ6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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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의 초성 ‘ㄴ’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치경 비음 [n]에 대응하며,142) 한어

중고음의 차탁, 월어의 양조(4ㆍ5ㆍ6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 간의 추정음

은 일치하며 종성에서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51> 156의 乃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

응한다. 開口 一等이지만 중성이 ‘ㅐ’인 이유는 ‘ㅏ’+ 운미 ‘ㅣ’가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

다. 乃는 蟹攝에 속한다.

142)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8 泥 n n n n n n n n n n n

No
한

자

현재

음

동국

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157 方 방  pjuɑŋ 開三平 ㅂ/p ㅏ/juɑ ㆁ/-ŋ fong1 fɔŋ
158 放 방  pjuɑŋ 開三去 ㅂ/p ㅏ/juɑ ㆁ/-ŋ fong3 fɔŋ
159 兵 병  pjɐŋ 開三平 ㅂ/p ㅕ/jɐ ㆁ/-ŋ bing1 peŋ
160 丙 병  pjɐŋ 開三上 ㅂ/p ㅕ/jɐ ㆁ/-ŋ bing2 peŋ
161 百 백 · pɐk 開二入 ㅂ/p ㆎ/ɐ ㄱ/-k baak3 pak
162 福 복 ·복 pjuk 合三入 ㅂ/p ㅗ/ju ㄱ/-k fuk1 fok
163 博 박 ·박 pɑk 開一入 ㅂ/p ㅏ/ɑ ㄱ/-k bok3 pɔk
164 本 본 본 puən 合一上 ㅂ/p ㅗ/uə ㄴ/-n bun2 pun
165 編 편 변 piɛn 開四平 ㅂ/p ㅕ/iɛ ㄴ/-n pin1 pʰin
166 必 필 · pjet 開三入 ㅂ/p ㅣ/je ㅭ/-t bit1 pit
167 不 불 · pjuət 合三入 ㅂ/p ㅜ/juə ㅭ/-t bat1 pɐt
168 八 팔 · pæt 合二入 ㅂ/p ㅏ/æ ㅭ/-t baat3 pat
169 別 별 · bʰjæ̆t 開三入 ㅂ/bʰ ㅕ/jæ ㅭ/-t bit3 pit
170 法 법 ·법 pjuɐp 合三入 ㅂ/p ㅓ/juɐ ㅂ/-p faat3 fat
171 寶 보  pɑu 開一上 ㅂ/p ㅗ/ɑ ㅱ/-u bou2 pou
172 報 보  bʰɑu 開一去 ㅂ/bʰ ㅗ/ɑ ㅱ/-u bou3 pou
173 非 비 빙 pjuəi 合三平 ㅂ/p ㅣ/juəi fei1 fei

<표52> 9. 전청 순음 彆ㆍㅂㆍp - 월어의 음조 1성ㆍ2성ㆍ3성

No
한

자

현재

음

동국

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150 能 능  nəŋ 開一平 ㄴ/n ㅡ/ə ㆁ/-ŋ nang4 nɐŋ
151 寧 녕  nieŋ 開四平 ㄴ/n ㅕ/ie ㆁ/-ŋ ning4 neŋ

152 難 난 난 nɑn 開一平 ㄴ/n ㅏ/ɑ ㄴ/-n naan4 nan

153 年 년 년 niɛn 開四平 ㄴ/n ㅕ/iɛ ㄴ/-n nin4 nin

154 念 념 념 niɛm 開四去 ㄴ/n ㅕ/iɛ ㅁ/-m nim6 nim

155 納 납 납 nAp 開一入 ㄴ/n ㅏ/A ㅂ/-p naap6 nap

156 乃 내 냉 nAi 開一上 ㄴ/n ㅏ/A ㅣ/-i naai5 nai

<표51> 8. 불청불탁 설음 那ㆍㄴㆍn - 월어의 양조 4성ㆍ5성ㆍ6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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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의 초성 ‘ㅂ’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무성 무기음(무성 양순 파열음) [p]

에 대응하며,143) 한어 중고음의 전청, 월어의 음조(1ㆍ2ㆍ3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

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일치하며 종성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52> 177의 廢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

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廢는 蟹攝에 속한다. <표52> 173-176의 非ㆍ悲ㆍ俾ㆍ彼는

모두 止攝에 속하며, 중성자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인 ‘ㅣ’로, 한어 중고음의 운미

[-i]와 일정한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東國正韻의 초성 ‘ㅍ’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무성 유기음 [pʰ]에 대응하며,144) 한

어 중고음의 차청, 월어의 음조(1ㆍ2ㆍ3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한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일치하며, 종성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143)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9 幫 p p p p p p p p p p p

144)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10 滂 pʰ pʰ ph pʰ pʰ pʰ pʰ pʰ pʰ pʰ pʰ

No
한

자

현재

음

동국

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185 奉 봉  bʰjuoŋ 合三上 ㅃ/bʰ ㅗ/juo ㆁ/-ŋ fung6 foŋ

<표54> 11. 전탁 순음 步ㆍㅃㆍbʰ - 월어의 양조 4성ㆍ5성ㆍ6성

No
한

자

현재

음

동국

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181 攀 반 판 pʰan 合二平 ㅍ/pʰ ㅏ/a ㄴ/-n paan1 pʰan
182 瞥 별 · pʰiɛt 開四入 ㅍ/pʰ ㅕ/iɛ ㅭ/-t pit3 pʰit
183 破 파 팡 pʰuɑ 合一去 ㅍ/pʰ ㅏ/uɑ po3 pʰɔ 
184 敷 부 풍 pʰjuo 合三平 ㅍ/pʰ ㅜ/juo fu1 fu

<표53> 10. 차청 순음 漂ㆍㅍㆍpʰ - 월어의 음조 1성ㆍ2성ㆍ3성

174 悲 비 빙 pjĕi 開三平 ㅂ/p ㅣ/jei bei1 pei
175 俾 비 빙 pje 開三上 ㅂ/p ㅣ/je bei2 pei
176 彼 피 빙 pjĕ  開三上 ㅂ/p ㅣ/je bei2 pei
177 廢 폐 볭 pjuɐi 合三去 ㅂ/p ㅕ/juɐ ㅣ/-i fai3 fɐi
178 譜 보 봉 puo 合一上 ㅂ/p ㅗ/uo pou2 pʰou
179 布 포 봉 puo 合一去 ㅂ/p ㅗ/uo bou3 pou
180 夫 부 붕 pjuo 合三平 ㅂ/p ㅜ/juo fu1 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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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 초성 ‘ㅃ’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유성 유기음(유성 양순 파열음)에 대

응하며,145) 한어 중고음의 전탁, 월어의 양조(4ㆍ5ㆍ6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

자 간의 추정음은 유성 유기음 [bʰ]와 유성 무기음 [b]를 두고 견해가 다르지만, 유성음

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종성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145)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11 並 bʰ b b bʰ b b b b b bʰ b

No
한

자

현재

음

동국

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194 亡 망  mjuɑŋ 開三平 ㅁ/m ㅏ/juɑ ㆁ/-ŋ mong4 mɔŋ
195 妄 망  mjuɑŋ 開三去 ㅁ/m ㅏ/juɑ ㆁ/-ŋ mong5 mɔŋ
196 罓 망  mjuɑŋ 開三上 ㅁ/m ㅏ/juɑ ㆁ/-ŋ mong5 mɔŋ
197 名 명 명 mjɛŋ 開三平 ㅁ/m ㅕ/jɛ ㆁ/-ŋ meng4 mɛŋ
198 命 명  mjɐŋ 開三去 ㅁ/m ㅕ/jɐ ㆁ/-ŋ meng6 mɛŋ
199 民 민 민 mjen 開三平 ㅁ/m ㅣ/je ㄴ/-n man4 mɐn
200 泯 민 민 mjen 開三平 ㅁ/m ㅣ/je ㄴ/-n man5 mɐn
201 憫 민 민 mjĕn 開三上 ㅁ/m ㅣ/je ㄴ/-n man5 mɐn
202 門 문 몬 muən 合一平 ㅁ/m ㅗ/uə ㄴ/-n mun4 mɐn
203 文 문 문 mjuən 合三平 ㅁ/m ㅜ/juə ㄴ/-n man4 mɐn
204 問 문 문 mjuən 合三去 ㅁ/m ㅜ/juə ㄴ/-n man4 mɐn
205 聞 문 문 mjuən 合三平 ㅁ/m ㅜ/juə ㄴ/-n man4 mɐn
206 萬 만 먼 mjuɐn 合三去 ㅁ/m ㅓ/juɐ ㄴ/-n maan6 man
207 滅 멸 · mjæt 開三入 ㅁ/m ㅕ/jæ ㅭ/-t mit6 mit
208 妙 묘  mjæu 開三去 ㅁ/m ㅛ/jæ ㅱ/-u miu6 miu
209 卯 묘  mau 開二上 ㅁ/m ㅛ/a ㅱ/-u maau5 mau
210 母 모  mu 開一上 ㅁ/m ㅜ/? ㅱ/-u mou5 mou
211 靡 미 밍 mjĕ 開三上 ㅁ/m ㅣ/jĕ mei5 mei
212 昧 매  muAi 合一去 ㅁ/m ㆍ/uA ㅣ/-i mui6 mui
213 無 무 뭉 mjuo 合三平 ㅁ/m ㅜ/juo mou4 mou
214 劘 마 망 muɑ 合一平 ㅁ/m ㅏ/uɑ mo4 mɔ 

<표55> 12. 불청불탁 순음 彌ㆍㅁㆍm -월어의 양조 4성ㆍ5성ㆍ6성

186 便 편/변 뼌 bʰjæn 開三平 ㅃ/bʰ ㅕ/jæ ㄴ/-n bin6 pin

187 拔 발 · bʰuɑt 合一入 ㅃ/bʰ ㅏ/uɑ ㅭ/-t bat6 pɐt
188 佛 불 ·bʰjuət 合三入 ㅃ/bʰ ㅜ/juə ㅭ/-t fat6 fɐt
189 梵 범 뻠 bʰjuɐm 合三去 ㅃ/bʰ ㅓ/juɐ ㅁ/-m faan4 fan

190 浮 부  bʰju 開三平 ㅃ/bʰ ㅜ/ju ㅱ/-u fau4 fɐu
191 部 부 뽕 bʰuo 合一上 ㅃ/bʰ ㅗ/uo bou6 pou

192 父 부 뿡 bʰjuo 合三上 ㅃ/bʰ ㅜ/juo fu6 fu

193 菩 보 뽕 bʰAi 開一上 ㅃ/bʰ ㅗ/Ai pou4 pʰ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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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의 초성 ‘ㅁ’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유성 무기음(양순 비음) [m]에 대응

하며,146) 한어 중고음의 차탁, 월어의 양조(4ㆍ5ㆍ6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일치하며, 종성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55>

212의 昧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

미 [-i]에 대응한다. 昧는 蟹攝에 속한다. <표55> 211의 靡는 止攝에 속하고, 중성자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인 ‘ㅣ’로, 한어 중고음의 운미 [-i]와 일정하게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146)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12 明 m m m m m m m m m m m

No
한

자

현재

음

동국

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217 增 증  tsəŋ 開一平 ㅈ/ts ㅡ/ə ㆁ/-ŋ zang1 tsɐŋ
218 曾 증  tsəŋ 開一平 ㅈ/ts ㅡ/ə ㆁ/-ŋ zang1 tsɐŋ
219 拯 증  tɕjəŋ 開三上 ㅈ/tɕ ㅣ/jə ㆁ/-ŋ cing2 tsʰeŋ
220 證 증  tɕjəŋ 開三去 ㅈ/tɕ ㅣ/jə ㆁ/-ŋ zing3 tseŋ
221 宗 종  tsuoŋ 合一平 ㅈ/ts ㅗ/uo ㆁ/-ŋ zung1 tsoŋ
222 縱 종  tsjuoŋ 合三平 ㅈ/ts ㅛ/juo ㆁ/-ŋ zung1 tsoŋ
223 終 종  tɕjuŋ 合三平 ㅈ/tɕ ㅠ/ju ㆁ/-ŋ zung1 tsoŋ
224 衆 중  tɕjuŋ 合三去 ㅈ/tɕ ㅠ/ju ㆁ/-ŋ zêng3 tsoŋ
225 正 정  tɕjɛŋ 開三去 ㅈ/tɕ ㅕ/jɛ ㆁ/-ŋ zeng3 tsɛŋ
226 精 정  tsjɛŋ 開三平 ㅈ/ts ㅕ/jɛ ㆁ/-ŋ zeng1 tsɛŋ
227 則 즉 즉 tsək 開一入 ㅈ/ts ㅡ/ə ㄱ/-k zak1 tsɐk
228 囑 촉 ·죡 tɕjuok 合三入 ㅈ/tɕ ㅛ/juo ㄱ/-k zuk1 tsok
229 迹 적 ·젹 tsjɛk 開三入 ㅈ/ts ㅕ/jɛ ㄱ/-k zik1 tsek
230 積 적 ·젹 tsjɛk 開三入 ㅈ/ts ㅕ/jɛ ㄱ/-k zik1 tsek
231 臻 진 즌 tʃiĕn 開三平 ㅈ/tʃ ㅡ/iĕ ㄴ/-n zeon1 tsœn
232 眞 진 진 tɕjen 開三平 ㅈ/tɕ ㅣ/je ㄴ/-n zan1 tsɐn
233 軫 진 진 tɕjen 開三上 ㅈ/tɕ ㅣ/je ㄴ/-n zan2 tsɐn
234 進 진 진 tsjen 開三去 ㅈ/ts ㅣ/je ㄴ/-n zeon3 tsœn
235 尊 존 존 tsuən 合一平 ㅈ/ts ㅗ/uə ㄴ/-n zeon1 tsœn
236 讚 찬 잔 tsɑn 開一去 ㅈ/ts ㅏ/ ɑ ㄴ/-n zaan3 tsan
237 煎 전 젼 tsjæn 開三平 ㅈ/ts ㅕ/jæ ㄴ/-n zin1 tsin
238 薦 천 젼 tsiɛn 開四去 ㅈ/ts ㅕ/iɛ ㄴ/-n zin3 tsin
239 節 절 · tsiɛt 開四入 ㅈ/ts ㅕ/iɛ ㅭ/-t zit3 tsit
240 執 집 ·집 tɕjep 開三入 ㅈ/tɕ ㅣ/je ㅂ/-p zap1 tsɐp
241 昭 소  tɕjæu 開三平 ㅈ/tɕ ㅛ/jæ ㅱ/-u ziu1 tsʰiu
242 焦 초  tsjæu 開三平 ㅈ/ts ㅛ/jæ ㅱ/-u ziu1 tsiu

<표56> 13. 전청 치음 卽ㆍㅈㆍts/tɕ - 월어의 음조 1성ㆍ2성ㆍ3성

215 魔 마 망 muɑ 合一平 ㅁ/m ㅏ/uɑ mo4 mɔ 
216 磨 마 망 muɑ 合一平 ㅁ/m ㅏ/uɑ mo4 m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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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의 초성 ‘ㅈ’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무성 무기음(무성 치경 마찰음) [ts]

ㆍ[tɕ]에 대응하며,147) 한어 중고음의 전청, 월어의 음조(1ㆍ2ㆍ3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한

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등분포 상황에 따라 대체로 [ts], [tɕ]의 범주이며, 종성에서는 한

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56> 249-252, 254-257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宰ㆍ災ㆍ

哉ㆍ在ㆍ製ㆍ制ㆍ濟ㆍ際는 蟹攝에 속한다. <표56> 244-248의 之ㆍ止ㆍ只ㆍ旨ㆍ指는 모

두 止攝에 속하고, 중성자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인 ‘ㅣ’로, 한어 중고음의 운미

[-i]와 일정하게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147)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21 精 ts ts ts ts ts ts ts ts ts ts ts

No
한

자

현재

음

동국

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260 稱 칭  tɕʰjəŋ 開三平 ㅊ/tɕʰ ㅣ/jə ㆁ/-ŋ cing1 tsʰeŋ
261 愴 창  tʃʰjɑŋ 開三去 ㅊ/tʃʰ ㅏ/jɑ ㆁ/-ŋ cong3 tsʰoŋ
262 戚 척 ·쳑 tsʰiek 開四入 ㅊ/tsʰ ㅕ/ie ㄱ/-k cik1 tsʰek
263 千 천 쳔 tsʰiɛn 開四平 ㅊ/tsʰ ㅕ/iɛ ㄴ/-n cin1 tsʰin
264 詮 전  tsʰjuæn 合三平 ㅊ/tsʰ ㆊ/juæ ㄴ/-n cyun4 tsʰyn
265 筌 전  tsʰjuæn合三平 ㅊ/tsʰ ㆊ/juæ ㄴ/-n cyun4 tsʰyn
266 出 출 · tɕʰjuet 合三入 ㅊ/tɕʰ ㅠ/jue ㅭ/-t ceot1 tsʰœt

<표57> 14. 차청 치음 侵ㆍㅊㆍtsʰ/tɕʰ - 월어의 음조 1성ㆍ2성ㆍ3성

243 資 자  tsjei 開三平 ㅈ/ts ㆍ/jei zi1 tsi
244 之 지 징 tɕi 開三平 ㅈ/tɕ ㅣ/i zi1 tsi
245 止 지 징 tɕi 開三上 ㅈ/tɕ ㅣ/i zi2 tsi
246 只 지 징 tɕje 開三平 ㅈ/tɕ ㅣ/je zi2 tsi
247 旨 지 징 tɕjei 開三上 ㅈ/tɕ ㅣ/ jei zi2 tsi
248 指 지 징 tɕjei 開三上 ㅈ/tɕ ㅣ/jei zi2 tsi
249 宰 재  tsAi 開一上 ㅈ/ts ㆎ/A ㅣ/-i zoi2 tsɔi
250 災 재  tsAi 開一平 ㅈ/ts ㆎ/A ㅣ/-i zoi1 tsɔi
251 哉 재  tsAi 開一平 ㅈ/ts ㆎ/A ㅣ/-i zoi1 tsɔi
252 在 재  dzʰAi 開一上 ㅈ/dzʰ ㆎ/A ㅣ/-i zoi6 tsɔi
253 祚 조 쫑 dzʰuo 合一去 ㅈ/dzʰ ㅗ/uo zou6 tsou
254 製 제 ·졩 tɕjæi 開三去 ㅈ/tɕ ㅕ/jæ ㅣ/-i zai3 tsɐi
255 制 제 졩 tɕjæi 開三去 ㅈ/tɕ ㅕ/jæ ㅣ/-i zai3 tsɐi
256 濟 제 졩 tsiɛi 開四上 ㅈ/ts ㅕ/iɛ ㅣ/-i zai3 tsɐi
257 際 제 졩 tsjæi 開三去 ㅈ/ts ㅕ/jæ ㅣ/-i zai3 tsɐi
258 者 자 쟝 tɕja 開三上 ㅈ/tɕ ㅑ/ja ze2 tsɛ 
259 諸 제 졍 tɕjo 開三平 ㅈ/tɕ ㅕ/jo zyu1 t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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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의 초성 ‘ㅊ’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무성 유기음(무성 치경 마찰음) [ts

ʰ]ㆍ[tɕʰ]에 대응하며,148) 한어 중고음의 차청, 월어의 음조(1ㆍ2ㆍ3성)에 일률적으로 대응

한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등분포 상황에 따라 대체로 [tsʰ], [tɕʰ]의 범주이며, 종성에서

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57> 272-274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한

어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采ㆍ悽ㆍ切은 蟹攝에 속한다.

東國正韻의 초성 ‘ㅉ’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유성 유기음(유성 치경 마찰음) [dz

ʰ]ㆍ[dʒʰ]에 대응하며,149) 한어 중고음의 전탁, 월어의 양조(4ㆍ5ㆍ6성)에 일률적으로 대응

148)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14 淸 tsʰ tsʰ tsh tsʰ tsʰ tsʰ tsʰ tsʰ tsʰ tsʰ tsʰ

149) 

No
한

자

현재

음

동국

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278 淨 정  dzʰjɛŋ 開三去 ㅉ/dzʰ ㅕ/jɛ ㆁ/-ŋ zeng6 tseŋ
279 情 정  dzʰjɛŋ 開三平 ㅉ/dzʰ ㅕ/jɛ ㆁ/-ŋ cing4 tsʰeŋ
280 靜 정  dzʰjɛŋ 開三上 ㅉ/dzʰ ㅕ/jɛ ㆁ/-ŋ zing6 tseŋ
281 寂 적 ·쪅 dzʰiek 開四入 ㅉ/dzʰ ㅕ/ie ㄱ/-k zik6 tsek
282 盡 진 찐 dzʰjen 開三上 ㅉ/dzʰ ㅣ/je ㄴ/-n zeon6 tsœn
283 撰 찬 쫜 dʒʰuan 合二上 ㅉ/dʒʰ ㅘ/ua ㄴ/-n zaan3 tsan
284 暫 잠 짬 dzʰɑm 開一去 ㅉ/dzʰ ㅏ/ɑ ㅁ/-m zaam6 tsam
285 照 조  tɕjæu 開三去 ㅉ/tɕ ㅛ/jæ ㅱ/-u ziu3 tsiu
286 就 취  dzʰju 開三去 ㅉ/dzʰ ㅠ/j ㅱ/-u zau6 tsɐu
287 字 자  dzʰi 開三去 ㅉ/dzʰ ㆍ/i zi6 tsi
288 自 자  dzʰjei 開三去 ㅉ/dzʰ ㆍ/jei zi6 tsi
289 慈 자  dzʰi 開三平 ㅉ/dzʰ ㆍ/i ci4 tsʰi

<표58> 15. 전탁 치음 慈ㆍㅉㆍdzʰ/dʒʰ - 월어의 양조 4성ㆍ5성ㆍ6성

267 切 절 · tsʰiɛt 開四入 ㅊ/tsʰ ㅕ/iɛ ㅭ/-t cit3 tsʰit
268 七 칠 · tsʰjet 開三入 ㅊ/tsʰ ㅣ/je ㅭ/-t cat1 tsʰɐt
269 寢 침 침 tsʰjem 開三上 ㅊ/tsʰ ㅣ/je ㅁ/-m cam2 tsʰɐm
270 次 차  tsʰjei 開三去 ㅊ/tsʰ ㆍ/jei ci3 tsʰi
271 此 차  tsʰje 開三上 ㅊ/tsʰ ㆍ/ je ci2 tsʰi
272 采 채  tsʰAi 開一上 ㅊ/tsʰ ㆎ/A ㅣ/-i coi2 tsʰɔi
273 悽 처 촁 tsʰiɛi 開四平 ㅊ/tsʰ ㅕ/iɛ ㅣ/-i cai1 tsʰɐi
274 切 체 촁 tsʰiɛi 開四去 ㅊ/tsʰ ㅕ/iɛ ㅣ/-i cai3 tsʰɐi
275 措 조 총 tsʰuo 合一去 ㅊ/tsʰ ㅗ/uo cou3 tsʰou
276 取 취 츙 tsʰjuo 合三上 ㅊ/tsʰ ㅠ/juo ceoi2 tsʰœi
277 處 처 쳥 tɕʰjo 開三上 ㅊ/tɕʰ ㅕ/jo cyu2 tsʰ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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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유성 유기음 [dzʰ]와 유성 무기음 [dz]를 두고 견해가 다

르지만, 유성음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종성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15 從 dzʰ dz dz dzʰ dz dz dz dz dz dzʰ dz

No
한

자

현재

음

동국

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290 勝 승  ɕjəŋ 開三平 ㅅ/ɕ ㅣ/jə ㆁ/-ŋ sing1 seŋ
291 生 생  ʃɐŋ 開二平 ㅅ/ʃ ㆎ/ɐ ㆁ/-ŋ sang1 sɐŋ
292 霜 상  ʃjɑŋ 開三平 ㅅ/ʃ ㅏ/jɑ ㆁ/-ŋ soeng1 sœŋ
293 相 상 샹 sjɑŋ 開三平 ㅅ/s ㅑ/jɑ ㆁ/-ŋ soeng1 sœŋ
294 性 성  sjɛŋ 開三去 ㅅ/s ㅕ/jɛ ㆁ/-ŋ sing3 seŋ
295 識 식 ·식 ʃjək 開三入 ㅅ/ʃ ㅣ/jə ㄱ/-k sik1 sek
296 色 색 · ʃjək 開三入 ㅅ/ʃ ㆎ/jə ㄱ/-k sik1 sek
297 速 속 ·속 suk 合一入 ㅅ/s ㅗ/u ㄱ/-k cuk1 tsʰok
298 釋 석 ·셕 ɕjɛk 開三入 ㅅ/ɕ ㅕ/jɛ ㄱ/-k sik1 sek
299 昔 석 ·셕 sjɛk 開三入 ㅅ/s ㅕ/jɛ ㄱ/-k sik1 sek
300 伸 신 신 ɕjen 開三平 ㅅ/ɕ ㅣ/je ㄴ/-n san1 sɐn
301 新 신 신 sjen 開三平 ㅅ/s ㅣ/je ㄴ/-n san1 sɐn
302 身 신 신 ɕjen 開三平 ㅅ/ɕ ㅣ/je ㄴ/-n san1 sɐn
303 鮮 신 선 sjæn 開三平 ㅅ/s ㅗ/jæ ㄴ/-n sin1 sin
304 仙 선 션 sjæn 開三平 ㅅ/s ㅕ/jæ ㄴ/-n sin1 sin
305 先 선 션 siɛn 開四平 ㅅ/s ㅕ/iɛ ㄴ/-n sin1 sin
306 宣 선  sjuæn 合三平 ㅅ/s ㆊ/juæ ㄴ/-n syun1 syn
307 悉 실 · sjet 開三入 ㅅ/s ㅣ/je ㅭ/-t sik1 sek
308 述 술 · dʑʰjuet 合三入 ㅅ/dʑʰ ㅠ/jue ㅭ/-t seot6 sœt
309 心 심 심 sjem 開三平 ㅅ/s ㅣ/je ㅁ/-m sam1 sɐm
310 三 삼 삼 sɑm 開一平 ㅅ/s ㅏ/ɑ ㅁ/-m saam1 sam
311 攝 섭 ·셥 ɕjæp 開三入 ㅅ/ɕ ㅕ/jæ ㅂ/-p sip3 sip
312 消 소  sjæu 開三平 ㅅ/s ㅛ/jæ ㅱ/-u siu1 siu
313 搜 소  ʃju 開三平 ㅅ/ʃ ㅜ/j ㅱ/-u sau1 sɐu
314 首 수  ɕju 開三上 ㅅ/ɕ ㅠ/j ㅱ/-u sau2 sɐu
315 修 수  sju 開三平 ㅅ/s ㅠ/j ㅱ/-u sau1 sɐu
316 思 사  si 開三平 ㅅ/s ㆍ/i si1 si
317 師 사  ʃjei 開三平 ㅅ/ʃ ㆍ/jei si1 si
318 使 사  ʃi 開三上 ㅅ/ʃ ㆍ/i sai2 sɐi
319 賜 사  sje 開三去 ㅅ/s ㆍ/je ci3 tsʰi
320 四 사  sjei 開三去 ㅅ/s ㆍ/jei sei3 sei
321 肆 사  sjei 開三去 ㅅ/s ㆍ/jei sei3 sei
322 始 시 싱 ɕi 開三上 ㅅ/ɕ ㅣ/i ci2 tsʰi
323 弛 시 싱 ɕje 開三上 ㅅ/ɕ ㅣ/je ci2 tsʰi
324 雖 수  sjuei 合三平 ㅅ/s ㆌ/juei ㅣ/-i seoi1 sœy
325 世 세 ·솅 ɕjæi 開三去 ㅅ/ɕ ㅕ/jæi ㅣ/-i sai3 sɐi
326 西 서 솅 siɛi 開四平 ㅅ/s ㅕ/iɛi ㅣ/-i sai1 sɐi
327 歲 세  sjuæi 合三去 ㅅ/s /juæi ㅣ/-i seoi3 sœy

<표59> 16. 전청 치음 戍ㆍㅅㆍs - 월어의 음조 1성ㆍ2성ㆍ3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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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의 초성 ‘ㅅ’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무성음(무성 치경 마찰음) [s]ㆍ[ɕ]
ㆍ[ʃ]에 대응하며,150) 한어 중고음의 전청, 월어의 음조(1ㆍ2ㆍ3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한

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대체로 [s]ㆍ[ɕ]의 범주이며, 종성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59> 324-326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

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표59> 327의 중성은 두 글자로 된 중

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雖는 止攝에 속

하고, 世ㆍ西ㆍ歲는 蟹攝에 속한다. <표59> 322-323의 始ㆍ弛는 모두 止攝에 속하고, 중

성자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인 ‘ㅣ’로, 한어 중고음의 운미 [-i]와 일정하게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표59> 324-326 한자 주음에 활용된 중성은 東國正韻 한자음
에서 ‘ㅣ’를 빼면 현재 한글 한자음과 비슷하지만, ‘ㅣ’를 사용한 것은 운미를 맞추고자

한 예로 꼽을 수 있다.

150)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16 心 s s s s s s s s s s s

No
한

자

현재

음

동국

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334 乘 승  dʑʰjəŋ 開三平 ㅆ/dʑʰ ㅣ/jə ㆁ/-ŋ sing4 seŋ
335 頌 송 쑝 zjuoŋ 合三去 ㅆ/z ㅛ/juo ㆁ/-ŋ zung6 tsoŋ
336 誦 송  zjuoŋ 合三去 ㅆ/z ㅛ/juo ㆁ/-ŋ zung6 tsoŋ
337 詳 상  zjɑŋ 開三平 ㅆ/z ㅑ/jɑ ㆁ/-ŋ coeng4 tsʰœŋ
338 常 상  ʑjɑŋ 開三平 ㅆ/ʑ ㅑ/jɑ ㆁ/-ŋ soeng4 sœŋ
339 上 상  ʑjɑŋ 開三去 ㅆ/ʑ ㅑ/jɑ ㆁ/-ŋ soeng5 sœŋ
340 崇 숭  dʒʰjuŋ 合三平 ㅆ/dʒʰ ㅠ/ju ㆁ/-ŋ sung4 soŋ
341 成 성  ʑjɛŋ 開三平 ㅆ/ʑ ㅕ/jɛ ㆁ/-ŋ seng4 seng
342 食 식 ·씩 dʑʰjək 開三入 ㅆ/dʑʰ ㅣ/jə ㆁ/-ŋ sik6 sek
343 植 식 ·씩 dʑʰjək 開三入 ㅆ/dʑʰ ㅣ/jə ㄱ/-k zik6 tsek
344 神 신 씬 dʑʰjen 開三平 ㅆ/dʑʰ ㅣ/je ㄴ/-n san4 sɐn
345 順 순 쓘 dʑʰjuen合三去 ㅆ/dʑʰ ㅠ/jue ㄴ/-n seon6 sœn
346 實 실 ·씷 dʑʰjet 開三入 ㅆ/dʑʰ ㅣ/je ㅭ/-t sat6 sɐt
347 十 십 ·씹 ʑjep 開三入 ㅆ/ʑ ㅣ/je ㅂ/-p sap6 sɐp
348 習 습 ·씹 zjep 開三入 ㅆ/z ㅣ/je ㅂ/-p zaap6 tsap

<표60> 17. 전탁 치음 邪ㆍㅆㆍz - 월어의 양조 4성ㆍ5성ㆍ6성

328 疏 소 송 ʃjo 開三平 ㅅ/ʃ ㅗ/jo so1 sɔ 
329 所 소 송 ʃjo 開三上 ㅅ/ʃ ㅗ/jo so2 sɔ 
330 沙 사 상 ʃa 開二平 ㅅ/ʃ ㅏ/a saa1 sa
331 捨 사 샹 ɕja 開三上 ㅅ/ɕ ㅑ/ja se2 se
332 書 서 셩 ɕjo 開三平 ㅅ/ɕ ㅕ/jo syu1 sy
333 庶 서 셩 tɕjo 開三去 ㅅ/tɕ ㅕ/jo syu3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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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의 초성 ‘ㅆ’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유성 치경 마찰음 [z]ㆍ[ʑ]ㆍ[dʒʰ]에
대응하며,151) 한어 중고음의 전탁, 월어의 양조(4ㆍ5ㆍ6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董同龢의 추정음 내에서도 유성 유기음 [dʒʰ]과 유성 무기음 [z]ㆍ[ʑ]이 모두 나타나지만,

크게 유성음의 범주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ㅆ’은 현재 한국 한자음에서 모두 ‘ㅅ’으로 변

화했고, 월어에서도 대체로 [s]로 나타나지만, [ts]와 [tsʰ]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한자음

과 월어에서 한어 중고음의 邪母가 대체로 [ʃ]와 [s]로 나타나지만, 한어 중고음 추정음

에서 [ʃ]와 [s]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언어는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

지만,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 있어 중국 내 방언이나, 주변국의 한자음 독음이 충분히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s]가 후두강 위주로 발성되는 것, 월어의 양조에 해당하는 초분절

자질이 전탁자 邪母의 음가ㆍ음색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확인할 수 있

는 현실음의 범주, 즉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한국 한자음으로의 변화 과정을 살피는 것

에서도 한어 중고음의 음가가 설명되고, 발성의 특징은 월어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성은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60> 355-356의 중성은 한 글자

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遂는

止攝에 속하고 誓는 蟹攝에 속한다. <표60> 352-354의 時ㆍ是ㆍ示는 모두 止攝에 속하

지만, 중성자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인 ‘ㅣ’로, 한어 중고음의 운미 [-i]와 일정한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고, 止攝이 포괄하는 [i], [je], [jei]와 대응한다.

151)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17 邪 z z z z z z z z z z z

No 한 현재 동국 중고음 초성 중성 종성 월어 월어

<표61> 18. 전청 후음 挹ㆍㆆㆍʔ - 월어의 음조 1성ㆍ2성ㆍ3성

349 受 수  ʑju 開三上 ㅆ/ʑ ㅠ/ju ㅱ/-u sau6 sɐu
350 事 사  dʒʰi 開三去 ㅆ/dʒʰ ㆍ/ i si6 si
351 嗣 사  zi 開三去 ㅆ/z ㆍ/ i zi6 tsi
352 時 시 씽 ʑi 開三平 ㅆ/ʑ ㅣ/ i si4 si
353 是 시 씽 ʑje 開三上 ㅆ/ʑ ㅣ/je si6 si
354 示 시 씽 dʑʰjei 開三去 ㅆ/dʑʰ ㅣ/jei si6 si
355 遂 수  zjuei 合三去 ㅆ/z ㅠ/jue ㅣ/-i seoi6 sœy
356 誓 세 쏑 ʑjæi 開三去 ㅆ/ʑ ㅕ/ jæ ㅣ/-i sai6 sɐi
357 殊 수 쓩 ʑjuo 合三平 ㅆ/ʑ ㅠ/juo syu4 sy
358 序 서 쎵 zjo 開三上 ㅆ/z ㅕ/jo zeoi6 tsœ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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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의 초성 ‘ㆆ’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성문 파열음 [ʔ]에 대응하며,152) 한

어 중고음의 전청, 월어의 음조(1ㆍ2ㆍ3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한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대체로 [ʔ]로 일치하나, 王力과 李方桂는 한어 중고음의 影母를 零聲母로 추정하고 있다.

‘ㆆ’은 우리말의 음운 관념에서 ‘ㅇ’과 구별이 되지 않고, 보통화에서는 영성모와 반모음

[j]로, 월어에서는 영성모와 聲母 [j]로 통일되는 것으로 보아, 뚜렷한 마찰이 있는 소리라

고 보기 어렵다. 특히 [j]와 관련이 깊은 소리이므로 경구개 접근음과의 상관관계를 고려

해 볼 만하다. 월어의 성조에서도 東國正韻의 挹母 ‘ㆆ’이 사용된 한자음의 성조 값은

대체로 높음(1, 2, 3)을 알 수 있고, 欲母 ‘ㅇ’이 사용된 한자음의 성조 값은 대체로 낮음

(4, 5, 6)을 알 수 있다.153)

종성은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61> 371-372의 중성은 한 글자

152)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18 影 ʔ 0 · ʔ ʔ ʔ ʔ ʔ ʔ ʔ ʔ

153)  편의적으로 1-6의 숫자로 광동어의 성조를 표기한다. 1부터 6까지 순서대로 ① 음평(陰平) (55調) → ② 

음상(陰上) (35調) → ③ 음거(陰去)(33調) → ④ 양평(陽平)(21調) → ⑤ 양상(陽上)(13調) → ⑥ 양거 

(陽去)(22調)이며, 양입(陽入)(22調), 중입(中入)(33調)과 음입(陰入)(55調)은 양거(陽去)(22調), 음거(陰

去)(33調), 그리고 음평(陰平)(55調)와의 성조 조치가 같으므로 이들 역시 ①, ③, ⑥다. 성조의 실제 양상은 

아래와 같다. 성조의 값은 높으면 높을수록 음가가 높다. 음(陰)에 대응되는 성조는 전부 그 성조 값이 높고, 

양(陽)에 대응되는 성조는 성조 값이 낮다. 그 중에 음평(陰平)은 55調와 53調로 분류할 수 있지만 현대 청

년층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55調로 발음한다. 양평(陽平)은 11調  또는 21調로 표기하지

만 그 성조 조치는 서로 비슷하다. 양헌, ｢한국어와 광동어의 어휘ㆍ문법 대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15, 24쪽.

자 음 정운 (開闔·等·聲調) /성모 /원음 /운미 병음 IPA
359 擁 옹  ʔjuoŋ 合三上 ㆆ/ʔ ㅗ/juo ㆁ/-ŋ jung2 j/ø ioŋ
360 戹 액 · ʔæk 開二入 ㆆ/ʔ ㆎ/æ ㄱ/-k ak1 ɐ/ŋ k
361 益 익 · ʔjɛk 開三入 ㆆ/ʔ ㅕ/jɛ ㄱ/-k jik1 j/ø iek
362 檃 은  ʔjən 開三上 ㆆ/ʔ ㅡ/jə ㄴ/-n jan2 j(i)ɐn
363 印 인  ʔjen 開三去 ㆆ/ʔ ㅣ/je ㄴ/-n jan3 j(i)ɐn
364 因 인  ʔjen 開三平 ㆆ/ʔ ㅣ/je ㄴ/-n jan1 j(i)ɐn
365 安 안  ʔɑn 開一平 ㆆ/ʔ ㅏ/ɑ ㄴ/-n ngon1 ŋ/ø on
366 一 일 · ʔjet 開三入 ㆆ/ʔ ㅣ/je ㅭ/-t jat1 j(i)ɐt
367 音 음  ʔjĕm 開三平 ㆆ/ʔ ㅡ/je ㅁ/-m jam1 j(i)ɐm
368 庵 암  ʔAm 開一平 ㆆ/ʔ ㅓ/A ㅁ/-m am1 ŋ/ø ɐm
369 夭 요  ʔjæ̆u 開三平 ㆆ/ʔ ㅛ/jæ ㅱ/-u jiu1 jiu
370 要 요  ʔjæu 開三平 ㆆ/ʔ ㅛ/jæ ㅱ/-u jiu1 j/ø iu
371 哀 애  ʔAi 開一平 ㆆ/ʔ ㆎ/A ㅣ/-i oi1 ŋ/ø ɔi
372 威 위  ʔjuəi 合三平 ㆆ/ʔ ㅟ/juə ㅣ/-i wai1 w/ø (u)ɐi
373 嗚 오  ʔuo 合一平 ㆆ/ʔ ㅗ/uo wu1 wu
374 於 어  ʔuo 合一平 ㆆ/ʔ ㅓ/uo jyu1 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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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哀는

蟹攝에 속하고, 威는 止攝에 속한다.

東國正韻의 초성 ‘ㅎ’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무성 연구개 마찰음 [x]에 대응하

며,154) 한어 중고음의 차청, 월어의 음조(1ㆍ2ㆍ3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한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대체로 [x], [h]로 일치하며, 종성은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63> 381-382의 중성은 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

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海는 蟹攝에 속하고, 諱는 止攝에 속한다.

154)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19 曉 x h x x x x x h h x h

No
한

자

현재

음

동국

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384 弘 홍  ɣuəŋ 合一平 ㆅ/ɣ ㅚ/uə ㆁ/-ŋ wang4 wɐŋ
385 恒 항  ɣəŋ 開一平 ㆅ/ɣ ㅜ/ə ㆁ/-ŋ hang4 hɐŋ
386 逈 형  ɣiueŋ合四上 ㆅ/ɣ ㆊ/iue ㆁ/-ŋ gwing2 kueŋ
387 學 학 · ɣɔk 開二入 ㆅ/ɣ ㅏ/ɔ ㄱ/-k hok6 hɔk
388 閑 한  ɣæn 開二平 ㆅ/ɣ ㅏ/æ ㄴ/-n haan4 han
389 現 현  ɣiɛn 開四去 ㆅ/ɣ ㅕ/iɛ ㄴ/-n jin6 jin
390 玄 현  ɣiuɛn 合四平 ㆅ/ɣ ㆊ/iuɛ ㄴ/-n jyun4 jyn
391 曷 할 · ɣɑt 開一入 ㆅ/ɣ ㅏ/ɑ ㅭ/-t hot6 hot
392 合 합 · ɣAp 開一入 ㆅ/ɣ ㅏ/A ㅂ/-p hap6 hap
393 后 후  ɣ(ə)u 開一上 ㆅ/ɣ ㅗ/? ㅱ/-u hau6 hɐu
394 浩 호  ɣɑu 開一上 ㆅ/ɣ ㅗ/ɑ ㅱ/-u hou5 hou

<표63> 20. 전탁 후음 洪ㆍㆅㆍɣ - 월어의 양조 4성ㆍ5성ㆍ6성

No
한

자

현재

음

동국

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375 向 향  xjɑŋ 開三去 ㅎ/x ㅑ/jɑ ㆁ/-ŋ hoeng3 hœŋ

376 勳 훈 훈 xjuən 合三平 ㅎ/x ㅜ/juə ㄴ/-n fan1 fɐn
377 訓 훈 훈 xjuən 合三去 ㅎ/x ㅜ/juə ㄴ/-n fan3 fɐn
378 憲 헌 헌 xjɐn 開三去 ㅎ/x ㅓ/jɐ ㄴ/-n hin3 hin

379 朽 후  xju 開三上 ㅎ/x ㅜ/j ㅱ/-u jau2 ȵɐu
380 曉 효  xiɛu 開四上 ㅎ/x ㅛ/iɛ ㅱ/-u hiu2 hiu

381 海 해  xAi 開一上 ㅎ/x ㆎ/A ㅣ/-i hoi2 hɔi
382 諱 휘 휭 xjuəi 合三去 ㅎ/x ㅟ/juə ㅣ/-i wai3 wɐi
383 呼 호 홍 xuo 合一平 ㅎ/x ㅗ/uo fu1 fu

<표62> 19. 차청 후음 虛ㆍㅎㆍx - 월어의 음조 1성ㆍ2성ㆍ3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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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의 초성 ‘ㆅ’은 대체로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유성 연구개 마찰음 [ɣ]에
대응하며,155) 한어 중고음의 전탁, 월어의 양조(4ㆍ5ㆍ6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대체로 [ɣ]로 일치하나 [ɦ]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앞서 살펴본 전

탁자 ‘ㄲ, ㄸ, ㅃ, ㅉ, ㅆ’가 일률적으로 유성음이었으므로, ‘ㆅ’의 추정음은 유성 연구개 마

찰음인 [ɣ]이 타당해 보인다.

종성은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63> 396-400의 중성은 한 글자

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繪ㆍ回

ㆍ廻ㆍ慧는 모두 蟹攝에 속한다. 東國正韻의 23자모 중 전탁자 ㄲ, ㄸ, ㅃ, ㅉ, ㅆ, ㆅ는

모두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유성음과 대응 관계를 보이는데, 이 중 ㄲ, ㄸ, ㅃ는 董同

龢의 추정음에서 유성 무기음과 대응 관계를 보인다.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에서
“전탁의 소리는 “ㄲ, ㄸ, ㅃ”에다 “ㅉ, ㅆ”가 있고 또한 “ㆅ”가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

로,156) ‘ㄲ, ㄸ, ㅃ’와 ‘ㅉ,ㅆ’, 그리고 ‘ㆅ’의 성격이 다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

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55)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20 匣 ɣ ɣ ɣ ɣ ɣ ɣ ɣ ɦ ɦ ɣ ɦ

156) 訓民正音｢解例本｣ 制字解: 全濁之聲虯覃步 又有慈邪亦有洪.

395 號 호  ɣɑu 開一平 ㆅ/ɣ ㅗ/ɑ ㅱ/-u hou6 hou
396 繪 회  ɣuɑi 合一去 ㆅ/ɣ ㅚ/uɑ ㅣ/-i kui2 kʰui
398 回 회  ɣuAi 合一平 ㆅ/ɣ ㅚ/uA ㅣ/-i wui4 wui
399 廻 회  ɣuAi 合一平 ㆅ/ɣ ㅚ/uA ㅣ/-i wui4 wui
400 慧 혜  ɣiuɛi 合四去 ㆅ/ɣ /iuɛ ㅣ/-i wai3 wɐi
401 乎 호  ɣuo 合一平 ㆅ/ɣ ㅗ/uo fu4 fu
402 何 하  ɣɑ 開一上 ㆅ/ɣ ㅏ/ɑ ho4 hɔ
403 暇 가  ɣa 開二去 ㆅ/ɣ ㅏ/a haa6 ha

No
한

자

현재

음

동국

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404 用 용  øjuoŋ 合三去 ㅇ/ø ㅛ/juo ㆁ/-ŋ jung6 j/ø (i)oŋ
405 陽 양  øjɑŋ 開三平 ㅇ/ø ㅑ/jɑ ㆁ/-ŋ joeng4 j/ø (i)œŋ
406 養 양  øjɑŋ 開三去 ㅇ/ø ㅑ/jɑ ㆁ/-ŋ joeng5 j/ø (i)œŋ
407 欲 욕 ·욕 øjuok 合三入 ㅇ/ø ㅛ/juo ㄱ/-k juk6 j/ø (i)ok
408 亦 역 ·역 øjɛk 開三入 ㅇ/ø ㅕ/jɛ ㄱ/-k jik6 j/ø (i)ek

409 譯 역 ·역 øjɛk 開三入 ㅇ/ø ㅕ/jɛ ㄱ/-k jik6 j/ø (i)ek

410 寅 인 인 øjei 開三平 ㅇ/ø ㅣ/jei ㄴ/-n jan4 j/ø (i)ɐn

<표64> 21. 불청불탁 후음 欲ㆍㅇㆍø - 월어의 양조 4성ㆍ5성ㆍ6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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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의 초성 ‘ㅇ’은 대체로 한어 중고음 추정음 零聲母 ‘ø’에 대응하며,157) 한어

중고음의 차탁, 월어의 양조(4ㆍ5ㆍ6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 간의 추정음

은 대체로 ‘ø’로 일치하나 경구개 접근음인 [j]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초성 ‘ㅇ’과

‘ㆆ’은 마찰 및 특정 장애 요소를 가진 음가라고 보기 어렵다. 영성모를 성대 진동음의

범주와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성문 파열음 [ʔ]이 후두강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진동하는 공명음이라 분석하고, 한어 중고음의 影母에 해당하는 ‘ㆆ’는 성대 진동음

의 무게중심이 구강까지 뻗어나가는 공명음이라 분석할 경우, 불청불탁 ‘ㅇ’과 전청 ‘ㆆ’

의 관계가 성립되며, ‘ㅇ’의 초성, 종성, 순경음에서의 사용 및 ‘ㆆ’의 以影補來의 사용이

모두 설명이 된다.

종성은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64> 424, 425의 중성은 한 글자

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惟ㆍ遺

는 止攝에 속한다. <표64> 423의 爲의 한자음은 ‘윙’로 ‘ㅜ’다음에 ‘ㅣ’가 쓰였으므로 중성

자와 결합한 ‘ㅣ’의 사용인데, 爲의 운목은 支 [jei]이고 섭은 止 [je, jӗ, jei, jӗi, i, jəi]이므
로, 운미 [-i]가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크지만, 董同龢뿐만 아니라 이외의 학자의 추정음에

157)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21 喩 0 j ji 0 0 0 0 j j 0 j

411 焉 언 언 ʔjɐn 開三平 ㅇ/ʔ ㅓ/jɐ ㄴ/-n jin4 j/ø in
412 演 연 연 øjæn 開三上 ㅇ/ø ㅕ/jæ ㄴ/-n jin5 j/ø in
413 原 원 원 ŋjuɐn 合三平 ㅇ/ŋ ㅝ/juɐ ㄴ/-n jyun4 j/ø yn
414 緣 원  øjuæn 合三去 ㅇ/ø ㆊ/juæ ㄴ/-n jyun4 j/ø yn
415 閻 염 염 øjæm 開三平 ㅇ/ø ㅕ/jæ ㅁ/-m jim4 j/ø im
416 耀 요  øjæu 開三去 ㅇ/ø ㅛ/jæ ㅱ/-u jiu6 j/ø iu
417 祐 우  ɣju 開三去 ㅇ/ɣ ㅜ/j ㅱ/-u jau6 j/ø (i)ɐu
418 攸 유  øju 開三平 ㅇ/ø ㅠ/j ㅱ/-u jau4 j/ø (i)ɐu
419 猶 유  øju 開三平 ㅇ/ø ㅠ/j ㅱ/-u jau4 j/ø (i)ɐu
420 以 이 잉 øi 開三上 ㅇ/ø ㅣ/i ji5 j/ø i

421 異 이 잉 øi 開三去 ㅇ/ø ㅣ/i ji6 j/ø i
422 易 이 잉 øje 開三去 ㅇ/ø ㅣ/je ji6 j/ø i
423 爲 위 윙 ɣjuĕ 開三平 ㅇ/ɣ ㅜ/jue ㅣ/ ? wai4 w/ø (u)ɐi
424 惟 유  øjuei 合三平 ㅇ/ø ㅠ/jue ㅣ/-i wai4 w/ø (u)ɐi
425 遺 유  øjuei 合三平 ㅇ/ø ㅠ/jue ㅣ/-i wai4 w/ø (u)ɐi
426 夜 야 양 øja 開三去 ㅇ/ø ㅑ/ja je6 j/ø (i)ɛ
427 與 여 영 øjo 開三上 ㅇ/ø ㅕ/jo jyu4 j/ø y
428 予 여 영 øjo 開三上 ㅇ/ø ㅕ/jo jyu4 j/ø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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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운미 [-i]를 확인할 수 없다.158) 爲의 월어와 보통화 발음은 각각 [wɐi]와 [uei]로 운

미 [-i]를 확인할 수 있고, 爲의 한국 한자음과 일본 한자음은 각각 ‘위’과 ‘い’로 [-i]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리이므로, 東國正韻 편찬자가 爲의 운미에서 의도한 소리는 [-i]

일 것이다.

<표64> 420-422의 한자는 중성자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인 ‘ㅣ’로, 한어 중고음

의 운미 [-i]와 일정한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以ㆍ異ㆍ易는 모두 止攝이다.

東國正韻의 초성 ‘ㄹ’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l]에 대응하며,159) 한어 중고음의 차

탁, 월어의 양조(4ㆍ5ㆍ6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자 간의 추정음은 [l]로 일치

하며 종성은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표65> 450의 중성은 한 글자

158) 王力[ɣǐwe], 李榮[ɣjue], 邵榮芬 [ɣiuɛ], 鄭張尚芳[ɦɣiuᴇ], 潘悟雲[ɦʷɯiɛ], 蒲立本[ɦjwiə̆]     

159)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22 來 l l l l l l l l l l l

No
한

자

현재

음

동국

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429 聾 농/롱  luŋ 合一平 ㄹ/l ㅗ/u ㆁ/-ŋ lung4 loŋ
430 龍 용/룡  ljuoŋ 合三平 ㄹ/l ㅛ/juo ㆁ/-ŋ lung4 loŋ
431 量 양/량  ljɑŋ 開三平 ㄹ/l ㅑ/jɑ ㆁ/-ŋ loeng4 lœŋ
432 兩 양/량  ljɑŋ 開三上 ㄹ/l ㅑ/jɑ ㆁ/-ŋ loeng5 lœŋ
433 靈 영/령  lieŋ 開四平 ㄹ/l ㅕ/ie ㆁ/-ŋ ling4 leŋ
434 力 역/력 ·륵 ljək 開三入 ㄹ/l ㅡ/jə ㄱ/-k lik6 lek
435 摝 녹/록 ·록 luk 合一入 ㄹ/l ㅗ/u ㄱ/-k luk6 lok
436 樂 낙/락 ·락 lɑk 開一入 ㄹ/l ㅏ/ɑ ㄱ/-k lok6 lɔk
437 略 약/략 ·략 ljɑk 開三入 ㄹ/l ㅑ/jɑ ㄱ/-k loek6 lœk
438 六 육/륙 ·륙 ljuk 合三入 ㄹ/l ㅠ/ju ㄱ/-k luk6 lok
439 輪 윤/륜 륜 ljuen 合三平 ㄹ/l ㅠ/jue ㄴ/-n leon4 lœn
440 律 율/률 · ljuet 合三入 ㄹ/l ㅠ/jue ㅭ/-t leot6 lœt

441 聿 율 · øjuet 合三入 ㄹ/ø ㅠ/jue ㅭ/-t leot6 lœt

442 覽 남/람 람 lɑm 開一上 ㄹ/l ㅏ/ɑ ㅁ/-m laam5 lam
443 撈 노/로  lɑu 開一平 ㄹ/l ㅗ/ɑ ㅱ/-u lou4 lou
444 寥 요/료  liɛu 開四平 ㄹ/l ㅛ/iɛ ㅱ/-u liu4 liu
445 了 요/료  liɛu 開四上 ㄹ/l ㅛ/iɛ ㅱ/-u liu5 liu
446 流 유/류  lju 開三平 ㄹ/l ㅠ/j ㅱ/-u lau4 lɐu
447 留 유/류  lju 開三平 ㄹ/l ㅠ/j ㅱ/-u lau4 lɐu
448 離 이/리 링 lje 開三平 ㄹ/l ㅣ/je lei4 lei
449 理 이/리 링 li 開三上 ㄹ/l ㅣ/i lei5 lei
450 來 내/래  lAi 開一平 ㄹ/l ㆎ/A ㅣ/-i loi4 lɔi
451 露 노/로 롱 luo 合一去 ㄹ/l ㅗ/uo lou6 lou
452 羅 나/라 랑 lɑ 開一平 ㄹ/l ㅏ/ɑ lo4 lɔ 

<표65> 22. 불청불탁 반설음 閭ㆍㄹㆍl - 월어의 양조 4성ㆍ5성ㆍ6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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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된 중성자가 ‘ㅣ’와 서로 어울린 것으로 ‘ㅣ’는 중고음의 운미 [-i]에 대응한다. 來는

蟹攝에 속한다. <표65> 449의 理는 중성자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인 ‘ㅣ’로, 한어

중고음의 운미 [-i]와 일정한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理는 止攝에 속한다. 종성은 한

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다.

월어에서 인사말 你好는 ‘néihou’로 발음되기도 하고 ‘léihou’로 발음되기도 하는데, 월

어 [l]에 불청불탁 공명음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월어에서 공명음의 자질

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공명음이 9성 6조를 변별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東國正韻의 초성 ‘ㅿ’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서 [ȵ]에 대응하며,160) 학자 간의 추정

음은 [ȵʑ]ㆍ[ɽ]ㆍ[ȵ]ㆍ[nʑ]로 다양하다. <표66> 458-461의 중성은 중성자와 결합하지 않

고 단독으로 쓰인 ‘ㅣ’로, 한어 중고음의 운미 [-i]와 일정한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而ㆍ兒ㆍ耳ㆍ二은 모두 止攝에 속한다. 종성은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인

다.

東國正韻의 ‘ㅿ’은 한국 한자음만을 기록하고자 한 訓蒙字會에 남아있으므로 중세

국어에서 어느 정도 인식되었던 음가였을 가능성이 있다.161) 후에 ‘ㅿ’이 ‘ㅇ’으로 변화한

160)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23 日 ȵʑ ɽ ńz ́ ȵ ȵ ȵ ȵ ȵ ȵ nʑ ȵ

161) 훈몽자회에는 ‘ㅿ’ 초성자가 48개 보이는데, 이 가운데 5개가 ‘ㅇ’ 초성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3개는 

‘ㄴ’ 초성과 ‘ㅅ’ 초성으로 나타난다. 곧 이 8개의 글자는 동국정운에  따르면  ‘ㅿ’ 초성이어야 하는데, 
훈몽자회에서는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조운성, ｢한국 한자음표기에 쓰인 ‘ㅿ’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

No
한

자

현재

음

동국

정운

중고음

(開闔·等·聲調)

초성

/성모

중성

/원음

종성

/운미

월어

병음

월어

IPA
453 人 인  ȵjen 開三平 ㅿ/ȵ ㅣ/je ㄴ/-n jan4 jɐn
454 潤 윤  ȵjuen 合三去 ㅿ/ȵ ㅠ/jue ㄴ/-n jeon6 jøn
455 然 연  ȵjæn 開三平 ㅿ/ȵ ㅕ/jæ ㄴ/-n jin4 jin
456 日 일 · ȵjet 開三入 ㅿ/ȵ ㅣ/je ㅭ/-t jat6 jat
457 入 입 ·ȵjep 開三入 ㅿ/ȵ ㅣ/je ㅂ/-p jap6 jɐp
458 而 이  ȵi 開三平 ㅿ/ȵ ㅣ/i ji4 ji
459 兒 아  ȵje 開三平 ㅿ/ȵ ㅣ/je ji4 ji
460 耳 이  ȵi 開三上 ㅿ/ȵ ㅣ/i ji5 ji
461 二 이  ȵjei 開三去 ㅿ/ȵ ㅣ/jei ji6 ji
462 如 여  ȵjo 開三平 ㅿ/ȵ ㅕ/jo jyu4 jy
463 汝 여  ȵjo 開三上 ㅿ/ȵ ㅕ/jo jyu5 jy

<표66> 23. 불청불탁 반치음 穰ㆍㅿㆍȵ - 월어의 양조 4성ㆍ5성ㆍ6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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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 ‘ㅿ’에 ‘ㅇ’과 구별되는 뚜렷한 변별 자질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ㅿ’은 공명의 무게중심이 치경 경구개에 있는 공명음이라 판단할 수 있다. 日母를 [ȵ]로

추정할 경우 한어 중고음의 [ȵ]이 월어의 [j]로, 東國正韻의 ‘ㅿ’이 한국한자음에서 ‘ㅇ’

으로 변화한 것이 모두 설명되지만, 日母를 [ȵʑ]162)으로 추정할 경우, 반치음 [ȵʑ]이 소

실된 이후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이상 <표44>에서 <표66>까지의 한어 중고음의 운미, 월어의 운미, 東國正韻 한자음
의 종성의 대응 관계를 살펴본 것은 다음과 같다.

東國正韻 한자음으로 주음하고 있는 釋譜詳節ㆍ月印釋譜ㆍ世宗御製訓民正音 序

에 쓰인 463자의 한자음을 董同龢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에 대응시켜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東國正韻 한자음의 종성 ‘ㆁ, ㄱ, ㄴ, ㅭ, ㅁ, ㅂ, ㅱ,

’는 중고음의 운미 ‘-ŋ, -k, -n, -t, -m, -p, -u, -i’와 명확한 대응 관계를 보였다. 463

자 중 단운모에 해당하는 글자 107자를 제외한 356자 중 353자의 종성이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대응 관계를 보였으며, 대응하지 않는 3자는 ‘宜’(止攝)ㆍ‘義’(止攝)ㆍ‘爲’(止攝)로

한어 중고음에서는 모두 止攝에 속하지만 東國正韻 한자음에서는 중성자와 결합한 ‘ㅣ’

인 ‘宜’()ㆍ‘義’()ㆍ‘爲’(윙)로 표기되는 글자이다. 止攝과 蟹攝을 해석함에 있어 東國

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2쪽.

162) 칼그렌의 재구음에 대해서 董同龢는 억지스러워서 쓰기 어렵다고 했다. 조운성, ｢한국 한자음표기에 쓰인 

‘ㅿ’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1쪽.

한어

중고음 운미

월어

운미

東國正韻  
종성

비고 16攝

1 -ŋ -ŋ ㆁ(옛이응)
通ㆍ梗ㆍ曾ㆍ江ㆍ宕

2 -k -k ㄱ

3 -n -n ㄴ
臻ㆍ山

4 -t -t ㅭ 교정: 舌內入聲 /-t/

5 -m -m ㅁ
深ㆍ咸

6 -p -p ㅂ

7 -u(w) -u(w) ㅱ
교정: 效攝ㆍ流攝의

음성운
效ㆍ流

8 -i -i  중성자와 결합한 ‘ㅣ’ 止ㆍ蟹

9 (단운모) 음성운 (단운모) 음성운 ㅇ 止ㆍ遇ㆍ假ㆍ果

<표67> 한어 중고음의 운미, 월어의 운미, 東國正韻 한자음의 종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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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韻 편찬자가 어떤 고민을 하였을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東國正韻 한
자음에서 중성자와 결합한 ‘ㅣ’는 한어 중고음 蟹攝의 운미 [-i]와 대응 관계를 보였고,

본고에서 표본으로 정한 한자음의 범위 내에서 중성자와 결합한 ‘ㅣ’와 한어 중고음 蟹攝

의 운미 [-i]는 모두 대응했다.

둘째, 東國正韻 한자음의 중성은 중고음의 開合ㆍ等韻과 대응 관계를 보였다. 중성의

특성상 특히 운미의 결합(入聲韻ㆍ陽聲韻ㆍ陰聲韻)에 따라 추정음이 달라지므로 초성ㆍ

종성에 비해 명확한 대응 관계를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ㆍ(아래아)/ɐㆍə, ㅡ/əㆍ

jə, ㅣ/iㆍjeㆍjei, ㆎ/ɐㆍæㆍuAi, ㅢ/(jə)i, ㅚ/uAi, ㅐ/ɐiㆍæi, ㅙ, ㅟ/juəi, ㆌ/juei, ㅖ/iɛiㆍ
jæi, ㆋ/juæi, ㅗ/uㆍjuo, ㅛ/juo, ㅏ/ɑㆍɔㆍɐ, ㅑ/jɑ, ㅘ/ua, ㅜ/ju(ə), ㅠ/ju(e), ㅓ/joㆍuo, ㅕ

/jɐㆍie, ㅝ/juɐ, ㆊ/iueㆍjuæ’와 같은 대응관계를 보였다.

셋째, 東國正韻 한자음의 초성에 해당하는 23字母는 董同龢의 추정음을 근거로 했을

때 한어 중고음의 성모와 대체로 ‘ㄱ/k, ㅋ/kʰ, ㄲ/ɡʰ, ㆁ/ŋ, ㄷ/t, ㅌ/tʰ, ㄸ/dʰ, ㄴ/n, ㅂ/p,

ㅍ/pʰ, ㅃ/bʰ, ㅁ/m, ㅈ/tsㆍtɕ, ㅊ/tsʰ, ㅉ/dzʰ, ㅅ/sㆍɕ, ㅆ/dʑʰㆍʑ, ㆆ/ʔ, ㅎ/x, ㆅ/ɣ, ㅇ/ø,

ㄹ/l, ㅿ/ȵ’와 같은 대응 관계를 보였다.

東國正韻 한자음의 초성ㆍ중성ㆍ종성은 한어 중고음 추정음의 聲母ㆍ韻母에 대응한

다. 청ㆍ탁과 운미가 거의 일치함을 확인했다. 이는 東國正韻 한자음의 연원이 한어 중

고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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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어 중고음과 훈민정음의 음운 연구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의 연구를 토대로, 한어 중고음의 喩母ㆍ影母와 훈민정음의 ‘ㅇ’

ㆍ‘ㆆ’의 음가를 추정하며 음가 표기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喩母ㆍ影母와 ‘ㅇ’ㆍ‘ㆆ’에 대

한 음가 추정은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訓民正音 ｢解例本｣에서의 설명을

통해 喩母ㆍ影母의 음운 자질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고에서 연구하는 ‘ㅇ’ㆍ

‘ㆆ’은 훈민정음의 창제 당시의 東國正韻 23자모의 불청불탁163)ㆍ후음 欲母 ‘ㅇ’과 전청

ㆍ후음 挹母 ‘ㆆ’을 가리키며, 한자음의 정음의 표기를 위해 목적으로 한 소리만을 가리

키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

한어 중고음의 疑母와 훈민정음의 ‘ㆁ(옛이응)’의 음가는 자질이 명확하여 이론의 여지

가 없지만, ‘ㅇ’ㆍ‘ㆆ’과 대비되어 비강을 울리는 성대 진동음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

행한다. ‘ㆁ(옛이응)’이 아음 불청불탁으로 비강뿐만 아니라 음성 원리에 있어 아음 전청

‘ㄱ’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범어의 유성 무기음 ‘ ’(ga)를 음역하는데 사용된 점에 대해서

도 고찰한다. 또한 음가 추정에 이론이 많은 한어 중고음의 반치음 日母, 훈민정음의 반

치음 ‘ㅿ’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1. 喩母ㆍ爲母와 ‘ㅇ’

1) 喩母ㆍ爲母와 ‘ㅇ’의 음가 추정

훈민정음의 후음 ‘ㆆ, ㅎ, ㆅ, ㅇ’에 관해, 차청 ‘ㅎ’과 전탁 ‘ㆅ’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치

된 추정음이 있지만, 전청 ‘ㆆ’과 불청불탁 ‘ㅇ’에 관해서는 일치된 추정음을 확인하기 힘

들다. 이에 후음 ‘ㅎ’, ‘ㆅ’의 조음 방식 및 조음 위치에서의 특징을 ‘ㆆ’, ‘ㅇ’에 적용시켜

음가를 추정하고, 이를 한어 중고음과 東國正韻의 한자음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추정한 음가를 바탕으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인 終聲復用初聲의 원칙이 지켜

지는지도 확인한다. 먼저 喩母에 대해 살펴보면, 喩母는 廣韻 41성모에서 喩母(4등)와

163) 본고에서 한어 중고음의 차탁을 한어 중고음을 기준으로 논할 때는 ‘차탁’이라 하고, 훈민정음을 기준으로 

논할 때는 훈민정음에서 정의하고 있는 ‘불청불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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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母(3등)로 分韻되지만, 東國正韻 한자음에서는 欲母 ‘ㅇ’으로만 표기된다.164)

본고에서는 ‘ㅇ’의 ‘無音假說’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165) ‘ㅇ’의 무음가설

은 음운을 현대의 자음과 모음의 범주로 이해했을 경우에 분석되는 개념으로, 세종은

‘ㅇ’을 자음과 모음의 범주가 아닌 ‘초성’과 ‘종성’의 범주에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살펴봤

듯이, 훈민정음의 초성ㆍ중성ㆍ종성은 자음ㆍ모음ㆍ자음의 체계보다는 중고 한어의 성모

ㆍ원음ㆍ운미의 체계에 더 가깝다. ‘ㅇ’은 창제자인 세종이 창제원리를 밝히고 있는 만큼

현대의 잣대에서 해석하기 보다는 창제자의 의도에 맞게 당시의 음운 개념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ㅇ’은 모음 혹은 자음과는 달리 ‘초성’의 개념이다. 훈민정음에서 ‘ㅇ’은 뚜렷한 음운 자

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지만, 목구멍소리의 공명음으로 ‘초성’과 ‘종성’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ㅇ’은 한어 중고음의 청ㆍ탁에서 ‘탁음’(차탁)의 자질을 전달하

는 발성의 무게중심이 후두강에 있는 음색을 형성하는 신호로 분석할 수 있고, ‘ㆆ’은 청

ㆍ탁에서 ‘청음’(전청)의 자질을 전달하는 발성의 무게중심이 후두강에서 구강으로 접근

하는 음색을 형성하는 신호로 분석할 수 있다.

본고에서 추정하고 있는 ‘ㅇ’의 음가 범위는 성문 파열음 [ʔ]을 불청불탁으로 발성하는

것으로, 성대 진동음이 연구개를 넘어서기 전까지다. 목젖을 위주로 한 발성이며, 발성의

무게중심이 턱 위로 넘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성대 진동음은 구강이 아닌 흉

164) 본 소절 3.1. 喩母ㆍ爲母와 ‘ㅇ’에서의 논의는 소논문 문성호ㆍ김수애ㆍ김은희, ｢훈민정음 ‘ㅇ’의 초성ㆍ종

성에 관한 연구｣, 중국언어연구, 제87집, 한국중국언어학회, 2020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기술한 

것이다. 

165) ‘ㅇ’의 음가에 관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이와 관해 아래 인용문을 참조한다. ‘ㅇ’의 음가가 무음가설

이라는 관점에 동의한 연구들은 최현배(1976), 허웅(1965), 이성연(1980), 이돈주(1988) 등이 포함될 수 있

다. 이러한 논의는 『훈민정음』의 기술 등에 충실한 연구로 볼 수 있다. 최현배(1976:528-529)는 ‘ㅇ’에 

대해 이극로(1932)의 목청 떠는 소리(성대 진동음)라는 주장에 대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목청 떠는 소리는 

‘ㅏ’에 있고, ‘ㅇ’은 다만 소리 없는 빈자리를 채워 주는 이른바 ‘공위표시 존재’로 보았다. 또, 허웅

(1965:342)에서는 ‘ㅇ’은 훈민정음 종성해의 ‘聲淡而虛’라는 설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 용례를 보아 無

音字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성연(1980)에서는 ‘ㅇ’은 무음가의 字素로 중국 성운학의 영향을 

받아서 제자했다고 하였다. 초성 표기에 ‘ㅇ’을 사용한 이유는 易理에 의해 음절은 반드시 자음으로 시작되어

야 한다는 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로는 ‘ㅇ’ 자체를 음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것은 완전 유음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극로(1932), 박종희(1983), 우민섭(1986), 최임식(1989) 등이 있는데, ‘ㅇ’을 성대 진동음, 성문 

폐쇄음, 유성 후두 마찰음 등으로 보고 있다. 이극로(1932)에서는 ‘아, 야’와 같은 음을 모음으로 발음하게 

되는데, 공명음 부호 ‘ㅏ, ㅑ’를 제외한 ‘ㅇ’은 성대 진동밖에 없고, 한자의 母音韻에 ‘ㅇ’을 받침 표기한 것은 

초ㆍ중ㆍ종 3성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모음이 제 소리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한 받침은 성대 

진동음 ‘ㅇ’밖에 없다고 하여 ‘ㅇ’이 성대 진동음이라고 하였다. 배영환, ｢중세국어 후음 ‘ㅇ’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언어학연구, 제21호, 한국중원언어학회, 2011,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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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방향을 향한다. 東國正韻의 欲母 ‘ㅇ’은 현재 한국어에서 제로 음가인 ‘ㅇ’과는 다

른 발음으로 ‘ㅇ’의 설계 목적을 ‘四聲七音’의 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ㅇ’은 성대

진동음으로 ‘날’(經ㆍ세로)에서 공명강의 최저 기준점이 되고, ‘씨’(緯ㆍ가로)에서 공명강

의 가장 안쪽이 된다. 운도의 經緯는 조음 기관에서 조음 위치와 개구ㆍ합구의 등운이

교차하는 지점을 평면도로 나타낸 것인데, 세종은 운도의 평면에서의 經緯가 뜻하는 바

를 인체의 공명강에 적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소 문자로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ㅇ’이 순경음 ‘ㅱ’에 사용될 때, 순음인 ‘ㅁ’에서 후음인 ‘ㅇ’까지 연결되어

입술과 성대가 동시에 진동하는데, ‘ㅱ’의 문자 디자인에서 조음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1) 후음에 대한 음가추정

訓民正音에서 정하는 기본 글자는 총 28자로 초성 17자, 중성 11자이다. 訓民正音 
예의를 보면, 초성 기본 글자 ‘ㄱ, ㄷ, ㅂ, ㅈ, ㅅ, ㅎ’ 옆에 並書를 기록하고 있는데, 본고

는 병서를 단일 음가로 여기고, 기본 글자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한다. 이 경우 후음은

‘ㆆ, ㅎ, ㆅ, ㅇ’로 네 개다. 이 중 ‘ㅎ’과 ‘ㆅ’의 음가는 각각 [h]와 [x]/[ɣ]로 크게 이견이

없지만, ‘ㅇ’과 ‘ㆆ’의 음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본고에서 음가를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음가는

국제음성기호로 표현한다. 국제음성기호는 음소를 단독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비록 발성

측면에서 서양의 것에 가깝다 하더라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근거하여 음가를 추정한다. 훈민정음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자가 있는 문자로서, 창제 원리와 조음 위치 및 조음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 훈민

정음으로 注音한 東國正韻의 한자음을 살핀다. 東國正韻에서 종성은 ‘牙舌脣齒喉’의

순서로 기술되고 있는데, 불청불탁166)으로 살펴봤을 때, 어금니에서의 공명(비강)은 옛이

응 ‘ㆁ’, 혀(경구개)에서의 공명은 ‘ㄴ’, 입술에서의 공명은 ‘ㅁ’, 치경 경구개에서의 공명은

166) 중세 국어 ‘ㅇ’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ㅇ’의 음가를 논의하기 위한 음성적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 논의의 주된 근거로 삼은 음성적 기준은 ‘공명도(sonority)’이며, 이에 기초한 두 제약은 음절연

결제약과 음절두음공명도제약으로 중세 국어 ‘ㅇ’의 음가를 논증하고자 한다. ‘ㅇ’은 ‘ㄹ, ㅿ, j’와 모음 사이

에서만 실현된다는 분포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음절연결제약과 음절두음공명도제약을 근거로 ‘ㅇ’의 음성적 

가치를 논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두 제약은 ‘공명도’라는 음성적 특징을 근거로 설정된 것이므로 그 타당성과 

보편성이 인정되며, 제약 순위에서도 상위의 제약으로 평가될 수 있다. 김옥영, ｢공명도 제약과 중세 국어 후

음(喉音) ‘o’｣, 한국어학, 제49집, 한국어학회, 2010, 97-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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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ㅿ’, 성대에서의 공명은 ‘ㅇ’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음의 훈민정음 주음에서 살펴봐도

‘ㅇ’은 초성과 종성으로 사용되고 있는 음가를 지닌 글자이다.

훈민정음의 음가를 추정할 때, 정음의 비교는 洪武正韻과 洪武正韻譯訓을 참조할

수 있다. 洪武正韻의 五音體系는 중고 한어 36字母에서 ‘知ㆍ撤ㆍ澄ㆍ孃ㆍ敷’가 빠진

31字母이다. 洪武正韻譯訓을 보면 洪武正韻의 성모가 훈민정음의 초성에 대응하고

있다. 이는 당시 中原에서 정음이라 여기는 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이

다. 훈민정음이 한자음의 정음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중세 국어음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의 여부를 떠나, 훈민정음이 모든 음을 기록할 수 있게 창제된 것을 감안했을 때 음성학

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먼저 훈민정음의 후음 ‘ㆆ, ㅎ, ㆅ, ㅇ’과 관련해서 洪武正韻 31
字母의 한어 중고음의 추정음을 국제음성기호로 살펴본다.

한어 중고음의 추정음에 대해서 학자 간의 견해 차이가 있으므로 먼저 귀납적으로 음

가를 추정한다. 洪武正韻 31字母의 한어 중고음을 국제음성기호로 살펴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음과 아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중고 한어 36字

母와 洪武正韻의 31字母, 그리고 東國正韻의 23字母는 모두 四聲七音을 바탕으로 성

모를 표기하고 있는데, 국제음성기호에서는 七音의 관점에서 봤을 때, 후음과 아음의 구

분이 명확하지 않다. 七音의 후음을 국제음성기호에서 나타내면 성대 ‘[ʔ]ㆍ[h]’와 연구개

‘[x]ㆍ[ɣ]’ 및 경구개 ‘[j]’를 포함한다. 국제음성기호에서 후음은 목 안쪽부터 성문음ㆍ후

두개음ㆍ인두음과 연구개음ㆍ경구개음을 포함한다. 반면 七音에서는 후음과 아음을 구분

짓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상의 차이는 七音은 소리의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하고, 국제음

성기호는 음가의 특색이 드러나는 지점(분절자질)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高本漢 王力 董同龢 周法高 李方桂 陳新雄

影 ʔ/i ̯ɐŋ ø/ĭɐŋ ʔ/jɐŋ ʔ/iaŋ ·/jɐng ʔ/ĭaŋ
曉 x/ieu h/ieu x/iɛu x/iɛu x/ieu x/ieu

匣 ɣ/ap ɣ/ap ɣ/ap ɣ/ap ɣ/ap ɣ/ap
喻 ø/i ̯u j/i ̌u ø/juo ø/iuo, ji/u ø/ĭu

<표68> 影, 曉, 匣, 喻의 한어 중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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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훈민정음에서도 후음과 아음은 비슷하며, 후음은 물이고, 아음은 물(후음)에서 나와

형체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67) 七音의 후음은 현재 기준으로 바라보면 성대와

연구개 및 경구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七音으로는 후음이지만, 국제음성기호로는 연구

개와 경구개음으로 표기되는 것은 [x]ㆍ[ɣ]ㆍ[j]이다. 무게중심은 성문에 있지만, 성문에

서 구강으로 접근하면서 폭이 커질 때 발생하는 소리이다. 후음과 아음은 국제음성기호

로는 경계가 불분명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 ‘四聲七音’이라는 체계는 인도의 음성학

에서 전래되었다하더라도 중국 전통의 성운학과 결합하여 한자의 단음절 음색인 청ㆍ탁

을 묘사하는 수단으로 발전되었고, 국제음성기호는 다음절ㆍ악센트 언어의 묘사에 적합

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둘째, 훈민정음의 ‘ㅎ’과 ‘ㆅ’의 음가에 관해 일치된 견해가 있지만, ‘ㆆ’과 ‘ㅇ’에 대해서

는 의견이 갈린다. 학자에 따라 ‘ㆆ’(影)의 성모가 [ʔ] 혹은 영성모 ‘ø’로 분석되기도 하고,

‘ㅇ’(喻)의 성모가 영성모 ‘ø’ 혹은 반모음 [j]로 분석되기도 한다. 주목할 점은 ‘ㆆ’(影)의

추정음에서 [ʔ]을 찾아볼 수 있지만, ‘ㅇ’(喻)의 추정음에서는 [ʔ]을 찾아볼 수 없다. 다시

말해 ‘ㆆ’(影)과 ‘ㅇ’(喻)의 음운 자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ㆆ’(影)은 성문 파열음 [ʔ]으로
성모가 있고 ‘ㅇ’(喻)은 성모가 없는 영성모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영성모를 국제

음성기호로 단일 음소로 묘사할 경우 성대 진동음을 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호인 성문

파열음 [ʔ] 외에서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喩母와 影母를 분절 자질로 묘사하기에는 한계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東國正韻의 23字母와 洪武正韻 31字母에서 한자의 선택 및 字母 수는 다르지만, 
洪武正韻譯訓에서 중국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한 ‘非ㅸ, 奉ㅹ, 微ㅱ, 照ᅐ, 穿ᅕ,

牀ᅑ, 審ᄾ, 禪ᄿ’을 제외하면 중국 한자음과 한국 한자음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168)

167) “喉邃以潤, 水也. 聲虛而通, 如水虛明而流通也.” 목구멍은 깊숙하고 젖어 있으니 오행으로는 물이다. 말소

리가 비어 있는 듯이 통하므로 이는 물이 투명하게 맑아 잘 흐르는 것과 같다. “牙錯而長, 木也. 聲似喉而

實, 如木之生於水而有形也.” ‘어금니’는 어긋나고 기니 (오행으로는) 나무이다. (어금닛) 소리는 목구멍소리와 

비슷하나 목이 꽉차므로 나무가 물에서 나되 형체가 있는 것과 같다. 김슬옹, 훈민정음 해례본 입체 강독본

, 박이정, 2018, 37쪽.

168) 世宗御製訓民正音에서 “漢音齒聲은 有齒頭正齒之別니 中國소리옛니쏘리 齒頭와正齒왜요미잇니 

字 用於齒頭고 자 用於正齒니 牙舌脣喉之字 通用於漢音니라”라 하여, 

중국 어음은 치음에서 치두음와 정치음을 구별함이 있어, 字는 치두음에 쓰고, 자는 정

치음에 쓰기로 하는데, 아ㆍ설ㆍ순ㆍ후의 글자는 중국 어음에서 두루 통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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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原雅音’과 비교했을 때 東國正韻의 23자모는 세종이 추구한 정음으로 음성ㆍ음운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中原雅音에 사용되는 중국 한자음 ‘非, 奉, 微, 照, 穿, 牀, 審,

禪’을 제외하고, 중국 한자음과 한국 한자음을 동시에 기록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

다.169) 당시 한글이라는 표준화된 한민족의 문자가 없던 시점에 어음의 기준을 한자음에

맞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170)

東國正韻의 한자음 표기에서 ‘非, 奉, 微, 照, 穿, 牀, 審, 禪’이 빠지고 후음 ‘挹(ㆆ),

虛(ㅎ), 洪(ㆅ), 欲(ㅇ)’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세종은 후음 네 가지를 청취 측면에

서 우리 한자음의 범주에서 바라봤다는 뜻이다.171) ‘ㆆ’, ‘ㆅ’, ‘ㅇ’이 우리말에서 음운 자질

169) 훈민정음 23초성 체계(=동국정운 23초성 체계)와 이기문의 15세기 중세국어의 자음체계는 ‘ㅸ’을 제외하

고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61쪽.

170) 하물며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산하가 저절로 한 구획을 이루어 지리와 기후 조건이 이미 중국과 다르니, 어

음의 발음이 어찌 한어의 어음과 서로 부합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즉, 어음이 중국과 다른 까닭은 당연한 

이치거니와 한자음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중국의 본토 자음과 부합되어야 하는데, 여러 번 발음하고 발음하는 

사이에 성모와 운모의 기틀이 또한 반드시 저절로 어음에 끌리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곧 한자음이 역시 따

라서 변한 까닭인 것이다. 비록 그 음은 변하더라도 청탁이나 사성은 예와 같을 수 있을 것이나 일찍이 책을 

지어 그 바른 것을 전해주는 것이 없었다. 矧吾東方/表裏山河, 自爲一區, 風氣已殊於中國, 呼吸豈與華音相

合歟! 然則語音之所以與中國異者, 理之然也。至於文字之音則宜若與華音相合矣, 然其呼吸旋轉之間, 輕重翕

闢之機, 亦必有自牽於語音者, 此其字音之所以亦隨而變也。其音雖變, 淸濁四聲則猶古也, 而曾無著書以傳其

正. 강신항, 훈민정음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215쪽. 

171) 훈민정음 창제자들이 국어의 음운 분석에서 당시에 음소로서 인정할 수 없는 변이음이나 형태 음소를 음소 

분석에 반영함으로써 이에 대응하는 문자도 창제했던 것이다. 국어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음운 분석법은 훈

민정음 해례의 체계적 기술이라는 언어 외적인 문제와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실제적인 문제와 합치됨

으로써 창제자의 의도에 이상적으로 부합하는 체계를 형성했던 것이다. 종래에 훈민정음의 초성 체계 중 후

음 계열음이 단순히 한자음 표기 그 자체 문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어의 분석에서도 내재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김무식, ｢중세 국어 후음 ‘oo ㆆ ㆅ’에 대한 연구｣, 문학과 언어, 제13집, 문학과 언어연구회, 

1992, 71쪽.

오음 오행 칠음 전청 차청 전탁 차탁 전청 전탁

角 木 牙音 見ㄱ 溪ㅋ 群ㄲ 疑ㆁ

徵 火 舌音 端ㄷ 透ㅌ 定ㄸ 泥ㄴ

羽 水 重脣音 幫ㅂ 滂ㅍ 並ㅃ 明ㅁ

輕脣音 非ㅸ 奉ㅹ 微ㅱ

商 金 齒頭音 精 淸 從 心 邪
正齒音 照 穿 牀 審 禪

宮 土 喉音 影ㆆ 曉ㅎ 匣ㆅ 喩ㅇ

半徵 半火 半舌音 來ㄹ

半商 半金 半齒音 日ㅿ

<표69> 洪武正韻 31字母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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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되지 못했더라도 음성의 범주에서는 확인될 수 있는 것이기에 이를 문자로 규정

한 것은 四聲七音 체계를 지키기 위함이거나, 한자음을 청ㆍ탁에 맞게 구분하여 기록하

기 위함이었을 수 있고, 실제로 한자음을 정확히 발음하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東國正韻 23字母의 후음을 한어 중고음 추정음을 기준으로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한 것은 다음과 같다.

한어 중고음을 기준으로 東國正韻의 23字母와 洪武正韻의 31字母의 후음의 성모는

일치한다.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은 다음과 같다.

東國正韻172)의 23字母와 洪武正韻의 31字母를 비교했을 때, 선택하는 한자는 달라

172) ‘五方之人’이 다 통할 수 있는 음을 ‘정음’이라고 생각하였던 洪武正韻 편찬자들은 남북조 시대부터 편

찬해 온 운서들을 ‘吳音’계라 규정하고, 이 음계(음운 체계)를 가지고는 ‘정음’을 삼을 수 없으니 새로운 음계

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명나라 태조가 밝힌 洪武正韻의 편찬 목표는 ‘동국정운 서문’에도 그대로 나타

나 있다. 즉 모든 방침은 세종에게서 나왔으며, ‘可倂者倂之 可分者分之 一倂一分一聲一韻(합칠 것은 합치

고, 나눌 것은 나누었는데, 하나로 합치거나 하나씩 나누거나, 하나의 성과 하나의 운을 세울 때)’에도 모두 

세종의 재가를 받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東國正韻을 편찬하게 된 동기는 당시 혼란 상태에 빠졌다고 생

각한 한국 한자음을 통일하여 세상에 널리 쓰이도록 하자는 데 있었다.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

교 출판부, 2019, 65~66쪽. 

高本漢 王力 董同龢 周法高 李方桂 陳新雄

挹 ʔ/i ̯əp   ø/ĭěp ʔ/jep ʔ/iɪp ·/jiəp ʔ/ĭəp
虛 x/i ̯wo h/i ̌o x/jo x/io x/jwo x/i ̌o
洪 ɣ/uŋ ɣ/uŋ ɣ/uŋ ɣ/uŋ ɣ/ung ɣ/oŋ
欲  ø/i ̯wok j/ĭwok   ø/juok  ø/iuok ji/wok ø/ĭuk

<표70> 東國正韻 挹, 虛, 洪, 欲의 한어 중고음 음가추정

高本漢 王力 董同龢 周法高 李方桂 陳新雄

影/挹 ʔ/ʔ    ø/ø ʔ/ʔ ʔ/ʔ · / · ʔ/ʔ
曉/虛 x/x h/h x/x x/x x/x x/x

匣/洪 ɣ/ɣ ɣ/ɣ ɣ/ɣ ɣ/ɣ ɣ/ɣ ɣ/ɣ
喻/欲    ø/ø j/j    ø/ø    ø/ø ji/ji    ø/ø

<표71> 東國正韻과 洪武正韻의 성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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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성모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훈민정음의 ‘ㆆ’의 음가는 [ʔ]과 영성모로, ‘ㅇ’은 영성

모와 반모음 [j]로 분석된다. [ʔ]은 성문 파열음으로 성문 마찰음 [h]ㆍ성문 반찰음 [ɦ]과
구분된다. 서양 발성 기준이라 중국어 혹은 한국어 발성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 하

지만 음소의 지점 및 조음 방식은 객관적으로 상대 비교를 할 수 있다. [ʔ]은 조음 기관

내의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여 만드는 파열음이다. 목에 힘을 주면 성문이 닫히는데, 그

때 목의 힘을 빼면서 공기를 밖으로 나가게 하면 이 소리를 발음할 수 있다. 무성 마찰

음인 [h]와 [ɦ]에 대비되는 유성음의 개념, 즉 소리의 무게중심이 성대에 있는 성대 진동

음이라 묘사할 수 있다. 국제음성기호를 사용하면서도 [ʔ]을 우리의 청취 측면의 범주에

서 확인할 수 없기에 [ʔ]이 뜻하는 바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훈민정음 ‘ㅇ’의 음가 추정

유성ㆍ무성 마찰음 洪(ㆅ)ㆍ虛(ㅎ)의 추정음은 각각 [ɣ]와 [x]로 학자 사이에 견해가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국제음성기호로 [ɣ]는 유성 연구개 마찰음이고, [x]는 무성 연구개

마찰음이다. 유성ㆍ무성 중 어떤 소리의 청취가 강하게 느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洪

(ㆅ)은 전탁이고, 虛(ㅎ)는 차청이므로 [ɣ]가 발성될 때 무거운 음색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173) ‘ㆆ, ㅇ’의 음가를 추정할 수 있다.

한어 중고음의 청ㆍ탁에서 東國正韻의 挹母 ‘ㆆ’는 전청에 속하고, 欲母 ‘ㅇ’는 차탁

에 속한다. 董同龢는 중고음에서 挹[ʔ/jep]의 성모를 [ʔ]로, 欲[ø/juok]의 성모를 영성모 ‘ø’

로 추정했는데, 보통 성모가 존재할 때 소리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挹[ʔ/jep]이 지

니는 음운 자질은 성모가 영성모인 欲[ø/juok]보다 강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자음을 발음할 경우 [ʔ]을 성모로 발성해도 성대가 진동하고 영성모의 개념으로 발성

해도 반모음인 [j]를 발성해야 하기 때문에 성대가 진동하는데, 어떤 자질이 두 소리를

구분하게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73) 공명도는 언어 연구의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의 준거로 활용되었다. 먼저 공명도는 음성학적 측면에서 음절

의 정의를 내리고 음절을 분석하는 데 이용되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음의 연쇄에서 공명도가 가장 큰 음이 

음절의 정점(peak)이 되고 공명도가 약한 음은 음절의 주변이 되며 음절수는 음절 정점의 수와 일치한다

(Bloch/Trager, 1942). 이는 공명도에 의한 음절의 정의이다. 또한 공명도는 음소 체계에서 각 음소의 분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음은 조음 방법에 따라 장애음(obstruent)과 공명음(sonorant)으로 분류 

가능하다. 여기서 공명음이란 폐에서 올라온 기류가 성대 진동을 거쳐 구강, 비강 등의 공명을 이용하여 나는 

소리이다. 구조주의 언어 이론뿐만 아니라 생성 음운론에서도 공명도는 언어 분석의 여러 측면에 관여한다. 

예를 들어 변별 자질 가운데 공명성[sonorant]는 구강이나 비강 내의 공명의 유무에 의한 자질이다. 김옥영, 

｢공명도 제약과 중세 국어 후음(喉音) ‘o’｣, 한국어학, 제49집, 한국어학회, 2010,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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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ʔ]와 반모음 [j]은 같은 성대 진동이지만 무게중심의 차이로 이해하면 두 소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한자음 내에서 살펴보자면 挹[ʔ/jep]을 발음할 때, [ʔ]은 소리가

성문에서 나오고 그 소리가 다시 경구개에서 조음되는 접근음인 경구개 접근음과 만나

증폭된다. 같은 소리이지만 성문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경구개 접근음과 만나

게 되면서 구강에서 공명하듯이 들린다. 반면 欲[ø/juok]을 발음할 때, 성모 없이 반모음

[j]으로만 발음될 경우 중국어에서 반모음 [j]은 국제음성기호의 경구개 접근음의 자질만

큼 뚜렷하지 않다. 즉 목 깊숙한 곳에서부터 발성되는 성모 [ʔ], 반모음 [j], 개음 [i] 순으

로 공명이 뚜렷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174) 하지만 위와 같이 한자음 내부에서

성모의 자질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성모를 단일 음소로 나타내고자 할 때 挹母 ‘ㆆ’을

성문 파열음 [ʔ]로 표기하고, 欲母 ‘ㅇ’을 영성모 ‘ø’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성문 파열음 [ʔ]과 영성모 ‘ø’을 구분하게 해주는 자질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ʔ]은 국제음성기호이지만 ‘ø’는 국제음성기호가 아닌 제로 음가를 나타내는 부호이다. 중

국어의 영성모 ‘ø’은 진정한 의미의 제로 음가가 아닌 후두부에서의 미세한 음을 나타내

는 음소로, 음가는 있지만 의미변별요소가 아니다. 이러한 영성모의 정의를 국제음성기호

로 묘사하면 [ʔ]에 들어맞는다. 한어 중고음에서 影母 [ʔ]의 자리에 영성모 ‘ø’를 쓰고, 喩

母 ‘ø’의 자리에 [ʔ]을 써도 무관하다. 무엇이 [ʔ]과 ‘ø’을 구분하게 하는 자질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ʔ]과 ‘ø’을 구분할 경우 음소 표기의 구분이 용이하다는 것 외에 음운 자질에 있어서의

차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성문 파열음 [ʔ]은 깊은 성대 진동음을 뜻하고 영성모 ‘ø’은

덜 깊은 성대 진동음을 뜻하는가? 혹은 그 반대인가? [ʔ]은 성문 파열음으로 유성음이지

만, 후색음으로 표현되어 입성 소실을 표기함에 있어 마찰 자질을 묘사하기도 한다. 한ㆍ

중ㆍ일의 어음에서 드러나지 않는 음소 [ʔ]은 사용상의 실체가 모호하므로 성대 진동음

을 가리키는지, 성문 마찰음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음

성기호의 정의에 따르면 [ʔ]은 성문 파열음이다. [ʔ]을 중국 전통 성운학에 적용시키면 성

대 진동음을 나타내는 음소에 대응한다. 현대 음운학에서 음절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

174) ‘약화, 강화’ 등의 분류는 입력부와 출력부 분절음의 공명도나 강도 등을 비교한 것이다. 공명도를 기준으

로 한 음성 등급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6도, 모음, aㆍɔㆍi’, ‘5도, 활음, jㆍw’, ‘4도, 유음, lㆍr’, ‘3도, 비

음, mㆍnㆍŋ’, ‘2도, 마찰음/파찰음, vㆍzㆍð’, ‘1도, 폐쇄음, pㆍbㆍtㆍd’. 김옥영, ｢공명도 제약과 중세 국

어 후음(喉音) ‘o’｣, 한국어학, 제49집, 한국어학회, 2010,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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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에 성대 진동음을 음소로 표기할 이유가 없지만, 한어 중고음에서 음절은 성모와 운

모로 구분되고, 성대 진동음도 성모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대 진동음을 표기할 국제음성

기호가 필요하다. 국제음성기호에서 성문 마찰음이 아닌 성문 파열음에 해당하는 것은

[ʔ] 외에는 없다. 즉 [ʔ]과 ‘ø’은 다른 개념이 아니다.

한어 중고음의 影母와 喩母를 각각 [ʔ]과 ‘ø’ 로 표기하는 것은 성대 진동음이라는 자질

외에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며, 다만 기호상의 차이로만 성모의 음소를 구분

할 따름이다. [ʔ]이 ‘ø’과 명확히 구분되는 소리가 아니라면 [ʔ]과 ‘ø’을 동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에서 영성모 ‘ø’을 [ʔ]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이다. [ʔ]은 성문 파열음이므로 창

제 당시 훈민정음을 기준으로 목구멍소리인 초성 ‘ㅇ’을 표기하기 적절하다. 성문 파열음

[ʔ]ㆍ영성모 ‘ø’ㆍ東國正韻 불청불탁 欲母 ‘ㅇ’ㆍ한어 중고음 차탁 喩母는 결국 같은 음

소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東國正韻 전청 挹母 ‘ㆆ’과 한어 중고음 전청 影母의 단

일 음소는 성문 파열음 [ʔ]ㆍ영성모 ‘ø’와는 다른 음소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欲母 ‘ㅇ’과 상보관계인 挹母 ‘ㆆ’은 후두강에서 소리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ㅇ’과 유사

하지만 소리가 후두강에 머물지 않고 구강으로 뻗어나간다는 점에서 ‘ㅇ’과 다르다. 따라

서 ‘ㆆ’의 자질은 국제음성기호로 경구개 접근음과 가장 가깝다. 한편, [j]의 자질은 지역

마다 달라, 한국어에서는 제로 음가에 가까울 정도로 증폭 정도가 작지만, 월어에서는 뚜

렷한 증폭이 청취 측면에서 느껴질 정도로 자질이 뚜렷하다. 한어 중고음의 影母를 반모

음 [j]이 아닌 월어에서처럼 성모 [j]으로 규정할 경우 影母 [j]과 喩母 [ʔ]의 대비가 명확

해 진다.

마찬가지로 훈민정음의 전청 ‘ㆆ’을 [j]로 표기하고, 불청불탁 ‘ㅇ’을 [ʔ]로 표기하면 음

소의 대비가 뚜렷해지면서 각 음소가 지닌 자질을 설명하기에도 용이해진다. 예를 들면

挹을 [j/ep]로 발음하고 欲을 [ʔ/iok]로 발음한다면, 표기상에서 두 한자음의 성모가 겹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자의 청ㆍ탁을 표기하기에도 용이하다. [j]는 무게중심이

구강에 있으므로 청음이고, [ʔ]는 무게중심이 후두강에 있으므로 탁음인 것으로 발성 원

리에 맞게 청탁을 표기할 수 있게 된다.

(3) 월어에 드러나는 ‘ㆆ’과 보통화에 드러나는 ‘ㅇ’의 자질

한어 중고음의 影母와 喩母는 중고 한어 시기에는 구별되는 자질이었지만, 현재 중국

의 여러 병음 방안에서 변별 가능한 음운 자질로 쓰이지 않는다. 월어의 병음 방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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影母와 喩母의 자질은 성모 [j]로 정리되고, 보통화 병음 방안에서 影母와 喩母의 자질은

영성모로 정리된다.

월어에서 한어 중고음의 影母와 喩母 및 東國正韻의 ‘挹(ㆆ)’과 ‘欲(ㅇ)’을 살펴보면,

두 글자의 성모를 영성모가 아닌 성모 [j]로 분류하여 자음 자질로 보고 있다. 특히 월어

병음 방안의 보충 설명에 [j]를 성모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j]이 실생

활에서 보편적으로 구분 가능한 진동 요소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월어에서 성모 [j]의

음가 범위는 [ʔ] → [j], 즉 성문에서 경구개까지 이어지는 접근음의 개념이다. 성모로 뚜

렷하게 인식되는 범주이기 때문에 국제음성기호에서 단일 음소로 표현하면 작게는 반모

음 [j]에서 크게는 유성 후치경 마찰음[ʒ]에 근접할 정도의 강한 소리이다. 挹(ㆆ)의 음가

범위는 [ʔ]과 [j]를 포함하고, [ʒ]까지 근접하는 소리이면서 [ʒ]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ʔ]에서 소리가 발생하여 다음 소리인 [j]까지 접근하고, 마찰의 느낌이 강해

[ʒ]까지 근접하지만 [ʒ]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소리이다. ‘四聲七音’으로 표현하면 후음에

서 아음으로 이동하는 접근음으로 상대적으로 ‘ㅇ’보다 강한 진동 혹은 마찰음이다. 소리

가 뚜렷하여 전청이다.

보통화의 [j]은 월어의 [j]만큼 자질이 뚜렷하지 않은데, 이를 바탕으로 ‘ㅇ’의 음가범위

를 유추할 수 있다. 보통화에서 挹(ㆆ)과 欲(ㅇ)은 영성모로 운두를 반모음 [j]로 표기할

수 있다. 국제음성기호로 음가 범위를 나타내면 ‘[ʔ](ø)175) → [j]’이다. 성문 파열음 [ʔ]부
터 시작해서 경구개 접근음 [j]까지 접근할 때 발생하는 소리이다.176) 四聲七音으로 표현

하면 후음에서 아음까지 공명하는 범위 내의 진동음이지만 불청불탁으로 소리가 뚜렷하

지 않으므로 전청과 대비된다. 훈민정음의 ‘ㅇ’이 반모음 [j]를 포함하는 범위인지 아니면

포함하기 전까지의 음인지는 현재 판단할 수는 없지만, 洪武正韻의 31字母, 東國正韻
의 23字母에 ‘ㆆ’과 ‘ㅇ’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ㆆ’과 ‘ㅇ’이 변별 가능한

음소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ㅇ’의 음가는 [ʔ] → [j]까지 공명하는 음이면서, 정작

[j]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j]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ㆆ’과 ‘ㅇ’의 음가가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어디까지 보통화에 남은 어음의 흔적 및 운서를 바탕으로

175) 영성모는 국제음성기호로 단일 음소개념이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ㆆ’과 마찬가지로 [ʔ]으로 표기한다. 

176) 공명도 척도를 기초로 할 때 ‘ㅇ’는 ‘모음>유음>비음>마찰ㆍ파찰음>폐쇄음’의 등급 가운데 어느 부분에 포

함될 것이다. 또한 ‘ㅇ’는 분포상의 제약이 있어서 ‘ㄹㆍㅿㆍj’와 모음 사이에서만 실현되므로 항상 음절연결

제약(SYLLCON)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음절연결제약으로 

‘ㅇ’은 적어도 모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옥영, ｢공명도 제약과 중세 국어 후음(喉音) ‘o’｣, 한국

어학, 제49집, 한국어학회, 2010,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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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론적 음가 추정이다. ‘ㅇ’과 ‘ㆆ’은 국제음성기호로는 [ʔ]부터 [j]로의 접근음이라는

개념은 같지만, ‘ㅇ’이 七音을 기준으로 불청불탁이므로 마찰이 모호한 공명음의 개념이

라면, ‘ㆆ’은 [ʔ]부터 [j]로의 ‘ㅇ’보다 강한 접근음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국제음성기호의 공명강 내의 분절 구간으로 표현하면 ‘ㆆ’은 [ʒ]에 다가가는 [j]이고,

‘ㅇ’은 [j]에 다가가는 [ʔ]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東國正韻의 표기법인 ‘以影補來’가

설명되어진다. ‘以影補來’는 東國正韻의 한자음 표기의 한 특징을 이루는 것으로, 舌內

入聲의 한자의 운미는 한어 중고음에서는 [-t]로 발음되었는데, 우리나라 한자음에서는

‘ㄹ’로 변했으므로, 이것을 ‘ㅭ’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t]가 한국에서 [-l]로 변

했는데, 반설음 /-ㄹ/에 비교적 강한 경구개 접근음인 [j]을 더하면 다시 [-t]로 변하게

되는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ㅇ’은 불청불탁ㆍ성문 파열음으로 현재 중국어에서 영성모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이

는 보통화와 월어의 ‘欲’음을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통화의 ‘欲’의 병음은 /yu/

로 [ü] 발음이 시작할 때의 미세한 진동음을 영성모로 분석하지만, 월어에서 ‘欲’은 /juk/

으로, [j]를 성모로 바라본다. 이러한 차이는 현대 중국어 음운이 병음으로 체계화되는 과

정에서 지역별 소리에 대한 정의, 즉 음운의 변별에 대한 인식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중국 내에서도 각 지역의 풍토에 따라 한자의 음색이 다른 것이다. 또

한 오도표기법의 창안에 따른 성조의 표기도 음운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봐야

한다. 이전에 성조를 조치가 아닌 四聲 및 음색의 차이를 바탕으로 구분했을 때, 대략적

인 음높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음색의 변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현재 한국어에서 ‘아’의 ‘ㅇ’을 제로 음가라고 하지만, 중국어에서 성모 없이 운모만발

성할 때 미세한 진동음 혹은 마찰음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

의 발성의 차이로, 모음 발성과 운모 발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글의 ‘ㅇ’은 최

세진의 언문 자모에서 우리말 어음이 반영된 음운 체계를 따르며,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

음의 소리와는 다른 면이 있다. 언문 자모에서 ‘ㅇ’은 비어있는 소리라고 묘사할 수 있지

만, 훈민정음에서 ‘ㅇ’은 비어있는 소리가 아닌 미세한 성대 진동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

다. 즉 현대 중국어의 영성모와 부합하는 것으로, 영성모의 발생 원인은 후두강을 중심으

로 한 발성에서 찾을 수 있다.

훈민정음의 ‘ㅇ’은 東國正韻에서 성모가 없는 운모 앞에 四呼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사용된다. 성모 없이 운모가 발음될 때 성조에 상관없이 발성의 시작점은 목구멍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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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에 불청불탁의 진동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ㅇ’으로 문자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ㅇ’의 표기는 단순히 성모의 자리를 채워주는 개념이 아니라, ‘ㅇ’이 곧 성모로

서 한자음에서 연음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운모는 한자음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개념으로 서양의 자음ㆍ모음체계와 다르다. 자음

ㆍ모음 체계는 ‘유성자음ㆍ무성자음’, ‘다음절ㆍ강세’ 언어의 묘사에 적합하다. 한자는 ‘1

음절ㆍ1의미’로 초분절자질인 성조가 있으므로 전통적인 ‘聲’과 ‘韻’의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운모는 모음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운두ㆍ운복ㆍ운미로 구분되며,

운미는 다시 모음 자질ㆍ자음 자질(비음ㆍ입성)로 구분된다. 운두ㆍ운복ㆍ운미가 결합하

여 단음절을 구성하여 단독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성모와 결합할 수도 있다.

東國正韻의 23字母(=훈민정음 23초성 체계)에서 불청불탁에 속하는 음은 각각 아음

(‘ㆁ(옛이응)’), 설음(ㄴ), 순음(ㅁ), 후음(ㅇ), 반설음(ㄹ), 반치음(ㅿ)으로 총 6개다. 이 중

‘ㆁ(옛이응)’, ‘ㄴ’, ‘ㅁ’, ‘ㅇ’은 모두 공명음이라 할 수 있다. 훈민정음을 기준으로 ‘ㆁ(옛이

응)’은 성문의 진동이 비강까지 전달되는 소리이고, ‘ㄴ’은 경구개 혹은 치조에서의 공명,

‘ㅁ’은 입술에서의 공명이다. 마찬가지로 ‘ㅇ’은 성문 혹은 성문에서 연구개를 넘어서기

전까지의 공명이라 할 수 있다.

중세 국어 시기 당시의 발성이 어땠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응’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한다면, 종성에 ‘ㆁ(옛이응)’이 와야 하며, 현재의 ‘응’은 훈민정음을 기준으로 ‘으+[ʔ]’
이다. 이 [ʔ]을 초성 자리에 가져오고 불청불탁으로 발성하면 영성모가 발생하는 중국어

운모 발성이 된다. ‘ㅇ’을 설계했다는 것은 발성상의 특징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a/(아)를 발음할 경우 성모 자리의 음가를 살려서 발음하면 성모는 성대 진동음이라

할 수 있고, 성대 진동음은 비강ㆍ구강ㆍ후두강을 기준으로 세 가지 무게중심을 가질 수

있다. 비강으로 발음할 경우, 초성이 옛이응인 ‘’ [ŋa]가 되고, 구강으로 발음할 경우

‘’ 혹은 현재 한국어의 모음 발성 ‘아’와 가까우며,177) 후두강으로 발음할 경우 훈민정음

의 ‘아’가 되어 영성모가 생기는 중국어 발성 [ʔa]와 가깝다. ‘ㅇ’은 한국에서 현재 제로

음가라고 표기하지만, 세종의 관점에서 제로 음가인 초성은 없다. 훈민정음의 원칙에 따

177) 구강으로 발음한다고 해서 모두 ‘ㆆ’이 되는 것이 아니다. ‘ㆆ’이 되려면 후두강에서부터 시작한 소리가 구

강으로 접근해야 한다. 소리가 목 안 깊숙한 곳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성은 한국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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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초성과 중성은 합쳐져야 음운이 된다. 현재 한국어에서 ‘ㅇ’을 제로 음가라고 하는

것은 ‘ㅇ’에서 세종이 의도한 음이 탈락되었다는 뜻이다.

‘ㅇ’은 불청불탁ㆍ성문 파열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국제음성기호로는 [ʔ]에
가깝다. 하지만 [ʔ]이 불청불탁(공명음)이 아니므로 [ʔ]과는 다르다. ‘ㅇ’은 성문 파열음이

연구개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공명음이다. 비음 [ŋ]과는 구분된다. 즉 소리의

무게중심이 목구멍에 있는 성대 진동음이라는 뜻이다. 불청불탁인 ‘ㅇ’에 성문 무성 마찰

음이 추가되면 ‘ㅎ’으로 차청이 된다. ‘ㅇ’에 유성 연구개 마찰음이 추가되면 ‘ㆅ’으로 전탁

이 된다. ‘ㅇ’에 경구개 접근음이 추가되면 ‘ㆆ’으로 전청이 된다.

(4) 훈민정음 ‘ㅇ’의 종성

훈민정음의 초성 ‘ㅇ’은 비음 운미와는 관련이 없는 불청불탁ㆍ성문 파열음으로 종성에

위치할 경우 음운 자질이 드러나지 않지만, 이론적으로 중성의 끝소리에 성대 진동음을

연결 짓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이때 한자음의 음운은 구강 내의 모음 자질이 세로축의 성

대와 연결되어 단음절 음색이 갖춰지게 된다.

訓民正音「解例本」制字解에서 “盖字韻之要, 在於中聲, 初終合而聲音”178)이라고 하여

중성은 초성ㆍ종성과 결합해야 음이 된다고 하고 있다. 중국 전통 성운학과 훈민정음에

서 중성은 단독으로 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대 음운학에서 정의하는 모음과는 다르다.

세종은 음절을 초성ㆍ중성ㆍ종성의 체계로 설계했고, 초성과 중성은 자음과 모음의 개념

이 아니라 진동의 지점과 진동이 퍼져나가는 모양이라고 보았다.179) 중국 전통 성운학에

서 [f]ㆍ[h]ㆍ[k]ㆍ[p]ㆍ[t]ㆍ[s]와 같은 무성 자음은 한자음에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성운학의 ‘聲’은 자음의 개념이 아닌 字母의 개념으로, 字母가 성대 진동과 만

난 지점이고, ‘韻’은 자모가 발생시킨 진동이 퍼져나가는 모양의 개념이다. 訓民正音
「解例本」初聲解에서 “正音初聲, 卽韻書之字母也. 聲音由此而生, 故曰母.”라고 하여 정음

의 초성은 곧 운서의 자모(字母)니, 말소리(聲音)가 이로부터 생겨나므로 이르기를 모(母)

라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78) 대개 자운(한자음 또는 국어의 음절)의 중심은 중성에 있어서, 초성과 종성이 어울려서 음(음절)을 이루니,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146쪽.

179) 初聲有發動之義, 天之事也, 終聲有止定之義, 地之事也, 中聲承初之生, 接終之成, 人之事也. 초성에는 발

동의 뜻이 있으니 하늘(천)이 하는 일이요, 종성에는 그치고 정해지는 뜻이 있으니 땅(지)이 하는 일이다. 중

성은 초성이 생겨남을 받아, 종성의 이룸을 이어주니 사람(=중성)이 하는 일이다.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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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글의 ‘아’에서 ‘ㅇ’을 제로 음가라고 하는 것은 ‘아’를 현대 음운학의 모음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훈민정음의 개념으로 ‘아’는 /a/가 아니라, 초성 [ʔ]와 중성 [a]의 결합

이다. 초성[ʔ]은 ‘진동의 시작 지점’이고 중성 [a]는 진동이 퍼져나가는 틀과도 같은 것이

다. 초성 ‘ㅇ’은 불청불탁ㆍ성문 파열음이기 때문에 다른 초성과 달리 자질이 뚜렷하지

않다. 어떤 字母도 단음절로 발음될 때는 성대 진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성 ‘ㅇ’이

종성에 쓰이면 자질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훈민정음 창제원리에 종성은 그치는 소

리이기 때문에, 소리가 끝나는 지점에 불청불탁 성문 파열음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성 ‘ㅇ’은 성조 발성에 적합한 성대 진동음으로 四聲七音의 체계 안에서 설계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종성 ‘ㅇ’은 ‘終聲復用初聲’의 창제 원리에 맞게 성대 진동음으로 한자

음의 끝소리에 사용되어 운미의 자질을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ㅇ’이 초성으로 쓰일

때는 영성모인 진동 혹은 마찰음의 개념이라면, 종성으로 쓰일 때는 중성의 끝소리의 무

게중심이 성대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東國正韻의 第16韻類, 第17韻類에서 ‘ㅇ’은 순경음 ‘ㅱ’을 구성하는데 사용되고 있고,

第18韻類에서 第26韻類까지는 종성에 일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全韻玉篇의 정

ㆍ속음에서는 일률적으로 종성 자리에 ‘ㅇ’이 탈락하고 있는데, 탈락한 ‘ㅇ’을 제외하고 
東國正韻과 全韻玉篇의 정음 사이에서 큰 변화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東國正韻
에서 ‘ㅇ’의 사용은 우리말 한자음과 관계없이 한어 중고음의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 설계

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종성 ‘ㅇ’은 순경음 ‘ㅱ’(-u(w))와 달리 실질적인 음운을 전

달하지는 못하지만, 초성ㆍ중성에 이어 종성에 후음ㆍ불청불탁 ‘ㅇ’이 있음을 전달하게

된다. 따라서 종성 ‘ㅇ’은 체계상으로 아음ㆍ불청불탁 옛이응 ‘ㆁ’과 구별되어 발성의 무

게중심이 비강이 아닌 후두강에 있음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발성은 우리말 한자음

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며, 중국 한자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終聲復用初聲의 원칙을 적용

하면 한어 중고음의 喩母는 성대 진동음이 되는 것이다.

訓民正音「解例本」終聲解에서는 “且ㅇ聲淡而虛, 不必用於終, 而中聲可得聲音也.”180),

“唯有欲聲所當處 中聲成音亦可通”181)이라고 하여 종성 ‘ㅇ’이 ‘虛’하다고 하고 있고, 마땅

180) ‘ㅇ’은 소리가 맑고 비어서 반드시 종성으로 쓰지 않더라도 (국어의) 중성이 음을 이룰 수 있다.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159쪽.

181) 오직 ‘ㅇ(欲)’자가 있어야 마땅할 자리라도 중성만으로도 그대로 음(음절)을 이루어 통할 수 있네.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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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欲’자가 있어야 할 자리라도 중성만으로도 음절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ㅇ’을 사용

하지 않아도 음절을 이룰 수 있는데, 東國正韻에서 ‘ㅇ’을 표기한 이유는 초성ㆍ중성ㆍ

종성 체계를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ㅇ’을 추가하면 정음 발성이 되고 ‘ㅇ’을

떼면 우리말 한자음 발성이 되는 원리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음가표기 고찰

훈민정음의 ‘ㅇ’은 廣韻 41성모에서, 喩母(4等)ㆍ爲母(3등)의 한자음과 대응하며,182)

喩母(4等)ㆍ爲母(3등)에 대한 董同龢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은 모두 零聲母이다. 영성모는

현재 보통화뿐만 아니라 방언에서 일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성모 없이 운모만

발성될 때, 음절의 시작 부분에서 청취 측면에서 확인되는 미세한 진동음으로, 국제음성

기호에서 단독 음소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호 ‘ø’으로 표기된다. 영성모의 예로 爱 /ài/, 移

/yí/, 五 /wǔ/, 遇 /yù/을 들 수 있는데,183) 영성모와 관련하여 다음 인용문을 참조한다.

零聲母는 제로 이니셜(zero initial) 또는 제로 훠님(zero phoneme)의 번역술어로

聲母가 영(zero)인 경우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음소론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趙元

任(1968)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발음에 있어서는 진정한 제로가 아니고 후두

부가 수축하여 자음의 형태를 띠게 된다. [a]ㆍ[o]ㆍ[ɤ]앞에서는 후색음[ʔ]이나 小舌音

(口蓋垂音)의 약화된 형태로 나타나며, 개음 iㆍuㆍü 의 앞에서는 각각 jㆍwㆍɥ  등
반자음으로 자음에 가깝게 발음된다. 한어병음방안 표기부칙에서 음절이 단모음 음절 i

나 u이면 i와 u를 각각 yi와 wu로 바꾸어 쓰고, 개음 i, u로 시작되는 영성모 음절은

이 i와 u를 각각 y와 w로 바꾸어 쓰는 방법은 바로 북경어 영성모의 이러한 성질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성모가 완전제로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앞음절의 자음운미

와 결합되는 법이 절대 없다는 현상으로도 증명된다. 조원임은 중국어 어휘 棉袄

(mián’ǎo)의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하였다. 棉袄는 영어 ran out의 두 음절의 음이 연

182) 

喩

廣 喩 以 羊 余 餘 與 弋 夷 予 翼 營 移 悅

粵 6 5 4 4 4 4 6 4 4 6 4 4 6

東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爲

廣 爲 于 王 雨 爲 羽 云 永 有 雲 筠 遠 韋 洧 榮 薳
粵 4 4 4 6 6 5 4 5 5 4 4 5 4 2 4 5

東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83) a ai ao an ang ; e ei en eng er ; o ou ; wa wai wan wang wo wei wen weng wu ; ya yao 

yan yang ye yi yin ying yo you yong yu yue yun y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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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어 ra-nout으로 되는 것처럼 mia-nao로 발음되는 법이 없다. 실제로는 두 번째

음절 ao 앞에 모종의 자음이 있기 때문에 음의 연결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와 똑같

은 원리로 音樂 īn’yuè의 음은 i-nüe가 될 수 없으며, 英文 ing’uen 역시 i-nguen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영성모의 이러한 실제 음가에도 불구하고 의미 변별적이 아니므로

음소 ø 으로 나타낸다.184)

영성모는 실제 음가가 있지만 의미 변별적 요소가 아니므로 음소 ‘ø’로 나타낸다고 했

는데, ‘ø’은 국제음성기호에서 영성모를 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음소

라기보다는 소리에 대한 분절 묘사가 배제된 부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영성모는 한

어 중고음에는 없는 개념으로, 한어 중고음에서 현대의 영성모는 影母ㆍ喩母ㆍ爲母로 표

기되어 성모의 범주에 속한다.

중국어에서 棉袄(/mián’ǎo/), 방안(/fāng’àn/)등과 같이 연음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운

모를 발성할 때, 발성의 무게중심이 성대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화는 성조

가 4성으로 월어의 음조와 양조가 없기 때문에 ‘ㅇ’과 ‘ㆆ’의 구분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

로, ‘ㅇ’과 ‘ㆆ’은 보통화에서는 영성모에 해당하고, 월어에서 ‘ㅇ’은 양조에 해당하고, ‘ㆆ’

은 음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廣韻의 41자모 喩母ㆍ爲母, 影母와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ㅇ’과 ‘ㆆ’은 초분절자질을 구분하는 음운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음색의 차이를 배제

하고 발성 측면에서 보면 ‘ㅇ’과 ‘ㆆ’의 발성의 무게중심이 모두 성대에 있다. ‘ㅇ’은 후두

강에 머무는 소리이고 ‘ㆆ’은 후두강에서 구강으로 뻗어나간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

다. 발성의 무게중심이 성대에 있는 것을 현재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하자면 성문 파열음

[ʔ]이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고, 후두강에서 구강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j]이 가장 가깝

다고 할 수 있다. 한어 중고음에서 [j]을 반모음이 아닌 성모로 규정 하면 [j]보다는 자질

이 뚜렷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초분절자질을 분절자질로 표기하는 하나의 방법론적

인 접근이다.

중국어에서 성모 없이 운모만 발성할 때 영성모를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발성의 무게

중심이 성대에 있기 때문이며, 한국인 중국어 학습 초보자가 중국어의 운모를 발성할 때

중국어 음색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발성의 무게중심이 성대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184) 최영애, 중국어란 무엇인가, 2003년, 9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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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이/와 보통화의 병음 /i/는 국제음성기호로 동일하게 [i]로

표기될 수 있지만, 한국어와 보통화의 [i]가 전달하는 음색은 같지 않다. 보통화의 병음

/i/는 성모 없이 발성할 때, /yi/로 표기되는데, 본고에서는 /yi/를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할

경우 [ʔi]로 발음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원리로 보통화의 /wu/는 [ʔu]로 발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한다.

한어 중고음의 喩母(4等)ㆍ爲母(3등)는 현대 한어의 영성모에 대응하고, 훈민정음에서

는 불청불탁 후음 ‘ㅇ’에 대응하므로, 喩母(4等)ㆍ爲母(3등), 영성모, 훈민정음의 ‘ㅇ’은 일

맥상통하는 것으로, 국제음성기호로는 성문 파열음 [ʔ]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다. ‘ㅇ’은 성문 파열음의 진동이 성대 주위에 있고, ‘ㆆ’은 성문 파열음의 진동이 구강으

로 뻗어나가는 것으로 분석한다면, 한어 중고음의 喩母(4等)ㆍ爲母(3等)와 影母(1ㆍ2ㆍ3

ㆍ4等)의 음가가 일률적으로 설명된다. 한어 중고음의 喩母(爲母)ㆍ‘ㅇ’의 음가를 [ʔ]로 추

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에서 “喉音 ㅇ, 象喉形”이라 하여 후음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상형했다고 했고, “ㆁㄴㅁㅇㄹㅿ, 爲不淸不濁”이라 하여 ‘ㅇ’은 맑지도 흐리지도

않은(공명음) 소리라고 하고 있다. ‘ㅇ’은 곧 성대 진동음이라 할 수 있으며, 성대 진동

음은 현대 음운학에서 자음이 아닌 모음을 이루는 특징 중 하나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제

음성기호로 표기할 수 없지만, [ʔ]으로 표기하는 것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부합한다

고 할 수 있다.

⒝ 訓民正音 ｢解例本｣ 合字解에서 “初中終三聲, 合而成字”라 하여 초성ㆍ중성ㆍ종성

세 소리가 합하여 글자를 이룬다고 하고 있고, 訓民正音 ｢解例本｣ 中聲解에서 “中聲字,

居字韻之中, 合初終而成音”이라 하여 중성은 글자 소리의 가운데에 있어, 초성과 종성과

결합하여 음을 이룬다고 했다.

훈민정음에서 글자를 이루는(成字) 음이 된다는 것(成音)은 초성ㆍ중성ㆍ종성이 결합해

야 하는 것으로, 초성 없이 중성만 발성된다는 것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영성모도 전통 중국 성운학에서는 자모로 분류되는 것으로, 자모 없이 ‘韻’만 발

음되는 것은 중국 성운학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喩母를 중국 전통 성운학에서 영

성모를 표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석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喩母와 影

母는 等韻 뿐만 아니라 청ㆍ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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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訓民正音 ｢解例本｣ 終聲解에서 “且ㅇ聲淡而虛, 不必用於終, 而中聲可得成音也”라

하여 종성에서의 ‘ㅇ’는 허하므로 종성으로 쓰이지 않고 중성만으로도 ‘음’을 이룰 수 있

다고 했는데, 초성ㆍ중성ㆍ종성 중 오직 종성에서 쓰인 ‘ㅇ’만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終聲復用初聲의 원칙을 대입해보면 ‘ㅇ’은 허하여 뚜렷한 장애가 없는 소리라고 할

수 있고, 東國正韻 한자음에 사용된 종성 ‘ㅇ’의 쓰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훈민정음이

실제 어음만을 다뤘을 가능성이 크므로 ‘ㅇ’은 한어의 영성모가 지니는 음가를 뜻하는 것

일 가능성이 크다. 세종은 훈민정음에서 한어 중고음의 喩母ㆍ爲母와 影母의 음성적 특

징을 정확히 파악하여 ‘ㅇ’과 ‘ㆆ’으로 설계하고 있다. ‘ㅇ’과 ‘ㆆ’은 성문 파열음으로 분석

할 수 있지만, 공명강의 무게중심의 위치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ㅇ’은 평ㆍ상ㆍ거의 종

성이 되고 ‘ㆆ’은 입성의 종성이 되기 때문이다.

⒟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에서 “唯喉音次淸爲全濁字, 盖以ㆆ聲心不爲之凝, ㅎ比ㆆ

聲淺, 故凝而爲全濁也”라 하여 오직 후음에서는 차청이 전탁이 되는데, 대개 ‘ㆆ’은 소리

가 깊어서 엉기지 않고, ‘ㅎ’은 ‘ㆆ’에 비하여 소리가 얕아 엉기어 전탁이 된다고 한 것으

로 보아 ‘ㆆ’은 엉기지 않는 소리임을 알 수 있다. 소리가 깊다는 것은 ‘ㆆ’이 성문 파열

음이라는 뜻으로, ‘ㅇ’과 구별되는 자질은 공명강의 무게중심 위치로 밖에는 설명하기 어

렵다. ‘ㅎ’은 겹치는 소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음운 관념을 고려했을 때, ‘ㆆ’

은 성문 마찰음인 ‘ㅎ’과 대비되어 성문 파열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ㅇ’은 후두강을

위주로 공명하는 성문 파열음이고, ‘ㆆ’은 구강을 위주로 공명하는 성문 파열음으로 분석

할 수 있다. ‘ㆆ’이 엉기지 않는 소리라는 것은 ‘ㅇ’ 역시 목구멍소리로 엉기지 않는 소리

라고 할 수 있다.

⒠ 訓民正音 ｢解例本｣ 合字解에서 “初聲之ㆆ與ㅇ相似, 於諺可以通用也”라 하여 초성

에서의 ‘ㆆ’과 ‘ㅇ’은 우리말에서는 통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통용된다는 것은 음운자질

의 구분이 뚜렷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경우 ‘ㆆ’과 ‘ㅇ’의 구분된

사용은 한자음에 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말에는 영성모 발성이

없고, 월어의 양조와 음조를 구분하는 발성이 없다. 하지만 세종은 청취 측면 및 운서ㆍ

운도에서 이를 구분할 수 있었고, 한자음의 정음에서 이를 구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

단했을 수 있다. 한국인의 음운 관념에서 보통화의 영성모 및 월어의 陽調와 陰調의 음

색 차이는 ‘ㅇ’으로 들릴 뿐이다. 즉 ‘ㅇ’과 ‘ㆆ’은 성문 마찰음이 아닌 성문 파열음으로 분

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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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에서 “ㅇ連書脣音之下, 則爲脣輕音”이라 하여 ‘ㅇ’을 입

술소리 아래에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고 했는데, ‘ㅇ’은 순경음 ‘ㅱ’을 구성

하는데 사용되어, 東國正韻 한자음의 종성에서 한어 중고음의 效攝ㆍ流攝의 운미

[-u(w)] 주음에 사용된다. 또한 “以輕音脣乍合而喉聲多也”라고 하여 순경음의 원리에 대

해 입술이 잠깐 합쳐지면서 목구멍소리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ㅱ’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될 수 있는 물리적 이유는 음성의 무게중심이 입술에 몰리지 않고,

성대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영어의 [b]와 [w]를 구분해서 발성해볼 때

확인할 수 있다. 영어에서 유성 양순 파열음 [b]를 발성할 때, 조음 위치는 양쪽 입술이

지만, 발성과 관련해서는 인후나 입이 아니라 폐에서 발성 기관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폐장 기류음이다. 반면 [w]는 유성 양순 연구개 접근음으로 조음 위치는 양쪽 입술이지

만, 발성 방법은 성대 진동음이 연구개까지 접근하는 음이다. 훈민정음에서 순경음 ‘ㅱ’에

대한 정의는 [w]와 가까우며, [w]는 음소문자인 반면, 훈민정음의 ‘ㅱ’은 음소 문자이면서

자질 문자라 할 수 있다.

⒢ ‘ㆆ’은 而影補來라 하여 속습의 한자음 종성 ‘ㄹ’을 舌內入聲 [-t]로 교정하는데 쓰이

고 있다. 訓民正音 ｢解例本｣ 終聲解에서 “ㆁㄴㅁㅇㄹㅿ六字爲平上去聲之終, 而餘皆爲入

聲之終也”라 하여 ㆁ(옛이응), ㄴ, ㅁ, ㅇ, ㄹ, ㅿ의 여섯 글자는 평성과 상성과 거성의 종

성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입성의 종성이 된다고 했다. 또한 “全淸次淸全濁之字,其聲爲厲,

故用於終則宜於入”이라 하여 전청, 차청, 전탁의 글자는 그 소리가 세므로 종성에서는 마

땅히 입성이 된다고 했는데, ‘ㆆ’은 전청으로 무게중심이 구강에 있기 때문에 종성에 쓰

일 경우, 입성 [-p], [-t], [-k] 중에서도 설내입성 [-t]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ㄹ’을 [-t]로 교정할 때, ‘ㄹ’ 옆에 ‘ㆆ’을 사용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 ‘ㅇ’은 중국어의 영성모에 대응하고, 월어의 陽調에 대응한다. 월어의 陽調는 상대적

으로 조치가 낮은음으로, 절대음의 개념이 아니라, 음의 무게중심이 성대에 있는 음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녀를 불문 절대음 혹은 상대적 음계에 상관없이 청취 측면에서

구분이 가능해진다. 언어생활에서는 노래와 달리 음높이의 구분을 명확히 확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제 청취 측면에서 성조의 차이는 음색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실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성조를 음높이를 구분하는 것은 객관적 표기를 위함이라 판단할

수 있다.

⒤ ‘ㆆ’은 중국어의 영성모에 대응하고, 월어의 陰調에 대응한다. 월어의 陰調는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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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치가 높은음으로, 절대음의 개념이 아니라, 음의 무게중심이 구강 혹은 구강 위쪽

에 위치하는 음이라 할 수 있다. 조치가 높은음이라는 것은 월어의 성조 체계 내에서

‘ㆆ’이 후두강을 위주로 공명하는 음보다 높다는 뜻으로, ‘ㅇ’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에서 “唯牙之ㆁ, 雖舌根閉喉聲氣出鼻, 而其聲與ㅇ相似,

故韻書疑與喩多相混用, 今亦取象於喉, 而不爲牙音制字之始”라 하여, 오직 아음 ‘ㆁ(옛이

응)’은 비록 설근이 목구멍을 막아 소리의 기운이 코로 나가지만, 그 소리는 ‘ㅇ’과 비슷

해서 운서에서도 ‘ㆁ(옛이응)’과 ‘ㅇ’이 많이 혼용된다고 하고 있고, ‘ㆁ(옛이응)’을 목구멍

을 상형해 만들었으나, 아음 글자를 만드는 처음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ㆁ(옛이

응)’과 ‘ㅇ’이 혼용된다는 것은 초성에서의 사용을 뜻하고, 운서는 韻會와 洪武正韻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음이면서 ‘ㅇ’을 상형한 것은 ‘ㅇ’ 소리와 비슷하기 때문인

데, ‘ㆁ(옛이응)’과 ‘ㅇ’은 발음의 원리는 비슷하지만 공명강의 차이로 인해 자질이 구분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음 글자 만드는 처음이 아니라는 것은 아음 글자의 처음은

전청 ‘ㄱ’으로 制字解에서 “牙音ㄱ, 象舌根閉喉之形”이라 한 것으로 알 수 있고, 아음의

차청과 전탁이 각각 ‘ㅋ’과 ‘ㄲ’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ㆁ(옛이응)’은 비음으로, ‘ㅇ’ㆍ‘ㆆ’과 구별된다. 한어 중고음에서 喩母ㆍ影母ㆍ疑母는 성

대 진동음 이외에 뚜렷한 장애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현대 한어에서 喩母와 影

母는 영성모로 분류하는 반면, 疑母 [ŋ]이 성모(자음)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ŋ]이 연구개

비음으로, 성대 진동음이 비강까지 연결되어 음운 자질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반면 喩母

와 影母는 국제음성기호에서 대응되는 음소 기호를 찾을 수 없다. 喩母와 影母 혹은 ‘ㅇ’

과 ‘ㆆ’이 국제음성기호와 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喩母와 影母를 제로 음가로 분석하는

것은 喩母와 影母의 분석의 기준을 현대 음운학의 잣대에 맞추는 것 외에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세종이 喩母와 影母를 분석한 ‘ㅇ’과 ‘ㆆ’을 중국 전통 성운학의 잣대에

서 분석할 경우 ‘ㅇ’과 ‘ㆆ’은 직관적으로 한어 중고음의 喩母와 影母에 대응한다. 과거의

잣대에서는 서로 대응하는 소리가 현대 음운학에서는 서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

대 음운학에서는 국제음성기호를 위주로 소리를 분석하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조선 시

대는 소리의 기준을 한어에 맞추면 그만이었지만, 현대에서는 과거의 소리의 기준을 분

석하는데 1888년 최초로 공식화된 국제음성기호라는 제3의 기준을 근거로 할 수 밖에 없

는 것과 같다.

‘ㆁ(옛이응)’은 보통화에서는 비음 운미로, 한글에서는 종성으로 사용되는데, ‘ㆁ(옛이



- 124 -

응)’이 운미 혹은 종성에 쓰이는 것은 어색하지 않으나,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ㅇ’이 종

성으로 쓰이는 것이 어색한 것은 ‘ㆁ(옛이응)’은 인식할 수 있지만, ‘ㅇ’은 인식하지 못하

기 때문일 수 있다. ‘ㅇ’과 ‘ㆆ’은 喩母와 影母에 대응하지만, 직관적으로 그 소리의 특징

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알아낼 수 없는 차원의 것이다. ‘ㅇ’과 ‘ㆆ’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이유는 ‘ㅇ’과 ‘ㆆ’이 조음 위치ㆍ조음 방식뿐만 아니라 ‘음색’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는 음

운과 음성의 경계에 있기 때문이며, 현대 음운학의 관점에서는 초분절자질의 범주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ㆁ(옛이응)’이 초성과 종성에 쓰이는 것

과 마찬가지로 ‘ㅇ’이 초성ㆍ종성에 쓰이는 것은 같은 원리이다. 다만 ‘ㅇ’의 자질이 뚜렷

하지 않을 뿐이다.

훈민정음에서 한국인의 음운 관념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ㆆ’과 ‘ㆁ(옛이응)’을 우리말의

범주에 포함시킨 이유는 한자음의 정음을 추구하기 위함도 있지만, 후두강, 구강, 비강을

통해 구분되는 음색의 차이는 우리말의 음성의 범주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문

자화하여 음운으로 발전시키고자 한 것은 아니었는지 유추해 본다. 음성학자인 세종의

관점에서 후두강, 구강, 비강의 무게중심 조절을 통해 발성하는 입체감 있는 소리는 포기

하고 싶지 않은 염원이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처음 소리 문자를 창제하는 입장에서, 본

인의 소리에 대한 철학을 담고자 한 것은 창제자의 창제 의지와도 결부되는 것으로 쉽게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

로 ‘ㅇ’의 음가 범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다음과 같다.

喩母ㆍ‘ㅇ’의 [ʔ] 표기의 타당성 도식화

1. ‘ㅇ’은 불청불탁 후음이다.

2. ‘ㅇ’은 중성과 결합하여 음절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3. ‘ㅇ’은 자질이 뚜렷하지 않아 종성에서 생략할 수 있다.

4. ‘ㅇ’은 엉기지 않는 소리이다.

5. ‘ㅇ’과 ‘ㆆ’의 자질은 우리말에서는 구분되지 않는다.

6. 순경음에서 ‘ㅇ’은 성대진동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7. ‘ㅇ’과 ‘ㆆ’은 구분할 수는 없지만 대비되는 자질이다.

8. ‘ㅇ’은 보통화의 영성모, 월어의 양조에 대응한다.

9. ‘ㆆ’은 보통화의 영성모, 월어의 음조에 대응한다.

10. ‘ㅇ’은 ‘ㆁ(옛이응)’과도 비슷하지만, 대비되는 자질이다.

<표72> 한어 중고음의 喩母와 ‘ㅇ’의 음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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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 중고음의 喩母 및 훈민정음 ‘ㅇ’의 음가는 불청불탁ㆍ성문 파열음으로 진동의 범

위가 비강과 연구개로 넘어가지 않는 진동음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성대 진동음이

비강으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불청불탁ㆍ아음 ‘ㆁ(옛이응)’과는 구분된다. 불청불탁인 ‘ㅇ’

에 성문 무성 마찰음이 추가되면 ‘ㅎ’으로 차청이 된다. ‘ㅇ’에 유성 연구개 마찰음이 추

가되면 ‘ㆅ’으로 전탁이 된다. ‘ㅇ’의 성대 진동음이 경구개 방향으로 이동하면 ‘ㆆ’으로 전

청이 된다. “喉音ㅇ, 象喉形”, “喉乃出聲之門”라고 했던 세종의 말대로 후음 ‘ㅇ’은 목구멍

을 상형한 것이고, 목구멍은 소리가 나오는 문이다.

2. 影母와 ‘ㆆ’

1) 影母와 ‘ㆆ’의 음가 추정

‘ㆆ’에 대한 음성적 분석은 ‘ㅇ’과의 자질 비교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훈민정음에서

‘ㅇ’과 ‘ㆆ’은 우리말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세조 이후 東國正韻 한자
음 표기에서 우리말 한자음 표기로 방향이 바뀌게 될 때, ‘ㅇ’과 ‘ㆆ’ 중 하나는 사용 목

적을 잃게 된다. ‘ㆆ’은 일찌감치 탈락하여,185) ‘ㆆ’의 사용은 세조 시기까지의 불경언해에

서만 확인할 수 있다. 후음 ‘ㆆ, ㅎ, ㆅ, ㅇ’ 중 ‘ㆆ’과 ‘ㆅ’은 우리말 한자음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우리말에서 ‘ㆆ’과 ‘ㅇ’이 구분되지 않고, ‘ㅎ’과 ‘ㆅ’이 구분되지 않을 바에야, 경제

적으로 획수가 적은 ‘ㅇ’과 ‘ㅎ’이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ㆆ’의 음

가에 대해서는 앞서 ‘ㅇ’과의 대비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먼저 ‘ㆆ’과 ‘ㆅ’이 탈락하는 과정

을 살펴, 우리말에서는 공명강의 무게중심에 따른 음색의 차이가 음운 자질로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또한 ‘ㆆ’의 ‘ㅭ’에서의 쓰임을 살펴 ‘ㆆ’은 성대 진동음이 구강까지

퍼져나가는 자질임을 재차 확인하도록 한다.

185) 15세기 국어 표기법이 보여주는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ㆆ’의 표기이다. 이것을 중심으로 현재 전하

는 15세기 국어 표기법을 논한다면, 대체로 1465년 圓覺經諺解 이전 문헌에서는 ‘ㆆ’을 쓰는 표기법을 그 

이후의 문헌에서는 대체로 喉音 ‘ㆆ’을 쓰지 않는 표기법을 사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즉 圓覺經諺解 이

전에는 ‘ㆆ’이 쓰였는데 이 문헌부터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관형사형 어미‘ㅭ’도 ‘ㄹ’로만 표기하게 된 것으로, 

15세기 국어표기법 연구에서는 표기법이 바뀌는 커다란 분수령으로 이 문헌을 평가하고 있다. 김명남, ｢삼

강행실도 언해본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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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음에 대한 음운 인식의 변화

‘ㆆ’의 우리말에서의 탈락은 최세진의 訓蒙字會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訓蒙字
會에서 ‘ㅇ(옛이응)’이 초성에서 사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종성에서 명맥을

유지하고,186) ‘ㅿ’도 탈락하지 않았다.187) 하지만 ‘ㆆ’과 전탁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최세진의 訓蒙字會의 언문 자모에서 ‘ㅿ’이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 훈민정음은 현

재 한글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188)

최세진은 洪武正韻譯訓(1455년)의 음계를 보충하고 있는 四聲通解의 저자이기도

한데, 四聲通解에서 서문 다음에 廣韻 36字母표, 韻會 35자모표,『洪武正韻』31자
모표를 제시하여 청음과 탁음 및 훈민정음의 주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만, 정작 우리말

한자음 저서인 訓蒙字會에서는 전탁자를 모두 제외했다. 따라서 우리말의 관념에서 전

탁자는 음운 자질로 인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세진은 四聲通解
에서 중국어 한자음에는 청음과 탁음을 분명히 기재하면서도, 今俗音ㆍ今俗呼라 하여 우

리말로 뜻풀이를 할 때에는 전탁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후

음에 대한 청음과 탁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어 중고음 추정음, 東國正韻, 중국어의 어음, 훈민정음으로 주음하고 있는 四聲通
解, 老乞大諺解와, 기록 당시의 우리말 한자음을 기록하고 있는 全韻玉篇에서의 기

록을 통해 전청 ‘ㆆ’, 차청 ‘ㅎ’, 전탁 ‘ㆅ’, 불청불탁 ‘ㅇ’에 대한 우리의 음운 인식 변화를

살펴보자.

186) “初聲終聲通用八字”라 하여 초성과 종성에 모두 쓰는 8글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을 제시하고 

있고, “其尼池梨眉非時異八音用於初聲, 役隱‘末’乙音邑‘衣’凝用於終聲”라 하여 기ㆍ니ㆍ디ㆍ리ㆍ미ㆍ비ㆍ시

ㆍ이 8음은 초성에 사용하고, 역ㆍ은ㆍ귿ㆍ을ㆍ음ㆍ읍ㆍ옷ㆍ 8음은 종성에 사용함을 밝히고 있다. 

187) 初聲獨用八字(초성에만 쓰는 8글자): ㅋ, ㅌ, ㅍ, ㅈ, ㅊ, ㅿ, ㅇ, ㅎ

188) 본 소절  3.2. 影母와 ㆆ는 소논문 문성호ㆍ김수애ㆍ김은희, ｢훈민정음 ‘ㅇ’의 초성ㆍ종성에 관한 연구｣, 
중국언어연구, 제87집, 한국중국언어학회, 2020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다.  

字

例

上古音 中古音

東國
正韻

四聲
通解

老乞大
諺解

全韻
玉篇 現音 普通話王

力

董同

龢
廣韻 王力

董

同

龢

衣 øĭəi ʔjə̆d 止開三平微

影全清
øĭ̌əi ʔjəi (:)  /이 의 의 i¹

<표73> ‘ㆆ’에 대한 음운 인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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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자 衣에 대해 왕력은 영성모 ‘ø’로 추정했고, 董同龢는 [ʔ]로 추정했다. 본고에서의 논의
를 근거로 했을 때, 衣는 월어의 음조(ji1)에 해당하고, 東國正韻에서 ‘ㆆ’로 주음하고 있기

때문에, 衣의 음운 자질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성모 [j]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성모 [j]는 유럽어의 경구개 접근음이 아니라, 후두강에서부터 올라온 진동음이 연구개를

지나 구강으로 접근하는 소리로, 현재 중국 남방 방언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소리이다.

최세진은 四聲通解에서 중국어를 음역할 때는 ‘ㆆ’을 사용했지만, 우리말 한자음에서

는 ‘ㆆ’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ㆆ’을 우리말의 범주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老乞大諺解에서는 중국어를 음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ㆆ’과 ‘ㅇ’이 혼

용되어, ‘ㆆ’에 대한 인식이 약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어 중고음의 독서음을 기준으로 衣에 대한 보통화의 국제음성기호는 모음 [i]보다는

[ji]가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보통화에서 청ㆍ탁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衣에 대한

보통화의 국제음성기호는 [ʔi]가 타당하다. 유럽어의 모음 [i]와 중국어의 元音 [i]는 같지

않다.

차청자 胷에 대한 王力과 董同龢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은 [x]로 일치한다. 東國正韻
에서 후음 차청은 ‘ㅎ’으로 주음하고 있다. 이는 四聲通解ㆍ老乞大諺解ㆍ全韻玉篇
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어를 음역하고 있는 四聲通解ㆍ老乞大諺解에서 ‘ㅎ’으로

주음한 것은 차청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지만, 東國正韻의 ‘ㅎ’이 全韻玉篇까지 이어

진 것은 음운의 자질보다는 문자의 전승이라 판단할 수 있다. 東國正韻에서 세종은

‘ㅎ’을 차청으로 설계했지만, 全韻玉篇에서는 [h]부터 [x]ㆍ[ɣ] 모두를 ‘ㅎ’으로 인식했

을 것이다. 한국어 발성의 ‘ㅎ’은 정확하게 국제음성기호로 [h]ㆍ[x]ㆍ[ɣ] 중 어디에 속해

야 할지 애매하다. 한국어 발성의 ‘ㅎ’은 영어 혹은 중국어의 후음보다 얕기 때문이다. 한

국어의 ‘ㅎ’은 분명 유성 연구개 마찰음 [ɣ]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성문 마찰

字

例

上古音 中古音 東國
正韻

四聲
通解

老乞大
諺解

全韻
玉篇 現音 普通話王

力

董同

龢
廣韻 王力

董同

龢

胷
xǐw

ɔŋ xjuŋ
通合三平鍾

曉次清
xǐwoŋ xjuoŋ   흉/흉 흉 흉 ɕyuŋ¹

<표74> ‘ㅎ’에 대한 음운 인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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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h]에 대응하는 소리도 아니다. 한국어의 ‘ㅎ’과 영어의 [h]는 분명 다른 소리이다. 음

운을 대응시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의 음운은 하나의 소리만을 갖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인은 음색의 輕重에 상관없이 ‘ㅎ’으로 성문 마찰음을 인식하여 [h] 혹은 [x]

ㆍ[ɣ]를 같은 소리의 범주로 생각한다. 한국인은 후음을 /h/189)로, 普通話 사용자는 [h]ㆍ

[x]로, 廣州話 사용자는 [h]ㆍ[x]뿐만 아니라 [ɣ]까지 음운 자질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언어의 성조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어에 성조는 남아있지 않

으며, 보통화는 4성, 월어는 9성 6조이다. 월어의 성조에 음조와 양조의 구분이 남아있다

는 것은 공명강의 구분이 뚜렷하다는 뜻으로 진동의 폭이 음운 자질로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전탁자 回에 대한 추정음은 王力과 董同龢 모두 [ɣ]로 일치한다. 東國正韻에서 전탁

후음은 ‘ㆅ’로 표기되는데, 후두강에서 연구개까지 두터운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를 묘사

한다고 볼 수 있다. 최세진은 四聲通解에서 중국어를 음역할 때는 ‘ㆅ’을 사용했지만,

우리말 한자음에서는 ‘ㆅ’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ㆅ’을 우리말의 범주에서 판단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老乞大諺解에서는 중국어를 음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ㆅ’과 ‘ㅎ’이 혼용되어, ‘ㆅ’에 대한 인식이 약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全韻玉篇
부터는 ‘ㅎ’로 주음되는데, 한국인의 음운 관념에서 성문 마찰 자질은 ‘ㅎ’ 이외의 것으

로 구분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문 마찰음의 음색 차이는 음운 자질로 인식되지 못하

고 있음을 四聲通解ㆍ老乞大諺解ㆍ全韻玉篇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9) 격음인 ‘ㅋ, ㅌ, ㅍ, ㅊ’에 경음의 특징인 [+긴장성(=성대긴장)] 자질을 부여한다고 해서 이 소리들이 음운

론적으로 경음으로 범주화되지 않듯이, 격음으로 범주화되는 /h/에 [+긴장성]이 부여되더라도 이 소리는 결

국 ‘격음’으로 범주화될 가능성이 크다. 차재은, ｢15세기 우리말의 후음 관련 문제들｣, 한국어학 제20집, 

한국어학회, 2003, 253쪽.

字

例

上古音 中古音 東國
正韻

四聲
通解

老乞大
諺解

全韻
玉篇 現音 普通話王

力

董同

龢
廣韻 王力

董同

龢

回 ɣu
əi

ɣuə̂
d

蟹合一平灰
匣全濁 ɣuɒi ɣuAi 

(:)  /휘 회 회 xuei²

<표75> ‘ㆅ’에 대한 음운 인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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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탁 與에 대한 王力의 추정음은 [j]이고, 董同龢의 추정음은 영성모 ‘ø’이다. 본고에서與

는 월어의 양조(jyu6)에 해당하고, 東國正韻에서 불청불탁 ‘ㅇ’으로 주음하고 있기 때문

에, 與의 음운 자질을 드러내는 추정음은 [ʔ]이 타당하다고 본다. 與의 東國正韻 한자
음 ‘영’의 종성 ‘ㅇ’([-ʔ])은 현재 한글의 ‘ㅇ’([-ŋ])과는 다른 음운이며, 종성 ‘ㅇ’이 終聲復

用初聲의 원칙에 따라 초성에 사용될 때, 비강을 울리지 않는 성문 파열음 [ʔ]이 된다. 또

한 終聲復用初聲의 원칙에 따라 ‘ㅇ’의 종성에서의 사용을 설명할 수 있는 음성기호는

[-ʔ] 외에는 찾기 어렵다. 이 경우 한어 중고음에서 입성 소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ʔ] 혹은 洪武正韻譯訓에서 입성 소실을 나타낼 때는 ‘ㆆ’과 겹치게 된다. 입성 소실에

불청불탁이 아닌 전청 ‘ㆆ’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고 141쪽에서 살피고 있다.

東國正韻의 ‘ㅇ’은 문자를 창제할 때부터 四聲通解ㆍ老乞大諺解ㆍ全韻玉篇을
거쳐 현재 한글까지 같은 모습을 유지했지만, ‘ㅇ’에서 의도한 소리는 東國正韻의 [ʔ]에
서 현재의 제로 음가로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東國正韻에서 ‘ㅇ’을 불청불탁 [ʔ]
을 목적으로 창제했다고 해서, 우리말 어음에서 [ʔ]을 사용하는 발성 습관이 있었다는 뜻

은 아니며, 다만 ‘ㅇ’이 창제 당시의 의도와 다르게 인식되고 있음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상 東國正韻에서 사용된 전청 ‘ㆆ’과 전탁 ‘ㆅ’이 현재 한글에는 사용되지 않고, 불

청불탁 ‘ㅇ’과 차청 ‘ㅎ’으로만 사용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로

훈민정음은 四聲七音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나, 중세 국어에는 성조가 있었다고 해도 고

립어인 중국어의 성조와는 다른 성격이었을 것이고, 차츰 국어에 성조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청음과 탁음으로 구분되는 ‘음색’을 통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

라고 추정할 수 있다.

(2) ‘ㅇ’과 ‘ㆆ’의 명칭에 관한 고찰

훈민정음 창제 당시 훈민정음의 초성 글자에는 이름이 없었다. 대신 훈민정음의 각자

字

例

上古音 中古音 東國
正韻

四聲
通解

老乞大
諺解

全韻
玉篇

現

音
普通話王

力

董同

龢
廣韻 王力

董同

龢

與 ʎ 
ǐa djaɡ 遇開三上語

以次濁 j ǐo øjo
영
(:영) 유 유 여 여 y³

<표76> ‘ㅇ’에 대한 음운 인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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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서를 포함한 초성 23글자는 東國正韻의 23자모와 일치하므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음가만을 강조할 때, 예를 들면 ‘ㅇ’을 欲母ㆍ‘ㅇ’ 등의 방법으로 칭할 수 있다. 마찬가지

로 ‘ㆆ’을 挹母ㆍ‘ㆆ’으로 칭할 경우, ‘ㆆ’의 음가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 한어 중고음의 影

母에 대응하는 자모라 판단할 수 있다. 훈민정음 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중국 성운학이고, 당시까지만 해도 한자음에 정음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음의 기

준을 중고 한어 36자모에 근거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36자모는 중

국 한 지역의 어음이라기보다는 당시 한어 음운의 집합체라 할 수 있었기에 세종은 그중

우리에게 필요한 23자모를 선택한 것이다.

➀ 異凝(이응)
현재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훈민정음의 초성에 최초로 이름을 부여한 것은 최세진의

언문 자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세진이 언문 자모의 내용을 직접 설계했는지의 여부까

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언문 자모에서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의 중성 배열 순서 및

한자로 자모의 이름을 ‘ㄱ(其役)ㆍㄴ(尼隱)ㆍㄷ(池末)ㆍㄹ(梨乙)ㆍㅁ(眉音)ㆍㅂ(非邑)ㆍㅅ

(時衣)ㆍㆁ(異凝)’190)로 지어 현재 한글 ‘기역ㆍ니은ㆍ디귿ㆍ리을ㆍ미음ㆍ비읍ㆍ시옷ㆍ이

응’에 해당하는 초성 글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자모의 이름은 2음절로 하여 첫음절

에는 초성의 정보를 두 번째 음절에는 종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중 ‘異凝(이응)’만 다른 자모와 구별되는데, 최세진은 초성에서의 ‘ㅇ’는 輕虛하고,

‘ㆁ(옛이응)’은 코를 사용해서 조음하는데, ‘ㅇ’과 ‘ㆁ(옛이응)’은 첫소리에서 다르지만 대

체로 서로 비슷하다고 했다.191) ‘이응’에서 초성은 欲母를 따르고 있고, 종성은 疑母를 따

르는 것이다. 이는 세종이 ‘ㅇ’ㆍ‘ㆆ’ㆍ‘ㆁ(옛이응)’을 구분해 놓은 것을, ‘ㅇ’과 ‘ㆁ(옛이응)’

은 합하고, ‘ㆆ’은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이 부분이 과연 최세진이 자모

에 이름을 붙였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192) 최세진은 중인 출신의 역관으로 학문적 성

190) 언문 자모에서 “末 衣 兩字只取本字之釋俚語爲聲”라 하여 末 衣 2글자만 본 글자의 우리말 뜻풀이를 가

져다 소리로 삼았다고 하고 있다. 

191) 唯ㆁ之初聲與ㅇ字音俗呼相近故俗用初聲則皆用ㅇ音若上字有ㆁ音終聲則下字必用ㆁ音爲初聲也ㆁ字之音動

鼻作聲ㅇ字之音發爲喉中輕虛之聲而已故初雖稍異而大體相似也漢音ㆁ音初聲或歸於尼音或ㆁㅇ相混無別, 오

직 ‘ㆁ(옛이응)’의 초성과 ‘ㅇ’의 음을 세속에서는 서로 비슷하게 부른다. 따라서 세속에서 초성에서는 ‘ㅇ’만

을 사용할 것이다. 만약 앞 글자의 소리가 종성 ‘ㆁ(옛이응)’일 경우, 뒷 글자에는 ‘ㅇ’을 초성으로 쓴다. 

192) 정광은 “언문 자모는 정의공주가 계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것은 세조 때에 최항(崔沆)과 한계희

(韓繼禧)등이 시작하여 세조 4년(1458)에 이승소(李承召)가 언해를 마친 초학자회(初學字會)의 권두에 첨

부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중종 때에 최세진이 훈몽자회(訓蒙字會)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의 관점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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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도가 높았지만 훈민정음의 자모에 자의로 이름을 지을 권력이 있었는지는 회의적이다.

‘ㅇ’과 ‘ㆁ(옛이응)’은 초성ㆍ종성의 음운 자질이 단번에 드러나는 절묘한 조합으로 ‘異

凝(이응)’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고, 후에 ‘ㆁ(옛이응)’이 탈락하게 되면서, 결국 현

재의 ‘이응’으로 표기하게 된다. 우리말의 음운 자질을 가장 적절히 표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종이 훈민정음에서 창제한 ‘ㅇ’ㆍ‘ㆆ’ㆍ‘ㆁ(옛이응)’의 음

성적 분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ㅇ’의 명칭을 누가 ‘이응’으로 지었는지는 알 수 없

지만, 적어도 최세진이 설명하고 있는 ‘ㅇ’과 ‘ㆁ(옛이응)’에 대한 음성적 분석을 통해, 최

세진의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충분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최세진은 언문 자모에서 “ㅇ字之音發爲喉中輕虛之聲而已”라고 하여 ‘ㅇ’이 목구멍

에서 나는 소리로 輕虛한 소리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훈민정음에서 ‘ㅇ’은 불청불탁으로

“淡而虛”하다고 했을 뿐, ‘輕’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만약 ‘ㅇ’을 경중으로 따지

자면 ‘ㅇ’은 가벼운 소리가 아니라 무게중심이 후두강에 있는 소리고, 순경음에서의 활용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질이 뚜렷하지 않아 虛하지만 무거운 음색의 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불청불탁은 차탁으로 탁음이므로 ‘輕’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둘째, 최세진은 언문 자모에서 “故初雖稍異而大體相似也”라고 하여 ‘(‘ㅇ’과 ‘ㆁ(옛이응)’

이) 첫소리가 약간 다르지만 대체로 서로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訓民正音 ｢解
例本｣의 제자해에서 ‘ㅇ’과 ‘ㆁ(옛이응)’이 비슷해서 운서에서도 ‘ㅇ’과 ‘ㆁ(옛이응)’이 혼용

될 정도라는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과 ‘ㆁ(옛이응)’을 후음과

아음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의 목적은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ㅇ’과 ‘ㆁ(옛이응)’의 종성 사용에서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서 찾을 수 있다. ‘ㅇ’은

음성운의 종성이 되고, ‘ㆁ(옛이응)’은 양성운의 종성이 된다.

최세진은 당시 북방 어음에만 능통했으며, 세종과 東國正韻 편찬자가 추구한 정음은

현실음과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왕’과 ‘역관’의 정음을 대하는 관점 차이

라 할 수 있다. ‘왕’인 세종은 당시 우리말에서 확립된 한자음의 뿌리를 중고음뿐만 아니

라, 그 이전에서 찾고자 했을 것이나, ‘역관’인 최세진은 우리말에서 확립된 한자음의 뿌

리를 찾는 것보다는 자신의 중국어 혹은 문장 실력을 드높여야 했을 것이다. 최세진이

한어 근대음에 능통하여 외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기존의 한자음이 현실음과 동

떨어짐을 강조해야 했던 이유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는 東國正韻 한자음이 학습하기

도 한다. 정광, 훈민정음의 사람들, 박문사, 2019,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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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백성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여 수정할 이유가 있는 명분에도 부합한다.

셋째, 최세진은 언문 자모에서 “漢音ㆁ音初聲或歸於尼音或ㆁㅇ相混無別”라고 하여, 중

국 어음 초성 ‘ㆁ(옛이응)’은 尼音(n)에 속하거나, ‘ㅇ’과 ‘ㆁ(옛이응)’이 서로 혼용되어 구

별이 없다고 했다. 여기서 최세진이 언급한 漢音은 근대음의 성격을 나타낸 것으로, 東
國正韻에서 지향한 한자음과는 성격이 다르다. 東國正韻에서 지향한 한자음은 근대음

이 아니라, 중고음 혹은 그 이전의 한자음에서 정음으로 여겨질 만한 것을 가리킨다. 최

세진의 당시 한어 중고음에 대한 지식이 어떠했을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➁ 여린히읗ㆍ된이응, ‘ㆆ’

언문 자모에서 ‘ㆆ’은 탈락했기 때문에 당시 ‘ㆆ’의 이름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다. 당

시 ‘ㆆ’의 이름을 지었다면 어땠을까? 본고에서 ‘ㅇ’은 후두강, ‘ㆆ’은 구강, ‘ㆁ(옛이응)’은

비강을 무게중심으로 한 성대 진동음으로 분석하고 있다. 訓民正音 ｢解例本｣ 終聲解를
근거로 했을 때, ‘ㅇ’과 ‘ㆁ(옛이응)’은 불청불탁으로 평성ㆍ상성ㆍ거성에 쓰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193) 전청ㆍ차청ㆍ전탁의 글자는 그 소리가 세므로 종성으로 쓰면 입성이 된다

고 하고 있다.194) ‘ㆆ’은 전청이므로 초성에서는 구강을 무게중심을 한 성대 진동음이 나

올 것이고, 종성에서는 입성이므로 ‘’과 같이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의 자질은

한글로 표현하면 ‘이읏’이 될 테지만, ‘이읏’에 현재 보통화 혹은 월어의 1성으로 발음하

는 느낌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ㆆ’은 후대 학자에 의해 된이응과 여린히읗으로 명명하게 되는데, 모두 표준국어대사

전에 등재되어 있다. ‘ㆆ’이 한어 중고음 影母의 음성적 특징을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가 크므로 ‘ㆆ’의 명칭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세종은 ‘ㆆ’과 ‘ㅇ’의 자질

을 구분할 수 있었기에, 음성ㆍ음운 측면에서 ‘ㆆ’을 분별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학습을 통해 훈련을 받지 않는 이상 한국인의 음운관념에서 ‘ㆆ’과 ‘ㅇ’은 구분되지 않는

다. 우리말에서 ‘ㆆ’은 ‘ㅇ’자질과 구분되지 않으므로, 우리말에서 ‘ㆆ’은 곧 ‘ㅇ’ 소리이다.

따라서 ‘ㆆ’의 명칭에서 히읗은 타당하지 않다. ‘ㆆ’은 ‘ㅎ’과 같은 후음 계열이지만, 소리

가 깊어 소리가 엉기지 않으므로 전탁자로 쓰이지 않은 글자로 ‘ㅎ’과 직접적인 상관관계

가 없는 소리이다. ‘ㆆ’은 ‘ㅇ’과 관련이 있고, ‘ㅎ’은 ‘ㆅ’과 관련이 있는 소리이다. 이는 한

193) 不淸不濁之字, 其聲不厲, 故用於終則宜於平上去.

194) 全淸次淸全濁之字, 其聲爲厲, 故用於終則宜於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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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중고음의 影母와 喩母, 曉母와 匣母의 관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국어 표기에 사용된 ‘ㆆ’의 예는 세종 ·세조 때의 문헌에 한했으며 한자음에서의 사용

을 제외하면 표기례도 극히 국한되었다. ‘ㆆ’을 후대에 된이응으로 부르게 된 이유 중 하

나를 찾아보면, 世宗御製訓民正音의 ‘이니르고져배이셔도’(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에

서 ‘배’의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뒷말의 첫소리가 ‘ㄱ, ㄷ, ㅂ, ㅅ, ㅈ’가 올 때, 된소리

되기의 조건195)이 형성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은 訓民正音 ｢解例本｣
이 발견되기 전의 분석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훈민정음의 전탁자와 현재 한

글의 된소리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명확히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인용문을 참조한다.

훈민정음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국어의 음절 초(onset) 자음의 문자 제정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은 유창균(1966)의 東國正韻 23자모에서

전탁자 6개를 뺀 것이 훈민정음 초성 17자라는 견해다. 즉 세종이 당시 우리말의 음

운을 분석하여 음절 초에 17개의 자음을 초성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고 당시 한자음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 23개의 초성이 존재함을 깨닫고 그에 대응하는 문

자를 만들었으며 이 가운데 고유어의 자음 표기에 사용될 초성자는 전탁자 6개를 뺀

17개로 정한 것이라는 견해이며, 당시 음운론적으로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된소리들은

오히려 글자로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만 보아도 훈민정음이 당시 우리말의 음운을 분석

하여 문자를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196) 

한글의 된소리는 우리말의 음운 자질을 스스로 정립하여 문자 체계를 풍부하고 명확하

게 한 값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197) 한글 된소리의 발음이 곧 훈민정음의 전탁자

195) 된소리되기는 예사소리인 ‘ㄱ, ㄷ, ㅂ, ㅅ, ㅈ’가 특정한 음운 환경에서 ‘ㄲ, ㄸ, ㅃ, ㅆ, ㅉ’로 발음되는 현

상을 뜻한다. 된소리되기의 조건에는 크게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앞말의 받침 ‘ㄱ, ㄷ, ㅂ, ㅅ, ㅈ’가 뒷

말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와 만났을 때로, 국밥[국빱], 믿고[믿꼬], 밥집[밥찝], 옷발[옫빨], 젖소[젇

쏘] 등이 그 예이다. 둘째, 용언의 어간 받침 ‘ㄴ, ㅁ’이 뒷말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와 만났을 때로, 

신고[신꼬], 넘고[넘꼬] 등이 그 예이다. 셋째, 관형사형 어미 ‘ㄹ’이 뒷말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와 

만났을 때로, 할 것을[할 꺼슬], 갈 데[갈 떼] 등이 그 예이다. 넷째, 한자어 받침 ‘ㄹ’이 뒷말의 첫소리 ‘ㄷ, 

ㅅ, ㅈ’와 만났을 때로, 갈등[갈뜽], 말살[말쌀], 갈증[갈쯩], 발전[발쩐] 등이 그 예이다. 

196) 정광, 훈민정음과 파스파문자, 역락, 2012, 261-262쪽.

197) 1933년 조선어학회가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선보였고, 된소리 표기에 관한 규정을 제시했다. 1937년의 제1

차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보면 제1장, 제2절, 제2항에서, 된소리 글자의 명칭을 ‘ㄲ 쌍기역, ㄸ 쌍

디귿, ㅃ 쌍비읍, ㅆ 쌍시옷, ㅉ 쌍지읒’이라고 정하고 있다. 제2장, 제1절, 제3항에서는 한 단어 안의 두 음

절 사이에서 아무 뜻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아래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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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음이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訓民正音 ｢解例本｣ 合字解에서 각자병

서를 사용하여 우리말 단어의 품사를 설명하는 점은 확인할 수 있지만,198) 소리와 관련해

서는 각자병서가 전탁자라는 설명 외에 다른 설명을 확인할 수 없다. 전탁자가 경음에

대응한다고 할 때 주장의 논거는 주로 15세기 국어의 장애음 계열에서 유성과 무성의 대

립이 없었음을 꼽고, 전승 한자음에는 탁음이 없는 것을 꼽는데, 본고의 논의를 통해 살

펴봤을 때, 전탁음은 범어의 유성음을 체계적으로 음역하기 위해 분류된 한어 중고음의

특징 중 탁음이라는 자질이지, 탁음이 곧 유성음이라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무엇

보다 각자병서는 우리말에서는 구분되지 않는 자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훈민정음의

각자병서는 東國正韻의 23자모의 전탁자에 해당하며, 東國正韻 한자음의 전탁자는 
廣韻 41성모의 전탁자와 대응 관계를 이룬다.

한어 중고음 추정음 혹은 현대 중국어에서 한국어의 된소리에 해당하는 자질이 따로

표기된 전례가 없으므로, 최소한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전탁자는 된소리199)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도 여간해서는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음운 자질을 구분해내지 못한다.

訓民正音 ｢解例本｣과 東國正韻의 발견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1940년대를 기점으

로 본격적인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訓民正音 ｢解例本｣을
통해 음가의 정의를 고찰하고, 東國正韻 한자음을 통해 훈민정음의 쓰임 및 한어 중고

음의 직접적인 비교도 가능해졌다. ‘ㆆ’을 여린히읗이나 된이응으로 부르는 것 모두 ‘ㆆ’

을 명명하는데 적절한 명칭은 아닌 것 같다. 훈민정음의 창제 당시의 기본글자 23개는 
東國正韻 23자모와 일치하고,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도 우리말 표기보다는 한자음의 음

소 표기가 먼저였으므로, ‘ㆆ’을 東國正韻 23자모의 挹母로 부르는 것이 창제원리에 가

장 부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자모의 명칭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서는 甲을 취하고 乙을 버린다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갑/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어깨/엇개, 거꾸로/것

구로, 깨끗하다/깻긋하다, 아끼다/앗기다, 이따금/잇다금, 어떠하다/엇더하다, 으뜸/읏듬.  

198) “各字竝書, 如諺語혀爲舌而爲引, 괴여爲我愛人而, 괴爲人愛我, 소다爲覆物而쏘다爲射之之類”라 하여, 

각자병서, 이를테면 우리말에서 ‘혀’는 혀라는 뜻이지만, ‘’는 끌어당김을 뜻하는 말이고, ‘괴여’는 내가 남

을 사랑하다는 뜻이지만 괴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 되며, ‘소다’는 무언가를 뒤집는 것을 뜻

하고, ‘쏘다’는 무언가를 쏜다는 뜻이 된다. 

199) 구강(口腔) 안의 기압(氣壓) 및 조음기관(調音器官)의 긴장도(緊張度)가 높아 강하게 파열되는 음, 또는 강

한 후과도(後過渡)를 가지는 음. 연음(軟音:예사소리, 평음)에 대립되며, 경음 또는 농음(濃音)이라고도 한다. 

국어의 된소리 ㄲ·ㄸ·ㅃ·ㅆ·ㅉ이 이에 속한다. 국어의 경우는 흔히 성문파열(聲門破裂)이나 후두긴장(喉頭緊

張)을 수반하는 음으로 설명되며, 평음(平音)과 격음(激音)과 삼지적(三肢的)으로 대립한다. 된소리를 음성기

호(音聲記號)로는 [k'] [t'] [p'] [s'] [t∫']와 같이 표시한다. http://www.doopedia.co.kr/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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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가 표기 고찰

‘ㅇ’과 ‘ㆆ’은 상보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동일 영역은 ‘ㅇ’과 ‘ㆆ’이 성대 진동음으로 다

른 자모와 비교했을 때, 뚜렷한 마찰 자질이 없음을 들 수 있다. 대립 영역은 ‘ㅇ’과 ‘ㆆ’

이 서로 구분되는 자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성대 진동음의 영역 내에서의 구

분되는 자질은 ‘ㆁ(옛이응)’과의 대비에서도 찾을 수 있다. ‘ㆁ(옛이응)’도 성대 진동음이

지만 무게중심이 비강에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ㅇ’과 구분되는 자질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명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ㅇ’과 ‘ㆆ’은 성대 진동의 무게중심이 비강에 위치하지 않

는 점에서 또한 동일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ㅇ’과 ‘ㆆ’의 자질이

구분될 수 있는 영역은, 성대 진동음의 후두강과 구강에서의 무게중심 차이에 따른 ‘음

색’을 통한 구분 이외에서 찾기는 어렵다. 아래에서 東國正韻 23字母 欲母ㆍ挹母에 대

한 한어 중고음의 추정음에서도 喩母와 影母의 일률적인 대비를 확인할 수 있다.

<표77>은 東國正韻 제1권의 ‘欲’ 성모 그룹과 ‘挹’ 성모 그룹을 상대 비교한 것이다.

제1권200)에서 ‘欲’ 성모 한자 그룹은 4번, ‘挹’ 성모 한자 그룹은 7번 나온다. 東國正韻
200) 欲: 1‘’(11글자), 2‘익’(15글자), 3‘’(52글자), 4‘양’(58글자) ;  挹: 1‘’(20글자), 2‘’(24글자), 3‘ᅙ

欲 성모그룹 挹 성모그룹

한자
동국

정운

한어

상고음

한어

중고음
한자

동국

정운

한어

상고음

한어

중고음

1蠅  d/jəŋ  ø/jəŋ 1膺  ʔ/jəŋ ʔ/jəŋ
1孕  d/jəŋ ø/jəŋ 1應  ʔ/jəŋ ʔ/jəŋ
1賸  d/jəŋ ø/jəŋ 2罌  ʔ/eŋ ʔ/æŋ
2弋 익 d/jək ø/jək 2甖  ( * ) ʔ/æŋ
2杙 익 d/jək ø/jək 3泓  ʔ/uəŋ ʔ/uæŋ
2釴 익 (*) ø/jək 3擭  (*) ʔ/uɐk
3容  ɡ/juŋ ø/juoŋ 4翁  ʔ/uŋ ʔ/ûŋ
3颂  ɡ/juŋ ø/juoŋ 4蓊  (*) ʔ/uŋ
3庸  d/juŋ ø/juoŋ 5坱  ʔ/ɑŋ ʔ/ɑŋ
4陽  d/jaŋ ø/jɑŋ 5泱  ʔ/jaŋ ʔ/jɑŋ
4暘  d/jaŋ ø/jɑŋ 6央  ʔ/jaŋ ʔ/jɑŋ
4烊  (*) ø/jɑŋ 6秧  ʔ/jaŋ ʔ/jɑŋ
4養  (*) ø/jɑŋ 7汪  ʔ/uɑŋ ʔ/uɑŋ
4漾  ɡ/jaŋ ø/jɑŋ 7枉  ʔ/juaŋ ʔ/juɑŋ

<표77> 欲母ㆍ挹母에 대한 한어 중고음의 추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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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자음 注音을 董同龢의 추정음과 비교해 봤을 때,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欲(ø)과

挹(ʔ)의 대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欲(ø)과 挹(ʔ)은 청취 측면에서 구분 가능한 범주

이거나 최소한 운서에서 구분해야 할 범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대비가 일률적일 수 있는 이유는 훈민정음은 절운계 운서를 바탕으로 한자

음을 주음하고 있고, 한어 중고음 추정음은 廣韻 41성모 반절상자가 기준이 되기 때문

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어 중고음은 음소문자로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喩母와 影母

의 청취 측면에서 구분되는 음성 자질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후음의

전청, 차청, 전탁, 차탁을 모두 절운계 운서에 일치시키고 있는 훈민정음을 통해, ‘ㅇ’은

후두강을 위주로 한 성대 진동음, ‘ㆆ’은 후두강의 성대 진동음이 구강까지 뻗어나가는

성대 진동음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201)

(1) ‘ㅭ’의 사용목적

‘ㅭ’의 사용 목적을 東國正韻의 서문에서 확인하고, ‘ㅭ’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음

이 [-t]인 것에 착안하여 ‘ㆆ’의 음성학적 특징을 살펴본다. ‘ㄹ’을 [-t]로 바꾸는데 활용된

‘ㆆ’의 사용은 편찬자가 ‘ㆆ’의 음가에 대해 어떤 정의를 갖고 있었는지 알게 해주는 귀중

한 자료가 된다.

이에 사성(四聲)으로 조정하고 91韻과 23字母로(운서 편찬의) 기준을 삼은 다음 御

製訓民正音을 가지고 그 음 (즉 한자음)을 정하였으며, 또 질(質)운과 물(勿)운 같은

운들의 운(여기서는 韻尾音을 말함)은 影母(즉 ㆆ)로 來母(즉 ㄹ)를 보충하여, 속습

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잡으니, 옛 습관의 잘못됨이 이에 이르러 모두 고쳐졌다.202)

“以影補來 因俗歸正”은 ‘ㆆ’으로 ‘ㄹ’을 보충하여, 속습에 해당하는 한국 한자음의 운미

[-l]을 [-t]로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주목할 점은 속습의 발음인 [-l]을 버리지 않고, 속습

을 바탕으로 [-t]를 표기한다는 점이다. ‘ㄹ’을 버리고 斗音 ‘ㄷ’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ㅭ’을 사용했다는 것은 속습의 발음과 정음을 동시에 나타내고자 의도한 것일 수 있다.

’(7글자), 4‘’(52글자), 5‘’(23글자), 6‘’(22글자), 7‘’(11글자)

201) 본 소절은 문성호, ｢동국정운(東國正韻) 한자음의 종성 ‘ㅭ’·‘ㅱ’ 고찰, ‘ㆆ’·‘ㅇ’을 중심으로｣, 인문학연

구, 제33집, 인천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에서의 논의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202)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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訓民正音 ｢解例本｣ 終聲解에서 당시 속습에서 ‘ㄹ’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살피면 다음

과 같다.

ㄷ如‘볃’爲彆, ㄴ如‘군’爲君, ㅂ如‘업’爲業, ㅁ如‘땀’爲覃, ㅅ如諺語‘옷’爲衣, ㄹ如諺

語‘실’爲絲之類

ㄷ은 볃이 彆(볃의 종성 ㄷ)됨과 같고, ㄴ은 군이 군(君의 종성ㄴ)됨과 같고, ㅂ은

업이 業업의 종성 ㅂ)됨과 같고, ㅁ은 땀이 覃(땀의 종성 ㅁ됨과 같고), ㅅ은 우리말

로 옷이 衣(옷의 종성 ㅅ됨과 같으며, ㄹ은 우리말로 실이 絲(실의 종성 ㄹ)됨과 같

은 따위다.

且半舌之ㄹ, 當用於諺, 而不可用於文

또 반혓소리인 ㄹ음은 마땅히 우리말의 종성에나 쓸 것이지 한자(漢字의 종성)에는

쓸 수 없다.

“ㄷ如 ‘볃’ 爲彆”에서 알 수 있듯이 세종은 ‘ㄷ’으로 [-t]를 표기함을 밝히고 있으므로,

東國正韻에서 ‘ㄹ’을 ‘ㄷ’로 고칠 수 있었지만, ‘ㅭ’을 사용했다는 것은 당시의 속습을

문자에서 버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訓民正音 ｢解例本｣에서는 당시 속

습에서 세종이 생각한 바른 소리인 [-t]가 사용되지 않고 [-l]로 변화하게 된 이유에 대

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若用ㄹ爲彆之終, 則其聲舒緩, 不爲入也

만일 ㄹ음으로 彆자의 종성을 삼는다면 그 소리가 느려져서(舒緩) 입성이 되지 못

한다.

閭宜於諺不宜文 斗輕爲閭是俗習

ㄹ(閭)은 우리말 종성 표기에는 마땅하나 한자음 표기에는 마땅치 않으니 ㄷ(斗)소

리가 가벼워져서 ㄹ(閭)소리가 된 것은 곧 일반적인 습관이네.

如入聲之彆字, 終聲當用ㄷ,而俗習讀爲ㄹ, 盖ㄷ變而爲輕也

입성(입성)의 彆자와 같은 것도 종성에 마땅히 ㄷ음을 써야(ㄷ음으로 발음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습관으로 ㄹ음으로 읽으니 대개 ㄷ음이 변해서 가볍게 된 것이다.

‘ㄹ’은 우리말 종성 표기에 마땅하고 한자음은 ‘ㄷ(斗)’이어야 하지만, ‘ㄷ’이 가벼워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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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로 변했다고 했다. 이에 ‘ㄷ’으로 바꾸면 될 일이지만, 세종은 ‘ㄹ’을 ‘ㅭ’으로 표기하여

‘ㄷ’을 표기하고 있다. 속음을 살리면서 정음을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속음만 알고

있는 대상에게 정음을 학습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ㄹ’과 ‘ㄷ’은 설음으로 조음 위치가

같다. ‘ㄹ’을 ‘ㄷ’으로 내기 위해서는 조음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속음에서 느리고 가벼워

진 ‘ㄹ’ 소리(반설음ㆍ불청불탁)를 빠르고 무겁게(설음ㆍ전청) 하는 방법을 음성학적으로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ㄹ’을 ‘ㄷ’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혀의 양쪽으로

공기를 내보내는 유음을 차단해야 하므로, ‘ㄹ’ 소리에 경구개로 유입되는 기류가 필요하

게 된다.

(2) ‘ㅭ’에 대한 음성학적 분석

‘ㄹ’이 ‘ㄷ’으로 변하려면 ‘ㄹ’소리에 물리적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ㄹ’이 유음이므로 혀

에 힘이 실려야 ‘ㄷ’으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경구개까지 힘이 전달될 수 있는 음소가

필요하다. ‘ㆆ’이 후음이고 전청이라는 점에서 목에서 발생한 진동의 폭이 경구개까지 접

근하는 음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訓民正音 ｢解例本｣ 合字解에서 초성의 ‘ㆆ’과 ‘ㅇ’은

서로 비슷해서 우리말에서는 통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변별 자질이 서로 크지 않은 두

음운을 東國正韻에서 ‘ㆆ’과 ‘ㅇ’을 구분한 것은 漢字의 독서음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었

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ㆆ’과 ‘ㅇ’의 구체적인 자질에 대해서는 訓民正音 ｢解
例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例義에서 “ㆆ 喉音 如挹字初發聲”이라 했고, 制字解에서는

ㆆ은 “ㅋ比ㄱ, 聲出稍厲, 故加畫”과 같은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203) 즉 ‘ㆆ’은 ‘ㅇ’보다 거

센소리라고 할 수 있고, ‘ㅇ’은 후음ㆍ불청불탁으로 ‘ㆆ’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소리라고

할 수 있다.

‘ㆆ’과 ‘ㅇ’은 현재 한국어에서는 모두 제로 음가인 ‘ㅇ’으로 통일 되었고, 보통화에서는

영성모 ‘ø’와 반모음 [j]로, 한어 중고음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는 월어에서는 영성모 ‘ø’와

203) ㅋ은 ㄱ에 비하여 소리나는 것이 조금 센 까닭으로 획을 더하였다.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132쪽.

不厲 → → → 厲
ㄱ ㅋ

ㄴ ㄷ ㅌ

ㄷ ㅂ ㅍ

ㅅ ㅈ ㅊ

ㅇ ㆆ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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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j]로 각각 통일된 것으로 보아 ‘ㆆ’과 ‘ㅇ’에 성대 진동 혹은 성대 진동이 경구개로

이동하는 접근음 외에 다른 장애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ㆆ’은 성대진동이

경구개로 접근하는 음이고, ‘ㅇ’은 성대진동이 연구개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동

하는 음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공명강에 작용하는 음성의 무게중심에 따라 음의 음색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음운자질로 작용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칼그렌과 동동화는 東國正韻의 挹母에 대응하는 影母에 대해 ‘等’ 분포 상황과 성조

의 변화를 통하여 성문 파열음(喉塞音)인 [ʔ]로 추정하고 있는데, 성모 [ʔ]이 開合에 관계

없이 대부분의 모음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ʔ]의 추정음은 영성모

‘ø’의 추정음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 즉 성대 진동음이라는 정보 이외에 다른 구체적

인 정보를 알기 어렵다. 東國正韻의 ‘ㅭ’의 ‘ㆆ’이 목표로 하는 음가 범위를 고려했을

때 影母의 추정음 [ʔ]은 혓소리에 영향을 주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세종의 시기에 음성은

四聲七音을 바탕으로 분석해야 타당하며, 현재의 국제음성기호는 四聲七音과 대응 관계

를 이루지 못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東國正韻의 以影補來에 근거하여 ‘ㆆ’의 음가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東國正韻 한자음을 원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月印釋譜204) 序에서
‘ㅇ’과 ‘ㆆ’이 사용된 한자 30개205)에 대해 董同龢의 중고음 추정음을 참고하여 한어중고

음의 성모를 확인하고 운모와의 결합을 확인했을 때, ‘ㅇ’은 喩母 ‘ø’에 대응하고, ‘ㆆ’은

影母[ʔ]에 대응한다. 이와 관련하여 표로 살펴본 것은 다음과 같다.206)

204) 月印釋譜는 1459년에 세조가 釋譜詳節과 月印千江之曲을 합쳐 간행한 책이다. 月印釋譜는 총 

25권 가운데 제3, 5, 6, 16, 24권을 제외한 20권이 전하고 있다. 釋譜詳節과 月印釋譜에 실린 한자에

는 독음이 훈민정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1443년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그 직후인 1447년, 세종은 이미 중국

어음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한국한자음을 중국어음에 맞게 되돌리려는 목적으로 東國正韻을 간행하여, 모든 

언해류 서적에 東國正韻식 개정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하게 하였다. 이 시기의 한자음 자료는 중국 

원음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심했던 현대 표준 중국어의 토대가 되는 중국 북방 방언보다 

오히려 당시 중국어음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태경, ｢月印釋譜 진언표기를 통한 중국어음연

구｣, 중국어문학논집 제43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7, 82쪽.

205) 印(), 耀(), 焉(), 於(), 夜(양), 緣(), 閻(염), 威(), 演(연), 以(이), 擁(), 攸(), 寅(인), 予

(영), 譯(역), 益(), 用(), 音(), 易(잉), 戹(), 惟(), 欲(욕), 要(), 依(), 爲(윙), 遺(), 一(), 

嗚(), 與(영), 安()

206) 한어 중고음은 董同龢의 추정음을 근거로 했고, 월어의 경우 어음을 국제음성기호로 나타낼 경우 지역마다 

상이한 이유로, 신화자전에서 택한 월어병음방안을 근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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喩母 ‘ø’와 影母 [ʔ]는 한어중고음의 운모 [i], [j], [æ], [u], [a]와 결합하고, 한어중고음

의 흔적을 보유하고 있는 월어에서는 병음 /i/, /j/, /w/, /ng/, /a/와 결합하고 있다. 이는

欲母 ‘ㅇ’과 挹母 ‘ㆆ’이 운서ㆍ운도에서는 구분이 되지만207) 국제음성기호로는 일률적으

로 대응이 되지 않는 개념이고, 청취 측면에서 개합과 상관없이 사용되었음을 알게 해주

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개합과 관계없이 쓰일 수 있었다는 것은 ‘ㅇ’과 ‘ㆆ’의 변별 자질

을 공명강의 무게중심에 따라 달라지는 음색 차이 이외에서는 찾기 힘들다는 뜻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공명강의 음색차이는 중국 방언에서 2개 이상의 평조를 구분하는 데 활용

될 수 있다.

초성의 [ʔ]은 입성 소실을 나타내는 후색음과는 별개로 욕모 ‘ㅇ’보다 자질이 뚜렷한 음

으로 성대 진동의 힘이 성대에서 구강까지 뻗어나가는 소리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 경

우 東國正韻에서 교정의 방법을 통해 표기하고 있는 설내입성 [-t]를 표기하기 위해,

207) 影母는 1ㆍ2ㆍ3ㆍ4등운에 모두 자(字)가 있고 또한 3등운의 반절상자는 스스로 일류(一類)를 이루고 있는 

경향이다. 이모(以母)와 운모(云母)는 역시 모두 다만 3등운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모상 반드시 같

지 않은 점이 있는 것이다. 董同龢, 공재석 譯, 漢語音韻學, 汎學韻書, 1975, 162쪽.

欲母 ‘ㅇ’ 挹母 ‘ㆆ’

한자 동운 중고음 월어 한자 동운 중고음 월어
耀  ø/ jæu jiu6 印  ʔ/ jen jan3
夜 양 ø/ ja je6 焉  ʔ/ jɐn jin1
緣  ø/ juæn jyun4 於  ʔ/ uo jyu1
閻 염 ø/ jæm jim4 威  ʔ/ juəi wai1
演 연 ø/ jæn jin5 擁  ʔ/ juoŋ jung2
以 이 ø/ i ji5 益  ʔ/ jɛk jik1
攸  ø/ ju jau4 音  ʔ/ jĕm jam1
寅 인 ø/ jin jan4 戹  ʔ/ æk ak1
予 영 ø/ jo jyu4 要  ʔ/ jæu jiu1
譯 역 ø/ jɛk jik6 依  ʔ/ jəi ji1
用  ø/ juoŋ jung6 一  ʔ/ jet jat1
易 잉 ø/ je ji6 嗚  ʔ/ uo wu1

 惟  ø/ juei wai4 安  ʔ/ ɑn ngon1
 欲 욕 ø/ juok juk6
 爲 윙 ɣ/ juĕ wai4

 遺  ø/ juei wai4

 與 영 ø/ jo jyu4 

<표78> ‘ㅇ’과 ‘ㆆ’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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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옆에 사용하고 있는 ‘ㆆ’을 설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성대 진동음이 구강으로

뻗어나가면 성대 진동음보다 상대적으로 소리가 뚜렷하므로 전청이 된다.208) 월어 성조에

서도 東國正韻의 挹母 ‘ㆆ’이 사용된 한자음의 성조 값은 대체로 높음(1, 2, 3)을 알 수

있고, 欲母 ‘ㅇ’이 사용된 한자음의 성조 값은 대체로 낮음(4, 5, 6)을 알 수 있다.209) ‘ㅇ’

과 ‘ㆆ’은 현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초분절자질인 성조를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라진 입성 [-t]를 되살린다고 했을 때, ‘ㆆ’을 성문 파열음에서 경구개로 접근하는 소

리인 ‘[ʔ] → [j]’로 추정한다면, 성문 파열음의 진동이 경구개까지 다가가기 때문에 혀까

지 진동의 힘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ㆆ’은 ‘ㅇ’과 구분되어 음가가 겹치지 않

게 된다.

본고에서 논하고 있는 경구개 접근음은 국제음성기호에서 정하는 음소 [j]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닌 성대진동의 무게중심이 경구개로 퍼져나가는 공명의 범위를 가리키는 것이

다. 이 경우 挹母 ‘ㆆ’은 운모의 등운에 관계없이 결합할 수 있게 된다. 성대 진동의 공명

의 범위에 따라 挹母와 欲母의 음색이 달라질 수 있는데, 세종과 집현전 학자는 이러한

음색의 차이를 음운 자질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비유하자면 /애/와 /æ/의 차이를 현

재는 모음사각도에서 분석하지만, 東國正韻 편찬자는 挹母와 欲母의 공명 정도의 차이

에서 구별되는 자질로 인식했을 수 있다.

(3) 입성의 소실 표기

洪武正韻譯訓의 속음에서 입성운미 [-p], [-t], [-k]의 소실을 일률적으로 ‘ㆆ’로 표기

하고 있는데, 입성 운미의 소실 과정을 ‘ㆆ’로 표기하는 것과, 입성을 회복하고자 할 때의

‘ㆆ’의 음가는 음성적으로 같은 개념이라 보기 어렵다. 소실되는 소리는 특정음가를 나타

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상의 소리에 가까운 반면, 되살리고자 하는 소리는 목표로

하는 음가 범위가 있는 소리다. 소실 과정을 아래 <표79>210)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08) 지금 짐짓 평성자(平聲字)를 예로 든다면, 일반적으로 중고성모가 청음인 것은 각 방언에서는 모두 음평조

(陰平調)이고, 일반적으로 중고성모가 탁음인 것은 모두가 양평조(陽平調)이다. 영모와 두 개의 유모는 어떠

한가? 영모는 전일파(前一派)에 속해 있고, 幫ㆍ滂ㆍ端ㆍ透 등과 같고, 두 개의 유모는 모두 후일파(後一派)

에 속해 있고, 並ㆍ明ㆍ定ㆍ泥와 같다. 이에 우리들은 다시 한 걸음 더 나가 추단하면, 영모는 중고에 모두 

후색음 [ʔ]를 기수로 하였고, [ʔ-]는 청음이며, 그러므로 성조변화는 幫ㆍ滂 등 모자(母字)와 같다. 두 유모

의 기수(起首)는 모두 탁음이며, 그러므로 성조 변화에 있어서 그들은 모두 並ㆍ明 등 모자의 길을 따른 것

이다. 董同龢, 공재석 역, 漢語音韻學, 汎學韻書, 1975, 162쪽.

209) 음(陰)에 대응되는 성조는 전부 그 성조 값이 높고, 양(陽)에 대응되는 성조는 성조 값이 낮다. 양헌, ｢한

국어와 광동어의 어휘ㆍ문법 대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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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성의 소실을 표기하기 위해 ‘ㆆ’을 사용한 것이 ‘ㆆ’의 음가가 [-ʔ]인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ㆆ’의 음가를 입성 소실 표기에 사용된 후색음으로 추정할 경우, 이는 입성의 소

실이 일어난 북방 방언 혹은 몽골어에 어울리는 소리이지, 입성의 소실이 일어나지 않은

한국어와 월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소리이다. 입성의 소실에 불청불탁 ‘ㅇ’을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四聲七音의 체계를 고려하여 전청인 ‘ㆆ’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인용문을 참조한다.

이는 김무림에서 약운(藥韻)의 입성운미가 근대음 이후 운미 [-u]로 변했는데, 홍
무정운역훈에서 운미 [-u]의 정음 표음에는 ‘-ㅱ’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약운의 속

음 종성의 표음에 ‘-ㅱ’을 사용하지 않고 ‘ㅸ’211)을 사용한 것은 원래의 정음이 입성운

으로서 전청음 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속음 종성의 표음에 있어서도 전청음으로 분류되

는 ‘ㅸ’을 사용한 것이다.212)

입성소실을 나타낼 때 성모에 따라 종성에서 전청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影母와 ‘ㆆ’의 음가 표기 고찰

挹母 ‘ㆆ’은 廣韻 41성모 반절상자의 影母 1ㆍ2ㆍ3ㆍ4등에 일률적으로 대응한다. 이

는 欲母 ‘ㅇ’이 喩母 4등ㆍ爲母 3등에 일률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상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아래 <표80>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210) 김무림, 홍무정운역훈, 신구문화사, 2006, 60쪽.

211) 그럼 ㅸ의 음가는 무엇인가? 순경음중 ㅸ과 ㅱ은 초성(성모)과 종성(운미)에 모두 쓰였는데, 초성과 종성에

서의 음가가 달랐다. 초성의 위치에서 ㅸ는 /f/이고, ㅱ은 /ɱ/이다. 그런데 종성에서는 ㅸ, ㅱ모두 운미 /-u/

를 표기하는데 사용되었다. 장향실, ｢중세국어시기 고유어 표기에 쓰인 ㅸ의 음가에 대하여｣, 어문논집 48, 

2003, 66쪽.

212) 김무림, 홍무정운역훈, 신구문화사, 2006, 60쪽. 

한어중고음 홍무정운역훈 사성통해
ㄱ /-k/ → ㆆ [ʔ] → ø (zero)

ㄷ /-t/ → ㆆ [ʔ] → ø (zero)

ㅂ /-p/ → ㆆ [ʔ] → ø (zero)

<표79> 입성의 소실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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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ㆆ’이 전청이고 우리말 한자음의 종성 ‘ㄹ’을 입성으로 만들기 위해 ‘ㆆ’을 병서해 ‘ㅭ’

로 사용한 점 및 발성의 무게중심이 구강에 위치한 월어의 음조에 대응하는 것을 근거

로, ‘ㆆ’의 음가 표기는 경구개 접근음 [j]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ㆆ’의 음가

표기에 대한 고찰은 한어 중고음의 影母에 관한 고찰이기도 하다. 물론 ‘ㆆ’이 국제음성

기호의 [j]과 일치하는 소리는 아니다. 발성 및 호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ㆍ중ㆍ일의

어떠한 소리도 국제음성기호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음소를 객관적으

로 표기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이 가장 보편적인 국제음성기호에서 찾을 뿐이다.

군소리처럼 들려도 이런 언급을 하는 이유는, 과거의 소리는 현재 어음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청취 측면에서 상대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현재 사용되고 있

는 언어를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하는 경우라면 부연 설명은 크게 필요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야’를 [ja]로 표기한다고 해서 한국어의 ‘야’가 [ja] 소리와 같지 않음을 한

국인 혹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어의 경우 실제 청취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실제 어음을 들을 수 있는 경우, 국제음성기호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뿐이다. 국제

음성기호는 음소에 대한 정보까지는 담을 수 있어도 음색에 대한 정보는 담지 못한다.

한어 중고음의 影母와 훈민정음의 ‘ㆆ’의 음가를 추정할 때는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와 방

법을 동원하여 구체적으로 음가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 표에서 ‘ㅇ’

影(124等), 東, 廣 影(3等), 東, 廣 喩(4等), 東, 廣 爲(3等), 東, 廣

1 烏 wu1 於 jyu1 以 잉 ji5 于 웅 jyu4

2 伊 ji1 乙 jyut3 羊 joeng4 王 wong6

3 一 jat1 衣 ji1 ji3 余 여 jyu4 雨 웅 jyu5 jyu6

4 安 ngon1 央 joeng1 餘 여 jyu4 爲 윙 wai4 wai6

5 烟 jin1 紆 jyu1 與 여 jyu6 羽 웅 jyu5

6 鷖 ji1 憶 jik1 弋 익 jik6 云 운 wan4

7 愛 ngoi3 依 ji1 夷 이 ji4 永  wing5
8 挹 jap1 憂 jau1 予 여 jyu4 jyu5 有 jau5 jau6

9 哀 oi1 謁 jit3 翼 익 jik6 雲 운 wan4

10 握 ak1 委  wai1 wai2 營 jing4 筠 윤 wan4

11 移 이 ji4 遠 원 jyun5 jyun6

12 悅 jyut6 韋 윙 wai4 wai5

13 洧 fui5

14 榮 wing4

15 薳 윙 jyun5

<표80> 廣韻 41성모 반절상자의 影母와 喩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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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비되는 ‘ㆆ’의 음성 자질의 특징을 확인하도록 한다.

칼그렌과 董同龢는 喩母와 影母에 대해 각각 ‘ø’와 [ʔ]로 추정했지만, ‘ø’와 [ʔ]가 성대

진동음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정보를 알려주지는 못한다. 본고에서는 훈민정음에서의 설

명, 현대 보통화, 월어, 한국 한자음의 어음을 근거로, 喩母는 [ʔ]로, 影母는 [j]로 추정한

다. [j]는 ‘ㅇ’의 [ʔ]과 마찬가지로 소리의 시작점이 후두강에 위치하여 ‘ㅇ’과 동일 영역을

공유하지만, [j]의 성대 진동음이 후두강에만 머물지 않고 구강에까지 작용하는 점이 다

른 것이다.

3. 疑母와 ‘ㆁ(옛이응)’

한어 중고음 疑母와 ‘ㆁ(옛이응)’의 음가 추정은 [ŋ]로 이론이 없다. 훈몽자회에서 초

성에서의 ‘ㆁ(옛이응)’ 사용은 우리말에 어울리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훈민정음에서 ‘ㆁ

(옛이응)’을 기본 글자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 ‘ㆁ(옛이응)’의 사용은 중국 남

방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발음으로, 1인칭 대명사 ‘나(我)’의 발음은

[ŋ]로 시작한다. [ŋ]을 발음할 때, [ŋ]의 울림 정도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비강과 관련 있

는 소리임을 알 수 있다. 세종은 훈민정음에서 음성을 분석할 때, 終聲復用初聲 원칙에

‘ㅇ’의 음가표기 ‘ㆆ’의 음가표기

<표81> ‘ㅇ’과 ‘ㆆ’의 음성적 원리에 따른 음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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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각하여 음운을 설계했다. 우리말의 종성에서 양성운 [ŋ]이 사용되고 있는데, 초성에 [ŋ]

을 배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초성에서의 ‘ㆁ(옛이응)’사용은 한어 중고음의 疑母

에 대응하여, 범한대음 誐 [ŋɑ]를 음역할 수 있게 한다. 우리말의 종성 사용에서 음성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ŋ]를 초성 [ŋ]에 활용하여 정음으로 바라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반야심경의 진언 ‘gate gate’를 음역할 때 초성 옛이응의 ‘제제’가 아닌 ‘아제아제’로

음역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213)

1) 반야심경의 진언 ‘gate gate’의 음역 비교

東國正韻의 業母 ‘ㆁ(옛이응)’은 표면적으로는 중국 성운학의 四聲七音 및 훈민정음

의 창제원리인 終聲復用初聲 원칙에 부합되고, 내면적으로는 범한대음 한자음을 음역하

기 위해 훈민정음에 포함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글자다. 東國正韻 한자음 표기는 세

조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세조 이후 외면당하기 시작하는데, 정확한 불경음역을 위해

창제되었다고 할 수 있는 글자가 가장 먼저 불경언해에서 제외되기 시작한 것이다. 세조

시기의 月印釋譜(1459년)가 東國正韻 한자음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세조 이후 인수대

비가 추진한 언해인 五大眞言(1485년)과 六祖法寶壇經諺解(1496년)는 東國正韻 한
자음을 따르지 않는 언해로 대표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초기 眞言集(1569년)에 반

영되어, 불경언해에 활용된 東國正韻 한자음은 점차 맥이 끊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 東國正韻 한자음이 일반백성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을 들 수

있는데, 언해의 중심이 세조에서 인수대비로 넘어가는 시기가 훈민정음의 정음 표기에서

훈민정음의 우리말 표기로 넘어가게 되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세진은 세조가 세상을 등진 해인 1468년에 태어났으니, 최세진이 인식하는 훈민정음

은 세종 및 東國正韻 편찬자가 의도한 훈민정음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었다고 볼 수 있

다. 東國正韻 편찬에 참여하지 않아 훈민정음 창제 의도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한 세대

였기 때문이다. 현재 한글 체계는 최세진의 訓蒙字會(1527년)에 소개된 언문 자모를 기

반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훈민정음의 어음이 대중에 의해 기본적으로 걸러지기까지

약 80 여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볼 수 있다.

213) 본 소절 疑母와 ‘ㆁ(옛이응)’은 소논문 문성호ㆍ김은희ㆍ안재철, ｢반야심경 진언의 한국어 음역 고찰, 

‘gate gate’, ‘아제아제’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집, 제120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20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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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절에서는 반야심경214)의 진언 ‘gate gate’를 ‘가테가테’가 아닌 현재의 ‘아제아제’로

음역하게 된 이유를 살피는 과정을 통해 東國正韻 한자음이 폐지되었다기보다, 우리

어음에 맞지 않는 자모가 탈락하게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확인한다. 반야심경

의 진언 ‘Gate Gate Para-gate Para-samgate Bodhi Svaha’를 현재 한국에서는 ‘아제아

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로 음역한다. 이중 ‘p’와 ‘b’, 혹은 ‘b’와 ‘m’의 표기상

의 차이는 각각 조음 부위가 입술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음역에 대해 크게 이견이 없지

만, ‘ga’를 ‘아’로 음역한 이유에 대해서 현재 한글이 전해주는 음운 관념으로는 쉽게 납

득이 가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제아제’의 ‘아’는 원래 의도된 소리가 아니며 실

제로는 훈민정음의 옛이응 ‘ㆁ’과 ‘ㅏ’가 결합된 [ŋɑ]의 소리이다. [a]가 아닌 [ŋɑ]이다. 이
는 반야심경의 7개 한역본에 기록된 음역의 변화 과정 및 東國正韻 한자음이 사용된

불경언해, 인수대비 이후의 불경언해, 언문 자모에 소개된 훈민정음, 안심사본 眞言集 
및 만연사본 眞言集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a’를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ŋɑ]로 음역한 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반야심경 한역본

음역의 변천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 범어를 한자음을 통해

음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마라집과 현장은 ‘ga’를 각각 竭 [gĭɐt], 揭 [kĭɐt]로 음역했지

만 대략 800년 전후부터는 새로운 음역인 誐 [ŋɑ]215)로 음역하고 있다. 이는 현장의 대규

모 불경번역작업 이후 체계적인 음역에 대한 요구가 생겼고, 그 결과물로 지광의 悉曇
字記가 편찬되는 등 역사적 기록도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지광의 悉曇字記에는
[ŋɑ]음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본문에서 살펴보겠다.

반야심경 진언의 우리말 음역을 이해하려면 먼저 훈민정음 창제 이전 高麗大藏經의
한자 음역을 살펴봐야 하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우리말 한자음

으로의 변천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인수대비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초기 진언집 五
大真言에서 ‘ㆁ(옛이응)’은 보이지 않고, 오직 ‘ㅇ’만 보인다. 이는 최초 진언집인 안심사

본 眞言集에 그대로 반영되어 반야심경의 한역본 誐帝誐帝는 ‘아제아제’로 기록된다.

후에 용암화상(龍巖和尚)에 의해 초성 ‘ㆁ(옛이응)’을 사용하여 ‘/ㆁ/+/ㅏ/’ 제 ‘/ㆁ/+/ㅏ/’

제로 수정되었지만, 현대 한글에 ‘ㆁ(옛이응)’은 탈락되었으므로, 의도된 소리인 [ŋɑ]가 아

닌 [ŋ]이 탈락된 [a]로 현재 남게 되었다.

214) 문헌자료로서의 반야심경을 반야심경으로 표시하고 일반 명사로서의 반야심경은 그대로 표시한다.

215) 櫱, 誐, 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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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야심경의 진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의 ‘아’의 음역을 이해

하는 과정에서 훈민정음 창제자인 세종이 훈민정음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과 ‘ㅇ’이

한국인의 발성 습관에 맞는 음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1) 7개의 般若心經 한역본
범어를 음역할 때 한역본의 한자음을 근거로 했으므로, 般若心經 한역본 음역의 변

천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야심경은 인도의 승려 구마라집(鳩摩羅什)이 최초

로 번역(402-412년)했고,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한역본은 현장(玄奘)이 번역(648-649년)

한 것이다. 주의할 점은 약 800년 이전까지의 음역과 800년 이후의 음역에 변화가 생긴

점이다. 揭 [ki ̌ɐt]를 誐 [ŋɑ]로, 즉 ‘ga’를 ‘ŋɑ’로 음역하고 있다.

현재 전해지는 般若心經 한역본으로 7개가 있는데, 각 본에 음역된 ‘gate gate’의 ‘ga’

에 해당하는 한자음을 발췌하고 한어 중고음과 현대 보통화, 남방 방언, 현재 한글 음과

의 비교를 통해 음의 변천 과정 및 특징을 살펴본다. 한역본에 관하여 아래 인용문을 참

조한다.

般若心經은 般若波羅密多心經을 줄여 지칭하는 이름로서 大般若波羅蜜多經
의 핵심적인 사상을 가장 짧게 표현해 놓은 경전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불교 종파의 법회나 의식에서 독송되고 있다. 大般若波羅蜜多經은 현장(玄奘

602-664년)이 여러 해에 걸쳐 (660-663년) 반야부(般若部)의 여러경전들을 집대성한

경전으로 600권(4처[處] 16회[會] 275품[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총서(叢書)이

다. 여기에는 당시까지 번역된 경전들과 현장이 새로이 번역한 경전들이 수록되어 있

다. 약명으로 대반야경으로도 불리는 이 거대한 경전의 핵심 사상, 즉 대승불교 교리의

저변을 이루는 반야 사상을 가장 짧게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般若心經이다. 般若
心經의 대표적인 한역본들로 7개를 들 수 있으며, 시대별로 배열하면 아래와 같다.

① 마하반야바라밀대명주경(摩訶般若波羅蜜大明呪經)

구마라집(鳩摩羅什, 인도, 요진(姚秦), 402-412년 번역)

②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현장(玄奘, 중국, 당(唐), 648-649년 번역).

③ 보편지장반야바라밀다심경(普遍智藏般若波羅蜜多心經)



- 148 -

법월(法月, 인도, 당(唐), 741년 번역).

④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반야(般若-인도)와 이언(利言-중국), 당(唐), 790년 번역

⑤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지혜륜(智慧輪, 인도?, 당(唐), 847-859년 번역)

⑥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법성(法成, 티베트, 당(唐), 847-859년 번역)

⑦ 불설성불모반야바라밀다경(佛說聖佛母般若波羅蜜多心經)

시호(施護, 송(宋), 980년 번역)

般若心經의 한역본은 소본(小本)과 대본(大本)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대본
의 경우 서론에 해당하는 서분(序分), 본론의 정종분(正宗分), 결론의 유통분(流通分)

등 모두를 갖추고 있는 반면, 소본의 경우 정종분만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현

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지에서 가장 많이 독송되고 있는 것은 현장역의

소본이다.216)

다음은 위 7개 한역본에서 주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217)를 발

췌한 것이다. ‘gate’의 ‘ga’에 해당하는 주문의 첫음절 한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① 竭帝竭帝 波羅竭帝 波羅僧揭帝 菩提僧莎訶 402-412 번역

② 揭帝揭帝 般羅揭帝 般羅僧揭帝 菩提僧莎訶 648-649 번역

③ 揭諦揭諦 波羅揭諦 波羅僧揭諦 菩提莎婆訶 741 번역

④ 櫱諦櫱諦 波羅櫱諦 波羅僧櫱諦 菩提莎婆訶 790 번역

⑤ 誐帝誐帝 播囉誐帝 播囉散誐帝 冒地娑縛賀 847-859 번역

⑥ 峨帝峨帝 波囉峨帝 播囉僧峨帝 菩提莎訶 847-859 번역

⑦ 誐帝誐帝 播囉誐帝 播囉散誐帝 *提莎賀 980

주목할 점은 790년 반야(般若-인도)와 이언(利言-중국)의 번역부터 揭의 [ki ̌ɐt]이 아닌

櫱[ŋɑt], 즉 誐의 [ŋɑ]로 번역되고 있다. 다시 말해 [g]에서 [ŋ]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216) 전순환, 불경으로 이해하는 산스크리트, 지식과교양, 2012. 391-392쪽.

217) 반야심경 진언의 로마 문자본은 ‘gate gate pāragate pārasaṁgate bodhi svāh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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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의 한자음 음가

아래는 ‘gate’의 ‘ga’의 음가 비교이다. 한자, 월어, 객가화, 조주화, 중고음( IPA) , 東
國正韻 한자음, 蒙古字韻218)음역, 보통화, 한글 한자음 순이다.

‘gate’의 ‘ga’의 한자음을 봤을 때, 한어 중고음, 東國正韻, 현재 중국 남방 방언 사

이에서 대응 관계를 살필 수 있다. 蒙古字韻에서 ‘誐’의 [ŋ]를 찾아볼 수 있지만, ‘竭’

한자음에서 입성이 소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어 중고음 ‘竭’의 성모가 보통화에서

는 설면음이고, 입성은 소실되었다. 한어 중고음 ‘竭’의 성모는 한글에서는 ‘ㄱ’이지만 입

성 /-t/는 종성 /-ㄹ/이 되었다.

<표82>를 통해 살펴봤을 때, 구마라집, 현장, 법월의 한역본의 ‘ga’는 성모가 ‘g’인 반

면 반야, 지혜륜, 법성, 시호의 한역본은 ‘ŋ’이다. 반야심경의 진언 ‘gate’를 음역할 때 그

주술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청취 측면의 유사성을 최대한 나타낼 필요가 있다. 하

지만 범어는 한어와 달리 단음절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음역에 있어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竭 [gi ̌ɐt]와 揭 [kiɐt]는 운두가 ‘g’, 운미가 ‘-t’인 입성이다. 입성이 있는 한자를 선

택한 이유는 입성이 있을 경우, 성조 언어의 발성 특성상 약간의 변형된 ‘g’의 음이 전달

218) 蒙古字韻은 원(元)세조(世祖)쿠빌라이 칸이 팍스파(八思巴)라마를 시켜 만든 파스파(Phags-pa) 문자로 

중국 한자의 표준음을 표기한 운서이다. 몽골어뿐 아니라 중국어·티베트어·산스크리트·튀르크어 등을 표기하

는 데 쓰였는데, 원래는 몽골어·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표음문자인 음절문자로 만들어졌다.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보다 170여 년 앞서 만들어진 표음문자이다. 

월어 객가화 조주화 중고음 동국정운 몽고자운 보통화 한글

① 竭 git3 kiat8 * [g i ̌ɐt]  ke jié 갈

② 揭 kit3 giet7 gêg4 [k i ̌ɐt]  ge jiē 갈

③ 揭 kit3 giet7 gêg4 [k i ̌ɐt]  ge jiē 갈

‘g’에서 ‘ŋ’로의 변화 발생

④ 櫱 jit6 ngiet7 * [ŋɑt]  ngo niè 얼

⑤ 誐 ngo4 ngo2 ngo5 [ŋɑ]  ngo é 아

⑥ 峨 ngo4 ngo2 ngo5 [ŋɑ]  ngo é 아

⑦ 誐 ngo4 ngo2 ngo5 [ŋɑ]  ngo é 아

<표82> ‘gate’의 ‘ga’의 음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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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때 운미 ‘-t’는 다음에 오는 帝219)의 성모와 결합하여 두드러지게 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선택이 ‘ga’를 범어의 유성 무기음에 더 가깝게 내기 위함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방법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음역은 소리를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체계

적인 음역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후대로 갈수록 이 방식의 번역보다는 단음절

단위로 범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한자음을 정하고자 했을 것이다.

高麗大藏經에 위와 같은 변화가 기록되어 있다. 당시에 현장의 번역본이 얼마나 유

행했는지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gate gate’의 ‘ga’ 음역과 관련하여 시대의 추이에 따라

기록되어진 한자음은 ‘誐’[ŋɑ]220)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 한민족의 음운을 규정하

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의 학자들은 [ŋɑ]를 청취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

성이 크며 이는 訓民正音 ｢解例本｣에 ‘ㆁ(옛이응)’으로 남아있다. 적어도 세종은 단순히

한민족의 음으로만 어음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대 한국인의 어음은 한글

음과 한글 음이 아닌 것의 구분이 명확하지만, 훈민정음이라는 문자 체계가 나오기 이전

에는 식자층과 일반 백성 사이에서 어음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의 차이가 컸을 것이다.

(3) 훈민정음 창제 이전-高麗大藏經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불경 음역은 주로 高麗大藏經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高麗

大藏經에 기술된 범자 실담장(悉曇章)에 관해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첫째, 실담장의 음운론적 관점에서, 범자 음운 전체를 47자로 정의한 현응음의는
각각의 범자에 대한 한자독음을 표기하면서 5음을 설근성[아음], 설치성[치음]등으로

나타내고 일부 독음에는 반절을 표기하고 있고, 혜림음의에서는 범자를 50자로 규정
하면서 이들에 대한 반절 및 세밀한 해석을 부가하고 있으며, 총론에서 이들 25자모를

喉聲·腭聲·斷聲·齒聲·脣吻聲으로 구분하고 있다.221)

高麗大藏經에 등재된 玄應音義, 慧琳音義, 瑜伽金剛頂經釋字母品의 실담문자

‘ga’의 한역음을 살펴보면, 현응은 실담장 47자에서 ‘ga’를 ‘伽’로 음역하고, 혜림은 실담장

219) 帝: di5, dai3, di3, di, [tiei]  dì, 제 
220) 현장의 한자 음역본 唐梵翻對字音般若波羅蜜多心經 참조

221) 강대현,「고려대장경을 통해 본 실담장(悉曇章)의 세 측면」, 민족문화연구,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

원, 2017, 4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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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자에서 ‘ga’를 ‘誐’로 옮기고 있다. 불공은 실담장 50자에서 ‘ga’를 혜림과 마찬가지로

‘誐’로 옮기고 있다. 이들 글자에 대한 한어 중고음은 각각 伽[gĭɑ]와 誐[ŋɑ]이다. 이를 한

어 중고음 및 현재 남방방언인 객가화ㆍ광동화ㆍ조주화 발음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위 표에서 주목 할 것은 현응(600년대)이후 혜림 및 불공(약 800년대 전후)은 실담문자

‘ ’(ga)를 誐 [ŋɑ]로 음역하고 있는 점이다. 誐의 현재 중국어 발음은 보통화 기준으로

/é/이지만, 현대 보통화는 한어 중고음과 발음 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어 중고음을

참조해야 한다. 한어 중고음의 청취 측면에서의 음운의 느낌을 파악하고자 할 때 한어

중고음의 흔적을 유지하고 있는 방언인 월어 혹은 조주화의 음운을 참조할 수 있다. 誐
의 중고음은 [ŋɑ]이고, 월어는 /ngo4/, 조주화는 /ngo5/이다. 월어 및 조주화의 /ngo/발음

은 국제음성기호로 [ŋɔ]이다. 실담어의 무성 무기음 ‘ka’, 무성 유기음 ‘kha’, 유성 무기음

‘ga’, 유성 유기음 ‘gha’에 훈민정음의 ‘ㄱ’, ‘ㅋ’, ‘ㆁ(옛이응)’, ‘ㄲ’를 대응시키면 같은 음소

를 겹치지 않게 음역할 수 있게 된다.

(4) 훈민정음 창제 이후

훈민정음 창제 직후 문자의 보급에 힘을 쓸 필요가 있었는데, 불경언해에 흔적이 남아

있다. 조선 전기의 불경언해는 문자 창제 초기의 우리말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문 경전에 대한 최초의 국어역이기도 했다. 간경도감에서는 주도적으로 불경에 대한

언해 사업을 진행했는데, 주로 東國正韻 한자음이 사용되었다. 아래 <표48>222)에서 간

경도감에서 펴낸 불경언해서를 확인할 수 있다.

222) 김슬옹,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발달사, 역락, 2015, 75쪽.

한자 중고음 출생-사망 월어 객가화 조주화

현응 伽 [gĭɑ] 596?-695? gaa1 ga1 gia1

혜림 誐 [ŋɑ] 737-820 ngo4 ngo2 ngo5

불공 誐 [ŋɑ] 705-774 ngo4 ngo2 ngo5

<표83> 시기에 따른 ‘ ’(ga)의 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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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창제 초기부터, 현재 한글과 같이 우리말에 부합되는 음운 체계를 단번에 만

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훈민정음은 창제자인 세종의 세계관을 고려했을 때, 우리말

의 어음은 한자음의 정음과 분리되어 생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말이 기준이

되면서도, 정음에 부합하고 소리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빠뜨려선 안 될 어음이

‘ㅇ’, ‘ㆆ’, ‘ㆁ(옛이응)’이었을 것이다. 아래 인용문을 통해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언해 사

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훈민정음 창제 직후 이후 왕실을 중심으로 불경에 대한 국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

다. 이때 만들어진 경전들을 우리는 언해불경이라 부른다. 언해불경은 문자 창제 초기

의 우리말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헌자료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어사 연구자

들은 우리말의 중세시기에 대한 연구를 대부분 불경언해에 의존할 정도로 언해불경은

당대의 국어자료로 이용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불경언해를 중심으로 개발된 ‘언해’라

는 번역 양식은 훈민정음 창제 후 한문불경을 우리말로 옮기기 위한 강렬한 욕구에서

창안된 독특한 번역 양식이요, 인출 양식인 셈이다. 다만 경계해야 할 점은 당시에 간

행된 불교 관련 문헌 중 대역의 형식을 띠지 않은 책인 석보상절과 같은 의역 위주
의 한두 문헌을 제외하면 대부분 직역 위주로 되어 있어서, 당시의 일상어 반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언해가 우리 나름의 독특한 번역 양식으로 자리 잡기는

했지만, 한자어가 많고 번역 어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비록 새로 창제된 정음이

연

번
간행연도 불경언해본 서명 권책 역자 및 주해자

1 세조8년(1462)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

諸菩薩萬行首楞嚴經

10권

10책
般刺密帝譯, 戒環解

2 세조9년(1463) 妙法蓮華經 7권9책 鳩摩羅什譯, 戒環解, 一如集注

3 세조10년(1464) 禪宗永嘉集 2권2책
玄覺撰, 衍靖淨源修正, 世祖口

訣

4 세조10년(1464) 金剛般若波羅密經 1권2책 鳩摩羅什譯, 慧能註解

5 세조10년(1464) 般若波羅密多心經略疏 1권1책 玄獎譯, 仲希述

6 세조10년(1464) 佛說阿彌陀經 1권1책
鳩摩羅什譯, 智譜註釋, 世祖譯

解

7 세조11년(1465)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2권10책 宗密所抄, 世祖口訣

8 세조13년(1467) 牧牛子修心訣 1권1책 知訥撰, 丕顯閣訣, 信眉譯

9 세조13년(1467) 四法語 1권1책 信眉譯

<표84> 간경도감에서 펴낸 불경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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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倂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일반민중이나 불교신도들이 어떻게 이용하였

을까 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문자 창제 초기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언해불경은 우리 문자로 조성된 최

초의 한글경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어사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서 그 가치가 크

다.223)

비록 자유로운 번역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훈민정음 창제 직후인 15세기 중

엽 이후 많은 양의 불교 경전들이 정음으로 옮겨졌고, 우리는 이를 언해불경이라고 불

러왔다. 현재 전하는 것만도 상당수에 이른다. 16세기에 들어서는 더 이상 중앙이나 국

가기관에서의 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 지방의 사찰에서 간경불사의 하나로

행해지던 이른바 사각본(私刻本) 불경언해의 시대로 바뀐 것이다. 간경의 경비 부담은

주로 시주자(施主者)들의 몫이었기에 15세기와 같은 대규모의 간경은 가능하지 않았

다.224)

세조 이후, 간경도감이 폐지되고 조정에서의 직접적인 간행보다는 사각본(私刻本) 불경

언해의 시대로 바뀌게 된다. 훈민정음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우리

말 한자음으로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1569년(선조 2년)의 안심사(安心寺)본 眞言集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2) 유성 무기음 ‘誐’
(1) 眞言集-안심사본, 망월사본
훈민정음 창제 후, 진언을 훈민정음으로 음사하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1569년(선

조 2년)에 처음으로 안심사에서 眞言集이 나오게 되었다. 眞言集이 나오기까지의 과

정을 간략히 살피면 아래와 같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 배불정책으로 불교가 탄압을 받았지만, 진언은 기복신앙의 방편

으로 계속 암송되었으며, 특히 한글이 창제된 후에는 이를 한글로 표기하려는 움직임

이 매우 활발해졌다. 진언의 한글 표기는 본격적인 진언집이 나오기 이전인 月印釋譜
 중 일부(권10의 72-116장, 권 21의 70-73장, 권 19)를 비롯하여 五大眞言(1485

223) 김무봉, ｢불교경전(佛敎經典)한글 번역의 역사와 과제; 불경언해와 간경도감(刊經都監)｣, 동아시아불교문

화, 6권,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0, 42-43쪽.

224) 김무봉, ｢불교경전(佛敎經典)한글 번역의 역사와 과제; 불경언해와 간경도감(刊經都監)｣, 동아시아불교문

화, 6권,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0, 1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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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眞言勸供ㆍ三檀施食文 諺解(1496) 등에서도 나타난다. 이 중 月印釋譜에
서는 본문의 내용과 같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五大眞言과 眞
言勸供ㆍ三檀施食文 諺解 등에서는 당시의 현실음으로 적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 문헌은 진언의 음만을 “범어-한글-한자”나 “한자-한글”의 순으로 음사해 놓았기

때문에 범어음을 적던 원칙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한편 불가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진언만을 따로 모아 큰 사찰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眞言集을 편찬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안심사(安心寺)본(1569년간)과 만연

사(萬淵寺)본(1777년간), 그리고 망월사(望月寺)본(1800년간)이 주목된다. 이중 현존

하는 최고(最古)의 眞言集은 안심사본(1596년)인데, 이 문헌에는 진언을 적던 실담

문자에 대한 ‘실담장(悉曇章)’과 한글 표기의 기준이 되는 ‘언본(諺本)’이 앞부분에 실

려 있어 실담 문자에 대한 당시의 표기 원칙을 설명해 주고 있다.225)

한글판 五大眞言(1485년)226)의 한자음 표기는 東國正韻 한자음을 지양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五大眞言은 한자음의 표기에서 東國正韻을 따르지 않은 최초의 문헌이라

할 것이다. 이후 훈민정음의 우리말을 위주로 한 변화는 지속되었을 것이며 안심사본 
眞言集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에 당대 제일의 범자 학승이었던 용암(龍巖)화

상에 의해 東國正韻 한자음으로 眞言集이 수정되기도 하는데, 만연사본 眞言集과
망월사본 眞言集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5) 안주호,「망월사본 진언집을 중심으로 한 진언표기의 기초적 연구」, 국어교육, 109권, 한국어교육학

회, 2002, 253-254쪽.

226) 다섯 종류의 진언을 범자(梵字)로 적고 한자의 음역을 대조하여 놓은 책이다. 내용은 사십이수진언(四十二

手眞言)·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수구즉득다라니(隨求卽得陀羅尼)·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 등이다. 이 한문본은 조선 초기에 간행되었는데, 여기에 한글의 음역을 추가

로 대조하여 간행한 오대진언이 따로 있다. 그 책에 있는 학조(學祖)의 발문에 의하면, 인수대비(仁粹大妃)

의 명에 따라 일반민중이 진언을 쉽게 익혀 암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책이 간행되었다고 한다. 

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a 阿 ā 阿 i 伊 ī 咿

:아 : :어 :으 ㆍ아 ㆍ ㆍ어 ㆍ으 :애 : :에 :이 ㆍ애 ㆍ애 ㆍ예 ㆍ이

: : :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u 烏 ū 嗚 e 曳 ai 愛

:와 :오 :워 :우 ㆍ와 ㆍ오 ㆍ워 ㆍ우 :얘 :에 :예 :이 ㆍ애 ㆍ ㆍ에 ㆍ의

: : : : ㆍ ㆍ ㆍ ㆍ ㆍ얘 ㆍ에 ㆍ예 ㆍ ㆍ ㆍ ㆍ ㆍ
o 汗 au 口汗 aṃ 暗 aḥ 惡

<표85> 안심사본 眞言集과 망월사본 眞言集의 모음 비교

http://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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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부터 실담 문자의 로마자 표기, 표의 두 번째 줄에는 안심사본의 훈민정음 주음,

세 번째 줄에는 망월사본의 훈민정음 주음 순서이다. 안심사본에서는 12전성227)을 모두

‘ㅇ’으로 표시했는데, 망월사본에서는 ‘ㆆ’를 쓰고 있다. 이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받아들이

고 있는 훈민정음과 東國正韻 한자음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 받아들이는 훈민정음에 대

한 음운 인식 차이를 알려주는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인용문을 살펴

보자.

만연사본(1777년간)의 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근세 선종에서 범자

를 이해한 자가 많이 있지만, 모두 모양의 호로에 의거하였을 뿐이다. 단지 나, 龍巖화

상은 그 현묘함을 꿰뚫어 잘못됨을 알아 그 이전 사람들이 드러내지 못했던 점을 드러

내었다. 나(龍巖)와 백암이 각종 경의 언해와 홍무정운, 삼운성휘 등을 널리 수집
하여 그것을 참조하였다. 여러 스승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직 龍巖화상만

이 열심히 살펴 그 뜻을 드러내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한글로 한문을 알게 하고, 한문

을 통해서 범자를 알게 했다.

만연사본은 당대 제일의 범자 학승이며, 선승이었던 龍巖화상에 의해 편찬된 眞言
集으로서, 진언 관계의 여러 문헌들을 종합해서 새롭게 편찬한 것이며, 따라서 만연사
본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망월사본은 조선 시대까지의 진언을 집대성한 문헌임을 알

수 있다.228)

계속해서 실담장의 자음229)과 관련하여 안심사본과 망월사본에서 선택하고 있는 훈민

227) 범자의 모음에 대해서 실담장해의총론에서는 12轉聲과 4助音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한다. 이태승, ｢진언

집 범자(梵字)한글음역대응 한자음의 연원과 해석｣, 인도철학, 28권, 2010, 175쪽.

    그 중 12轉字는 5음, 9會音 등 34자 속에 넣어, 음의 문자가 된다. 자세한 것은 청량의 演義疏抄 중이나 

진언집에 나와 있다. 실담장에서는 곧 번거로워 설하지 않았다. 문자가 간략해 이해하기 어려워 지금 대략을 

설한 것이 곧 12전자이다. 그 중 앞의 2자인 阿,啊와 후의 2자 唵, 惡등 4자는 즉 總義가 되고 나머지는 別

義가 된다. 안주호, ｢망월사본 진언집을 중심으로 한 진언표기의 기초적 연구｣, 국어교육, 109권, 한국어

교육학회, 2002, 257쪽.

228) 안주호, ｢안심사본 진언집과 망월사본 진언집의 비교연구｣, 배달말, 31권, 배달말학회, 2002, 

181-182쪽. 

229) 범자의 자음문자에 대해서 〈실담장해의총론〉는 ‘25牙等5音’과 9會音(超音)으로 구분한다. 25아등의 5음

이란 牙音,齒音,舌音,喉音,脣音의 각각에 속하는 5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실담자기등에서는 五類聲, 五五

聲, 相隨聲, 五句 등으로도 불린다. 9회음이란 나머지 아홉가지 자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遍口聲, 滿口聲, 超

ㆍ와 ㆍ오 ㆍ워 ㆍ우 ㆍ와 ㆍ오 ㆍ워 ㆍ우 :암 : :엄 :음 ㆍ악 ㆍ ㆍ억 ㆍ윽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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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음 주음의 차이에 대해 아래 <표86>230)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gate gate’, ‘아제아제’와 관련하여 위 표를 보고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이다. 안심사본에서는 ‘ga’를 ‘아’로 표기하고 있고, 망월사본에서는 ‘’(초성 옛이응)로

표기하고 있다. 또 하나는 진언집에서 실담문자 ‘ ’(ga)를 ‘誐’(ŋɑ)로 옮기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인은 이미 로마자 ‘gate gate’ 혹은 현장의 ‘揭帝’의 영향으로 범어

‘gate gate’의 음가를 ‘ga’로 미리 정하고 있을지 모르나 당시 ‘ga’의 청취가

어땠을지 현재로서는 알기 힘들다. 현재 인도인의 발성의 특징을 보면 구강과 비강에서

다른 언어에 비해 더욱 울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당시 음역을 했던 승려가 이 느낌

을 살리고자 했거나231), 청취 측면의 두드러진 차이를 하나의 음가로 삼아 ‘ ’(ga)를

‘誐’(ŋɑ)로 표기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범어의 무성 무기음

‘ka’, 무성 유기음 ‘kha’, 유성 무기음 ‘ga’, 유성 유기음 ‘gha’의 청취적인 특징을 살리면서

聲 등으로도 불린다. 이태승, ｢진언집 범자(梵字) 한글 음역 대응 한자음의 연원과 해석｣, 인도철학, 인

도철학회, 28권, 2010, 177쪽.

230) 이태승, ｢진언집 범자(梵字) 한글 음역 대응 한자음의 연원과 해석｣, 인도철학, 28권, 인도철학회, 

2010, 171-197쪽.

231) ga 迦자는 [ga(渠下反)]이다. 경음으로 [ga(其下反)]에 가깝다. 다른 나라에서는 [ŋɑ(疑可反)]로 발음

하기도 한다. 강대현 역해, 실담자기역해, 올리브그린, 2017, 62쪽

牙音 迦 ka 淸 佉 kha 淸 誐 ga 濁 伽 gha 濁 仰 ṅa 濁

안심사 가  거 그 카  커 크 :아 : :어 :으 ·가 · ·거 ·그 · · · ·
망월사 가  거 그 카  커 크 : : : : ·까 · ·꺼 ·끄 · · · ·
齒音 左 ca 淸 差 cha 淸 惹 ja 濁 社 jha 濁 攘 ña 濁

안심사 자  저 즈 차  처 츠 : : : : ·자 · ·저 ·즈 · · · ·
망월사 자  저 즈 차  처 츠 : : : : ·짜 · ·쩌 ·쯔 · · · ·
舌音 吒 ṭa 淸 侘 ṭha 淸 拏 ḑa 濁 茶 ḑha 濁 囊 na 濁

안심사 다  더 드 타  터 트 :나 : :너 :느 ·다 · ·더 ·드 · · · ·
망월사 다  더 드 타  터 트 :나 : :너 :느 ·따 · ·떠 ·뜨 · · · ·
喉音 多 ta 淸 佗 tha 淸 那 da 濁 馱 dha 濁 娜 na 濁

안심사 다  더 드 타  터 트 :나 : :너 :느 ·다 · ·더 ·드 · · · ·
망월사 다  더 드 타  터 트 :나 : :너 :느 ·따 · ·떠 ·뜨 · · · ·
脣音 波 pa 淸 頗 pha 淸 摩 ba 濁 婆 bha 濁 莽 ma 濁

안심사 바  버 브 파  퍼 프 :마 : :머 :므 ·바 · ·버 ·브 ·마 · · ·
망월사 바  버 브 파  퍼 프 :마 : :머 :므 ·빠 · ·뻐 ·쁘 ·마 · · ·

<표86> 안심사본 眞言集과 망월사본 眞言集의 자음 비교



- 157 -

문자 표기도 겹치지 않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이 밖에, 안심사본 眞言集에서 전탁자의 사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망월사본 眞言集
에서 전탁자 ‘ㄲ, ㅉ, ㄸ, ㅃ’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gate gate’의 ‘ ’(ga)를 당시 한어 중고음을 기준으로 ‘誐’(ŋɑ)로 지정했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 ‘誐’(ŋɑ)를 옛이응 ‘ㆁ’으로 표기할 수 있었지만, 발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

초 진언집인 안심사본에서는 ‘아’를 선택했다. 후에 용암화상에 의해 ‘ㆁ(옛이응)’으로 수

정이 이루어졌지만 현대 한글에는 옛이응 ‘ㆁ’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결국 ‘gate gate’를

‘아제아제’로 음역하게 된 것이다.

(2) 훈민정음 초성 ‘ㅇ’, ‘ㆁ(옛이응)’ , ‘ㄱ’

현대 한글에서 ‘ㅇ’은 특정 음가가 없는 소리이지만, 訓民正音 ｢解例本｣에서는 초성

으로 분류된다. 즉 특정 음가가 있는 자음의 개념이다. ‘ㄱ’과 ‘ㆁ(옛이응)’ 역시 ｢解例本｣

에서 초성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기록을 발췌한 것은 다음과 같다.232)

ㄱ. 牙音. 女君字初發聲, 並書, 如虯字初發聲

ㄱ는 어금닛소리(아음)이니 ‘군(君)’자의 처음 나는 소리(초성)와 같다. 나란히

쓰면 ‘뀨(虯)’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ㆁ. 牙音. 如業字初發聲

232) 본 목에서의 해례본 발췌 및 한글 해석은 김슬옹, 훈민정음 해례본 입체강독본, 박이정, 2018을 따른다. 

무성무기음 무성유기음 유성무기음 유성유기음 비음

로마자 ka kha ga gha ṅa

실담문자

한자 迦(上) 佉(上) 誐(上) 伽(去引) 仰(鼻呼)
중고음 王力 [k I ̌ɑ] [kʰ I ̌ɑ] [ŋɑ] [giɑ] [ŋi ̌aŋ]
중고음 董同龢 [kʰ jɑ] [kʰ jɑ] [ŋɑ] [ɡʰjɑ] [ŋjɑŋ]
안심사본 가 카 :아 ·가 ·
망월사본 가 카 :(옛이응) ·까 ·
현재 음 가 가 아 가 앙

<표87> 아음의 한자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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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옛이응)는 어금닛소리니 ‘업(業)’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ㅇ. 喉音. 如欲字初發聲

ㅇ는 목구멍소리이니 ‘욕(欲)’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의 기록을 살펴봤을 때 ‘ㅇ’과 ‘ㆁ(옛이응)’, ‘ㆁ(옛이응)’과

‘ㄱ’에서 소리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먼저 ‘ㅇ’과 ‘ㆁ(옛이응)’과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ㆁ(옛이응)’의 소리는 ‘ㅇ’과 비슷해서 운서에서도 ‘ㆁ(옛이응)’과 ‘ㅇ’이 많이 혼용된

다.’는 구절을 주목할 만하다.

喉音 ㅇ, 象喉形.

목구멍소리글자 ㅇ는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ㄴ而ㄷ, ㄷ而ㅌ, ㅁ而ㅂ, ㅂ而ㅍ, ㅅ而ㅈ,ㅈ而ㅊ,ㅇ而ㆆ, ㆆ而ㅎ, 其因聲加畫之

義皆同, 而唯ㆁ爲異.

ㄴ에서ㄷ, ㄷ에서ㅌ, ㅁ에서ㅂ, ㅂ에서ㅍ, ㅅ에서ㅈ,ㅈ에서ㅊ,ㅇ에서ㆆ, ㆆ에서ㅎ

가 됨도 그 소리로 말미암아 획을 더한 뜻은 같으나, 오직 ㆁ(옛이응)만은 다르다.

唯牙之ㆁ, 雖舌根閉喉聲氣出鼻, 而其聲與 ㅇ相似, 故韻書疑 [ㆁ]與喩ㆁ[ㅇ]多相

混用, 今亦取象於喉, 而不爲牙音制字之始.

오직 어금닛소리의 ㆁ(옛이응)은 비록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아서 코로 소리 기운이

나가지만 ㆁ(옛이응)의 소리는 ㅇ과 비슷해서 운서에서도 ㆁ(옛이응)과 ㅇ가 많이 혼

용 된다. 이제 ㆁ(옛이응)를 목구멍을 본떠 만들었으나 어금닛소리 글자를 만드는 시

초로 삼지 않았다.

盖喉屬水而牙屬木ㆁ雖在牙而與 ㅇ相似 猶木之萌芽生於水而柔軟 尙多水氣也.

대개 목구멍은 물에 속하고 어금니는 나무에 속하는 까닭에 ㆁ(옛이응)는 비록 어금

니에 속해 있으면서도 ㅇ와 비슷하여 마치 나무의 싹이 물에서 나와 부드러우며 거의

물기가 많음과 같기 때문이다.

牙取舌根閉喉形 唯業似欲取義別

어금닛소리글자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취하였는데, 오직ㆁ(옛이응)만 ㅇ

와 비슷하지만 취한 뜻이 다르네.

‘ㆁ(옛이응)’과 ‘ㄱ’과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ㆁ(옛이응)은 ㄱ과 짝이 되어 ㆁ(옛

이응)을 빨리 발음하면 ㄱ음으로 변하여 빠르고, ㄱ음을 느리게 내면 ㆁ(옛이응)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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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여 느린 것과 같다.’라는 구절을 주목할 만하다.

如牙之ㆁ(옛이응)與ㄱ爲對, 而ㆁ(옛이응)促呼則變爲ㄱ而急, ㄱ舒出則變爲

ㆁ(옛이응)而緩.

이를테면 어금닛소리의 ㆁ(옛이응)는 ㄱ와 짝이 되어 ㆁ(옛이응)을 빨리 발음하면

ㄱ음으로 변하여 빠르고, ㄱ음을 느리게 내면 ㆁ(옛이응)음으로 변하여 느린 것과 같

다.

五音緩急各自對 君聲迺是業之促

오음은 각각 느림과 빠름의 짝을 저절로 이루니 ㄱ소리는 ㆁ(옛이응)소리를 빠르게

낸 것이네

1446년 훈민정음 반포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57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말은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실제 언어 습관

과 불경 음역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불경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반야심경의 진언에 고

스란히 남아있다. ‘gate gate’를 ‘아제아제’로 읽었을 때 유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

리의 언어 습관이다. ‘ga’를 ‘아’로 음역한 이유에 대해 오직 한글의 개념만으로 설명하기

란 쉽지 않다. 현대 한글에서 ‘ga’와 ‘a’의 초성에 대한 구분은 각각 ‘가’와 ‘아’의 ‘ㄱ’과

‘ㅇ’으로 구분되어 있고 ‘ng’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한어 중고음 및 현대 중국 남

방 방언에는 ‘g’, ‘ng’, ‘a’이 모두 사용되고 있으며 ‘g’, ‘ng’, ‘a’ 중 ‘ng’은 비음으로 기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범어의 유성무기음을 음역하기에 적절했을 것이다.

(3) [-ŋ]의 청취 특징 - 보통화, 월어, 한국어

[-ŋ]의 청취 측면에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중국어의 운미 /-ng/과 한글

‘응’의 종성 ‘ㅇ’은 국제음성기호로 모두 [-ŋ]으로 표기되지만, 청취 측면에서 서로 다른

음색을 지닌다. 중국 보통화의 [-ŋ]에 대한 청취 측면의 느낌을 한글 ‘응’의 종성 [-ŋ]과

비교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병음 /tīng/(1성)과 한국어의 /팅/은 비슷하면서 같지 않은 소

리이다. 두 소리를 다르게 만드는 물리적 원천은 초성, 중성, 종성에 각각 있지만 본고에

서는 종성 [-ŋ]의 차이에 주목한다. 보통화의 [-ŋ]과 한글 ‘응’의 종성 [-ŋ]은 표기는 같

지만 물리적으로 다른 소리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팅/을 보통화의 1성처럼 발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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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보통화의 그것처럼 들리지는 않는다. [-ŋ]을 발음 할 때 소리의 무게중심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화의 [-ŋ]은 소리의 무게중심이 성대 아

래로 뻗어나가지만 한국어의 [-ŋ]은 뻗어나가는 모양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ting/을 3성

으로 천천히 묵직하게 발음했을 때 [-ŋ]과 [g]가 교차할 듯하면서도 [g]와는 다른 소리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한글 /팅/을 보통화의 3성과 같이 발성했을 때 성대와 흉강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물리적 소리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보통화와 한글 발성의 무게중심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 청취 측면의 차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ŋ]을 단순히 비음으로 규정지을 때 청취 측면의 많은 정보를 놓치게 된

다.

중고 한어의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남방 방언은 성조가 4성 이상으로 풍부하기 때

문에 성대 진동의 무게중심 조절이 요구된다. 성조를 ‘평ㆍ상ㆍ거ㆍ입’으로 구분하기 이

전 중국어에 성조가 없었다는 말보다는 성조가 너무 다채롭거나 지역마다 달라 일률적으

로 묶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음절의 성조는 다양한 음색과 성질로

구전되어 온 것이다. 인위적으로 나누고 구분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형성되어 있는 것을 분류할 수 있을 뿐이다. 초분절자질인 성조의 느낌을 청취 측면에서

구분하기 위해서는 성대음이 몸통에서 울리는 파장의 모양, 즉 무게중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선 전기에는 근고음 혹은 근대음의 한어를 접했을 테지만, 중

고음의 성조를 실질적으로 학습하고 연구해야 했던 훈민정음 창제 시기의 한학자들은 이

러한 특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중국 남방방언에서는 [ŋ]이 운미뿐만 아니라, 운두에도 사용된다. 1인칭 대명사 ‘我’는

보통화로는 /wo/이지만 남방의 대부분의 방언233)에서는 /ngo/로 발음된다. 동으로 상해

(남경), 서로 사천(중경), 남으로 광동지역까지 /ngo/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언

어생활 습관이다. 주목할 점은 [ŋ]이 보통화의 운미에만 사용되는 [-ŋ]과 달리 운두에서

사용되며, 독립적으로 음절을 이룰 수도 있다. 또한, 현재 중국 남방방언에서 한어 중고

음 /ngo/가 여전히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훈민정음이 창제될 시기

중국 강남 지방을 오고 갔던 한학자에게 한어 중고음 我 /ngo/가 자주 노출되었을 가능

성이 크다.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대부분의 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하

233) 객가(客家)화: /ngo/, 광동(廣東)화: /ngo/, 조주(潮州)화: /ngo/, 상해(上海)어: /ngo/, 중경(重慶)어: 

/ngo/. 현대 남방방언에 중고음 /ngo/가 남방지역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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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기 때문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될 당시의 한어는 중고음과 근대음의 성격이 교차하는 과정에 있었더

라도 명조의 수도였던 남경지방에는 중고음의 입성을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했으므로, 당

시 한어음과 한글 한자음 사이에 유사성이 있었을 것이다. 현재 남경어에는 입성이 소실

되었으므로, 입성이 온전히 남아있는 월어를 예로 들면, 論語 學而篇에 나오는 ‘學而時

習之 不亦說乎?(학이시습지 불역열호)’를 ‘hog6 yi4 xi4 zab6 ji1 bed1 yig6 yud6 fu4’ (혹이

시잡찌 빧옉윗후)로 발음하여, 한글 한자음과 한자어 독음 발음이 비슷하다. 특히 한국어

받침에 해당하는 부분의 독음이 일치한다. 무지개 색깔을 순서대로 한자음으로 발음하면

홍색, 주황색, 황색, 녹색, 남색, 자색이다. 이를 보통화로 발음하면 ‘hóng sè, zhū hóng

sè, huáng sè, lǜ sè, lán sè, zǐ sè’로 성모는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입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한국어의 받침에 해당하는 부분의 음은 서로 다르다. 하지만 월어로 무지개 색깔

을 발음해 보면 ‘hung4 xig1, ju1 hung4 xig1, wong4 xig1, lug6 xig1, lam4 xig1, ji2

xig1’은 각각 ‘홍쎅, 쮜홍쎅, 옹쎅, 록쎅, 남쎅, 지쎅’으로 입성이 일치한다. 그리고 현재 중

국 강남 지방의 남경, 혹은 양주, 온주 지방의 방언을 듣고 있으면 현대 한국인이 느끼는

보통화로 대표되는 중국어 어음에 대한 심상은 전혀 달라진다.234)

현대 한글에서 탈락된 東國正韻의 아음 業(‘ㆁ옛이응’)과 후음 挹(ㆆ), 洪(ㆅ), 欲(ㅇ)

의 실제 청취 음을 살펴보는 것은 그리 요원한 것이 아니다. 東國正韻은 한어 중고음

을 참조하여 편찬된 운서이기 때문에 業(‘ㆁ옛이응’), 挹(ㆆ), 洪(ㆅ), 欲(ㅇ)의 흔적을 현

재 중국 남방 방언에서 찾을 수 있다. 각 한자음에 해당하는 발음을 현재 월어 혹은 객

가화로 청취 차이를 느끼면서 훈민정음에서 탈락한 어음의 흔적을 들어볼 수 있다.

당시 한학자가 느꼈을 ‘ㆁ(옛이응)’의 청취 특징을 현대 생활에서 비교하자면 중국 남

방 방언과 한국어음 두 가지를 동시에 청취하는 것에 빗댈 수 있다. 훈민정음 창제이전

한자는 중국의 문자이면서 곧 우리의 문자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한글은 우리말’, ‘한

자는 중국말’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없었을 것이다. 業(‘ㆁ옛이응’), 挹(ㆆ), 洪(ㆅ),

欲(ㅇ)은 당시 한학자에게 청취 측면에서 구분 가능했던 소리였거나 운서를 통해 이론적

으로 학습이 되었을 어음으로 당시 일반 백성의 언어생활에서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인의 발성 습관에서 [-ŋ]의 청취 음은 중국어의 [-ŋ]보다는 무게중심이 높다고

표현해 봤다. 이는 영어 [-ŋ]에 대한 한국어 및 일본어의 외래어 표기의 차이점을 확인해

234) 문성호, ｢廣州話 硏究, 음성학적 관점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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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더욱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sing [sɪŋ]을 한국어로는 /싱/이라고 음역하고 일본어

로는 /シング/(싱그)라고 음역한다. /싱/이라고 했을 때 영어 [-ŋ]의 몸통으로 낮게 깔리

는 무게중심의 파장 혹은 무게감은 청각적으로 인지되기 힘들다. 한글에는 영어 혹은 중

국어에서 드러나는 몸통으로 뻗어나가는 [-ŋ] 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어도 마찬

가지이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반대로 /シン/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グ/를 덧붙여 무게

중심이 낮은 [-ŋ]의 청취 측면의 느낌을 표기하고자 한 것이 눈에 띈다. 하지만 [sɪŋ]이
갖는 소리는 /싱/도, /シング/와도 다른 것이다. 비교 정도에 따라 비슷한 소리일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른 소리일 수도 있다. 음성과 음운은 각각 부피가 존재하는 3차원과 평

면의 2차원의 영역으로 서로 차원이 다르다. 음성은 부피가 있는 곳에서 울려 퍼지는 자

연 물리적 개념이고 음운은 한 사회가 정한 기호의 약속이다. 따라서 하나의 음운은 엄

밀히 말해 하나의 물리적 소리만을 표현할 수 있다. 한국인에게 ‘가’와 ‘아’의 ‘ㄱ’과 ‘ㅇ’은

전혀 다른 소리이지만, 중고 한어의 특징이 남아있는 중국 남방 지역의 언어가 모국어인

사람에게는 ‘/g/ ⇔ /ŋ/ ⇔ /a/’와도 같이 /g/와 /a/ 사이에 /ŋ/이 있어 무게중심의 이

동에 따라 소리가 연결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이응 ‘ㆁ’의 무게중심 된이응 ‘ㆆ’의 무게중심 옛이응 ‘ㆁ’의 무게중심

(4) ‘ㅇ’ㆍ‘ㆆ’ㆍ‘ㆁ(옛이응)’의 음운자질 비교

‘ㅇ’ㆍ‘ㆆ’ㆍ‘ㆁ(옛이응)’의 음운 자질은 상보 관계에 있다. ‘ㅇ’은 후두강을 무게중심으

로 한 음색, ‘ㆆ’은 구강을 무게중심으로 한 음색, ‘ㆁ(옛이응)’은 비강을 무게중심으로 한

음색으로 자질을 정리할 수 있다.

<표88> ‘ㅇ’ㆍ‘ㆆ’ㆍ‘ㆁ(옛이응)’의 무게중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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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8>은 음색을 다르게 하는 진동원을 묘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강의 자질은

뚜렷이 청취되는 반면, 후두강과 구강의 자질은 상대적으로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 하

지만 ‘비강’이 후두강과 구강에 대비되는 자질이듯이, 후두강과 구강은 서로 공명강을 기

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구강 혹은 비강을 무게중심으로 한 어음은 보편적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후두강을 무게중심으로 한 음운자질은 월어의 초분절자질인 양조(4ㆍ5ㆍ6성)에

서 확인할 수 있다.

4. 日母와 ‘ㅿ’

1) 半舌音ㆍ半齒音의 ‘半’의 음성적 특징

(1) ‘半’의 음성적 특징

반치음 ‘ㅿ’의 음가를 살펴보기에 앞서, 반치음의 ‘半’이 뜻하는 것을 訓民正音 ｢解例
本｣의 설명을 통해 음성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에서 “半舌音

ㄹ, 半齒音ㅿ,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 無加畫之義焉”이라 하여 반설음 ‘ㄹ’과 반치음 ‘ㅿ’는

혀와 이를 상형하였으나, 그 모양이 닮지 않았다(形而異其體)하여 (상형자에) 획을 더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혀의 모양을 상형하자니 ‘ㄴ’235)과 겹쳐 ‘ㄹ’로 상

형하고, 치아의 모양을 상형하자니 순음 ‘ㅁ’과 겹쳐, ‘ㅿ’으로 상형하였지만, ‘ㄱ’과 ‘ㅋ’과

도 같이 가획의 원리에 따른 소리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반설음과 반치음은 발음 기관을 상형했지만, 반설음 ‘ㄹ’은 설음ㆍ불청불탁 ‘ㄴ’과 다

르고, 반치음은 치음에 불청불탁이 없으므로 치음과는 또 다른 성격의 불청불탁이라 해

석할 수 있다.

訓民正音 ｢解例本｣의 설명에 근거했을 때 적어도 세종이 분석한 ‘半’이라는 뜻은, 반

설음과 반치음의 조음 위치는 혀와 치아(치경)이지만, 조음 방법의 유기적 관점에서는 설

음ㆍ치음과는 같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적 관점에서 살펴봐도 설음 ‘ㄷ,

ㅌ, ㄸ, ㄴ’은 각각 무성 무기 치경 파열음, 무성 유기 치경 파열음, 유성 치경 파열음, 치

경 비음으로 전통 성운학의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과 유기적 관련이 있지만, ‘ㄹ’은

235)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에서 “舌音ㄴ, 象舌附上腭之形”이라 하여, 설음 ㄴ은 혀가 上齶(상악: 잇몸, 

치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상형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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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설음이라도 치경 설측 접근음 즉 유음으로 조음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같은 원리

로 반치음도 치경 혹은 치아로 접근하는 공명음이라 분석할 수 있는데, 이와 부합하는

한어 중고음의 추정음으로 董同龢의 치경 경구개 비음 [ȵ]이 있다. 월어에서는 반치음

日母가 [ȵ]로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칼그렌의 추정음 [ȵʑ]는 실제 어음에서 확인하기 힘들며, 王力의 추정음 권설 탄음 [ɽ]
은 訓民正音 ｢解例本｣에 근거했을 때, 반치음보다는 반설음의 범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訓民正音 ｢解例本｣ 合字解에서 “半舌有輕重二音”이라 하여 반설음에는 가볍고

무거운 두 소리가 있다고 했고, “若欲備用, 則依脣輕例, ㅇ連書ㄹ下, 爲半舌輕音, 舌乍附

上齶”이라 하여 만약 갖추어 쓰고자 한다면 순경음의 예와 마찬가지로, ‘ㅇ’을 ‘ㄹ’ 아래에

이어 쓰면 半舌輕音 ‘’이 되니, 혀를 윗잇몸에 잠시 붙여 발음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보통화의 유성 권설 마찰음 [ʐ]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

통화에서 반치음 日母는 [ʐ]로 사용된다. 개괄적으로 말해 중국 북방에서 중고음의 日母

는 권설음 [ʐ]로 정립되었고, 광동 지역에서 중고음의 日母는 영성모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閭母(來母) ‘ㄹ’

추정음이 [n]으로 일치하는 반설음 閭母를 통해 ‘半’의 뜻을 먼저 유추한다. 東國正韻
의 閭母, ‘ㄹ’은 중고 한어 36자모의 來母에 대응하고, 來母의 추정음은 [l]로 일치한다.

閭母는 유음에 해당하여 혓소리를 뜻하지만 四聲七音으로는 반설음으로 정의된다. 閭母

의 음가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음위치와 조음방식이 같은 那母와 상대 비교한다. 閭母

‘ㄹ’은 반설음ㆍ불청불탁으로 설음ㆍ불청불탁 ‘ㄴ’과 구분되는 소리이다. 東國正韻 23자
모에서 ‘ㄴ’은 중고 한어 36자모와 달리, 설두음 ‘泥[n]’ㆍ설상음 ‘孃[ñ]’으로 구분되지 않

고, 설음으로만 분류되기 때문에 ‘ㄴ’이 [n]을 포괄하는 음가범위임에 이견이 없다. ‘ㄴ’이

四聲七音에서 설음이고 국제음성기호로 치경 비음 [n] 음가를 갖는다고 했을 때, ‘설음ㆍ

불청불탁’이라는 뜻은 치경에 혀가 닿는 공명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설음ㆍ

불청불탁’은 혀가 치경을 향하지만 [n]과 구분되어 치경에 닿거나 닿지 않는 위치에서의

공명음을 뜻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혀가 치경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불청불탁으로 조음할 경우 r[ʐ]과 [l]이 음가 범위 내

에 있게 된다. 혀가 들리거나 말려 치경에서 멀수록 r[ʐ]의 자질과 가까우며, 혀가 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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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까울수록 [l]의 자질과 가까워지게 된다. 현재 한국어와 월어에는 권설음 r[ʐ]이 없

기에, 동국정운의 閭母는 한국어의 ‘ㄹ’ 혹은 월어의 [l]과 비슷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현재 한국어의 ‘ㄹ’은 공명음의 자질이 ‘ㄴ’과 혼동될 정도로 강하지

않지만, 월어에서는 [l]에 공명음의 자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섞여 있어서 [n]과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이다.236)

2) 日母와 ‘ㅿ’의 음가추정

(1) 日母ㆍ穰母

東國正韻의 穰母, 반치음ㆍ불청불탁 ‘ㅿ’은 중고 한어 36字母의 日母에 대응되고, 日

母의 추정음은 [ȵʑ]ㆍ[ɽ]ㆍ[ȵ]ㆍ[nʑ]237)로 다양하다.238)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했을 때, 치

경 경구개 비음 [ȵ]과 유성 치경 경구개 마찰음 [ʑ]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모 ‘ㅿ’는 아ㆍ

설ㆍ순ㆍ치ㆍ후ㆍ반설ㆍ반치의 순서로 운류의 끝에 배열되며, 東國正韻에서 총 334

자239)의 성모로 쓰이고 있다. 이 중 ‘ㅿ’이 포함된 17개 운류의 첫 한자음만 살핀 것은

‘仍, 茸, 穰, 人, 犉, 然, 撋, 妊, 冉, 饒, 柔, 兒, 緌, 汭, 惹, 儒, 如’이다.240) 다음 표에서 東
國正韻, 현재 한국한자음, 한어 중고음241), 월어, 보통화(병음)의 한자음을 비교한다.

236) /n/發音時舌尖頂住上牙床，聲带振動，讓氣流從鼻孔出来，然后滑向韻母，與普通話發音相同，所管的字也

大致與普通話的/n/相對應。例：你/néi2/，難/nan4/，怒/nou5/，暖/nün5/，懦/no6/. 注：/n/在粤語中通常

與/l/相混，聲声母爲/n/的都念爲/l/,如 “你” 念成 “里”，“難” 念成 “蘭”。這是一種 “嬾音” 現象。/l/發音時

舌尖頂住上牙床，聲带振動，讓氣流從舌边流出，與普通話發音相同，所管的字也大致與普通話的l相對應，如

上述普通話讀/n/的字在粤語中也可以讀/l/。例：爛/lan6/，了/liu5/，老/lou5/，龍/lung4/，亂/lün6/. 謝鈺

屏，國粤語互動速成，成都時代出版社，2010, 6쪽.

237) 高本漢 [ȵʑ], 王力 [ɽ], 董同龢 [ȵ], 陳新雄 [nʑ]

238) 高本漢（1940），李方桂（1980），陸志韋（1947）都把中古後期的日母拟作复輔音[ȵʑ](n ́z ́)，邵榮芬

（1982），王力（1957）與他們略有不同，不過還是复輔音，拟作[nʑ]。高氏等人的理由是日母在現代方言

里有的讀鼻音，有的讀濁擦音，所以就把兩類音合在一起。另一派學者則把日母拟为單聲母[ȵ]，他们是董同

龢（2001），李榮（1956），蒲立體（1962），周法高（1970），潘悟云（2000）。潘氏在漢語歷史音韻

学, 第52頁中詳細闡述了他的依据，很有說服力：“切韻系统中，只有日母拟作复輔音，這在音系結构上是

很不規則的。”斯氏也拟成單聲母n ́z。鄭張先生（2003）則前期拟为[ȵ]，後期爲[ȵʑ]，因为他認爲日母經過

了這样的演變：nj→ȵj→ȵʑ, ʑ是j的强化。到了産生韻圖時則是ȵʑ→ʎʒ。也許，高，李，陸，邵，王等學者拟
作复輔音，其中的ʑ也和鄭張先生的用法一样，表示對j的强化。林海鹰，｢斯塔罗斯金与鄭張尙芳古音系统比较
研究，首都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2006, 21쪽.

239) 제1권(55글자): 1운류 9글자ㆍ4운류 24글자ㆍ5운류 22글자, 제2권(27글자): 6운류 9글자ㆍ8운류 18글

자, 제3권(89글자): 11운류 9글자ㆍ12운류 47글자ㆍ13운류 33글자, 제4권(59글자): 15운류 18글자ㆍ16운

류 18글자ㆍ17운류 23글자, 제5권(65글자): 18운류 50글자ㆍ21운류 15글자, 제6권(39글자): 22운류 5글

자ㆍ24운류 3글자ㆍ25운류 18글자ㆍ26운류 13글자

240) 15운류ㆍ21운류의 첫 한자음은 검색이 안되는 이유로 그 다음 한자인 冉ㆍ緌을 참조했다. 

241) 董同龢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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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9>를 통해 東國正韻의 반치음 ‘ㅿ’은 한어 중고음의 [ȵ]과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 한자음에서 ‘ㅇ’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242) 日母에 대한 한

어 중고음 추정음 [ȵ]도 현재 월어에서 [j]로 정리되었다. ‘ㅿ’이 ‘ㅇ’으로 변화하고 [ȵ]이

[j]으로 변화한 것에서 반치음 ‘ㅿ’은 뚜렷한 음운 자질을 갖지 않는 치경 경구개를 무게

중심으로 한 공명음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董同龢의 추정음243)을 보면, 성모 [ȵ] 뒤에

반모음 [j]이 일률적으로 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j]가 경구개 접근음으로 중고 한

어 시기에는 치경 경구개 [ȵ]까지 공명강의 무게중심이 이동하여 변별 자질로 사용되었

으나, 후에 경구개 접근음과 변별이 생기지 않게 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러한 흔적은

242) 訓蒙字會(1527)까지 일정부분 유지되다가 全韻玉篇(1796추정)에서 일률적으로 ‘ㅇ’으로 변화했다. 
訓蒙字會 3360자에서 초성 ‘ㅿ’이 사용된 한자의 예로 壤, 日, 閏, 洳, 樲, 栭, 枏, 荏, 栮, 耳, 兒, 孺, 姙, 

餌, 袵, 珥, 橈, 人, 箬, 蠕, 餁, 刃, 撋, 汝, 爾, 攘, 仁, 讓, 任, 二, 貳, 邇가 있다. 

243) 董同龢는 현대 한어 방언의 일모자가 거의 모두 울림갈이 소리(濁擦音)와 콧소리로 변한 것에 착안하여, 

울림갈이소리와 콧소리 가운데에서 중고 한어 일모의 소리값을 찾았다. 하지만, 현대 표준 한어(普通話)일모

의 소리값을 울림갈이소리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음이 많이 지적되었다. 현대 표준 한어에서 울림은 변별적 

소리바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독 혀말이갈이소리에서만 울림의 대립을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조

운성, ｢한국 한자음표기에 쓰인 ‘ㅿ’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12쪽.

한자 동국정운 현음 중고음 월어 보통화

仍  잉 ȵjəŋ jɪŋ réng

茸  용 ȵjuoŋ jʊŋ róng

穰  양 ȵjɑŋ jœŋ ráng

人  인 ȵjen jɐn rén
潤  윤 ȵjuen jøn rùn

然  연 ȵjæn jin rán

撋  연 ȵjuæn jœn ruán

妊  임 ȵjem jɐm rèn

冉  염 ȵjæm jim rǎn

饒  요 ȵjæu jiu ráo

柔  유 ȵju jɐu róu

兒  아 ȵje ji ér

緌  유 ȵjuei * ruí

汭  예 ȵjuæi * ruì

惹  야 ȵja jɛ rě

儒  유 ȵjuo jy rú

如  여 ȵjo jy rú

<표89> 東國正韻, 현재음, 중고음, 월어, 보통화(병음)의 한자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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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어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東國正韻의 ‘ㅿ’은 한국 한자음만을 기록하고자 한 訓蒙字會에 남아있으므로 중세

국어에서 어떤 식으로든 인식되었던 음가였다.244) 한자음에 쓰인 ‘ㅿ’만을 기준으로 하면,

후에 ‘ㅿ’이 ‘ㅇ’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아 ‘ㅿ’에 ‘ㅇ’과 구별되는 뚜렷한 변별자질이 없었

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日母를 [ȵ]로 추정할 경우 한어 중고음의 [ȵ]이 월어의 [j]로, 
東國正韻의 穰母 ‘ㅿ’이 한국 한자음 ‘ㅇ’으로 변화한 것이 모두 설명되지만, 日母를

[ȵʑ]245)으로 추정할 경우, 반치음 [ȵʑ]이 소실된 이후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기 힘들어지

게 된다.

한어 중고음의 차탁 설음 那母ㆍ반설음 來母ㆍ반치음 日母의 유기적 체계 안에서도 반

치음 日母의 음가를 추정할 수 있는데, 那母는 혀가 경구개에 닿는 공명음이고 來母는

혀가 경구개에 닿지 않는 공명음이라 할 수 있다. 한어 중고음에서 치음은 차탁으로 발

음되지 않는데, 만약 치음 차탁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추정음을 [ȵʑ] 혹은 [ʑ]로
추정할 수 있다. 치음이 아닌 반치음 日母는 치경 경구개를 향하면서 치경 경구개에는

닿지 않는 공명음이라 했을 때, [ʑ]에 다가가지만 [ʑ]는 포함하지 않는 [ȵ]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현재 월어에서 [ȵ]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있지만,246) [ʑ]는 일부 중국 북부방언을

제외하고 보통화, 월어, 한국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ㅿ’을 ‘ㅅ’의 유성음화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경우 많은 의문점이 든다.247) 초성에

서 ‘ㅿ’은 불청불탁ㆍ반치음으로 전청ㆍ치음 ‘ㅅ’과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248) ‘ㅅ’은

244) 훈몽자회에는 ‘ㅿ’ 초성자가 48개 보이는데, 이 가운데 5개가 ‘ㅇ’ 초성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3개는 

‘ㄴ’ 초성과 ‘ㅅ’ 초성으로 나타난다. 곧 이 8개의 글자는 동국정운에  따르면  ‘ㅿ’ 초성이어야 하는데, 
훈몽자회에서는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조운성, ｢한국 한자음표기에 쓰인 ‘ㅿ’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2쪽.

245) 칼그렌의 재구음에 대해서 董同龢는 억지스러워서 쓰기 어렵다고 했다. 조운성, ｢한국 한자음표기에 쓰인 

‘ㅿ’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1쪽.

246) 日母의 현재 월어 한자음의 예는 다음과 같다. 廣府片: 桂平[ȵɐt], 高陽片: 欽州[ȵɐt]ㆍ北海[ȵɐt], 勾漏

片: 臨桂[ȵit]ㆍ連縣[ȵiɐt]ㆍ連山[ȵuɐt]ㆍ蒙山[ȵət]ㆍ信都[ȵat]ㆍ懷集[ȵɐt]ㆍ百色[ȵɐt] ㆍ賓陽[ȵət]ㆍ

貴港[ȵat]ㆍ北流[ȵɐt]ㆍ橫縣[ȵɐt]ㆍ博白[ȵat], 吳化片: 靈山[ȵɐt]ㆍ浦北[ȵɐt]. 

247) 兪昌均, 허웅을 비롯한 학자들의 ‘ㅿ’의 음가를 [z]로 보는 견해에는 하나의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미 앞에

서 全濁音과 관련하여 漢語音의 全濁音이 有聲音임이 인정되어지는데, 우리 語音에서는 비변별적인 관계로 

15세기 한자음에서는 全濁音이 없음을 보았다. 그런데 兪昌均이나 허웅 등 학자들의 견해대로 ‘ㅿ’를 ‘ㅅ’에 

대한 有聲音인 [z]로 본다면, 어찌하여 ‘邪’母에 ‘ㅆ’대신 ‘ㅿ’으로 對譯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로 할 것이

다. 다시 말해 漢語音의 ‘日’母에 대응시킨 ‘穰’母의 ‘ㅿ’를 有聲音인 [z]로 본다면, 漢語音의 有聲音에 대응

시킨 ‘邪’母의 ‘ㅆ’도 [z]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굳이 ‘邪’母와 ‘穰’母를 분리시킬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홍용기, ｢훈민정음 초성 표기 한자음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24쪽. 

248) 반치음이 치음과 조음 위치가 다르다고 하기는 어렵다. 조음 위치의 차이가 아니라면 조음 방법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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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과 대응하며, 종성에서 ‘ㅿ’이 ‘ㅅ’과 대응하는 것은 초성에서의 음가와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249) ‘ㅿ’은 경구개 접근음과 구분되는 치경 경구개에서의 공명음이라 할 수 있

다. 이 경우 소리가 四聲七音 체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월어의

文白異讀 글자들은 四聲七音 체계 안에서 공명음([ȵ]ㆍ[ŋ])과 마찰음([j])의 위치를 교차

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50) 보통화에서는 반치음이 일률적으로 r[ʐ]에 속하게 되었

는데, 이는 북방 방언의 특징을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r[ʐ]과 [l]이 서로

다른 자질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251) 한어 중고음도 시기와 지역에 따라 음운을 인식하

는 관념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 남방 방언과 한국어에서는 권설음의

사용을 찾아볼 수 없기에, 적어도 남방 방언을 기준으로 중고 한어 36자모의 반치음 日

母는 치경 경구개의 공명음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東國正韻의 반치음 ‘ㅿ’도 같은 맥

락에서 유추할 수 있다. 후에 반치음 日母는 월어에서 성모 [j]으로 변화하게 되고, 東國
正韻의 반치음 ‘ㅿ’은 한국어에서 마찰이 느껴지지 않는 제로 음가의 개념인 ‘ㅇ’으로 정

립된 것이다.

(2) ‘ㅿ’의 음가 추정

‘ㅿ’의 음가는 한어 중고음의 日母에 대응하는 것으로 범한대음 한자와 訓民正音 ｢解
例本｣ 制字解, 終聲解의 설명에 근거하여 추정할 수 있다. 불공과 공해의 실담 자모에 대

한 범한대음을 살펴봤을 때, 東國正韻 23자모와 겹치는 자모가 단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나타내기 위하여, 치음과 설음에 ‘반’을 덧붙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조운성, ｢한국 한자음표기에 쓰인 

‘ㅿ’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9쪽.

249) 훈민정음 ｢해례본｣ 종성해, 舌之ㄴㄷ, 脣之ㅁㅂ, 齒之ㅿㅅ, 喉之ㅇㆆ, 其緩急相對, 亦猶是也. 

250) 仁jɐn21(文)ㆍŋɐn21(白)ㆍ韌jɐn22(文)ㆍŋɐn22(白), 위의 두 글자는 중고시기 ‘日母’에 해당한다. 文讀의 

성모는 반모음인 [j]이고, 白讀의 성모는 舌根鼻音인 [ŋ]이다. 開口三等즉 細音에 해당하는 이 글자들은 바

로 위의 제2절에서 살펴본 中古疑母 글자들과 마찬가지로 文讀을 [j]로, 白讀을[ŋ]으로 읽는다. 그렇지만 中

古시기에 日母는 疑母와는 다르게 [ȵʑ]로 발음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日母와 疑母가 모두 次濁音이

라는 것이다. 次濁音인 日母의 [ȵʑ]가 같은 次濁音계열인 [ŋ]으로 변화한 뒤, 또 한 번 반모음인 [j]로 변

화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中古日母의 음운층위는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ȵʑ(日母) 

→ ŋ(白讀) → j(文讀), 예시 중 ‘韌’가 ‘(관절의)인대’라는 뜻의 ‘韌帶[jɐn22 tai35]’로 쓰일 때는 文讀인 

[jɐn22]으로 읽고, ‘강인하다, 단단하고 질기다’라는 뜻의 ‘堅韌[kin55 ŋɐn22]’으로 쓰일 때는 白讀인 

[ŋɐn22]으로 읽는다. 조은정, ｢廣州語文白異讀 글자들의 특징에 관한 고찰｣, 중국언어연구, 한국중국언어

학회, 제86집, 2020, 237-238쪽.

251) 지금까지 북방음에서의 일모의 소리값 변화에 대하여 [ȵʑ](또는[ȵ])>[ʑ]>[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

만, 이 글에서는 중고 한어 일모의 소리값을 [ɾ]로 보고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王力(1985)의 견해에 

따르기로 한다. 곧 일모의 소리값에 대하여 [ȵ]>[ɾ]>[ɽ]>[ɻ]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조운성, ｢한

국 한자음표기에 쓰인 ‘ㅿ’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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穰母이다. 穰母는 범한대음에서 치경 비음 [ñ]의 음역에 사용되었는데 칼그렌[ȵʑ], 王力

[ɽ], 董同龢[ȵ]의 추정음 중 董同龢의 추정음이 치경 비음에 합당하다. 東國正韻 23자
모에서 유독 치경 경구개 비음에 관해서 범한대음 한자인 穰母를 사용한 것은 우연의 일

치라고 보기 어렵다.

訓民正音 ｢解例本｣ 終聲解에서 “全淸次淸全濁之字,其聲爲厲, 故用於終則宜於入”이라

하여 전청ㆍ차청ㆍ전탁의 글자는 그 소리가 세므로, 종성에서는 마땅히 입성이 된다고

했으며, “所以ㆁㄴㅁㅇㄹㅿ六字爲平上去聲之終, 而餘皆爲入聲之終也”라 하여 ㆁ(옛이응)

ㆍㄴㆍㅁㆍㅇㆍㄹㆍㅿ의 여섯자는 평성ㆍ상성ㆍ거성의 종성이 된다고 했다.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에 따르면 반치음 ‘ㅿ’은 불청불탁으로 평성ㆍ상성ㆍ거성의 종성이 된다.

‘ㅿ’의 음가가 [s], [ʑ] 혹은 [ȵʑ]이라면, ‘ㅿ’이 종성으로 쓰일 때 평ㆍ상ㆍ거의 종성이 아

닌, 입성의 종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訓民正音 ｢解例本｣ 終聲解의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訓民正音 ｢解例本｣ 終聲解에서 “然ㄱㆁㄷㄴㅂㅁㅅㄹ八字可足用也”라 하여, 종성에서

는 ‘ㄱㆁㄷㄴㅂㅁㅅㄹ’의 8개 글자면 충분하다고 하고 있다. 이는 終聲復用初聲의 제자원

리가 있지만, 종성은 끝나는 소리로 음운의 자질이 제한적이므로252) 차청과 전탁을 사용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훈민정음에서 그 예로 “如곶爲梨花, ·의갗爲狐皮, 而ㅅ字可

以通用, 故只用ㅅ字”라 하여 곶(배꽃)의 ‘곶’에서의 ‘ㅈ’, ·의갗(여우 가죽)의 ‘갗’에서

의 ‘ㅊ’은 ‘ㅅ’으로 쓸 수 있어, ‘ㅅ’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논의에서 문제되

는 점을 꼽자면 ‘’에서의 ‘ㅿ’이다. 의 ‘ㅿ’는 불청불탁으로 ㆁ(옛이응), ㄴ, ㅁ, ㅇ, ㄹ,

ㅿ의 여섯자는 평성ㆍ상성ㆍ거성의 종성이 된다고 했으므로 종성에서 전청 입성 ‘ㅅ’과는

관련이 없는 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종성에 쓰이는 8개 글자 ‘ㄱㆁㄷㄴㅂㅁㅅㄹ’

중 ‘ㄱㆍㄷㆍㅂㆍㅅ’는 전청으로 입성운 [-p]ㆍ[-t]ㆍ[-k]에 쓰이고, ‘ㆁ(옛이응)ㆍㄴㆍㅁ’

은 양성운 [-ŋ]ㆍ[-n]ㆍ[-m]에 쓰이는 것이다.

訓民正音 ｢解例本｣ 終聲解에서 ‘ㆁ(옛이응)’과 ‘ㄱ’의 음성적 관계를 언급하고 나서

“舌之ㄴㄷ, 脣之ㅁㅂ, 齒之ㅿㅅ, 喉之ㅇㆆ, 其緩急相對, 亦猶是也”라고 하고 있는데, ㄴㄷ,

ㅁㅂ, ㅿㅅ, ㅇㆆ의 관계가 ㆁ(옛이응)과 ㄱ의 음성적 관계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고 있

는 부분이다. ㆁ(옛이응)ㆍㄴㆍㅁㆍㅿㆍㅇ은 불청불탁으로 평성ㆍ상성ㆍ거성의 종성이 되

고, ㄱㆍㄷㆍㅂㆍㅅㆍㆆ은 전청으로 입성의 종성이 되는 것이다. 訓民正音 ｢解例本｣ 終
252) 음성운ㆍ양성운ㆍ입성운, 한어 중고음 및 東國正韻을 기준으로 운미는 8개이다. 



- 170 -

聲解의 ‘齒之ㅿㅅ’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終聲解에서의 설명을 制字解에

서의 설명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어 중고음의 추정음, 범한대음, 월어와 한국 한자음에 남은 ‘ㅿ’의 흔적, 무엇보다 창

제자가 訓民正音 ｢解例本｣ 終聲解에서 ‘ㅿ’의 음성에 대해 직접 밝히고 있는 만큼 한어

중고음의 日母 및 훈민정음의 ‘ㅿ’의 음가는 치경 경구개 비음 [ȵ]이 타당하다.

5. 중고음의 陰聲韻尾와 東國正韻의 중성ㆍ종성

한어 중고음의 입성운 [-p]ㆍ[-t]ㆍ[-k]와 양성운 [-m]ㆍ[-n]ㆍ[-ŋ] 중 [-p]ㆍ[-k]ㆍ

[-m]ㆍ[-n]ㆍ[-ŋ]은 현재 한국 한자음에서 확인할 수 있고, [-t]은 일찍이 우리말 한자음

에서 [-l]로 변하였지만, 종성에 위치하여 [-t]와 대응한다는 점에서 설내입성 [-t]의 압운

자리를 알려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한국 한자음에 존재하지 않는 음

성 운미 [-i]ㆍ[-u(w)]에 대한 인지도는 떨어지는 편이다. 이 중 [-u(w)]는 東國正韻 
한자음의 종성에서 ‘ㅱ’으로 표기하고 있어 선행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지만, 음성 운미

[-i]와 훈민정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한어 중고음의 음성 운

미 [-i]를 표기하기 위해, 중성자와 결합한 ‘’에 주목하여 ‘’의 止攝과 蟹攝과의 상관

관계를 살피도록 한다.

1) 운미 [-i]와 중성 ‘’

訓民正音 ｢解例本｣ 中聲解의 “一字中聲之與ㅣ相合者十, 二字中聲之與ㅣ相合者四”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성자와 결합하는 ‘ㅣ’의 성격에 대해 고찰한다. 東國正韻의 제18운류

부터 제22운류까지는 지섭(止攝)과 해섭(蟹攝)에 해당하는 한자음이다. 한어 중고음 추정

음을 살펴보면 해섭은 복운모의 운미로서 운미가 [-i]로 일정한 반면, 지섭은 운미에서

[-i]가 일관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지섭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과 관련해서 여러 학자의

추정음을 <표90>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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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섭에서 운미 [-i]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

지만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지섭인 경우에도, 중성자와 결합하고 있는 ‘’가 있을 경우,

운미에서 일률적으로 [-i]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중성자와 결합한 ‘’는 종성의 범주

는 아니지만, 복운모의 운미의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

래 <표91>부터 <표95>까지 확인하기로 하는데, 東國正韻 한자음 중 全韻玉篇에서
정ㆍ속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한자를 선정했다.253)

253) 全韻玉篇에 수록된 正･俗音 620여 개의 한자에 대해 전수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다. 김민경ㆍ김서영ㆍ

문성호ㆍ김은희, ｢全韻玉篇에 나타난 正･俗音의 성격 고찰 下, 東國正韻 음운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 동남어문논집, 제49집, 동남어문학회, 2020.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攝 王力 董同龢

 

縰 사 俗쇄 : 所綺 止攝 ʃǐe ʃje ɕi³ si2

兕 시 正시 : 徐姊 止攝 zi zjei sɿ⁴ tsi6

齎 재 俗  即夷 止攝 tsi tsjei tɕi¹ tsi1

泚 자 正 : 雌氏 止攝 tsʰǐe tsʰje tsʰɿ³ tsʰi2
漬 지 正지 · 疾智  止攝 dzǐe dzʰj tsɿ⁴ tsi6

 

忮 기 지俗기 ·징 支義 止攝 tɕǐe tɕje tʂʅ⁴ tsi3

嗜 기 시俗기 ·씽 常利 止攝 ʑi ʑjei ʂʅ⁴ si3

螭 리 치俗리 팅 丑知  止攝 ȶʰǐe ȶʰje tʂʰʅ¹ tsʰi1
魑 리 치俗리 팅 丑知 止攝 ȶʰǐe  ȶʰje tʂʰʅ¹ tsʰi1
摛 리 치摛리 팅 丑知 止攝 ȶʰǐe ȶʰje tʂʰʅ¹ tsʰi1
魅 매 미俗 ·밍 明祕 止攝 mi mjĕi mei⁴ mei6

寐 매 미俗 ·밍 彌二 止攝 mi mjei mei⁴ mei6

鬽 매 미俗 ·밍 明祕 止攝 mi mjĕi mei⁴ *

弛 이 시俗이 :싱 施是 止攝 ɕǐe ɕje tʂʰʅ² tsʰi2
彲 이 치俗리 팅 丑知 止攝 ȶʰǐe ȶʰje  tʂʰʅ¹ *

 지 시俗디 :씽 神紙 止攝 dʑǐe dʑʰje ʂʅ⁴ *

<표91> 第18韻類 <(貲) : (紫) (恣) *>

止

攝

개합/등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支

開三 ie̯ i ̌e jĕ je iɪ ie jɛ iə̆ iᴇ i ̌ɛ iɛ
脂 開三 i i ji jei iɪi i jɪ i iɪ i ̌e i

之 開三 i i ̌ə ï i i iə ie ɨ ɨ i ̌ə ɨ
微 合三 jwe̯i ǐwəi jwĕi juəi iəi iuəi iuəi uj ʉi i ̌əi ʷɨi

<표90> 지섭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추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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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와 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인 ‘’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을 살펴보면, 운미에

서 [-i]를 일률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반면 중성자 ‘ㆍ’와 결합한 ‘ㅣ’의 ‘’, 중성자 ‘ㅡ’

와 결합한 ‘ㅣ’의 ‘’를 보면, 董同龢의 추정음에서 한어 중고음의 운미 [-i]를 모두 확인

할 수 있다.

懥 치 지正치 ·딩 脂利  止攝 tɕi  tɕjei tʂʅ⁴ tsi3

懫 치 지正치 ·딩 陟利  止攝 ȶi ȶjei tʂʅ⁴ tsi3

觶 치 지俗치 징 章移 止攝 tɕǐe tɕje tʂʅ⁴ tsi3

 

* 대 俗톄 · 於犗  蟹攝 tĄi⁴ *

顋 시 俗싀  蘇來 蟹攝 sɒi sAi sai¹ *

猜 시 俗싀  倉才 蟹攝 tsʰɒi tsʰAi tsʰai¹ tsʰai1

偲 시 俗싀  倉才 蟹攝 tsʰɒi tsʰAi tsʰai¹ tsʰai1

毸 시 俗싀  素回 蟹攝 suɒi suAi suei¹ soi1

靆 체 俗톄 · 徒耐  蟹攝 dɒi dʰAi tai⁴ toi6

 

垍 게 긔俗게 ·끵 其冀 止攝 gi ɡʰjĕi tɕi⁴ *

洎 계 긔正계 ·귕 几利 止攝 ki kje ̆i tɕi⁴ kei3

沂 기 의俗긔 읭 魚衣 止攝 ŋi ̌əi ŋjəi i²  *

椔 치 츼正치 즹 側持 止攝 tʃǐə tʃi tsɿ¹ tsi1

姬 희 긔俗희 긩 居之 止攝 kǐə ki tɕi¹ kei1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櫑 뢰 뤼正뢰 :룅 魯回 蟹攝 luɒi luAi lei² lœi4

澮 회 괴俗회 ·굉 古外 蟹攝 kuɑi  kuɑi kʰuai⁴ kui2

詼 회 괴俗회 쾽 苦回 蟹攝 kʰuɒi kʰuAi xuei¹ fui1

恢 회 괴俗회 쾽 苦回 蟹攝 kʰuɒi kʰuAi xuei¹ fui1

鄶 회 괴俗회 ·굉 古外 蟹攝  kuɑi  kuɑi kʰuai⁴ kʰui2

鱠 회 괴俗회 ·굉 古外 蟹攝  kuɑi  kuɑi kʰuai⁴ kʰui2

獪 회 괴俗회 ·굉 古外 蟹攝  kuɑi  kuɑi kʰuai⁴ kʰui2

膾 회 괴俗회 ·굉 古外 蟹攝  kuɑi  kuɑi kʰuai⁴ kʰui2

濊 회 외正회 ·횡 呼會 蟹攝 huɑi xuɑi xuei⁴ wai3

盔 회 괴俗회 쾽 苦回 蟹攝 kʰuɒi kʰuAi kʰuei¹ kwɐi1

廆 외 회正외 : 胡罪 蟹攝 ɣuɒi ɣuAi xuei⁴ wai2

儡 뢰 뤼正뢰 :룅 落猥 蟹攝 luɒi luAi lei³ lœi5

晬 쉬 쵀正쉬 ·죙 子對 蟹攝 tsuɒi tsuAi tsuei⁴ tsœi3

倅 쉬 쵀正 ·쵱 七內 蟹攝 tsʰuɒi tsʰuAi tsʰuei⁴ tsʰœi3

焠 쉬 쵀正 ·쵱 七內 蟹攝 tsʰuɒi tsʰuAi tsʰuei⁴ tsʰœi3

淬 쉬 쵀正 ·쵱 七內 蟹攝 tsʰuɒi tsʰuAi tsʰuei⁴ tsʰœi3

棷 취 최正 ·죙 柤外 蟹攝 tsuɑi tsuɑi tsou¹ tsɐu1

<표92> 第19韻類 <굉(傀):욍(隗)·굉(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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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 제19운류의 한자음에서는 중성자 ‘ㅗ’와 결합한 ‘ㅣ’의 ‘’가 사용되는데, 한

어 중고음을 기준으로 해섭에 속한다. 董同龢와 王力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의 운미에서

일률적으로 운미 [-i]를 확인할 수 있다. 해섭은 모두 복운모와 결합하고 있는 운미 [-i]

임을 확인할 수 있다.

闠 궤 회俗궤 · 胡對  蟹攝 ɣuɒi ɣuAi xuei⁴ wui6

潰 궤 회俗 · 胡對  蟹攝 ɣuɒi ɣuAi kʰuei⁴ kʰui2

薈 회 외正회 · 烏外 蟹攝 0uɑi ʔuɑi xuei¹ wai3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階 계 俗계 갱 古諧 蟹攝 kɐi kɐi tɕie¹ kai1

械 계 俗계 · 胡介  蟹攝 ɣɐi ɣɐi ɕie⁴ hai6

階 계 俗계 갱 古諧  蟹攝 kɐi kɐi tɕie¹ kai1

柴 시 俗싀 쨍 士佳 蟹攝 dʒai dʒʰæi tʂʰai² tsai6

祡 시 俗싀 쨍 士佳 蟹攝 dʒai dʒʰæi tʂʰai² tsʰai4

豺 시 俗싀 쨍 士皆  蟹攝 dʒɐi dʒʰɐi tʂʰai² tsʰai4

儕 제 俗졔 쨍 士皆 蟹攝 dʒɐi dʒʰɐi tʂʰai² tsʰai4

欬 해 俗 ·캥 苦愛 蟹攝 kʰɒi kʰAi kʰai⁴ kʰɔi3

荄 해 俗 갱 古諧  蟹攝 kɐi kɐi kai¹ kɔi1
膎 해 俗  戶佳 蟹攝 ɣai ɣæi ɕie² *

陔 해 俗 갱 古諧  蟹攝 kɒi kAi kai¹ kɔi1
咳 해 俗 ·캥 戶來 蟹攝 ɣɒi ɣAi xai² kʰɔi3

晐 해 俗 갱 古哀  蟹攝 kɒi  kAi kai¹ *

繲 해 俗 ·갱 古隘  蟹攝 kai kæi ɕie⁴ hai5

偕 해 俗 갱 古諧 蟹攝 kɐi kɐi ɕie² kai1

諧 해 ·  戶皆 蟹攝 ɣɐi ɣɐi ɕie² hai4

垓 해 俗 갱 古哀 蟹攝 kɒi kAi kai¹ kɔi1
懈 해 俗 ·갱 古隘  蟹攝 kai kæi ɕie⁴ kai3

痎 해 俗 갱 古諧 蟹攝 kɐi kɐi tɕie¹ kai1

*畡 해 俗 갱 柯開 蟹攝 kĄi¹ *

楷 해 俗  古諧 蟹攝 kɐi kɐi tɕie⁴ kai1

峐 해 俗 갱 古哀  蟹攝 kɒi kAi kai¹ kɔi1
侅 해 俗 갱 苦哀 蟹攝 kʰɒi kʰAi kai¹ kɔi1
鞋 혜 俗혜  戶佳 蟹攝 ɣɐi ɣɐi ɕie² hai4

鞵 혜 俗혜  戶佳  蟹攝 ɣai ɣæi ɕie² *

 
媧 왜 괘正왜 괭 古蛙 蟹攝 kwai kuæi ua¹ kwa1

緺 왜 괘俗왜 괭 古蛙 蟹攝 kwai kuæi kua¹ kwa1

騧 왜 괘正왜 괭 古蛙 蟹攝 kwai kuæi kua¹ kwa1

<표93> 第20韻類 <갱(佳):갱(解)·갱(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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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 제20운류의 한자음에서는 중성자 ‘ㅏ’와 결합한 ‘ㅣ’의 ‘’, 두 글자로 된 중

성자 ‘ㅘ’와 결합한 ‘ㅣ’의 ‘’가 사용되고, 한어 중고음을 기준으로 해섭에 속한다. 董同

龢와 王力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의 운미에서 일률적으로 운미 [-i]를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 복운모와 결합하고 있는 운미 [-i]임을 확인할 수 있다.

東國正韻 제21운류의 한자음에서는 중성자 ‘ㅜ’와 결합한 ‘ㅣ’의 ‘’, 중성자 ‘ㅠ’와 결

합한 ‘ㅣ’의 ‘’가 사용되고, 한어 중고음을 기준으로 지섭에 속한다. 지섭의 경우 董同龢

와 王力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의 운미에서 일률적으로 운미 [-i]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東國正韻 한자음에서는 중성자와 결합한 ‘ㅣ’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東國正韻 
편찬자는 제21운류의 한자음의 한어 중고음의 운미에 운미 [-i]가 존재했다고 분석했을

수 있다.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宄 귀 귀俗궤 :귕 居洧 止攝 kwi kjue ̆i kuei³ kwai2

*攰 귀 괴正기 ·귕 居偽 止攝 kuei⁴ *

晷 귀 궤正귀 :귕 居洧 止攝 kwi kjue ̆i kuei³ kwai2

磈 외 위俗외 : 於鬼 止攝 0ǐwəi ʔjuəi uei³ fai3

巍 외 위俗외  語韋 止攝 ŋǐwəi ŋjuəi uei¹ ŋɑi4

畏 외 위俗외 · 於胃 止攝 0ǐwəi ʔjuəi uei⁴ wai3

喟 위 귀俗위 ·큉 丘愧 止攝 kʰwi kʰjue ̆i kʰuei⁴ wai3

彙 휘 위正휘 · 于貴 止攝 ɣi ̌wəi ɣjuəi xuei⁴ wai6

虧 휴 규俗휴 큉 去為 止攝 kʰǐwe kʰjuĕ  kʰuei¹ kʰwai1

 

癸 계 규俗계 : 居誄 止攝 kwi  kjuei kuei³ kwai3

*烓 계 유正계 · 於避 止攝 0iwei ʔiuɛi uei¹ kwɛŋ2

瑞 서 슈俗셔 · 是偽 止攝 ʑi ̌we ʑjue ʐuei⁴ sœi6

恚 에 훼俗에 · 於避 止攝 0ǐwe ʔjue xuei⁴ wai3

諉 위 뇌正위 · 女恚 止攝 ni ̌we njue uei³ wai2

荽 유 슈俗유  息遺 止攝 swi sjuei suei¹ soi1

悴 췌 취俗 · 秦醉 止攝 dzwi dzʰjuei tsʰuei⁴ sœi6

顇 췌 俗 · 秦醉 止攝 dzwi dzʰjuei tsʰuei⁴ *

惴 췌 俗췌 · 之睡 止攝 tɕi ̌we tɕjue tʂuei⁴ zoi3

萃 췌 俗 · 秦醉 止攝 dzwi dzʰjuei tsʰuei⁴ sœi6

瘁 췌 俗 · 秦醉 止攝 dzwi dzʰjuei tsʰuei⁴ sœi6

彗 혜 슈俗혜 · 徐醉 止攝 zwi zjuei xuei⁴ sœi6

<표94> 第21韻類 <귕(嬀):귕(軌)·귕(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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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正韻 제22운류의 한자음에서는 중성자 ‘ㅕ’와 결합한 ‘ㅣ’의 ‘ㅖ’, 두 글자로 된 중

성자 ‘’와 결합한 ‘ㅣ’의 ‘’가 사용되고, 한어 중고음을 기준으로 해섭에 속한다. 董同

龢와 王力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의 운미에서 일률적으로 운미 [-i]를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 복운모와 결합하고 있는 운미 [-i]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섭에서는 지섭과 달리 단

운모를 찾아볼 수 없다.

해섭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추정음을 아래 <표96>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王力ㆍ李方

桂ㆍ董同龢ㆍ周法高ㆍ邵榮芬ㆍ陳新雄의 추정음에서 운미 [-i]를 일률적으로 확인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모두 복운모와 결합하는 운미 [-i]임을 확인할 수 있다.

蟹

攝

개 합 /

등
高 王 李 董 周 李榮 邵 蒲 鄭 陳 潘

齊 開四 iei iei iei iɛi iɛi ei ɛi ɛj ei iei ei

祭 開三 i ̯ɛi i ̌ɛi jäi jæi iæi iɛi jæi iaj iᴇi i ̌ɛi iɛi
泰 開一 ɑi ɑi âi ɑi ɑi ɑi ɑi aj ɑi ai ɑi
佳 開二 ai ai aï æi æi ɛ æi aɨj ɣɛ æi ɯæ
皆 開二 ăi ɐi ăi ɐi ɛi ɐi ɐi əɨj ɣɛi ɐi ɯæi
夬 合二 wad wæi wai uai uai uɛ uæi waɨj ɣuɛ uai ʷɯæ
灰 合一 uɑ̆i uɒi uậi uAi uəi uᴀi uɒi wəj uʌi iuəi uoi

咍 開一 ɑ̆i ɒi ậi Ai əi ᴀi ɒi əj ʌi əi əi
廢 合三 i ̯wɐi i ̌wɐi jwɐi juɐi iai iuɐi iuɐi uaj ʉɐi iuɐi ʷiɐi

<표96> 해섭의 한어 중고음 추정음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禊 계 혜俗계 · 胡介  蟹攝 ɣiei ɣiɛi ɕi⁴ hɐi6

系 계 혜俗계 · 胡計 蟹攝 ɣiei ɣiɛi ɕi⁴ hɐi6

繫 계 혜俗계  口奚 蟹攝 kʰiei kʰiɛi tɕi⁴ hɐi6

禰 니 니正녜 :녱 奴禮  蟹攝 niei niɛi ni³,mi² nɐi5
荔 례 리正례 ·롕 郎計 蟹攝 liei liɛi li⁴ lɐi6
䝴 재 졔俗 졩 祖稽 蟹攝 tsiei tsiei tʂʅ⁴ *

猘 제 계正졔 ·곙 居例 蟹攝 ki ̌ɛi kjæ ̆i tʂʅ⁴ kɐi3
傺 제 쳬正졔 ·톙 丑例 蟹攝 ȶʰǐɛi ȶʰjæi tʂʰʅ⁴ tsʰi3
栘 체 셰正테 잉 成臡 蟹攝 ʑi ̌ɛi ʑjæi i² ji4

奚 해 해俗  胡雞 蟹攝 ɣiei ɣiɛi ɕi¹ hɐi4

 
烓 계 유正계  烏攜 蟹攝 0iwei ʔiuɛi uei¹ kwɛŋ2

蕝 체 졔正쳬 · 子芮 蟹攝 tsǐwɛi tsjuæi tɕye² tsyt3

<표95> 第22韻類 <곙(雞):콍(啓)·곙(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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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성 운미 [-u]와 종성 ‘ㅱ’ [-u(w)]

(1) 순경음

訓民正音 ｢解例本｣ 例義에서 순경음을 ‘ㅇ連書脣音之下, 則爲脣輕音’라 하여 ‘ㅇ’을

입술소리 아래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에서는 ‘ㅇ連書脣音之下,則爲脣輕音者, 以輕音脣乍合而喉聲多也’라 하여

‘ㅇ’ 글자를 입술소리 아래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글자가 되는 것은 순경음은 가벼

운 소리로서 입술을 잠깐 다물었다가 바로 열어서 목구멍소리가 많게 조음하는 것이라고

보충 설명하고 있다.254)

순경음은 입술소리이면서 목구멍소리가 많은 음이라고 볼 수 있다. 목구멍소리라는 용

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로 “성대를 막거나 마찰시켜서 내는 소리”로 규정하

고 있다. 목구멍소리는 파열음과 마찰음을 구분하지 않은 개념으로 훈민정음에서 후음

(목구멍소리)이 많다고 했을 때, 목구멍소리의 자질이 마찰음인지, 무성음인지, 유성음인

지에 관해 조음 원리를 알려주는 四聲七音을 근거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순경음은 東國正韻 23字母를 기준으로 순음 전청 ‘ㅂ’, 차청 ‘ㅍ’, 전탁 ‘ㅃ’, 불청불탁

‘ㅁ’의 아래에 불청불탁 ‘ㅇ’을 사용하는 것으로, 목구멍소리를 가리키는 ‘ㅇ’은 불청불탁으

로 마찰음ㆍ무성음보다는 성대 진동의 개념인 유성음(공명음)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순

경음은 四聲七音의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 입술소리와 성대 진동이 동시 혹은 유기적으

로 공명하는 특징이 있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에서 정의하고 있는 ‘음’은 최소

한 초성과 중성이 결합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255) 성대 진동이 없는 무성음의 개

념으로 후음 ‘ㅇ’을 분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洪武正韻譯訓에서 ‘ㅸ’256)를

‘f’에 대응시키고 있지만, ‘ㅸ’는 무성음으로 발음되는 것이 아닌 성대진동과 같이 발음되

는 ‘f’+‘ㅇ(이응)’이라 판단하는 것이 창제원리에 부응한다고 할 수 있다.

254) 본 소절 3.5.2. 음성 운미 [-u]와 종성 ‘ㅱ’ [-u(w)]은 소논문 문성호, ｢동국정운(東國正韻) 한자음의 

종성 ‘ㅭ’·‘ㅱ’ 고찰, ‘ㆆ’·‘ㅇ’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인천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33집, 2020의 내용

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255) 훈민정음 ｢해례본｣「중성해」에서는 “中聲者, 居字韻之中, 合初終而成音”라 하여 중성은 글자 소리의 

가운데 있고, 초성ㆍ종성과 합하여 ‘음’을 이룬다고 하였고, 종성해에서는 “唯有欲聲所當處中聲成音亦可通”

이라 하여 마땅히 ‘ㅇ’이 있어야 할 자리라도 중성만으로도 ‘음’을 이루어 통할 수 있다고 하여, 오직 ‘ㅇ’만

이 생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256) ‘ㅸ’는 훈민정음 창제 시기의 문헌에서 한자음 표기와 순수 고유어 표기에 모두 쓰였다. 이에 대해 선행연

구에서는 한자음 표기에 쓰인 것은 /f/이고, 고유어 표기에 쓰인 것은 /β/였다고 보았다. 장향실, ｢중세국어시

기 고유어 표기에 쓰인 ㅸ의 음가에 대하여｣, 어문논집 48, 2003,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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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에 쓰인 순경음이 중성과 결합할 때 성대 진동을 뜻하는 ‘ㅇ’의 작용으로 중성의

자질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ㅇ’은 초성에 사용될 때와 순경음에 사용될 때 불청불

탁ㆍ후음인 점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순경음으로 사용될 때는 순음(脣音)과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중성의 자질에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다. 국어에서 순경음의 ‘ㅸ’[β] 사용에 따라

중성의 자질이 달라지는 예를 아래 인용문을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257)

음운론적인 층위냐 음성적인 층위냐를 뒤로 미루고, ‘w’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예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w’의 존재를 확인하고 ‘wa, wə, wi’의 이중모음들을

15세기 이중모음으로 재구하게 한 결정적 예들은 순경음의 변화에 따른 ‘β>w’로 만

들어진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들이 이 변화의 공식을 잘 보여준다.

①  > 와 : 글 > 글왈 (βa>wa) 

②  > 워 : 더 > 더워 (βə>wə) 

③  > 오 : 스 > 스 올 (βʌ>wʌ>o) 

④  > 우 : 어려 > 어려운 (βɨ>wɨ>u) 

⑤  > 위 : 치 > 치위, 더 > 더위 (βi>wi) 

⑥  > 이 : 갓가 > 갓가이, 수 > 수이 (βi>i)258)

이기문도 ‘β>w’의 공식만으로 순경음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예외들을

기술하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문제가 되는 ‘>이’ 의 경우 ‘βi>wi’의 변화보다는‘βi>i’

의 변화가 일반적인 변화의 방향으로 보았고 ‘βi>wi’의 변화는 선행모음이 ‘ㅣ’인 경우,

즉 ‘치, -디’에 국한되는 경우로 보고자 하였다. ‘-디’가 ‘-디외, 디위, 디웨’와 같

이 다양한 표기로 등장하는 이유는 이중모음 ‘wi’를 표기하려는 노력이었을 것이라고 보

았다.259) 선행 연구를 통해 기본적으로 순경음은 입술이 붙었다 떼어지는 소리이므로, 원

순 반모음 [w]의 자질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순경음은 입술 진동과 불청불탁 성

257) ‘ㅸ’의 한글문헌에서 사용된 역사는 훈민정음 창제 후 용비어천가(龍飛御天歌)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

고 석보상절(1447)부터 일부 어휘에서 ‘오/우/ㅇ’로 변화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1460년경에 성립 간행된 

문헌까지 활발히 사용되었으며 활자본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1461)부터는 ‘ㅸ→오/우/ㅇ’로 전격 교체 표

기되었다. 반면에 ‘ㅸ’은 세종 27년(1447)부터 편찬 작업이 본격화된 중국어의 한글 표기 운서 홍무정운역

훈(1455)의 31자모 중 순경음에 소속된 비모(非母) 표기를 위해, 그리고 여진어ㆍ만주어ㆍ범어ㆍ일본어등 

외국어의 표기를 위해 15세기 중반 문헌부터 18세기 후반 문헌까지 사용되었다. 정우영, ｢순경음비읍(ㅸ)의 

연구사적 검토｣, 국어사연구 7, 2007, 136쪽.

258) 김경아, ｢15세기 이중모음 체계와 순경음의 변화｣, 국어교육, 제168집, 한국어교육학회, 2020, 127쪽. 

259) 김경아, ｢15세기 이중모음 체계와 순경음의 변화｣, 국어교육, 제168집, 한국어교육학회, 2020, 133쪽. 



- 178 -

대 진동음이 결합하므로 뒤에 오는 중성의 자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성 ‘ㅏ’는 입이

벌어지기 때문에 순경음 ‘ㅸ’이 초성에 올 때 거의 예외 없이 ‘β>w’의 공식이 적용되고,

‘ㅗ’와 ‘ㅜ’는 원순모음으로 영향이 적고, ‘ㅣ’도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w]의 소리

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260)

성모가 뒤에 오는 운모에 [w] 자질을 전달하게 하는 경우는 월어의 원순설근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월어의 원순설근음은 gu[kw], ku[k‘w]로 성모는 [k], [k‘]이지만, 성모에

반모음 [w]의 자질이 포함되어, 목젖에서의 진동뿐만 아니라, 입술의 작용까지 아우르는

음가이다. ‘ㅸ’은 입술의 진동이 성대의 공명음과 작용한다는 점에서 gu[kw], ku[k‘w]와

비교했을 때 힘이 작용하는 순서는 상반되지만, 뒤에 오는 중성에 [w] 자질을 전달한다

는 점에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순경음의 디자인에서도 순경음의 음가를 짐작할 수 있다. ㅸ의 ‘ㅂ’은 전청으로 자질이

뚜렷하다. ‘ㅂ’와 ‘ㅸ’의 차이점은 ‘ㅂ’는 불청불탁 ‘ㅇ’의 공명이 더해지지 않은 순음이고,

‘ㅸ’은 ‘ㅂ’이 발성될 때 ‘ㅇ’의 불청불탁 성대 진동음이 같이 공명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를 발음할 때 ‘ㅏ’가 ‘ㅘ’로 변하는 힘은 입술의 진동이 성대진동과 같이 발성되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ㅱ’을 얼굴의 옆모습, 혹은 앞모습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

가정해보면, ‘ㅁ’은 입술부위의 공명이고, ‘ㅇ’은 성대 부위의 공명이라고 할 수 있다. 순

경음의 문자 디자인은 음성정보를 직설적으로 전달하여, ‘ㅁ’과 ‘ㅇ’을 동시에 자극시킨다

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ㅱ’이 초성에 있으면 입술진동에서 시작하므로 [m]이 되고

효섭(效攝)과 유섭(流攝)에서는 운미에 위치하므로, 입이 다물게 되는 소리로 [-u(w)]가

된다.

(2) 순경음 ‘ㅱ’

순경음 ‘ㅱ’은 중고한어 36자모 洪武正韻 31자모에서 경순음 微母에 대응하며, 성모로

사용될 때의 추정음은 [m] 혹은 [ɱ]이다. 東國正韻에서 ‘ㅱ’은 종성으로만 사용되고 추

정음은 [-u(w)]이다. 한국 한자음과 중국 한자음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東國正韻 한
자음을 한국 한자음만을 기록하고 있는 全韻玉篇 한자음과 비교해봤을 때, 東國正韻

260) ㅸ은 고유어 표기에서 ㅂ의 교체형 ‘w’를 표기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ㅂ이 일부 환경에서 w

로 교체되는 경우 그것을 ㅸ로 표기한 것이다. 장향실, ｢중세국어시기 고유어 표기에 쓰인 ㅸ의 음가에 대하

여｣, 어문논집 48, 2003,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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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종성 ‘ㅱ’을 제외시킬 경우, 東國正韻의 중성은 全韻玉篇의 정ㆍ속음(正ㆍ俗音)

중 정음의 중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래 <표97>ㆍ<표98>261)에서 東國正韻과 全韻
玉篇의 정ㆍ속음 및 현재 한국 한자음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261) 김민경ㆍ김서영ㆍ문성호ㆍ김은희, ｢全韻玉篇에 나타난 正ㆍ俗音의 성격 고찰 下- 동국정운 음운 체계

와의 비교를 통하여 -｣, 동남어문, 49, 동남어문학회, 2020, 278-279쪽.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翶 고
오俗고

262)
 五勞 效開一平豪疑次濁 ŋɑu ŋɑu au¹ ŋɐu5

醪 료 로正료  魯刀 效開一平豪來次濁 lɑu lɑu lau² lɑu4

秏 모 호正모 · 呼到 效開一去號曉次清 hɑu xɑu xau⁴ hɐu3

譟 조 소俗조 · 蘇到 效開一去號心全清 sɑu sɑu tsau⁴ tsʰɔu3

臊 조 ·  蘇遭 效開一平豪心全清 sɑu sɑu sau¹ sɔu1

洮 조 도正됴  土刀 效開一平豪透次清 tʰɑu tʰɑu tʰau¹ tɔu1

燥 조 소俗조 : 蘇老 效開一上晧心全清 sɑu sɑu tsau⁴ tsʰɔu3

噪 조 소俗조 · 蘇到 效開一去號心全清  sɑu sɑu tsau⁴ tsʰɔu3

縞 호 고俗호 : 古老 效開一上晧見全清 kɑu kɑu kau³ kɐu2

皓 호 고正호  古老 效開一上晧見全清 kɑu kɑu kau⁴ hɔu6

犒 호 고俗호 · 苦到 效開一去號溪次清  kʰɑu kʰɑu kʰau⁴ hɔu3

 

敲 고 교正고  口交 效開二平肴溪次清 kʰau kʰau tɕʰiau¹ hɐu1

齩 교 요俗교 : 五巧 效開二上巧疑次濁 ŋau ŋau iau³ ŋɐu5

嘄 규 교俗규 · 五弔  效開四去嘯見次濁 ŋieu  ŋiɛu iau⁴ kiu3

叫 규 교俗규 · 古弔 效開四去嘯見全清 kieu kiɛu tɕiau⁴ kiu3

竅 규 교俗규 · 苦弔 效開四去嘯溪次清 k iheu kʰiɛu tɕh iau⁴ k ihu3

棹 도 조俗도 · 直敎 效開二去效澄全濁 ȡau ȡʰau tʂau⁴ tsau6

掉 도 됴正도 : 徒弔  效開四上嘯定全濁 dieu dʰiɛu tiau³ tsau6

䝤 료 조正료 : 張絞 效開二上巧知全清  ȶau ȶau lau³ lɔu5

杳 묘 요俗묘 : 烏皎 效開四上篠影全清 0ieu  ʔiɛu iau³ jiu2

召 소 죠俗쇼 · 直照 效開三去笑澄全濁 ȡi ̌ɛu ȡʰjæu tʂau⁴ tsiu6

炤 소 죠正쇼 · 之少 效開三去笑章全清 tɕi ̌ɛu tɕjæu tʂau⁴ tsiu3

漅 소 쵸正소  子小 效開三上小精全清 tsǐɛu tsjæu tʂʰau² tsʰau4

釗 소 죠正쇼  止遙 效開三平宵章全清 tɕi ̌ɛu tɕjæu tʂau¹ tsiu1

沼 소 죠俗쇼 : 之少 效開三上小章全清  tɕi ̌ɛu tɕjæu tʂau³ tsiu2

巢 소 쵸正소 : 鉏交 效開二平肴崇全濁 dʒau dʒʰau tʂʰau² tsʰau4

僥 요 교俗요  五聊 效開四平蕭疑次濁 ŋieu ŋiɛu iau² jiu4

徼 요 교俗요 · 古堯 效開四去蕭見全清 kieu kiɛu tɕiau⁴ kiu1

澆 요 교俗요  古堯 效開四平蕭見全清 kieu kiɛu tɕiau¹ kiu1

墝 요 교俗요  口交 效開二平肴溪次清 kʰau kʰau tɕʰiau¹ hau1

 요 교俗요  堅堯 效開四平蕭見全清 iɛu¹ *

<표97> 第16韻類 < (高) :(果) ·(誥) * > - 效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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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東國正韻 제16운류, 제17운류에서 한국 한자음을 기준으

로 한어 중고음의 효섭과 유섭의 운미 [-u(w)]를 표기하기 위해, 순경음 ‘ㅱ’을 덧대는

방식으로 추가시킨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東國正韻에서 효섭과 유섭의 운미 [-u(w)]

를 교정의 방법을 통해 표기하고 있는 것은 東國正韻이 음운체계에 있어 한어 중고음

을 정음으로 판단하고 있는 근거가 된다. 蒙古字韻에서도 한어중고음의 음성운미

[-u(w)]가 지켜지지만, 입성은 소실된다. 東國正韻에서 한자음의 종성을 한어 중고음의

운미 8개에 모두 대응시키고 있는 점으로 보아, 순경음 ‘ㅱ’은 한어 중고음의 음성운미

憿 요 교俗요  古堯 效開四平蕭見全清 kieu kiɛu tɕiau¹ kiu1

稍 초 쇼正쵸 · 所教  效開二去效生全清 ʃau ʃau ʂau¹ sau2

綃 초 쇼俗쵸  相邀 效開三平宵心全清  sǐɛu sjæu ɕiau¹ siu1

軺 초 요俗쵸  餘昭 效開三平宵以次濁 jǐɛu 0jæu iau¹ jiu4

杪 초 묘俗쵸 : 亡沼 效開三上小明次濁 mǐɛu mjæu miau³ miu5

鞘 초 쇼俗쵸 · 私妙 效開三去笑心全清 sǐɛu sjæu tɕh iau⁴ sau1

趠 탁 착俗탁 ·* 丑教 效開二去效徹次清 ȶʰau ȶʰau tʂʰuo⁴ tsʰœk3

梟 효 교俗효  古堯 效開四平蕭見全清 kieu  kiɛu ɕiau¹ hiu1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嘔 구 우俗구  烏侯 流開一平侯影全清 0əu ʔu ou¹ hɔu3

漚 구 우俗구 · 烏候 流開一去候影全清 0əu ʔu ou⁴ ŋau1

*蔲 구 후俗구 · 呼漏 流開一去候曉次清 həu xu kh ou⁴ *

鞻 루 구正루  落侯 流開一平侯來次濁 ləu lu lou² lɐu4

姆 모 모正무 · 莫候 流開一去候明次濁 məu mu mu³ mɔu5

蟊 모 무俗모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ǐəu mju mau² mɐu4

牟 모 무俗모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ǐəu mju mou² mɐu4

眸 모 무俗모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ǐəu mju mou² mɐu4

謀 모 무俗모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ǐəu mju mou² mɐu4

蛑 모 무俗모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ǐəu mju mau² mɐu4

矛 모 무俗모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ǐəu mju mau² mau4

麰 모 무俗모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ǐəu mju mou² mɐu4

黈 주 두正듀 : 天口 流開一上厚透次清 tʰəu tʰu tʰou³ tʰɐu2

 

謬 류 뮤俗류 · 靡幼 流開三去幼明次濁 miəu mjəu miou⁴ mɐu6

愁 수 추正수  士尤 流開三平尤崇全濁 dʒi ̌əu dʒʰju tʂʰou² sɐu4

犨 주 츄正쥬  赤周 流開三平尤昌次清 tɕʰi ̌əu tɕʰju tʂʰou¹ tsʰɐu1

彪 표 퓨俗표  甫烋 流開三平幽幫全清  piəu pjəu piau¹ piu1

<표98> 第17韻類 < (鳩) :(九) ·(救) * > - 流攝



- 181 -

[-u(w)]를 표기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ㅱ’의 음성적 특징을 ‘ㅁ’과 ‘ㅇ’의 공명음(불청불탁)이 동시에 자극되는 것으로 분석하

고, ‘ㅱ’이 운미에 있을 때 초성 [m]과 달리 [-u(w)]로 사용될 수 있는 원리에 대해 고찰

해 보기로 한다. 효섭과 유섭의 운미는 [-u(w)]를 가리키므로 ‘ㅱ’의 초성 [m]과 달리 종

성에서는 입이 열린 상태에서 닫히게 된다. 입이 닫힐 때의 목표지점이 순음 ‘ㅁ’이 되므

로 [-u]를 묘사한다고 볼 수 있고, 후음 ‘ㅇ’도 같이 자극되므로 [-w] 소리와도 가깝게

된다.

(3) 순경음 ‘ㅱ’의 종성 활용

순경음 ‘ㅸ’은 訓民正音 ｢解例本｣ 用字例에서 ‘ㅸ, 如사爲蝦, 드爲瓠’라고 소개되

어 있지만, 순경음 ‘ㅱ’은 소개되지 않는다. 이기문은 순경음 ‘ㅱ’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

았다고 했는데,263) 東國正韻에서는 종성 8개의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제4

권 16ㆍ17운류, 2,252자의 종성으로 쓰이고 있다. 유효홍에서 ‘ㅱ’은 주로 東國正韻 한
자음이나 한어 음역 등 한자음과 관련된 표기에만 쓰였을 뿐 한국어 표기에는 전혀 쓰이

지 않았다고 했고, 불경언해에서 조사 ‘-는, 를’과 같이 쓰인 점을 들어 ‘ㅱ’의 음가는 자

음이 아닌 모음일 것이라고 했다.264)

본고에서는 순경음 ‘ㅱ’이 東國正韻 23字母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어, 한국 한자음

표기와는 별개로 중고음의 효섭과 유섭의 운미 [-u(w)]만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근체시의 압운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를 알아

야 한다. 東國正韻에서 한국 한자음만을 기록한다면 압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운

서로의 기능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된다. 東國正韻 제4권의 16운류(ㅗ, ㅛ), 17운류(ㅜ,

ㅠ)의 종성에는 일률적으로 순경음 ‘ㅱ’이 사용되고 있다. 東國正韻 23字母에 포함되지

않은 순경음의 사용은 終聲復用初聲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이다. 23字母에 포함되

지 않은 ‘ㅱ’을 단지 종성에만 사용했다는 것은 한국 한자음과 구분하여 한어 중고음의

운미를 알려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순경음에 관해 다음 인용문을 참조한다.

東國正韻에서는 성조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으면 크게 26운으로 구분할 수 있는

263) 최영애, 최영애 교수의 중국음운학 논집, 학고방, 2011, 340쪽. 

264) 유효홍, ｢순경음 ‘ㅱ’의 종성 표기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제10권, 국어사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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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성조별로 나누면 91운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제 16운은 중성 ‘ㅗ,ㅛ’, 종성 ‘ㅱ’으로

된 것으로 성조에 따라 ‘高(평)杲(상)誥(거)’의 세 운목으로 세분 할 수 있고, 제 17운

은 중성 ‘ㅜ,ㅠ’, 종성 ‘ㅱ’으로 된 것으로 성조에 따라 ‘鳩(평)九(상)救(거)’의 세 운목

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 종성 표기에 대해 이돈주에서는 東國正韻의 ‘ㅱ’ 종성 한

자는 훈민정음의 ‘ㅗ, ㅛ, ㅜ, ㅠ’의 4개 중성자에만 한하고 중성 ‘ㅗ, ㅛ’의 한자는 중

고 한음에서 ‘효’섭에 해당하고 중성 ‘ㅜ,ㅠ’의 한자는 ‘류’섭에 해당하며 종성 ‘ㅱ’의

음가는 한어의 운미음 [w]와 대응한다고 하였다. 한편 유창균에서는 중성 ‘ㅗ, ㅛ, ㅜ,

ㅠ’ 속에 벌써 운미 요소 [w]가 내재한다고 보므로 [ow]ㆍ[uw]이든 [o]ㆍ[u]이든 한

국의 음운 관념으로는 이들이 구별될 리가 없는데 東國正韻에서 굳이 종성에 ‘ㅱ’

을 쓴 이유는 순전히 압운상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265)

본고에서는 유창균에서의 분석과 같은 견해로 논의를 전개한다. 훈민정음의 음가 선택

은 정교한데 유섭 ‘ㅜ’() 뒤에 ‘ㅱ’을 사용하여 [-u(w)]를 추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ㅜ’에 ‘ㅱ’이 사용되면 우섭(遇攝)의 ‘’와 음가가 겹치게 되거나 ‘ㅜ’ 발음에 강

한 입술 마찰음이 생겨 ‘ㅂ’(β,b) 소리에 가까워지게 된다. 진동이 강한 ‘ㅂ’이 운미에 불

청불탁으로 사용된 예를 한국 한자음 혹은 중국 한자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ㅱ’의 사용은 음운 자질을 묘사한다기보다 압운을 알려주는 기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본다. 주목할 점은 효섭과 유섭의 운미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종성 ‘ㅱ’을 일

률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경우 초성ㆍ중성이 나타내는 한국한자음과 종성 ‘ㅱ’

이 표기하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 [-u(w)]와의 구분이 뚜렷해진다. ‘ㅱ’은 한국 한자음과

별개임을 나타내기 위해 중고 한어 36字母에서 가져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경우

以影補來(以影補來) ‘ㅭ’와 마찬가지로 압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東國正韻에서 ‘ㅱ’이 사용된 한국 한자음을 16攝의 효섭과 유섭에 비교했을 때 한국

한자음은 유섭의 ‘ㅜ’만 [-u(w)]에 부합하고, 나머지 ‘ㅗ, ㅛ’, ‘ㅠ’는 [-u(w)]에 부합하지

않는다. 압운할 때는 句尾의 韻尾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東國正韻에서 효섭과 유섭에

해당하는 한자의 종성을 모두 ‘ㅱ’으로 채워 넣을 경우, 한국 한자음의 중성 ‘ㅗ, ㅛ’, ‘ㅠ’

는 한어 중고음을 기준으로 운미가 [-u(w)]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유섭의 한국 한자음에

265) 유효홍, ｢순경음 ‘ㅱ’의 종성 표기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제10권, 국어사학회, 2010,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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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ㅜ’가 있는 경우에도 순경음을 사용한 것은 東國正韻에서 한국 한자음을 먼저 기

록하고 중고음의 운미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한자음을 주음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

이다. 이 경우 유섭(流攝)에 속하는 ‘ㅜ’()는 우섭(遇攝)의 ‘ㅜ’ ()와 혼동되지 않는다.

우섭에 해당하는 한어 중고음은 ‘遇[ŋjuo]’, ‘拘[kjuo]’, ‘矩[kjuo]’, ‘屨[kjuo]’로 효섭 및 유

섭과는 다르다. 따라서 우섭에 속하는 한국 한자음의 발음이 ‘ㅜ’ 일지라도, 종성에 ‘ㅱ’이

없어 한어 중고음을 기준으로 효섭과 유섭의 운미와 같지 않음을 알려주게 된다. 한어

중고음에서 효섭과 유섭의 운미 [-u(w)]는 운미의 개념에 해당하며 단운모 [u]는 효섭과

유섭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99>266)를 보면 우섭의 한어 중고음의 운미는 [-uo]이지만 中原音韻 이후부터는
[-u]로, 韻略易通ㆍ韻略滙通부터는 3ㆍ4등에서 [-y]로 변화했다. 詩經 ‘国风·周南·
关雎’의 关关雎鸠，在河之洲, 窈窕淑女，君子好逑에서 鸠ㆍ洲ㆍ逑는 운미가 [-u(w)]로 압

운이 된다. 关雎에서 압운되는 부분은 한국 한자음으로 ‘우’로 압운이 되지만, 단지 한국

한자음의 소리가 같다고 해서 압운이 되는 것이 아니다. 詩經의 幽部는 효섭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는데, 효섭의 운미 [-u(w)]는 복운모의 운미에 해당하는 것이지 단운모의

[u]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 밖에 ‘ㅱ’으로 표기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한국한자음만으

266) 안재철 ｢韻略匯通의 音價 推定, 韻略易通과의 비교를 통하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418쪽.

攝 等 聲母 中原音韻 韻略易通 韻略匯通 國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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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9> 中古音ㆍ中原音韻ㆍ韻略易通ㆍ韻略匯通ㆍ國語의 遇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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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효섭과 유섭의 운미를 알아내기 어렵게 된다.

근체시는 唐代에 완성되었는데 압운 규칙이 비교적 엄격하다. 이는 唐韻과 廣韻이
있어 운서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東國正韻의 ‘ㅱ’ 사용은

東國正韻이 한국 한자음을 기록함과 동시에 廣韻의 역할도 하기 위함은 아니었는지

추측하게 한다. ‘ㅱ’이 없이, 東國正韻의 한국 한자음만을 바탕으로 한다면 유섭의 ‘ㅜ’

와 우섭의 ‘ㅜ’의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ㅗ, ㅛ’ ㆍ‘ㅠ’가 효섭과 유섭에 포함되는

지 알기 어렵게 된다.

순경음 ‘ㅱ’을 효섭과 유섭에 해당하는 한자음의 종성에 표기하게 되면 한어 중고음을

기준으로 효섭과 유섭의 운미를 알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섭과의 혼동도 피할 수

있게 된다. 한국 한자음만을 보존할 때 놓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줄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이를 통해 東國正韻은 한국 한자음을 중심으로 주음하면서 표준 운서로서의 기

능도 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東國正韻에서 중고음의 효섭과 유섭

의 운미 [-u(w)]를 ‘ㅱ’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東國正韻의 음운체계가 한어 중고음을

반영하고 있는 근거가 된다.

<표100>267)을 보면 中原音韻부터 효섭의 1ㆍ2等에서 중향복운모 [iau]가 사용되고

267) 안재철 ｢韻略匯通의 音價 推定, 韻略易通과의 비교를 통하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攝 等 聲母 中原音韻 韻略易通 韻略匯通 國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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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0> 中古音ㆍ中原音韻ㆍ韻略易通ㆍ韻略匯通ㆍ國語의 效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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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화에서도 [iau](iao)가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효섭 1ㆍ2等에 개음 [-i-]의 사용이

나타나는 것은 中原音韻 및 보통화에서 보이는 특징으로 한어 중고음 및 월어와는 구

별된다. 현재 보통화에서 東國正韻의 ‘ㅗ’에 해당하는 효섭은 [-(a)o]268)로, 東國正韻
의 ‘ㅛ’에 해당하는 효섭은 [-(i)ao]269)로 변하는 예가 보이지만, 월어에서 東國正韻의
‘ㅗ’에 해당하는 효섭은 [-au], [-ou]로, 東國正韻의 ‘ㅛ’에 해당하는 효섭은 [-iu]로, 운

미가 [-u(w)]로 일정하여 한어 중고음의 특징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월어에서 [iu]의 [i]는 개음이 아니라 주요원음의 개념이다.

董同龢는 漢語音韻學에서 월어에 개음 /-i-/가 있는 운모는 비교적 적고, 어떤 사람

은 /-i-/를 반원음 [j]로 표기하여 성모에 넣으니, 월어에는 개음 /-i-/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 월어는 자체 어음 연구 및 병음방안을 통해 성모와 운모의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270) 보통화에 대비되는 월어의 특징을 월어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중 가장 주목할 점은 월어에는 개음이 없는 것이다. 대신 [j], [w]가 성모의 범주로 활

용되고 있다. 월어에서 보통화의 운두(개음) /i-/ㆍ/u-/ㆍ/y-/는 주요원음 /i-/ㆍ/u-/ㆍ

/y-/이거나 성모(반모음) [w]ㆍ[j]의 범주에 속한다. 월어에서 [i-]가 주요원음일 수 있는

이유는 월어에는 중향복운모 [-iau]271), [-iou]가 없기 때문이다. 중향복운모의 개음 /-i-/

를 월어에서는 개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모 [j]로 본다. 東國正韻의 挹母와 일맥상

통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효섭과 유섭의 운미 [-u(w)]는 한어 중고음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는 월어에 온전히 남

아있다. 이는 오방언 혹은 민방언의 운미에서 효섭과 유섭의 운미 [-u(w)]에 변화가 발

생한 것과 대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272) 월어에서 입성ㆍ비음운미가 아닌 운미는 ‘[ai]ㆍ

[ɐi]ㆍ[ei]ㆍ[œy]ㆍ[ɔi]ㆍ[ui]ㆍ[au]ㆍ[ɐu]ㆍ[ou]ㆍ[iu]’로 [-i]와 [-u]가 있는데 이 중 효섭과

유섭에 해당하는 [au]ㆍ[ɐu]ㆍ[ou]ㆍ[iu]는 東國正韻에서 종성 ‘ㅱ’의 사용과 대응한다.

월어에서 東國正韻의 ‘ㅗ’에 해당하는 효섭은 [-au], [-ɐu], [-ou]로, 東國正韻의 ‘ㅛ’

1994, 411쪽.

268) 고(高), 오(敖), 도(道,刀), 포(砲), 모(茅,毛), 조(糟), 초(草), 소(騷), 호(好), 로(勞) 

269) 교(驍), 쿄(蹺), 꾜(翹), 요(鴞), 됴(貂),툐(祧), 뚀(迢), 뇨(鐃), 뵤(猋), 표(漂), 뾰(瓢), 묘(苗), 죠(焦), 쵸

(悄), 쇼(瀟), 쑈(紹), 요(腰), 효(囂), 료(聊) 

270) Yale Romanization(1970, 황백비ㆍGerald P.Kok), 廣州话拼音方案（1980，饶秉才, 修订後的版本), 粤

语拼音方案（1993，香港语言学会）    

271) 월어에는 복운모 /ao/가 없고. /au/만이 있다. [u]가 [o]로 변화하지 않았다. 

272) 高: 월어 [kou],  복주 [kɔ],          상해 [kɔ]

     到: 월어 [tou],  복주 [kau]ㆍ[tɔ],   상해[t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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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효섭은 [-iu]로, 운미가 [-u(w)]로 일정하다. ‘ㅗ’의 예로 ‘고(高:[kou]), 오

(敖:[ŋau]), 도(道:[tou]), 포(砲:[pʰau]), 모(茅:[mau ]), 조(糟:[tʃou]), 초(草:[tʃʰou]), 소
(騷:[ʃou]273)), 호(好:[hou]), 로(勞:[lou])’가 있고, ‘ㅛ’의 예로 교(驍:[hiu]), 쿄(蹺:[hiu]), 꾜

(翹:[kiu]), 요(鴞:[hiu]), 됴(貂:[tiu]),툐(祧:[tʰiu]), 뚀(迢:[tiu]), 뇨(鐃:[niu]274)), 뵤(猋:[piu]),
표(漂:[pʰiu]), 뾰(瓢:[pʰiu]), 묘(苗:[miu]), 죠(焦:[tʃiu]), 쵸(悄:[tsʰiu]), 쇼(瀟:[siu]), 쑈
(紹:[ʃiu]), 요(腰:[jiu]), 효(囂:[hiu]), 료(聊:[liu])가 있다.

월어의 [au]ㆍ[ɐu]ㆍ[ou]ㆍ[iu]의 운미 [-u]는 주요원음에 따라 자질을 달리한다. 특히

[ɐu]의 [ɐ]는 짧게 발음되므로, 상대적으로 운미 [-u]는 두드러지게 들린다.275) 보통화의

ɑo[ɑu]ㆍiɑo[iɑu]ㆍiou[iou]의 [-u]와는 구분이 되는 [-u]라 할 수 있다. 월어의 운미 [-u]

는 보통화의 전향복운모 ou[ou]의 [-u]와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월

어의 운미 [-u]는 보통화의 운미 [-u]보다 자질이 뚜렷하다. 하지만 성모 [w]만큼은 강하

지 않기 때문에 [-u]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경우 보통화의 [-u]와 표기가 겹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중국의 방언을 로마자로 병음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가 선

택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한어 중고음을 기준으로 中原音韻에서 강섭(江攝)의 1ㆍ2등에 개음 [-i-]가

나타나는데 東國正韻과 월어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中原音韻에서 함섭(咸攝)

의 1ㆍ2등에 개음 [-i-]가 나타나고, 3ㆍ4등에서는 비음 운미 [-m]이 [-n]으로 변했지만,

東國正韻과 월어에서는 개음 [-i-]가 사용되지 않으며 비음운미에서의 변화도 발생하

지 않았다.

6. 중고음의 청ㆍ탁, 월어의 성조, ‘ㅇ’ㆍ‘ㆆ’ㆍ‘ㆁ(옛이응)’

한어 중고음의 청ㆍ탁, 월어의 성조, ‘ㅇ’ㆍ‘ㆆ’ㆍ‘ㆁ(옛이응)’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고

살펴봤다. 현재 성조를 묘사하는 방법으로 오도표기법의 조치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

273) [au]ㆍ[ɐu]와 관해서는 월방언내에서도 지역차가 있다. 桂平: [ʃɐu], 新興: [sɐu] 

274) 韶關: [jiu], 桂平: [nau], 香港: [nau], 澳門: [lau], 北海: [niu], 開平: [ŋiu], 恩平: [ŋiu] 등 지역에 

따라 발음의 차이가 컸다. 성모와 주요원음의 차이는 있지만, 운미는 [-u]로 일치했다. 開平, 恩平등 광동성

에서도 서남쪽으로 갈수록 성모에서 [ŋ] 사용이 많이 발견된다. 

275) 這個 ‘u’ 張口比[au]中的 ‘u’ 要小，比較接近纯粹的 ‘u’ 音. 謝鈺屏, 國粤語互動速成, 成都時代出版社, 

2010,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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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음높이를 통한 성조의 분석은 성조의 실체라기보다는 성조를 객관적으로 표

기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다. 음높이 외에 성조의 실체를 묘사하는데, 공명강의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힘의 차이로 결정되는 음색을 활용할 수 있다. 음색의 활용은 조음 방법을 청

ㆍ탁으로 표기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현재까지 공명강의 구분을 통해 중국어의 성조

를 분석한 시도는 없었으며, 공명강을 통해 음색을 구분한 가장 근접한 예로 ‘ㅇ’ㆍ‘ㆆ’ㆍ

‘ㆁ(옛이응)’과 각자병석 ‘ㄲ, ㄸ, ㅃ, ㅉ, ㅆ, ㆅ’를 들 수 있다. 성조의 실체를 ‘음색’과 ‘음

강(音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한어 중고음의 청ㆍ탁, 월어의 성조, ‘ㅇ’ㆍ‘ㆆ’ㆍ‘ㆁ(옛이

응)’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청취적 관점에서의 성조

(1) 공명강에 따른 성조 구분

보통화의 ‘1ㆍ2ㆍ3ㆍ4성’은 주로 오도표기법으로 설명되는데, 청취 측면에서의 성조 연

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1성의 조치는 ‘55’, 2성의 조치는 ‘35’, 3성의 조치는

‘214’, 4성의 조치는 ‘51’이라는 것은 1성은 평평하고, 2성은 상승하고, 3성은 하강 후 상승

하고, 4성은 높은음에서 하강하는 수준의 정보이다. 오히려 음높이의 시작과 끝점을 수치

상으로 나타내는 것은 성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도표기법은 표

기상의 기법으로 활용하고 성조의 실체에 관해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

다.

1성을 ‘55’로 나타내는 것은 1성의 음색에 관한 설명은 결여된 것이다. 성조의 평조의

개념은 단순한 일정 음높이의 발성이 아니다. 일정한 음높이의 발성은 누구나 할 수 있

다. 하지만 훈련을 거치지 않은 외국인이 1성을 연마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하다.276) 성조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청취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접근해 볼 수 있

다.277)

276) 중국어는 성조 언어이고 한국어는 비성조 언어이므로 한국인의 입장에서 중국어를 교수하거나 학습할 때, 

성조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단어의 성조를 사전에 있는 그대로 발음한다고해

도 반드시 유창한 중국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성조도 일

정한 언어환경에서는 동일한 음높이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이미경, ｢중국어 동일 성조 음높이 변화｣, 한국중

국언어학회, 제26집, 중국언어연구, 2008, 339쪽.

277) 첫째,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를 기본으로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길이를 담보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어의 단모음의 길이는 한국어 단모음의 길이보다 충분히 길게 발음해야 한다. 이런 점에 유의하여 처음 

중국어를 배울 때는 모음의 길이를 5초 이상 과장하여 길게 발음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중략)

     둘째, 성조를 내야한다는 부담감에 처음부터 단번에 성조를 구현하려고 하지 말고 단모음은 ‘약강’의 지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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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성은 성대 진동음이 2성, 3성, 4성을 형성할 정도의 입체감을 갖는 직선파장으로

조치는 ‘55’이다.

⒝ 2성은 1성이 형성해낼 수 있는 파장 폭의 중간지점에서 상승하는 곡선 형태로 조치

는 ‘35’이다.

⒞ 3성은 1성이 형성해낼 수 있는 파장 폭의 중간지점에서 하강하는 곡선 형태로 조치

는 ‘31’이다. 3성은 최하로 하강한 곡선278)이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 이때 조치는 ‘214’이

다.

⒟ 4성은 1성이 형성해낼 수 있는 파장 폭의 최고지점에서 전체적으로 울려주며 하강

하는 곡선 형태로 조치는 ‘51’이다.

보통화의 1성은 성대 진동음이 안면뿐만 아니라 몸통 전체로 골고루 퍼져나갈 때 형성

된다. 평평하지만 하나의 육면체와도 같은 입체감을 형성하며 발성해야 한다. 2성과 3성,

4성의 폭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입체감을 지니며 평평한 곡선이 상반신의 위와 아래

로 펼쳐져야 한다. 이때 공명강의 폭이 넓을수록 입체감이 큰 1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음

색은 더 또렷하고 심미적으로 들린다.279)

한국인의 중국어 학습을 예로 살펴보면 한국인이 중국어 발음과 성조를 제대로 학습하

지 못한 경우 대부분의 한국인이 만들어내는 중국어에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성

대 혹은 성대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없다. 후두강에서의 공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중국 전통 성운학의 표현을 빌자면 전탁자의 발성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반쪽짜리 중국어 음성신호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비음 소리 ‘은’, ‘응’을 중국어의 ‘en’,

‘ng’에 그대로 대입시킬 경우 의사소통에 지장은 없을 수 있지만 완전하지 않은 발음체계

는 몸에 체화되기 힘들며 빨리 발음할 경우 엉터리처럼 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목의 원리를 적용시키고, 복모음도 ‘약강’또는 ‘강약’의 지렛목 원리를 응용해야 한다. 장호득, ｢지렛대 원리에 

따른 중국어 성조 실현과 교육 방법｣, 비교문화연구 제30집, 비교문화연구소, 2013, 273쪽.

27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성은 음역의 최저점에서 낮은 음높이 목표점［L＾］을 가진다. 따라서 3성

의 교육은 낮은 목표점의 실현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손남호, ｢중국어의 성조 음높이 변화와 목표점 분석｣,  

중국언어연구, 제23집, 한국중국언어학회, 2006, 529쪽.

279) 이상에서 볼 때, 4성에서 중국인의 음역은 한국인보다 넓고 기울기가 급하였고,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완만

한 기울기를 보였다. (중략) 4성의 기울기 변화에 대한 분석을 볼 때, 한국인이 중국인에 가까운 4성을 구사

하기 위해서는 4성의 음역을 더 넓혀야 하고, 다음절어에서 음절 경계부분과 비경계부분의 기울기 차이를 크

게 표현해야 한다. 이미경, ｢중국어 동일 성조 음높이 변화｣, 중국언어연구, 한국중국언어학회, 제26집, 

2008, 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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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성조의 성대 아래 지점에서 담당하고 있는 음성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영성모로 표현되는 중국어 운모 발성으로 중국어의 성조를 음높이로만 이해했을 때

성조의 발성의 폭과 같은 정보를 놓치게 된다.280)

인체의 공명강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공명강 구분에 대한 느낌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음성의 공명강에 작용하는 무게중심에 따른 음색은 실제로 성조를 구분짓

는 요소이다. 보통화는 공명강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외국인이 음색을 흉내낼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월어는 공명강의 지점에 따른 음색에 대한 이해 없이

는 소화하기 힘들다. 이는 반대로 공명강에 따른 음색 차이가 성조의 실체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2) 보통화와 월어의 음색 차이

보통화는 성조가 4개이고 월어는 성조가 6개(9성 6조)이다. 표준 중국어인 보통화의 성

조는 오도표기법을 통해 성조의 대략적인 음높이와 음의 이동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방

언의 성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획일적으로 오도표기법의 ‘1-5’의 수치를 사용하는

것은 성조가 지닌 음색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은 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음높

이의 수치로 성조를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오도표기법의 수치만으로 방언의 성조를 비

교한다면 방언과 방언 사이의 수치상의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청취 측면에서 어떤 차이

가 있는지 비교하기 힘들다. 오도표기법은 보통화의 성조의 음높이를 전달하는 것에 적

합하지 방언의 음높이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다. 음색의 실제적인 묘사

없이 방언의 음높이의 차이점을 가상의 수치로 비교하여 나타내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점

이 없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절대적인 기준은 인체의

공명강의 무게중심이 가장 직접적이고 정확한 개념이 될 수 있다.

보통화와 북경어의 음색은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통화는 북경 어음을 기준으로

280) 본 논문은 중국어에서 동일한 성조로 구성된 단어의 음높이를 음향실험을 통해 대조 분석하였고 그 결과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에 표기된 성조와 음높이 곡선(pitch contour)은 같지만 동일한 모든 음절의 음높이가 동일하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동일한 성조로 구성된 2음절이상 4음절 이하의 단어는 성조내림 현상으로 인해 후행음절의 시작점과 

끝점이 선행음절보다 낮게 실현된다. 

    셋째, 중국인은 대부분의 음절에서 한국인보다 음역이 넓다. 이미경, ｢중국어 동일 성조 음높이 변화｣, 중

국언어연구, 제26집, 한국중국언어학회, 2008, 338쪽.



- 190 -

하고 있기에 오도표기법의 수치를 같이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경어

와 방언의 음색은 많이 다르다. 이 경우에도 오도표기법의 수치로 상대 비교를 하는 것

이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보통화와 방언 중에서 월어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다.

보통화와 월어의 1성과 2성의 청취적인 측면의 음색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오

도표기법의 조치는 각각 ‘55’와 ‘35’로 같다. 이 경우 성조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도표기법이외에 성조를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이 더 필요하다. 음색은 공

명강을 울리는 지점의 무게중심의 차이에서 발생하므로 공명강을 기준으로 성조를 표현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보통화의 경우 성조가 4개이고 그 중 평조가 1개이므로 평조를 기준으로 오도표기법에

따라 호흡하면 성조에 대한 대략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월어의 조치는 6개

이고 그 중 평조가 3개이다. 평조가 3개인 경우 음높이에 관한 정보 위주인 오도표기법

은 형식상의 수치만 남게 된다. 오도표기법의 조치는 절대음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

떤 자질의 음이 ‘55’, ‘33’, ‘22’를 구분하게 하는지 알려주지 못한다.

월어의 단음절［xi]는 아래와 같이 6개의 서로 다른 조치를 갖는다. 예자와 병음방안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다.

陰平= 詩 (1성) ‘55’ 혹은 ‘53’

陰上= 史 (2성) ‘35’

陰去= 試 (3성) ‘33’

陽平= 時 (4성) ‘21’ 혹은 ‘11’

陽上= 市 (5성) ‘13’ 혹은 ‘23’

陽去= 事 (6성) ‘22’

월어의 조치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정립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이는 표

기상의 약속이며 6개의 다른 음색이 있음을 알려주는 수단에 가깝다. 절대 음감의 소유

자가 아닌 이상 6개의 조치를 음높이의 개념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월어 사용자가 모

두 절대 음감의 소유자는 아니므로 월어의 조치는 오도표기법의 논리적인 허점을 알려주

기도 한다. 보통화는 기준 음이 되는 평조가 한 개 밖에 없어서 오도표기법의 논리적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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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이 있지만 월어는 평조가 3개이므로 상대적인 음으로 조치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높은음’, ‘낮은음’, ‘중간음’이라는 정보를 숫자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다.

오도표기법에 근거할 경우 월어의 평조에 해당하는 1성, 3성, 6성 중 하나의 성조의 정

보를 전달하려면 상대적인 음을 구분하기 위해 다른 성조의 음높이도 알아야 한다. 하지

만 실제 언어생활에서 1성, 3성, 6성을 단번에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월어의 3개의 평조를 구분하게 하는 것은 음높이의 정보가 아니라 공명강의 지점과 공명

강을 채우는 음색의 모양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 1음절로 발성한 평조가 3개의 평

조 중 어느 성조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월어의 성조를 한 번에 빠르게 발성했을 때는 음높이의 개념이 아니라 음절을 형성할

때의 서로 다른 파장의 모양의 개념으로 성조를 구분한다. 이때 파장은 질량에 대한 느

낌을 생각하면 쉽게 모양을 그려낼 수 있다. 1성에서 6성으로 이동할수록 가벼운 느낌이

점차 무거운 느낌으로 이동하는 개념이다. 중국 성운학의 표현법으로 청음에서 탁음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본고에서의 논의로 표현하면 공명강의 무게중심이 안면에서 복부 쪽으

로 이동하는 것이다. 6개 조치는 각각의 음색을 갖으며 평조 역시 공명강에 의한 음색을

갖기 때문에 3개의 평조 중 어떤 하나의 평조만 발성해도 성조 변별이 가능해지는 것이

다.

음성을 들을 때 청취의 측면에서 듣는 음의 높이는 자연 음계의 개념보다는 腔이 만들

어내는 상대적인 음색 차이이다. 이때 음높이는 腔의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다. 월

어의 성조는 腔의 개념을 이해하고 腔과 腔사이에서 음성의 기운을 이동시키며 음색을

만들어 낼 수 있을 때 구현할 수 있다. 성조의 평성이 한 개 이상인 방언의 발음 분석은

음색과 연결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성조의 실체는 표기상의 기법과 더불어 실체

에 근접한 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이때 보통화 혹은 방언의 발음 체계를 구성하는

음성신호의 원천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이해는 언어와 관련된 보다 깊은 문화와 예

술을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

2) ‘ㅇ’ㆍ‘ㆆ’ㆍ‘ㆁ(옛이응)’으로 살펴본 월어의 6조

(1) [ʔ]과 ‘ㅇ’ㆍ‘ㆆ’ㆍ‘ㆁ(옛이응)’의 문자 디자인 고찰

‘ㅇ’ㆍ‘ㆆ’ㆍ‘ㆁ(옛이응)’은 모두 뚜렷한 장애가 없는 소리이다. ‘ㆁ(옛이응)’은 기류가 비

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대 진동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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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중심이 후두강, 구강과 구별되어 비강에 위치할 때 형성되는 음색을 통해 구별되는

자질이다. ‘ㅇ’ㆍ‘ㆆ’ㆍ‘ㆁ(옛이응)’은 모두 성대 진동음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공명강의 차

이에 따라 달라지는 음색으로 구분되는 자질이라 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ㅇ’ㆍ‘ㆆ’ㆍ‘ㆁ

(옛이응)’의 문자 디자인에 대해 살펴본다.

훈민정음 ‘ㅇ’ㆍ‘ㆆ’ㆍ‘ㆁ(옛이응)’를 문자 디자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ㅇ’은 성대 진동음

이 후두강을 위주로 공명하는 음성을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고, ‘ㆆ’은 성대 진동음이

구강을 위주로 공명하는 음성을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ㆁ(옛이응)’은 성대 진동음

이 비강을 위주로 공명하는 음성을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ㅎ’은 ‘ㆆ’보다는 얕아 차

청이 되므로 ‘ㆆ’위에 획 하나를 추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청 ‘ㅎ’은

소리가 엉길 수 있어 전탁자 ‘ㆅ’이 될 수 있다. ‘ㅎ’은 후음이지만 전탁자 ‘ㆅ’은 현대 음

운학에서는 연구개 유성음으로 아음의 범주에 속한다. 후음에서는 소리가 생성되고 아음

에서는 소리가 형상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ㆁ(옛이응)’의 문자 디자인은 ‘ㅇ’에 위로 상승하는 획의 형상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성대 진동음이 비강으로 바로 진입하는 것을 묘사한다고 할 수 있다. ‘ㆁ(옛이

응)’은 형상이 갖춰진 소리로 아음에 속하지만, 공명음이므로 불청불탁에 속한다. 訓民正

‘ㅇ’ [ʔ] (후두강) ‘ㆆ’ [ʔ] (구강) ‘ㆁ(옛이응)’ [ʔ] (비강)

성대진동 [ʔ] ↔ [ʔ] 접근음 [ʔ] ↔ [j] 비음 [ʔ] ↔ [ŋ]

<표101> [ʔ]과 ‘ㅇ’ㆍ‘ㆆ’ㆍ‘ㆁ(옛이응)’의 문자 디자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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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 ｢解例本｣ 종성해에서 ‘ㆁ(옛이응)’을 (공명의 발성이 아닌) 촉급하게 발성하면 ‘ㄱ’으

로 변하여 급하게 되고(입성이 될 자질을 갖추게 되고), ‘ㄱ’을 서서히 발음하면 ‘ㆁ(옛이

응)’이 되어 느리게 된다(공명음이 된다)281)고 언급하고 있는데, ‘ㆁ(옛이응)’과 ‘ㄱ’이 짝

을 이루는 소리임을 물리적으로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현대 음운학의 관점에서 보면 유

성 연구개 비음과 유성 연구개 파열음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성대 진동음이 비

강으로 유입되면 유성 연구개 비음이 되고 성대가 진동할 때 촉급하게 파열하면 유성 연

구개 파열음이 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했을 때 훈

민정음의 ‘ㄱ’은 현대 음운학에서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정확히 구분되는 개념이 아닌 성

대에 촉급한 파열이라는 장애가 발생하는 음으로 ‘ㆁ(옛이응)’과 짝을 이루고, ‘ㅋ’과 대비

되므로 유기음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인지하는 ‘ㄱ’에 대한 정의

에 부합한다.

(2) ‘ㅇ’ㆍ‘ㆆ’ㆍ‘ㆁ(옛이응)’ 육면체 입체값ㆍ음색

후두강은 그림 ‘ ’로 상형화해서 ‘ㅇ’에 대입하고, 구강은 ‘ ’로 상형화해서 ‘ㆆ’에

대입하고, 비강은 ‘ ’로 상형화해서 ‘ㅇ’ㆍ‘ㆆ’ㆍ‘ㆁ(옛이응)’을 육면체 안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본 것은 다음 <표102>와 같다.

281) 如牙之ㆁ與ㄱ爲對, 而ㆁ促呼則變爲ㄱ而急, ㄱ舒出則變爲ㆁ而緩

‘ㅇ’ [ʔ] (후두강) ‘ㆆ’ [ʔ] (구강) ‘ㆁ(옛이응)’ [ʔ] (비강)

[ʔ] ↔ [ʔ] [ʔ] ↔ [j] [ʔ] ↔ [ŋ]

<표102> ‘ㅇ’ㆍ‘ㆆ’ㆍ‘ㆁ(옛이응)’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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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ㆍ‘ㆆ’ㆍ‘ㆁ(옛이응)’ 순서에 따라 그림에서 ‘ ’, ‘ ’, ‘ ’의 음색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 ’, ‘ ’에 따른 음색 차이가 한어 중고음에서는 청음

과 탁음으로 표현되고, 월어에서는 초분절자질인 성조의 실체가 된다. 공명강의 무게중심

을 중고음의 청음과 탁음에 대비시켜 살펴본 것은 다음 <표103>과 같다.

(3) ‘ㅇ’ㆍ‘ㆆ’ㆍ‘ㆁ(옛이응)’으로 분석한 월어 6조

‘ㅇ’ㆍ‘ㆆ’ㆍ‘ㆁ(옛이응)’에서 살펴본 조음의 원리를 활용하여, 월어의 6조를 공명강으로

구분하여 묘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1성ㆍㆁ(옛이응) 비강

높이에서 평조(광대뼈)

2성ㆍㆆ → ㆁ(옛이응)

구강에서 비강까지 상승

3성ㆍㆆ 구강 높이에서

평조

<표104> ‘ㅇ’ㆍ‘ㆆ’ㆍ‘ㆁ(옛이응)’으로 분석한 월어 6조

공명강 무게중심의 구분 무게중심에 따른 청음ㆍ탁음

<표103> 공명강의 무게중심에 따른 청음ㆍ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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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월어의 1성은 음성의 무게중심이 비강(광대뼈) 높이에서의 직선이다.

② 월어의 2성은 음성의 무게중심이 구강에서 비강 높이로 상승하는 곡선이다.

③ 월어의 3성은 음성의 무게중심이 구강 높이에서의 직선이다.

④ 월어의 4성은 음성의 무게중심이 후두강에서 더 아래로 하강하는 곡선이다.

⑤ 월어의 5성은 음성의 무게중심이 후두강에서 구강 높이로 상승하는 곡선이다.

⑥ 월어의 6성은 음성의 무게중심이 후두강 높이에서의 직선이다.

후두강 ‘ ’, 구강 ‘ ’, 비강 ‘ ’ 의 무게중심에 따른 음소의 구분은 세종에 의해

‘ㅇ’ㆍ‘ㆆ’ㆍ‘ㆁ(옛이응)’로 분석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ㅇ’ㆍ‘ㆆ’ㆍ‘ㆁ(옛이응)’의 체계를

지킬 때 발성의 소리는 정확해질 뿐만 아니라 심미적으로 들린다. 중국 성운학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자음의 정음을 추구하면서도 음성의 원리를 꿰뚫어 이를

문자로 형상화한 것이다.

4성ㆍㅇ→ㅇ(후두강ㆍ하강)

후두강에서 흉강으로하락

5성ㆍㅇ → ㆆ 

후두강에서 구강까지 상승

6성ㆍㅇ 평조 후두강

높이에서 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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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고에서의 연구를 통해 범어의 무성음ㆍ유성음, 한어 중고음의 청ㆍ탁, 월어의 음조ㆍ

양조, 東國正韻 23자모의 청ㆍ탁의 대응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전통 성운학의

四聲七音을 분석함에 있어, 기존의 무성 무기음ㆍ무성 유기음ㆍ유성음ㆍ비음과 더불어

공명강의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힘에 따라 달라지는 ‘음색’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아

ㆍ설ㆍ순ㆍ치ㆍ반설ㆍ반치음 뿐만 아니라, 실체가 불분명한 한어중고음의 후음 喩母와

影母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喩母와 影母는 성대 진동음으로, 마찰 자질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공명강에 작용하는

무게중심의 차이로 음색이 달라지는 것으로, 喩母는 성대 진동음이 후두강에 위치하여

두텁고 저음의 음색이며, 影母는 성대 진동음이 구강으로 퍼져나가 상대적으로 자질이

뚜렷하고 고음의 음색이라 할 수 있다. 喩母는 탁음이고 影母는 청음으로 월어의 양조ㆍ

음조 및 훈민정음 ‘ㅇ’ㆍ‘ㆆ’의 문자에서도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훈민정음의 ‘ㅇ’은 순경음 ‘ㅱ’에 활용되어, 입술은 가볍고 후음은 강하게 내는 것에서

구체적인 음가를 확인할 수 있고, ‘ㆆ’은 ‘ㅭ’에 활용되어 반설음 [-l]을 舌內入聲 [-t]로

변화시키는데 활용된 것에서 구체적인 음가를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은 당시 喩母와 影母

의 음성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ㅇ’과 ‘ㆆ’으로 형상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말 한자음의 바탕에서 한어 중고음의 운미까지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喩母와 影母는 성대 진동음으로 기타 조음 기관에서의 마찰이 없기 때문에, 초분절자

질이라 할 수 있는 ‘음색’의 차이를 통해서 구분되는 자질이라 할 수 있다. 국제음성기호

에서 소리의 장단ㆍ고저ㆍ강약ㆍ억양 등의 초분절음을 표기하기 위해 구별 부호를 사용

하고 있지만 ‘음색’의 차이를 표기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喩母를 영성모 ‘ø’ 로 표기하고,

影母를 성문 파열음 [ʔ]으로 표기한 것은, 喩母와 影母가 결국엔 성대 진동음이라는 것

외에 다름이 없음을 뜻한다. 영성모 ‘ø’은 음성기호가 아닌 부호로서 정확히 어떤 음소를

표기하고자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성문 파열음 [ʔ]도 影母의 자질을 제대로 나타낸

다고 보기 어렵다.

본고에서 중고 한어 36字母의 청ㆍ탁, 월어의 성조, 訓民正音 ｢解例本｣의 ‘ㅇ’과 ‘ㆆ’

에 대한 정의 및 東國正韻 한자음의 ‘ㅱ’ㆍ‘ㅭ’에 사용된 ‘ㅇ’ㆍ‘ㆆ’의 대응 관계를 근거

로 한어 중고음의 喩母 및 훈민정음의 ‘ㅇ’은 차탁ㆍ후음으로 성대 진동음의 무게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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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강에 위치하므로 국제음성기호로 성문 파열음인 [ʔ]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다. [ʔ]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발성 습관에서 독립된 분절 음소로 확인 가능한 것은 아니

지만, 표기상의 방편으로 성대 진동음을 묘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어 중고음의 影母 및 훈민정음의 ‘ㆆ’은 전청ㆍ후음으로 성대 진동음이 구강으로 퍼

져나가므로, 경구개 접근음인 [j]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影母가 곧 [j]에 대

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喩母와의 대비를 고려했을 때, 국제음성기호에서 찾을 수 있는 가

장 근접한 음성기호라 할 수 있다. [j]이 성모에 위치할 때는 무게중심이 구강에 위치한

성대 진동음을 나타내고, 입성 소실을 나타낼 경우 [j]가 아닌 성문 파열음인 [ʔ]으로 표

기한다고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다. 입성 소실을 나타내는 것은 독립 음소라고 인정하기

보다는 표기상의 방편으로 洪武正韻譯訓에서도 입성 소실을 나타낼 때 불청불탁 ‘ㅇ’이

아닌 전청 ‘ㆆ’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어 중고음의 疑母 및 훈민정음의 ‘ㆁ(옛이응)’은 차탁ㆍ아음으로 성대 진동음이 비강

으로 퍼져나가므로, 국제음성기호로 [ŋ]으로 표기된다. 초성에서의 [ŋ]의 사용은 월어를

포함한 중국 방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조선 전기 우리말의 언어 습관과 어울리지

않는 ‘ㆁ(옛이응)’을 창제한 이유는 중국 성운학의 四聲七音의 원칙을 지키면서, 범한대음

한자를 훈민정음으로 음역하기 위한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한어 중고음의 日母 및 훈민정음의 ‘ㅿ’는 차탁ㆍ반치음 [ȵ]으로 중국 방언 중 주로 월

어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日母는 월어에서 [j]으로 정착되고, 한국 한자음에서

‘ㅇ’으로 정착되었으며, 범한대음에서 치경 비음 [ñ]을 음역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마찰

자질이 없는 공명음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범어의 치음ㆍ비음 ‘ña’에 대한 불공의

범한대음 한자가 穰인 것과 東國正韻의 반치음이 穰母인 점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 日母의 추정음으로 칼그렌의 [ȵʑ]가 있는데, [ȵʑ]는 日母가 남송 이후 중원 혹은

북방 음에서 [ʐ]로 정착화되는 과정의 소리를 추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고에서 한어 중고음의 음운을 고찰함에 있어, 訓民正音 ｢解例本｣ 및 東國正韻 
한자음을 근거로 활용하였다. 東國正韻 23자모에서 순중ㆍ순경(4개), 설두ㆍ설상(4개),

치두ㆍ정치(5개)의 분화를 구분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東國正韻 23자모는 중고 한어

36자모뿐만 아니라, 廣韻 41성모의 반절 상자의 전청ㆍ차청ㆍ전탁ㆍ차탁과 일치했다.

또한 東國正韻 한자음의 종성 8개를 한어 중고음의 운미 8개에 대응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모에서의 청ㆍ탁이 일치하고, 운미에서 교정음을 통해서라도 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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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음의 운미를 표기하고자 한 것은 東國正韻 한자음의 연원을 한어 중고음에서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悉曇字記는 지광이 편찬하고, 파스파문자는 파스파가 창제했듯이, 훈민정음은 세종이

창제한 것이다. 따라서 훈민정음에는 세종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종

은 음성학자임과 동시에 권력자였으므로 東國正韻 편찬을 지시할 수 있었고, 직접 총

지휘를 하였는데, 東國正韻에는 세종이 생각한 정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훈민정음을 원형으로 사용한 東國正韻 한자음은 세조까지만 유지

되고, 인수대비 이후 훈민정음은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우리말 한자음의 방향으로 전환

되어 현재 한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東國正韻 한자음이든 우리말 한자음이든 훈민정음은 지금의 한글로 발전하여, 우리

스스로의 문자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되었다. 이에 훈민정음에서 의도한

어음이 무엇인지 밝히려는 노력을 계속하여, 세종이 표현하고자 한 정음의 모습이 무엇

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東國正韻 한자음은 강요되지 않았다. 東國正韻 한자음은 폐지된 한자음 혹은 이상

적인 한자음이었다는 평가보다는 6-8세기에 확립된 우리말 한자음을 우리의 문자로 최초

로 구현한 우리 한자음의 원형이라는 평가가 먼저여야 할 것이다. 東國正韻 한자음에
보이는 기괴하다고 평가받는 교정음인 ‘ㅱ’과 ‘ㅭ’의 ‘ㆆ’은 분리하여 걷어낼 수 있게 설계

된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초성의 ‘ㆆ’ㆍ‘ㆁ(옛이응)’ㆍ‘ㅿ’ 역시 정확한 독음을 몰라

‘ㅇ’ 혹은 제로 음가로 읽어도 우리말 한자음 사이에서 혼동이 오지 않는다. ‘ㆅ’을 ‘ㅎ’으

로 읽어도 역시 혼동이 오지 않는다. 세종은 우리말에 혼동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

스로 정음이라고 여기는 자질을 문자로서 제시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한어 중고음의 음운을 연구할 때 훈민정음을 참조할 수 있고, 창제 당시 훈민정음의

어음을 연구할 때 한어 중고음의 추정음을 참조할 수 있다. 한어 중고음은 운서 및 운도

를 통해 기록으로 전해오고 있고, 한어 중고음의 청ㆍ탁 및 운미의 흔적은 현재 월어에

가장 잘 남아있다. 훈민정음 창제는 범어 및 중국 성운학을 통해 음성의 원리를 배우고,

조음의 원리를 음소 문자로 상형해낼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訓民正音 ｢解例本
｣에 제자 원리가 담겨있다. 한어 중고음 및 훈민정음의 연구에 있어, 비교 가능한 대상의

범위를 넓혀나갈 때 어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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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on the Phonemes of the “Hunminjeongeum(訓民正音)” and Mi

ddle Ancient Chinese Speech Sounds “Jung Goeum(中古音)”

-Based on the Comparisons of Cantonese (粵語), Sanskrit (梵語) and the
Phonemes of the Chinese Characters of the “Donggukjeongun(東國正韻)”-

In this paper, attempts were first made to confirm the light(淸) and thick(濁)

sounds of the Middle Ancient Chinese speech sounds, the light and thick tones of

Cantonese, and how the light and the thick sounds of the 23 consonants in the

Donggukjeongun(東國正韻) correspond to each other. Then based on the Chinese

character phonemes found in the Hyerebon of Hunminjeongeum(訓民正音) and

Donggukjeongun(東國正韻), the phonetic values of the Middle Ancient Chinese speech

sounds’ yeongmo (影母) and yumo (喩母) as well as the ‘ㆆ’ and the ‘ㅇ’ during

the time when the Hunminjeongeum(訓民正音) was being created were all analyzed.

In addition, the creation purpose and phonetic value of ‘ㆁ(the old ieung)’ and the ‘ㅿ’

which have been eliminated from the current hangeul were also investigated into.

The yumo (喩母) of the Middle Ancient Chinese speech sounds and ‘ㅇ’ of

Hunminjeongeum(訓民正音) are sonorant and guttoral sounds which make the gravity

center of the vocal cord’s fremitus be located in the endolarynx so it seems only

appropriate to mark this as [ʔ] which is a glottal plosive in the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The yeongmo (影母) of the Middle Ancient Chinese speech sounds as well

as the ‘ㆆ’ of the Hunminjeongeum(訓民正音) are voiced consonants and guttoral

sounds where the vocal cord’s fremitus spreads out inside the mouth so it seems

appropriate to mark this as [j] which is a approximant of the hard palate. The ilmo

(日母) of the Middle Ancient Chinese speech sounds as well as the ‘ㅿ’ of the

Hunminjeongeum (訓民正音) should be marked as [ȵ] which is a voiced palatal

nasal sound, while it would be feasible to assume that the [ȵʑ] sound is where the
ilmo(日母) is assuming the process of sounds where it is becoming established as [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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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 from the central districts or from the northern regions’ sounds after the

Southern Song Dynasty era.

The Hunminjeongeum(訓民正音) was created by Sejong the Great. Therefore, we

can assume that Sejong’s world view is reflected in the Hunminjeongeum(訓民正音).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 ‘ㅱ’ and the ‘ㆆ’ of ‘ㅭ’ which can be seen in the

Chinese character sounds of the Donggukjeongun(東國正韻) have been evaluated to

be bizarre but that they have been so designed to be isolated and skimmed off. The

‘ㆆ’ㆍ‘ㆁ(the old ieung)’ and ‘ㅿ’ which are initial sounds are also examples where

even if one was to read them out loud as ‘ㅇ’ or as having zero phonetic value with

no knowledge of an accurate way to read them, there is no confusion even amongst

the Chinese character phonemes within the Korean language. As an example, if the

‘ㆅ’ was to be read as ‘ㅎ’, there is still no confusion. As a conclusion, there needs to

be a reconsideration about the fact that King Sejong presented qualities that he

considered to be correct pronunications that wouldn’t cause confusion within the

Korean language.

Key words : Middle Ancient Chinese, Hunminjeongeum(訓民正音), Cantonese,
Sanskrit, Donggukjungwoon(東國正韻), Palatal approximant and Glottal plo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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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東國正韻 한자음 비교표282)

(현재 한국 한자음, 全韻玉篇 정ㆍ속음, 한어 중고음, 보통화, 월어)

2. 월어의 각종 병음방안283)

3. 東國正韻 한자음과 월어의 ‘음색’ 비교

1. 東國正韻 한자음 비교표(현재음, 全韻玉篇 정ㆍ속음, 한어 중고음, 보통화, 월어)

l 東國正韻 한자음의 청음과 월어의 음조가 일치할 경우, 청음과 음조는 빨간색으로

표기한다. 東國正韻 한자음의 탁음과 월어의 양조가 일치할 경우, 탁음과 양조는 파

란색으로 표기한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색을 칠하지 않고 검정색으로 한다.

l 東國正韻의 전탁자가 全韻玉篇에서는 일률적으로 탈락함을 확인한다. 전탁자는 
全韻玉篇의 시기 전탁자의 범주에서 사용되지 않아, 우리말에서는 음운자질로 활용

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제1운류-제7운류 : 아음, 양성운 ‘ㆁ(옛이응)’, 입성운 ‘ㄱ’

표1) 第1韻類 < (揯) :(肯) ㆍ(亘) ㆍ극(亟) >

282) 김은희ㆍ김민경ㆍ김서영 ｢全韻玉篇에 나타난 正･俗音의 성격 고찰 上, 東國正韻 음운 체계와의 비교

를 통하여｣, 中國言語硏究, 제86집, 2020의 표와 김민경ㆍ김서영ㆍ문성호ㆍ김은희, ｢全韻玉篇에 나타난 

正･俗音의 성격 고찰 下, 東國正韻 음운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동남어문논집, 제49집, 2020의 표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다. 

283) http://humanum.arts.cuhk.edu.hk/ 粵語審音配詞字庫에서 인용한 것이다.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曾 증 층正증  作滕 曾開一平登精全清 tsəŋ tsəŋ tsəŋ¹ tsɐŋ¹
橧 증 正증  作滕 曾開一平登精全清 tsəŋ tsəŋ tsəŋ¹ tsɐŋ¹
騬 승 층正승  食陵 曾開三平蒸船全濁 dʑiəŋ dʑʰjəŋ tʂʰəŋ² seŋ4
鄫 증 층正증  疾陵 曾開三平蒸從全濁 dzǐəŋ dzʰjəŋ tsəŋ¹ tsʰɐŋ4
嶒 증 층正증  疾陵 曾開三平蒸從全濁 dzǐəŋ dzʰjəŋ tsʰəŋ² tsʰɐŋ4
蠅 승 응俗승  余陵  曾開三平蒸以次濁 jǐəŋ 0jəŋ iŋ² jɛŋ4

 賊 적 즉正적 ·쯕 昨則 曾開一入德從全濁 dzək dzʰək tsei² tsʰak6
北 배 패正 븍 博墨 曾開一入德幫全清 pək pək pei³ pɐk1

  塍 승 증正승  食陵 曾開三平蒸船全濁 dʑǐəŋ dʑʰjəŋ tʂʰəŋ² sɛŋ4

 

盟 맹 명正  武兵 梗開三平庚明次濁 mǐɐŋ mjɐŋ məŋ² mɐŋ4
*撐 탱 俗  丑庚 梗開二平庚知全清 ȶʰɐŋ ȶʰɐŋ tʂʰəŋ¹ tsʰaŋ3
棖 정 俗졍  直庚 梗開二平庚澄全濁 ȡɐŋ ȡʰɐŋ tʂʰəŋ² tsʰaŋ4

http://humanum.arts.cuhk.edu.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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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第2韻類 < 굉(觥) :굉(礦) ㆍ(橫) ㆍ괵(䝞) >

표3) 第3韻類284) < 귕(肱) * ㆍ귁(國) * >

표4) 第4韻類 < 공(公) :공(拱) ㆍ공(貢) ㆍ곡(穀) >

284) 全韻玉篇에 正ㆍ俗音을 표시해놓은 620여 자 중에서 第3韻類 < 귕(肱) * ㆍ귁(國) * >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다. 

橕 탱 俗  丑庚 梗開二平庚徹次清 ȶʰɐŋ ȶʰɐŋ tʂʰəŋ¹ tsʰaŋ1
傖 창 正  助庚  梗開二平庚崇全濁  dʒɐŋ dʒʰɐŋ tsʰaŋ¹ tsʰaŋ4
棚 붕 正부  薄庚 梗開二平庚並全濁 bɐŋ bʰɐŋ pʰəŋ² pʰaŋ4
盟 맹 명正  武兵 梗開三平庚明次濁 mǐɐŋ mjɐŋ məŋ² mɐŋ4
傖 창 正  助庚  梗開二平庚崇全濁  dʒɐŋ dʒʰɐŋ tsʰaŋ¹ tsʰaŋ4
棚 붕 正부  薄庚 梗開二平庚並全濁 bɐŋ bʰɐŋ pʰəŋ² pʰaŋ4
樘 탱 俗  丑庚 梗開二平庚徹次清 ȶʰɐŋ ȶʰɐŋ tʂʰəŋ¹ tsʰɔŋ4
誙 경 正경  口莖  梗開二平耕溪次清 kʰæŋ kʰæŋ kʰəŋ¹ haŋ1
莖 경 형俗경  戶耕  梗開二平耕匣全濁 ɣæŋ ɣæŋ tɕiŋ¹ haŋ4
牼 경 正경 · 口莖 梗開二平耕溪次清 kʰæŋ kʰæŋ kʰəŋ¹ haŋ1



宅 택 俗 · 場伯 梗開二入陌澄全濁 ȡɐk ȡʰɐk tʂai² tsak6
澤 택 俗 · 場伯 梗開二入陌澄全濁 ȡɐk ȡʰɐk tsɤ² tsak6
擇 택 俗 · 場伯 梗開二入陌澄全濁 ȡɐk ȡʰɐk tsɤ² tsak6
坼 탁 俗탁 · 丑格 梗開二入陌徹次清 ȶʰɐk ȶʰɐk tʂh ɤ⁴ tsʰak3
拆 탁 俗탁 · 丑格 梗開二入陌徹次清 ȶʰɐk ȶʰɐk tʂʰa¹ tsʰak3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嶸 영 횡正영  永兵 梗合三平庚云次濁 ɣi ̌wɐŋ ɣjuɐŋ ʐuŋ² wɛŋ4
鍠 굉 횡俗굉  戶盲 梗合二平庚匣全濁 ɣwɐŋ  ɣuɐŋ xuaŋ² wɔŋ4
紘 굉 횡俗굉  戶萌 梗合二平耕匣全濁 ɣwæŋ ɣuæŋ xuŋ² waŋ4
宏 굉 횡俗굉  戶萌  梗合二平耕匣全濁 ɣwæŋ ɣuæŋ xuŋ² waŋ4
翃 굉 횡俗굉  戶萌  梗合二平耕匣全濁 ɣwæŋ ɣuæŋ xuŋ² waŋ4
閎 굉 횡俗굉  戶萌  梗合二平耕匣全濁 ɣwæŋ ɣuæŋ xuŋ² waŋ4
泓 홍 횡俗홍  烏宏 梗合二平耕影全清 0wæŋ ʔuæŋ xuŋ² waŋ4
鍧 굉 횡俗굉 횡 呼宏  梗合二平耕曉次清 hwæŋ xuæŋ xuŋ¹ kwɔŋ1
轟 굉 횡俗굉 횡 呼宏  梗合二平耕曉次清 hwæŋ xuæŋ xuŋ¹ kwɔŋ1
*䡌 굉 횡俗굉  苦弘 曾合一平登溪次清 xuŋ²


蟈 귁 괵正귁 ·괵 古獲  梗合二入麥見全清 kwæk kuæk kuo¹ kwɔk3
摑 귁 괵正귁 ·괵 古獲 梗合二入麥見全清  kwæk kuæk kuo² kwak3

幗 귁 괵正귁 ·괵 古獲 梗合二入麥見全清 kwæk kuæk kuo²  kwɔk3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糓 곡 ㆍ ·곡 古祿  通合一入屋見全清 kuk kuk ku³ kɔk1
髑 촉 독正툑 ·똑 徒谷 通合一入屋定全濁 duk dʰuk tu² tɔk6
斛 곡 혹俗곡 · 胡谷 通合一入屋匣全濁 ɣuk ɣuk xu² hɔk6
槲 곡 혹俗곡 · 胡谷 通合一入屋匣全濁 ɣuk ɣuk xu² hɔk6
酷 혹 곡俗혹 ·콕 苦沃 通合一入沃溪次清 kʰuok kʰuok kʰu⁴ hɔk6

NO 자례 현음 정속 동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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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第5韻類 < 강(江) :강(講) ㆍ강(絳) ㆍ각(覺) >




樅 종 총正종  即容 通合三平鍾精全清 tsǐwoŋ tsjuoŋ tsʰuŋ¹ tsoŋ1
聳 용 숑俗용 : 息拱 通合三上腫心全清 sǐwoŋ sjuoŋ suŋ³ soŋ2
摏 용 숑俗용  書容 通合三平鍾書全清 ɕǐwoŋ ɕjuoŋ tʂʰuŋ¹ soŋ1
憃 용 숑俗용  書容 通合三平鍾書全清 ɕǐwoŋ ɕjuoŋ tʂʰuŋ¹ tsoŋ1
憧 동 츙俗동  尺容 通合三平鍾昌次清 tɕh ǐwoŋ tɕʰjuoŋ tʂʰuŋ¹ tsoŋ1
舂 용 숑俗용  書容 通合三平鍾書全清 ɕǐwoŋ ɕjuoŋ tʂʰuŋ¹ tsoŋ1
 좡 숑俗좡  書容 通合三平鍾書全清 ɕǐwoŋ ɕjuoŋ tʂʰuŋ¹ *

 蜀 촉 쇽正쵹 ·쑉 市玉 通合三入燭禪全濁 ʑǐwok ʑjuok ʂu³ sɔk6
蠋 촉 쇽正쵹 ·쇽 之欲 通合三入燭章全清 tɕǐwok tɕjuok tʂu² tsɔk1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쌍 상正쌍  所江 江開二平江生全清 ʃɔŋ ʃɔŋ suŋ³ sɔŋ2
*厖 방 망正방  莫江 江開二平江明次濁 mɔŋ mɔŋ maŋ² mɔŋ4
尨 방 망正방  莫江 江開二平江明次濁  mɔŋ mɔŋ maŋ² mɔŋ4
跫 공 강俗상  苦江 江開二平江溪次清 kʰɔŋ kʰɔŋ tɕʰyuŋ¹ kʰɔŋ4

哤 방 망正방  莫江 江開二平江明次濁  mɔŋ mɔŋ maŋ² mɔŋ4
雙 쌍 장正상  所江  江開二平江生全清  ʃɔŋ ʃɔŋ ʂuaŋ¹ sœŋ1
舡 강 항俗강  許江 江開二平江曉次清 hɔŋ xɔŋ ɕiaŋ¹ kɔŋ1
艭 쌍 상正쌍  所江 江開二平江生全清 ʃɔŋ ʃɔŋ ʂuaŋ¹ sœŋ1
港 항 강俗항 : 古項 江開二上講見全清 kɔŋ kɔŋ kaŋ³ kɔŋ2
抗 항 강俗항 · 胡郎 宕開一平唐匣全濁 ɣɑŋ ɣɑŋ kʰaŋ⁴ kʰɔŋ3
鏜 당 탕正당  吐郎 宕開一平唐透次清 tʰɑŋ tʰɑŋ tʰaŋ¹ tʰɔŋ1
肮 항 강俗항 : 胡郎 宕開一平唐匣全濁 ɣɑŋ ɣɑŋ xaŋ² kɔŋ1
亢 항 강俗항  古郎 宕開一平唐見全清 kɑŋ kɑŋ kaŋ¹ kɔŋ1
床 상 장正상  士莊 宕開三平陽崇全濁 dʒǐaŋ dʒʰjɑŋ tʂʰuaŋ² tsʰuŋ4

牀 상 장正상 쌍 士莊 宕開三平陽崇全濁  dʒǐaŋ dʒʰjɑŋ tʂʰuaŋ² tsʰuŋ4

閌 항 강俗항 · 苦浪 宕開一去宕溪次清 kʰɑŋ kʰɑŋ kʰaŋ⁴ kʰɔŋ3
伉 항 강俗항 · 苦浪 宕開一去宕溪次清 kʰɑŋ kʰɑŋ kʰaŋ⁴ kʰɔŋ3
炕 항 강俗항 · 苦朗 宕開一上蕩溪次清 kʰɑŋ kʰɑŋ kʰaŋ⁴ kʰɔŋ3



踔 탁 착俗탁 ·탁 丑教 江開二入覺徹次清 ȶʰɔk  ȶʰɔk  tʂʰuo¹
tsʰœk

3

鰒 복 박俗복 ·빡 弼角 江開二入覺並全濁 bǐuk bʰjuk fu⁴ fɔk6
逴 탁 착俗탁 ·탁 勅角 江開二入覺徹次清 ȶʰɔk  ȶʰɔk

tʂʰuo

⁴
tsʰœk3

確 확 각俗확 ·칵 苦角 江開二入覺溪次清  kʰɔk kʰɔk tɕh ye⁴ kʰɔk3

瘧 학 약正학 · 魚約 宕開三入藥疑次濁 ŋǐak ŋjɑk nye⁴ jœk6

虐 학 약正학 · 魚約 宕開三入藥疑次濁 ŋǐak ŋjɑk nye⁴ jœk6

矐 획 학正획 ·학 呵各 宕開一入鐸曉次清 hɑk xɑk xuo⁴ hɔk3




驤 양 샹俗양  息良 宕開三平陽心全清 sǐaŋ sjɑŋ ɕiaŋ¹ sœŋ1
饟 향 샹俗향  式羊 宕開三平陽書全清 ɕǐaŋ ɕjɑŋ ɕiaŋ³ hœŋ1
襄 양 샹俗양  息良 宕開三平陽心全清 sǐaŋ sjɑŋ ɕiaŋ¹ sœŋ1
彰 창 쟝正챵  諸良 宕開三平陽章全清 tɕǐaŋ tɕjɑŋ tʂaŋ¹ tsœŋ1
纕 양 샹俗양  息良 宕開三平陽心全清 sǐaŋ sjɑŋ ɕiaŋ¹ sœŋ1
餉 향 샹俗향 · 式亮 宕開三去漾書全清 ɕǐaŋ ɕjɑŋ ɕiaŋ³ hœŋ2

 繳 격 쟉俗격 ·쟉 之若 宕開三入藥章全清  tɕǐak tɕjɑk tʂuo² tsœk3

  幢 당 장俗당  宅江 江開二平江澄全濁 ȡɔŋ ȡʰɔŋ tʂʰuaŋ² tsɔŋ6
撞 당 장俗당  宅江 江開二平江澄全濁 ȡɔŋ ȡʰɔŋ tʂuaŋ⁴ tsɔŋ6

 倬 탁 착俗탁 ·돡 竹角 江開二入覺知全清 ȶɔk ȶɔk tʂuo¹ tsœ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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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第6韻類 < 궁(弓) :뜡(重) ㆍ쿵(䛪) ㆍ국(匊) >

표7) 第7韻類 < 경(京) :경(景) ㆍ경(敬) ㆍ격(隔) >

㧻 탁 착俗탁 ·돡 竹角 江開二入覺知全清 ȶɔk ȶɔk tʂuo² *

穱 착 착正작 ·좍 側角 江開二入覺莊全清  tʃɔk tʃɔk tʂuo¹ tsɔk1
鷟 작 착正작 ·쫙 士角 江開二入覺崇全濁  dʒɔk dʒʰɔk tʂuo² tsɔk6
卓 탁 착俗탁 ·돡 竹角  江開二入覺知全清 ȶɔk ȶɔk tʂuo¹ tsœk3

琢 탁 착俗탁 ·돡 竹角 江開二入覺知全清 ȶɔk ȶɔk tʂuo² tœk3

涿 탁 착俗탁 ·돡 竹角 江開二入覺知全清 ȶɔk ȶɔk tʂuo¹  tœk3

濁 탁 착俗탁 ·똭 直角 江開二入覺澄全濁  ȡɔk ȡʰɔk tʂuo² tsɔk6
濯 탁 착俗탁 ·똭 直教 江開二入覺澄全濁  ȡɔk ȡʰɔk tʂuo² tsɔk6
擢 탁 착俗탁 ·똭 直角 江開二入覺澄全濁 ȡɔk ȡʰɔk tʂuo² tsɔk6
搦 낙 낙正냑 ·놕 女角 江開二入覺娘次濁  nɔk nɔk nuo⁴ nɔk6
椓 탁 착俗탁 ·돡 竹角 江開二入覺知全清 ȶɔk ȶɔk tʂuo²  tœk3

攫 확 곽俗확 ·곽 居縛  宕合三入藥見全清 kǐwak kjuɑk tɕye² kwɔk3
玃 확 곽俗확 ·곽 居縛  宕合三入藥見全清 kǐwak kjuɑk tɕye² kwɔk3
*矍 확 곽俗확 ·곽 居縛 宕合三入藥見全清 kǐwak kjuɑk tɕye² kwɔk3
躩 곽 곽正각 ·콱 居縛 宕合三入藥見全清 kǐwak kjuɑk tɕye² kʰwɔk3
啄 탁 착俗탁 ·돡 丁木  江開二入覺知全清 tuk tuk  tʂuo² tœk3

霍 곽 확俗곽 ·확 虛郭 宕合一入鐸曉次清 huɑk xuɑk xuo⁴ fɔk3
擴 확 곽俗확 ·곽 乎曠 宕合一去宕匣次清 ɣuɑŋ ɣuɑŋ tʰaŋ³ kwɔk3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烿 륭 융俗륭  余中 通合三平東以次濁 jǐuŋ 0juŋ ʐuŋ² jɔŋ4

瀜 륭 융俗륭  以戎 通合三平東以次濁 jǐuŋ 0juŋ ʐuŋ² jɔŋ4

崇 숭 죵正슝 쓩 鋤弓 通合三平東崇全濁  dʒi ̌uŋ dʒʰjuŋ tʂʰuŋ² sɔŋ4

娀 융 슝俗융  息弓 通合三平東心全清 siuŋ sjuŋ suŋ¹ sɔŋ1

*漴 충 종正충 쓩 鉏弓 通合三平東崇全濁 dʒɔŋ dʒʰɔŋ tʂuaŋ⁴ *

肜 융 융俗륭  以戎 通合三平東以次濁  jǐuŋ 0juŋ ʐuŋ² jɔŋ4


縮 축 슉俗츅 ·슉 所六 通合三入屋生全清 ʃi ̌uk ʃjuk suo¹ sɔk1

矗 촉 츅正쵹 ·튝 初六 通合三入屋初次清 tʃʰjuk tʃʰjuk tʂʰu⁴ tsʰɔk1

蹜 축 슉俗츅 ·슉 所六 通合三入屋生全清 ʃi ̌uk ʃjuk su⁴ sɔk1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荊 형 경俗형  舉卿 梗開三平庚見全清  kǐɐŋ kjɐŋ tɕiŋ¹ kɛŋ1

踁 경 형俗경 · 胡定 梗開四去徑匣全濁 ɣieŋ ɣieŋ tɕiŋ⁴ *

騁 빙 칭俗빙 : 丑郢 梗開三上靜徹次清 ȶʰi ̌ɛŋ ȶʰjɛŋ tʂʰəŋ³ tsʰɛŋ2

梬 영 잉正영 : 以整  梗開三上靜以次濁   jǐɛŋ 0jɛŋ iŋ³ jɛng5

鶄 청 졍正쳥  子盈 梗開三平清精全清 tsǐɛŋ tsjɛŋ tɕiŋ¹ tsɛŋ1

蜻 청 졍正쳥  子盈 梗開三平清精全清 tsǐɛŋ tsjɛŋ tɕiŋ¹ tsʰɛŋ1

脛 경 형俗경 : 胡頂  梗開四上迥匣全濁 ɣieŋ ɣieŋ tɕiŋ⁴ hɛng5



革 혁 격俗혁 ·격 古核 梗開二入麥見全清  kæk  kæk kɤ² kak3

鯽 즉 젹正즉 ·젹 資昔 梗開三入昔精全清 tsǐɛk tsjɛk tɕi⁴ tsɐk1

蜴 역 역俗텩 ·역 羊益  梗開三入昔以次濁 jǐɛk 0jɛk i⁴ jɛk6

奕 혁 역俗혁 ·역 羊益  梗開三入昔以次濁  jǐɛk 0jɛk i⁴ jɛk6

弈 혁 역正혁 ·역 羊益  梗開三入昔以次濁 jǐɛk 0jɛk i⁴ jɛk6

艗 익 역正익 · 五歷 梗開四入錫疑次濁 ŋiek ŋiek i⁴ jɛ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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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운류-제12운류 : 설음, 양성운 ‘ㄴ’, 입성운 ‘ㅭ’

표8) 第8韻類 < (根) :(懇) ㆍ(艮) ㆍ(訖) >

표9) 第9韻類 < 곤(昆) :곤(袞) ㆍ곤(睔) ㆍ(骨) >

표10) 第10韻類 < 간(干) :간(笴) ㆍ간(旰) ㆍ(葛) >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悶 민 문俗민 ·몬 莫困 遇合一平模明次濁 muən muən mən⁴ mun6

侖 륜 론正륜 론 力迍 臻合三平諄來次濁 lǐue ̌n ljuen luən² lœn4

遁 돈 둔正돈 :똔 徒損 臻合一上混定全濁 duən dʰuən tuən⁴ dœn6

崘 륜 론正륜 론 盧昆 臻合一平魂來次濁 luən luən luən² lœn4



矻 굴 골正굴 · 苦骨 臻合一入沒溪次清 kʰuət kʰuət kʰu¹ fɐt1
鶻 골 홀俗골 · 古忽 臻合一入沒見全清 kuət kuət ku² wɐt6
蟀 솔 슐正솔 · 所律 臻合三入質生全清 ʃǐue ̌t ʃjuet ʂuai⁴ sœt1

率 솔 슐正솔 · 所律 臻合三入質生次清 ʃwi ʃjuei ʂuai⁴ sœt1

扢 흘 골俗흘 · 居乞 臻開三入迄見全清  kǐət kjət ku³ kwat1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覡 격 혁俗격 · 胡狄  梗開四入錫匣全濁 ɣiek ɣiek ɕi² hɐt6

檄 격 혁俗격 · 胡狄 梗開四入錫匣全濁 ɣiek ɣiek ɕi² hɐt6

堛 벽 벽正픽 ·펵 芳逼 曾開三入職滂次清 pʰǐək pʰjək pi⁴ pʰei3

愊 픽 벽正픽 ·펵 芳逼 曾開三入職滂次清 pʰǐək pʰjək pi⁴ pek1

煏 픽 벽正픽 ·뼉 符逼 曾開三入職並全濁 bǐək bʰjək pi⁴ *

逼 핍 벽俗핍 ·벽 彼側 曾開三入職幫全清  pi ̯ək pjək pi¹ pek1

愎 퍅 벽正퍅 ·뼉 符逼 曾開三入職並全濁 pʰǐək pʰjək pi⁴ pek1

偪 벽
벽正픽

픽俗핍
·벽 彼側 曾開三入職幫全清 pi ̌ək pjək pi¹ pek1

幅 핍 벽俗핍 ·벽 彼側 曾開三入職幫全清 pi ̌uk pjuk fu² pek1

煏 픽 벽正픽 ·뼉 符逼 曾開三入職並全濁 bǐək bʰjək pi⁴ *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詵 선 신俗션 슨 所臻 臻開二平臻生全清 ʃǐen ʃ(j)en ʂən¹ sɐn1

巾 건 근俗건 근 居銀 臻開三平真見全清  ki ̌ěn kjĕn tɕin¹ kɐn1



吃 흘 글俗흘 · 居乞 臻開三入迄見全清 kǐət kjət tʂʰʅ¹ kɐt1
仡 흘 을俗흘 · 許訖 臻開三入迄曉次清 hǐət xjət i⁴ ŋat6

屹 흘 을俗흘 · 魚迄 臻開三入迄疑次濁 ŋǐət ŋjət i⁴ ŋat6

乞 걸 글俗걸 · 去訖 臻開三入迄溪次清 kʰi ̌ət kʰjət tɕʰi³ hɐt1
疙 흘 을俗흘 · 魚迄 臻開三入迄疑次濁  ŋǐət ŋjət i⁴ ŋat6

 
詰 힐 길俗힐 · 去吉 臻開三入質溪次清 kʰǐe ̌t kʰjet tɕie² kʰit3
紩 질 ㆍ · 直一 臻開三入質澄全濁 ȡǐe ̌t ȡʰjet tʂʅ⁴ tit6

騭 즐 질正즐 · 之日 臻開三入質章全清  tɕi ̌ět tɕjet tʂʅ⁴ tsɐ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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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第11韻類 < 군(君) :군(攟) ㆍ군(攈) ㆍ(屈)>





綻 탄 잔俗탄 ·딴 丈莧 山開二去襉澄全濁 ȡæn ȡʰæn tʂan⁴ tsan6

䋎 탄 잔俗탄 ·딴 丈莧 山開二去襉澄全濁 ȡæn ȡʰæn tʂan⁴ *

剗 잔 찬俗잔 :찬 初限 山開二上產初次清  tʃʰæn tʃʰæn tʂʰan³ *

鏟 산 찬正산 :찬 初限  山開二上產初次清 tʃʰæn tʃʰæn tʂʰan³ tsʰan2

袒 탄 잔俗탄 :딴 徒旱 山開一上旱定全濁 dɑn dʰɑn  tʰan³ tʰan2

潬 단 탄俗단 :딴 徒旱 山開一上旱定全濁 dɑn dʰɑn  tʰan¹ tʰan1

幹 간 관俗간 ·간 古案 山開一去翰見全清 kɑn kɑn kan⁴ kon3



曷 갈 할俗갈 · 胡葛 山開一入曷匣全濁 ɑt  ɣɑt xɤ² hot3

鞨 갈 할俗갈 · 胡葛 山開一入曷匣全濁 ɣɑt ɣɑt  xɤ² hot6

割 할 갈俗할 · 古達 山開一入曷見全清 kɑt kɑt kɤ¹ kot3

鶡 갈 분俗갈 · 胡葛  山開一入曷匣全濁 ɣɑt ɣɑt xɤ² hot6

褐 갈 할俗갈 · 胡葛 山開一入曷匣全濁 ɣɑt ɣɑt  xɤ² hot6

毼 갈 할俗갈 · 胡葛 山開一入曷匣全濁 ɣɑt ɣɑt  xɤ² hot6

猲 갈 할俗갈 · 許竭 山開三入月曉次清 hi ̌ɐt xjɐt ɕie¹ hot3

喝 갈 할俗갈 · 於犗 山開二去夬影全清 0æi ʔai ie⁴ hot3

戛 알 갈俗알 · 古黠 山開二入黠見全清 kæt kæt tɕia² kat3

䝟 설 열俗셜 · 烏黠  山開二入黠影全清 0æt ʔæt ia⁴ ɐt3




癏 관 관俗환 관 古還 山合二平刪見全清 kwan kuan kuan¹ *

灣 만 완俗만  烏關 山合二平刪影全清 0wan  ʔuan uan¹ wan1

鰥 환 관俗환 관 古頑 山合二平山見全清 kwæn kuæn kuan¹ kwan1

綰 관 완俗관 : 烏板 山合二上潸影全清 0wan ʔuan uan³ wan2

譔 선 젼正션 :쫜 士免 山合三上獮崇全濁 dʒǐwɛn dʒh juæn tʂuan⁴ tsan6

僎 선 젼正션 :쫜 士免 山合三上獮崇全濁 dʒǐwɛn dʒh juæn tʂuan⁴ tsan6

浣 완 환正완 : 胡管  山合一上緩匣全濁 ɣuɑn ɣuɑn xuan⁴ wun5

澣 한 환俗한 : 胡管 山合一上緩匣全濁 ɣuɑn ɣuɑn xuan⁴ wun5

矜 환 관俗환 관 居陵  曾開三平蒸見全清 kǐəŋ  kjəŋ  tɕin¹ kwan1

莞 완 환正완 관 胡官  山合一平桓匣全濁 ɣuɑn ɣuɑn kuan¹ kwan1

巒 만 란俗만 롼 落官 山合一平桓來次濁 luɑn luɑn luan² lyn4


掇 철 탈俗쳘 · 丁括 山合一入末端全清 tuɑt tuɑt tuo¹ tsyt3

敠 철 탈俗쳘 · 丁括 山合一入末端全清 tuɑt tuɑt tuo² tsyt3

闊 활 괄俗활 · 苦栝 山合一入末溪次清 kʰuɑt kʰuɑt khuo⁴ fut3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鶡 갈 분俗갈 · 胡葛 山開一入曷匣全濁 ɣɑt ɣɑt  xɤ² hot6

 *䬑 율 울正율 · 王勿 臻合三入迄云全濁 ɣǐuət   ɣjuət  y⁴ *

綍 발 불俗 · 分勿 臻合三入物非全清  pi ̌uət pjuət fu² fɐt1




筠 균 윤俗균  為贇 
臻合三平真(諄)

云次濁 
ɣǐwěn ɣjuĕn yn² wɐn4

窀 둔 쥰正둔 듄 陟綸  臻合三平諄知全清 ȶǐue ̌n ȶjuen tʂuən¹ tsœn1

輴 순 츈俗슌 튠 丑倫  臻合三平諄徹次清 ȶʰi ̌ue ̌n ȶʰjuen tʂh uən¹ tsh œn1

肫 순 쥰俗슌 쥰 章倫 臻合三平諄章全清 ‘tɕǐuěn tɕjuen tʂuən¹ tsœn1

迍 둔 쥰正둔 듄 陟綸  臻合三平諄知全清 ȶǐue ̌n ȶjuen tʂuən¹ tsœn1

諄 순 츈正슌 쥰 章倫 臻合三平諄章全清 tɕǐuěn tɕjuen tʂuən¹ tsœn1

隼 준 슌正쥰 :슌 思尹 臻合三上準心全清 sǐue ̌n sjuen suən³ tsœn2

埈 준 슌正쥰 ·슌 私閏 臻合三去稕心全清 sǐue ̌n sjuen tɕyn⁴ *

浚 준 슌正쥰 ·슌 私閏 臻合三去稕心全清 sǐue ̌n sjuen
tɕyn⁴,

ɕyn⁴
tsœn3

霱 휼 율正휼 · 餘律 臻合三入術以次濁 jǐuět 0juet y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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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第12韻類 < 건(鞬) :건(寋) ㆍ건(建) ㆍ(訐) >



茁 줄 굴正줄 · 鄒律 臻合三入術莊全清 tʃi ̌wɐt tʃjuɐt tʂuo² tsh yt3

朮 출 슐正츌 · 食聿 臻合三入術船全濁 dʑi ̌ue ̌t dʑh juet ʂu² sœt6

秫 출 슐正츌 · 食聿 臻合三入術船全濁 dʑi ̌ue ̌t dʑh juet ʂu² sœt6

恤 휼 슐俗휼 · 辛聿 臻合三入術心全清 sǐue ̌t sjuet ɕy⁴ sœt1

鷸 휼 율正휼 · 餘律 臻合三入術以次濁 jǐuět 0juet y⁴ jyt6

遹 휼 율正휼 · 餘律 臻合三入術以次濁 jǐuět 0juet y⁴ jyt6

NO
자

례

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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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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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절

중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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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 王力 董同龢



 *巘 헌 언俗헌 : 語偃 山開三平阮疑次濁 ŋǐɐn ŋjɐn ian³ jin5



堨 갈 걸俗갈  烏葛 山開一入曷影全清 0ɑt ʔɑt ɤ⁴ at3

訐 알 갈俗알 · 居例 山開三入薛見全清 kǐɛt   kjæt  tɕie² kit3

孑 혈 결俗혈 · 居列 山開三入薛見全清 kiɐp  kiɐp tɕie² kit3

碣 갈 걸俗갈 · 其謁 山開三入月羣全濁  gi ̌ɐt ɡʰjɐt tɕie² kit3

暍 갈 알俗갈 · 於歇 山開三入月影全清 0ǐɐt ʔjɐt  ie¹ jit3





挻 연 션俗연 션 式連 山開三平仙書全清 ɕi ̌ɛn ɕjæn ʂan¹ san1

鋋 연 션正연 쎤 以然 山開三平仙以次濁 jǐɛn 0jæn tʂʰan² sin4

羶 전 션俗젼 션 式連 山開三平仙書全清 ɕi ̌ɛn ɕjæn ʂan¹ sin1

嘕 언 헌俗언 현 胡涓 山合四平先匣全濁 ɣiwen ɣiuɛn ɕian¹ hin1

* 천 젼正쳔 젼 將先 山開四平先精全清 tɕiæn¹ *

擅 천 션俗쳔 ·쎤 時戰  山開三去線禪全濁 ʑi ̌ɛn ʑjæn ʂan⁴ sin6

跈 전 년正뎐 :쪈 乃殄 山開四上銑泥次濁 nien niɛn nian³ nin2

惼 편 변正편 :변 方典 山開四上銑幫全清 pien piɛn pian³ pin2

殄 진 뎐俗딘 :뗜 徒典 山開四上銑定全濁 dien dʰiɛn tʰian³ tʰin5

趁 전 년正뎐 틴 尼展  山開三上獮娘次濁 nian³ tʰɐn3

褊 편 변俗편 :변 方緬  山開三上獮幫全清 pǐɛn pjæn pian³ pin2

蹍 전 년正뎐 뎐 澄延 山開三平澄全濁 niæn³ tsin2



摕 철 뎔正텰 · 徒結 山開四入屑定全濁 diet  dʰiɛt ti⁴ *

涅 녈 녈俗날 · 奴結 山開四入屑泥次濁 niet niɛt nie⁴ nip6

垤 질 뎔俗딜 · 徒結 山開四入屑定全濁 diet  dʰiɛt tie² tit6

瓞 질 뎔俗딜 · 徒結 山開四入屑定全濁 diet  dʰiɛt tie² tit6

迭 질 뎔俗딜 · 徒結 山開四入屑定全濁 diet  dʰiɛt tie² tit6

跌 질 뎔俗딜 · 徒結 山開四入屑定全濁 diet  dʰiɛt tie¹ tit3

苶 날 녈俗날 · 奴結 山開四入屑泥次濁 niet niɛt nie⁴ nip6

瓞 질 뎔俗딜 · 徒結 山開四入屑定全濁 diet  dʰiɛt tie² tit6

凸 철 뎔正텰 · 陀骨 山開四入屑定全濁  diet  dʰiɛt tʰu¹ tɐt6

捏 날 녈俗날 · 奴結 山開四入屑泥次濁 niet niɛt nie¹ nip6

昳 질 뎔俗딜 · 徒結 山開四入屑定全濁 diet  dʰiɛt tie⁴ tit6

纈 힐 혈俗힐 · 胡結 山開四入屑匣全濁  ɣiet ɣiɛt ɕie² kit3

耋 질 뎔俗딜 · 徒結 山開四入屑定全濁  diet  dʰiɛt tie² tit6

頡 힐 혈俗힐  胡結 山開四入屑匣全濁  ɣiet ɣiɛt ɕie²、

tɕie²
kit3

擷 힐 혈俗힐 · 胡結 山開四入屑匣全濁  ɣiet ɣiɛt ɕie² kit3

翓 힐 혈俗힐 · 胡結 山開四入屑匣全濁  ɣiet ɣiɛt ɕie² *

齧 설 얼俗셜 · 五結 山開四入屑疑次濁  ŋiet ŋiɛt nie⁴ ŋit6

挈 설 결俗셜 · 苦結 山開四入屑溪次清 kʰiet kʰiɛt tɕh ie⁴ kʰit3
佚 질 뎔俗딜 · 夷質  山開四入屑定全濁  jǐět  0jet i⁴ tit6

  宛 원 원俗완 : 於阮 山合三上阮影全清 0ǐwɐn ʔjuɐn uan³ yn1

婉 완 원俗완 : 於阮 山合三上阮影全清 0ǐwɐn ʔjuɐn uan³ w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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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운류-제15운류 : 순음, 양성운 ‘ㅁ’, 입성운 ‘ㅂ’

표13) 第13韻類 < (簪) :(痒) ㆍ(譖) ㆍ(戢) >

표14) 第14韻類 < 감(甘) :감(感) ㆍ감(紺) ㆍ갑(閤) >

船 선 젼俗션  食川 山合三平仙船全濁 dʑǐwɛn dʑh juæn tʂh uan² syn4

涴 완 원俗완 : 況袁  山合三平元曉次清 hǐwɐn xjuɐn yan¹ yn1

塤 훈 훤正훈 훤 況袁  山合三平元曉次清 hǐwɐn xjuɐn ɕyn¹ hyn1





涎 연 션正연  夕連 山開三平仙邪全濁 zǐɛn zjæn ɕian² jin4

椽 연 젼俗연  直攣 山合三平仙澄全濁 ȡi ̌wɛn ȡʰjuæ

n
tʂh uan² tsh yn4

涓 연 견俗연  古玄 山合四平先見全清 kiwen kiuɛn tɕyan¹ kyn1



鐍 휼 결俗휼 · 古穴 山合四入屑見全清 kiwet  kiuɛt tɕye² kʰyt3

譎 휼 결俗휼 · 古穴 山合四入屑見全清 kiwet  kiuɛt tɕye² kʰyt3

潏 휼 결俗휼 · 古穴 山合四入屑見全清 jǐuět 0juet tɕye² kʰyt3

拙 졸 졀俗졸 · 職悅 山合三入薛章全清 tɕi ̌wɛt tɕjuæt tʂuo¹ tsyt3

埒 랄 렬正날 · 力 山合三入薛來次濁 lǐwɛt ljuæt lie⁴ lyt6

䬂 월 헐俗월 · 許聿  臻合三入術曉次清 hǐue ̌t xjue ̆t ɕye⁴ *

曰 왈 월俗왈 · 王伐 山合三入月云次濁 ɣi ̌wɐt  ɣjuɐt ye¹ jyt6

狘 월 헐正월 · 許月 山合三入月曉次清 hǐwɐt xjuɐt ɕye⁴ jyt6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欽 흠 금俗흠 큼 去金 深開三平侵溪次清 kʰǐe ̌m kʰjem tɕʰin¹ jɐm1


泣 읍 급俗읍 ·큽 去急 深開三入緝溪次清 kʰǐe ̌p kʰjep tɕʰi⁴ jɐp1

湆 읍 급俗옵 ·큽 去急 深開三入緝溪次清 kʰǐe ̌p kʰjep tɕʰi⁴ jɐp1

熠 습 읍俗습 ·읍 為立  深開三入緝云次濁 ɣǐe ̌p ɣjep i⁴ jɐp6

 

闖 츰 침正츰 ·팀 丑禁 深開三去沁徹次清 ȶʰǐěm ȶʰjem tʂh ən⁴ tsʰɐm3

沁 심 침正심 ·침 七鴆 深開三去沁清次清 tsʰi ̌ěm tsʰjem tɕh in⁴ sɐm3

箴 잠 침俗 짐 職深 深開三平侵章全清 tɕi ̌ěm tɕjem tʂən¹ tsɐm1

忱 침 심正침 씸 氏任 深開三平侵禪全濁 ʑi ̌ěm ʑjem tʂʰən² sɐm4

瀋 심 침正심 :침 昌枕 深開三上寑昌次清 tɕʰǐe ̌m tɕʰjem ʂən³ sɐm2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憾 감 함俗감 · 胡紺 咸開一去勘匣全濁 ɣɒm ɣAm xan⁴ hɐm6

撼 감 함俗감 : 胡感 咸開一上感匣全濁  ɣɒm ɣAm xan⁴ hɐm6

眈 탐 담正탐 담 徒含  咸開一平覃定全濁 dɒm dʰAm tan¹ tam1

耽 탐 담正탐 담 丁含 咸開一平覃端全清 tɒm tAm tan¹ tam1

酖 탐 담正탑 담 丁含 咸開一平覃端全清 tɒm tAm tan¹ tam1

憨 감 함俗감 함 呼談 咸開一平談曉次清 hɑm xɑm xan¹ hɐm1

蚶 감 함俗감 함 呼談 咸開一平談曉次清 hɑm xɑm xan¹ hɐm1

酣 감 함俗감  胡甘 咸開一平談匣全濁  ɣɑm ɣɑm xan¹ hɐm4



狎 압 합正압 · 胡甲 咸開二入狎匣全濁 ɣap ɣap ɕia² hap6

匣 갑 합俗갑 · 胡甲 咸開二入狎匣全濁 ɣap ɣap ɕia² ha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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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第15韻類 < 껌(箝) :검(檢) ㆍ검(劒) ㆍ겁(劫) >

猲 갑 겁正갑 ·캅 起法 咸合三入乏溪次清 kh ǐwɐp kʰjuɐp xɤ⁴ hit3

頜 합 갑俗합 ·갑 古沓 咸開一入合見全清 kɒp kAp xɤ² kɐp3

溘 합 갑俗합 ·캅 口荅 咸開一入合溪次清 kʰɒp kʰAp kʰɤ⁴ hɐp1

榼 합 갑俗합 ·캅 苦盍 咸開一入盍溪次清  kʰɑp kʰɑp kʰɤ¹ hɐp1

帢 갑 겹正갑 ·캅 苦洽 咸開二入洽溪次清 kʰɐp kʰɐp tɕʰia⁴ hɐp1

箚 차 잡俗차 ·답 竹洽 咸開二入洽知全清 ȶɐp ȶɐp tʂa¹ *

夾 협 겹俗협 ·갑 古洽 咸開二入洽見全清 kɐp kɐp tɕia¹ kɐp3

洽 홉 협俗홉 · 侯夾  咸開二入洽匣全濁 ɣɐp ɣɐp tɕʰia⁴ hap6

帢 흡 겹正갑 ·캅 苦洽 咸開二入洽溪次清 kʰɐp kʰɐp tɕʰia⁴ hɐp1

恰 흡 겹俗흡 ·캅 苦洽 咸開二入洽溪次清 kʰɐp kʰɐp tɕʰia⁴ hɐp1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泛 핍 법俗핍 ·범 孚梵 咸合三去梵敷次清 ph ǐwɐm p jhuɐm fan⁴ fan3

欠 흠 검俗흠 ·컴
去劔
(劍)

咸合三去梵溪次清 kʰǐɐm kh juɐm tɕh ian⁴ him3

驗 험 엄俗험 · 魚窆 咸開三去豔疑次濁 ŋǐɛm ŋjæm ian⁴ jim6

 乏 핍 법俗핍 ·뻡 房法 咸合三入乏奉全濁 bǐwɐp bʰjuɐp fa² fɐt6





阽 점 염正뎜 염 余廉 咸開三平鹽以次濁 jǐɛm 0jæm tian⁴ jim4

鐮 겸 렴俗겸 렴 力鹽 咸開三平鹽來次濁 lǐɛm ljæm lian² lim4

粘 점 념正뎜 ·졈 女廉 咸開三平鹽娘次濁 nǐɛm njæm tʂan¹ tsim1

殲 섬 졈正셤 졈 子廉 咸開三平鹽精全清  tsǐɛm tsjæm tɕian¹ tsʰim1

*橬 잠 쳠正 쪔 慈鹽 咸開三平鹽從全濁 dzǐɛm dzh jæm tɕʰian² *

潛 잠 쳠正 쪔 慈鹽 咸開三平鹽從全濁 dzǐɛm dzh jæm tɕʰian² tsʰim4

熸 잠 졈正 졈 子廉 咸開三平鹽精全清  tsǐɛm tsjæm tɕian¹ tsim1

檐 첨 염俗쳠 염 余廉 咸開三平鹽以次濁 jǐɛm  0jæm ian² jim4

覘 점 쳠正졈 텸 丑廉  咸開三平鹽徹次清 ȶʰǐɛm ȶʰjæm tʂʰan¹ tsʰim1

苫 점 셤正졈 ·셤 舒贍 咸開三去豔書全清 ɕi ̌ɛm ɕjæm ʂan⁴ sim1

*㟻 참 쳠俗참 ·쳠 七豔 咸開三去豔清次清 tsʰǐam tsʰjam tɕh ian⁴ *

塹 참 쳠俗참 ·쳠 七豔 咸開三去豔清次清  tsʰǐam tsʰjam tɕh ian⁴ tsʰim3

拈 념 념俗뎜 념 奴兼  咸開四平添泥次濁 niem niɛm nian¹ nim4

恬 념 텸俗념 뗨 徒兼 咸開四平添定全濁 diem dʰiɛm  tʰian² tʰim4

佔 점 쳠正뎜 텸 丁兼 咸開四平添端全清 tiem tiɛm tian¹ tsʰim1

慊 협 겹俗협 :켬 苦簟 咸開四上忝溪次清 kʰiem kʰiɛm tɕʰian³ him2

僭 참 졈正 ·졈 子念  咸開四去㮇精全清 tsiem tsiɛm tɕian⁴ tsʰim3



*䯀 섭 녑俗셥 ·녑 昵輙 咸開三入葉泥次濁 nǐɛp njæp nie⁴ *

聶 섭 녑俗셥 ·녑 尼輒  咸開三入葉娘次濁 nǐɛp njæp nie⁴ nip6

摺 섭 졉俗셥 ·졉 之涉 咸開三入葉章全清 tɕi ̌ɛp tɕjæp tʂɤ² tsip3

讋 섭 졉俗셥 ·졉 之涉 咸開三入葉章全清 tɕi ̌ɛp tɕjæp tʂɤ² tsip3

懾 섭 졉俗셥 ·졉 之涉 咸開三入葉章全清 tɕi ̌ɛp tɕjæp ʂɤ⁴ tsip3

讘 섭 녑俗셥 · 而涉  咸開三入葉日次濁 ɽi ̌ɛp ȵjæp nie⁴ jip6

鑷 섭 녑俗셥 ·녑 尼輒 咸開三入葉娘次濁 nǐɛp njæp nie⁴ nip6

*銸 섭 녑俗셥 ·녑 昵輙 咸開三入葉泥次濁 nǐɛp njæp nie⁴ *

躡 섭 녑俗셥 ·녑 尼輒 咸開三入葉娘次濁 nǐɛp njæp nie⁴ nip6

筴 협 겹俗협 ·겹 古協 咸開四入帖見全清 kiep kiɛp tɕia² kap3

挾 협 겹俗협 · 胡頰  咸開四入帖匣全濁 ɣiep ɣiɛp ɕie² hip6

悏 협 겹俗협 켭 苦協 咸開四入帖溪次清  kʰiep kʰiɛp tɕh ie⁴ *

梜 협 겹俗협 ·겹 古協 咸開四入帖見全清 kiep   kiɛp tɕia¹ kap3

脥 협 겹俗협 ·겹 謙琰  咸開三上琰溪次清 kʰi ̌ɛm kʰjæm tɕʰian³ ka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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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운류-제17운류 : 음성운 ‘ㅱ’

표16) 第16韻類 < (高) :(果) ·(誥) * >

鋏 협 겹俗협 ·겹 古協 咸開四入帖見全清 kiep kiɛp tɕia² kap3

愜 협 겹俗협 ·켭 苦協 咸開四入帖溪次清 kʰiep kʰiɛp tɕh ie⁴ hip3

篋 협 겹俗협 ·켭 苦協 咸開四入帖溪次清 kʰiep kʰiɛp tɕh ie⁴ kip2

莢 협 겹俗협 ·겹 古協 咸開四入帖見全清 kiep  kiɛp tɕia² kap3

浹 협 졉正협 ·졉 子協 咸開四入帖精全清 tsiep tsiɛp tɕia¹ tsip3

頰 협 겹俗협 ·겹 古協  咸開四入帖見全清  kiep kiɛp tɕia² kap3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翶 고
오俗고

285)
 五勞 效開一平豪疑次濁 ŋɑu ŋɑu au¹ ŋɐu5

醪 료 로正료  魯刀 效開一平豪來次濁 lɑu lɑu lau² lɑu4

秏 모 호正모 · 呼到 效開一去號曉次清 hɑu xɑu xau⁴ hɐu3

譟 조 소俗조 · 蘇到 效開一去號心全清 sɑu sɑu tsau⁴ tsʰɔu3

臊 조 ·  蘇遭 效開一平豪心全清 sɑu sɑu sau¹ sɔu1

洮 조 도正됴  土刀 效開一平豪透次清 tʰɑu tʰɑu tʰau¹ tɔu1

燥 조 소俗조 : 蘇老 效開一上晧心全清 sɑu sɑu tsau⁴ tsʰɔu3

噪 조 소俗조 · 蘇到 效開一去號心全清  sɑu sɑu tsau⁴ tsʰɔu3

縞 호 고俗호 : 古老 效開一上晧見全清 kɑu kɑu kau³ kɐu2

皓 호 고正호  古老 效開一上晧見全清 kɑu kɑu kau⁴ hɔu6

犒 호 고俗호 · 苦到 效開一去號溪次清  kʰɑu kʰɑu kʰau⁴ hɔu3

 

敲 고 교正고  口交 效開二平肴溪次清 kʰau kʰau tɕʰiau¹ hɐu1

齩 교 요俗교 : 五巧 效開二上巧疑次濁 ŋau ŋau iau³ ŋɐu5

嘄 규 교俗규 · 五弔  效開四去嘯見次濁 ŋieu  ŋiɛu iau⁴ kiu3

叫 규 교俗규 · 古弔 效開四去嘯見全清 kieu kiɛu tɕiau⁴ kiu3

竅 규 교俗규 · 苦弔 效開四去嘯溪次清 kh ieu kʰiɛu tɕ ihau⁴ k ihu3

棹 도 조俗도 · 直敎 效開二去效澄全濁 ȡau ȡʰau tʂau⁴ tsau6

掉 도 됴正도 : 徒弔  效開四上嘯定全濁 dieu dʰiɛu tiau³ tsau6

䝤 료 조正료 : 張絞 效開二上巧知全清  ȶau ȶau lau³ lɔu5

杳 묘 요俗묘 : 烏皎 效開四上篠影全清 0ieu  ʔiɛu iau³ jiu2

召 소 죠俗쇼 · 直照 效開三去笑澄全濁 ȡǐɛu ȡʰjæu tʂau⁴ tsiu6

炤 소 죠正쇼 · 之少 效開三去笑章全清 tɕǐɛu tɕjæu tʂau⁴ tsiu3

漅 소 쵸正소  子小 效開三上小精全清 tsǐɛu tsjæu tʂʰau² tsʰau4

釗 소 죠正쇼  止遙 效開三平宵章全清 tɕǐɛu tɕjæu tʂau¹ tsiu1

沼 소 죠俗쇼 : 之少 效開三上小章全清  tɕǐɛu tɕjæu tʂau³ tsiu2

巢 소 쵸正소 : 鉏交 效開二平肴崇全濁 dʒau dʒʰau tʂʰau² tsʰau4

僥 요 교俗요  五聊 效開四平蕭疑次濁 ŋieu ŋiɛu iau² jiu4

徼 요 교俗요 · 古堯 效開四去蕭見全清 kieu kiɛu tɕiau⁴ ki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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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第17韻類 < (鳩) :(九) ·(救) * >

※제18운류-제22운류 : 음성운, 중성자와 결합한 ‘’

285) ‘俗’이나 ‘正’의 구별은 속음(통용음)으로서의 차이라기보다는 교정음으로서의 차이를 의미한다. 대체로 화

동에서 정속음을 동시에 표시한 자는 ‘俗’을 쓰고, 삼운과 규장에서 교정한 음이 화동과 다를 경우에

는 ‘正’으로 나타냈다.(이돈주(1997), 全韻玉篇의 正·俗漢字音에 대한 연구, 국어학 30, 4쪽.)

澆 요 교俗요  古堯 效開四平蕭見全清 kieu kiɛu tɕiau¹ kiu1

墝 요 교俗요  口交 效開二平肴溪次清 kʰau kʰau tɕʰiau¹ hau1

 요 교俗요  堅堯 效開四平蕭見全清 iɛu¹ *

憿 요 교俗요  古堯 效開四平蕭見全清 kieu kiɛu tɕiau¹ kiu1

稍 초 쇼正쵸 · 所教  效開二去效生全清 ʃau ʃau ʂau¹ sau2

綃 초 쇼俗쵸  相邀 效開三平宵心全清  sǐɛu sjæu ɕiau¹ siu1

軺 초 요俗쵸  餘昭 效開三平宵以次濁 jǐɛu 0jæu iau¹ jiu4

杪 초 묘俗쵸 : 亡沼 效開三上小明次濁 mǐɛu mjæu miau³ miu5

鞘 초 쇼俗쵸 · 私妙 效開三去笑心全清 sǐɛu sjæu tɕ ihau⁴ sau1

趠 탁 착俗탁 ·* 丑教 效開二去效徹次清 ȶʰau ȶʰau tʂʰuo⁴ tsʰœk3

梟 효 교俗효  古堯 效開四平蕭見全清 kieu  kiɛu ɕiau¹ hiu1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嘔 구 우俗구  烏侯 流開一平侯影全清 0əu ʔu ou¹ hɔu3

漚 구 우俗구 · 烏候 流開一去候影全清 0əu ʔu ou⁴ ŋau1

*蔲 구 후俗구 · 呼漏 流開一去候曉次清 həu xu kʰou⁴ *

鞻 루 구正루  落侯 流開一平侯來次濁 ləu lu lou² lɐu4

姆 모 모正무 · 莫候 流開一去候明次濁 məu mu mu³ mɔu5

蟊 모 무俗모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ǐəu mju mau² mɐu4

牟 모 무俗모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ǐəu mju mou² mɐu4

眸 모 무俗모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ǐəu mju mou² mɐu4

謀 모 무俗모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ǐəu mju mou² mɐu4

蛑 모 무俗모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ǐəu mju mau² mɐu4

矛 모 무俗모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ǐəu mju mau² mau4

麰 모 무俗모  莫浮 流開三平尤明次濁 mǐəu mju mou² mɐu4

黈 주 두正듀 : 天口 流開一上厚透次清 tʰəu tʰu tʰou³ tʰɐu2

 

謬 류 뮤俗류 · 靡幼 流開三去幼明次濁 miəu mjəu miou⁴ mɐu6

愁 수 추正수  士尤 流開三平尤崇全濁 dʒǐəu dʒʰju tʂʰou² sɐu4

犨 주 츄正쥬  赤周 流開三平尤昌次清 tɕʰǐəu tɕʰju tʂʰou¹ tsʰɐu1

彪 표 퓨俗표  甫烋 流開三平幽幫全清  piəu pjəu piau¹ pi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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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第18韻類 < (貲) :(紫) ·(恣) * >

표19) 第19韻類 < 굉(傀) :욍(隗) ·굉(儈) * >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縰 사 俗쇄 : 所綺 止開三上紙生全清  ʃi ̌e ʃje ɕi³ si2

兕 시 正시 : 徐姊 止開三上旨邪全濁  zi zjei sɿ⁴ tsi6

齎 재 俗  即夷 止開三平脂精全清 tsi tsjei tɕi¹ tsi1

泚 자 正 : 雌氏 止開三上紙清次清 tsʰǐe tsʰje tsʰɿ³ tsʰi2
漬 지 正지 · 疾智  止開三去寘從全濁 dzǐe dzʰj tsɿ⁴ tsi6

 

忮 기 지俗기 ·징 支義 止開三去寘章全清 tɕǐe tɕje tʂʅ⁴ tsi3

嗜 기 시俗기 ·씽 常利 止開三去至禪全濁 ʑi ʑjei ʂʅ⁴ si3

螭 리 치俗리 팅 丑知  止開三平支徹次清 ȶʰǐe ȶʰje tʂʰʅ¹ tsʰi1
魑 리 치俗리 팅 丑知 止開三平支徹次清 ȶʰǐe  ȶʰje tʂʰʅ¹ tsʰi1
摛 리 치摛리 팅 丑知 止開三平支徹次清 ȶʰǐe ȶʰje tʂʰʅ¹ tsʰi1
魅 매 미俗 ·밍 明祕 止開三去至明次濁 mi mjĕi mei⁴ mei6

寐 매 미俗 ·밍 彌二 止開三去至明次濁 mi mjei mei⁴ mei6

鬽 매 미俗 ·밍 明祕 止開三去至明次濁 mi mjĕi mei⁴ *

弛 이 시俗이 :싱 施是 止開三上紙書全清 ɕǐe ɕje tʂʰʅ² tsʰi2
彲 이 치俗리 팅 丑知 止開三平支徹次清 ȶʰǐe ȶʰje  tʂʰʅ¹ *

 지 시俗디 :씽 神紙 止開三上紙船全濁 dʑǐe dʑʰje ʂʅ⁴ *

懥 치 지正치 ·딩 脂利  止開三去至章全清 tɕi  tɕjei tʂʅ⁴ tsi3

懫 치 지正치 ·딩 陟利  止開三去至知全清 ȶi ȶjei tʂʅ⁴ tsi3

觶 치 지俗치 징 章移 止開三平支章全清 tɕǐe tɕje tʂʅ⁴ tsi3

 

* 대 俗톄 · 於犗  蟹開一去代定全濁  tĄi⁴ *

顋 시 俗싀  蘇來 蟹開一平咍心全清 sɒi sAi sai¹ *

猜 시 俗싀  倉才 蟹開一平咍清次清 tsʰɒi tsʰAi tsʰai¹ tsʰai1

偲 시 俗싀  倉才 蟹開一平咍清次清 tsʰɒi tsʰAi tsʰai¹ tsʰai1

毸 시 俗싀  素回 蟹合一平灰心全清 suɒi suAi suei¹ soi1

靆 체 俗톄 · 徒耐  蟹開一去代定全濁 dɒi dʰAi tai⁴ toi6

 

垍 게 긔俗게 ·끵 其冀 止開三去至羣全濁 gi ɡʰje ̆i tɕi⁴ *

洎 계 긔正계 ·귕 几利 止開三去至見全清 ki kje ̆i tɕi⁴ kei3

沂 기 의俗긔 읭 魚衣 止開三平微疑次濁 ŋǐəi ŋjəi i²  *

椔 치 츼正치 즹 側持 止開三平之莊全清  tʃǐə tʃi tsɿ¹ tsi1

姬 희 긔俗희 긩 居之 止開三平之見全清 kǐə ki tɕi¹ kei1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櫑 뢰 뤼正뢰 :룅 魯回 蟹合一平灰來次濁 luɒi luAi lei² lœi4

澮 회 괴俗회 ·굉 古外 蟹合一去泰見全清 kuɑi  kuɑi kʰuai⁴ kui2

詼 회 괴俗회 쾽 苦回 蟹合一平灰溪次清  kʰuɒi kʰuAi xuei¹ fui1

恢 회 괴俗회 쾽 苦回 蟹合一平灰溪次清 kʰuɒi kʰuAi xuei¹ fui1

鄶 회 괴俗회 ·굉 古外 蟹合一去泰見全清  kuɑi  kuɑi kʰuai⁴ kʰui2

鱠 회 괴俗회 ·굉 古外 蟹合一去泰見全清  kuɑi  kuɑi kʰuai⁴ kʰu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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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第20韻類 < 갱(佳) :갱(解) ·갱(蓋) * >

獪 회 괴俗회 ·굉 古外 蟹合一去泰見全清  kuɑi  kuɑi kʰuai⁴ kʰui2

膾 회 괴俗회 ·굉 古外 蟹合一去泰見全清  kuɑi  kuɑi kʰuai⁴ kʰui2

濊 회 외正회 ·횡 呼會 蟹合一去泰曉次清 huɑi xuɑi xuei⁴ wai3

盔 회 괴俗회 쾽 苦回 蟹合一平灰溪次清 kʰuɒi kʰuAi kʰuei¹ kwɐi1
廆 외 회正외 : 胡罪 蟹合一上賄匣全濁 ɣuɒi ɣuAi xuei⁴ wai2

儡 뢰 뤼正뢰 :룅 落猥 蟹合一平賄來次濁 luɒi luAi lei³ lœi5

晬 쉬 쵀正쉬 ·죙 子對 蟹合一去隊精全清 tsuɒi tsuAi tsuei⁴ tsœi3

倅 쉬 쵀正 ·쵱 七內 蟹合一去隊清次清 tsʰuɒi tsʰuAi tsʰuei⁴ tsʰœi3

焠 쉬 쵀正 ·쵱 七內 蟹合一去隊清次清 tsʰuɒi tsʰuAi tsʰuei⁴ tsʰœi3

淬 쉬 쵀正 ·쵱 七內 蟹合一去隊清次清 tsʰuɒi tsʰuAi tsʰuei⁴ tsʰœi3

棷 취 최正 ·죙 柤外 蟹合一去泰精全清 tsuɑi tsuɑi tsou¹ tsɐu1

闠 궤 회俗궤 · 胡對  蟹合一去隊匣全濁 ɣuɒi ɣuAi xuei⁴ wui6

潰 궤 회俗 · 胡對  蟹合一去隊匣全濁 ɣuɒi ɣuAi kʰuei⁴ kʰui2

薈 회 외正회 · 烏外 蟹合一去泰影全清 0uɑi ʔuɑi xuei¹ wai3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階 계 俗계 갱 古諧 蟹開二平皆見全清 kɐi kɐi tɕie¹ kai1

械 계 俗계 · 胡介  蟹開二去怪匣全濁 ɣɐi ɣɐi ɕie⁴ hai6

階 계 俗계 갱 古諧  蟹開二平皆見全清 kɐi kɐi tɕie¹ kai1

柴 시 俗싀 쨍 士佳 蟹開二平佳崇全濁 dʒai dʒʰæi tʂʰai² tsai6

祡 시 俗싀 쨍 士佳 蟹開二平佳崇全濁 dʒai dʒʰæi tʂʰai² tsʰai4

豺 시 俗싀 쨍 士皆  蟹開二平皆崇全濁 dʒɐi dʒʰɐi tʂʰai² tsʰai4

儕 제 俗졔 쨍 士皆 蟹開二平皆崇全濁 dʒɐi dʒʰɐi tʂʰai² tsʰai4

欬 해 俗 ·캥 苦愛 蟹開一去代溪次清 kʰɒi kʰAi kʰai⁴ kʰɔi3

荄 해 俗 갱 古諧  蟹開二平皆見全清 kɐi kɐi kai¹ kɔi1

膎 해 俗  戶佳 蟹開二平佳匣全濁 ɣai ɣæi ɕie² *

陔 해 俗 갱 古諧  蟹開一平咍見全清 kɒi kAi kai¹ kɔi1

咳 해 俗 ·캥 戶來 蟹開一平咍匣全濁 ɣɒi ɣAi xai² kʰɔi3

晐 해 俗 갱 古哀  蟹開一平咍見全清 kɒi  kAi kai¹ *

繲 해 俗 ·갱 古隘  蟹開二去卦見全清  kai kæi ɕie⁴ hai5

偕 해 俗 갱 古諧 蟹開二平皆見全清  kɐi kɐi ɕie² kai1

諧 해 ·  戶皆 蟹開二平皆匣全濁 ɣɐi ɣɐi ɕie² hai4

垓 해 俗 갱 古哀 蟹開一平咍見全清 kɒi kAi kai¹ kɔi1

懈 해 俗 ·갱 古隘  蟹開二去卦見全清 kai kæi ɕie⁴ kai3

痎 해 俗 갱 古諧 蟹開二平皆見全清 kɐi kɐi tɕie¹ kai1

*畡 해 俗 갱 柯開 蟹開一平咍見全清 kĄi¹ *

楷 해 俗  古諧 蟹開二平皆見全清 kɐi kɐi tɕie⁴ kai1

峐 해 俗 갱 古哀  蟹開一平咍見全清 kɒi kAi kai¹ kɔi1

侅 해 俗 갱 苦哀 蟹開一平咍溪次清 kʰɒi kʰAi kai¹ kɔi1

鞋 혜 俗혜  戶佳 蟹開二平佳匣全濁 ɣɐi ɣɐi ɕie² ha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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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第21韻類 < 귕(嬀) :귕(軌) ·귕(媿) * >

표22) 第22韻類 < 곙(雞) :콍(啓) ·곙(罽) * >

鞵 혜 俗혜  戶佳  蟹開二平佳匣全濁 ɣai ɣæi ɕie² *

 
媧 왜 괘正왜 괭 古蛙 蟹合二平佳見全清 kwai kuæi ua¹ kwa1

緺 왜 괘俗왜 괭 古蛙 蟹合二平佳見全清 kwai kuæi kua¹ kwa1

騧 왜 괘正왜 괭 古蛙 蟹合二平佳見全清 kwai kuæi kua¹ kwa1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宄 귀 귀俗궤 :귕 居洧 止合三上旨見全清  kwi kjue ̆i kuei³ kwai2

*攰 귀 괴正기 ·귕 居偽 止合三去寘見全清 kuei⁴ *

晷 귀 궤正귀 :귕 居洧 止合三上旨見全清  kwi kjue ̆i kuei³ kwai2

磈 외 위俗외 : 於鬼 止合三上尾影全清  0ǐwəi ʔjuəi uei³ fai3

巍 외 위俗외  語韋 止合三平微疑次濁 ŋǐwəi ŋjuəi uei¹ ŋɑi4

畏 외 위俗외 · 於胃 止合三去未影全清 0ǐwəi ʔjuəi uei⁴ wai3

喟 위 귀俗위 ·큉 丘愧 止合三去至溪次清 kʰwi kʰjue ̆i kʰuei⁴ wai3

彙 휘 위正휘 · 于貴 止合三去未云次濁 ɣǐwəi ɣjuəi xuei⁴ wai6

虧 휴 규俗휴 큉 去為 止合三平支溪次清 kʰi ̌we kʰjuĕ  kʰuei¹ kʰwai1

 

癸 계 규俗계 : 居誄 止合三上旨見全清 kwi  kjuei kuei³ kwai3

*烓 계 유正계 · 於避 止合三去寘影全清 0iwei ʔiuɛi uei¹ kwɛŋ2

瑞 서 슈俗셔 · 是偽 止合三去寘禪全濁 ʑǐwe ʑjue ʐuei⁴ sœi6

恚 에 훼俗에 · 於避 止合三去寘影全清 0ǐwe ʔjue xuei⁴ wai3

諉 위 뇌正위 · 女恚 止合三去寘娘次濁 nǐwe njue uei³ wai2

荽 유 슈俗유  息遺 止合三平脂心全清 swi sjuei suei¹ soi1

悴 췌 취俗 · 秦醉 止合三去至從全濁 dzwi dzʰjuei tsh uei⁴ sœi6

顇 췌 俗 · 秦醉 止合三去至從全濁  dzwi dzʰjuei tsh uei⁴ *

惴 췌 俗췌 · 之睡 止合三去寘章全清 tɕǐwe tɕjue tʂuei⁴ zoi3

萃 췌 俗 · 秦醉 止合三去至從全濁 dzwi dzʰjuei tsh uei⁴ sœi6

瘁 췌 俗 · 秦醉 止合三去至從全濁 dzwi dzʰjuei tsh uei⁴ sœi6

彗 혜 슈俗혜 · 徐醉 止合三去至邪全濁 zwi zjuei xuei⁴ sœi6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禊 계 혜俗계 · 胡介  蟹開四去霽匣全濁 ɣiei ɣiɛi ɕi⁴ hɐi6
系 계 혜俗계 · 胡計 蟹開四去霽匣全濁   ɣiei ɣiɛi ɕi⁴ hɐi6
繫 계 혜俗계  口奚 蟹開四平齊溪次清  kʰiei kʰiɛi tɕi⁴ hɐi6
禰 니 니正녜 :녱 奴禮  蟹開四上薺泥次濁 niei niɛi ni³,mi² nɐi5

荔 례 리正례 ·롕 郎計 蟹開四去霽來次濁 liei liɛi li⁴ lɐi6
䝴 재 졔俗 졩 祖稽 蟹開四平齊心全清 tsiei tsiei tʂʅ⁴ *

猘 제 계正졔 ·곙 居例 蟹開三去祭見全清 kǐɛi kjæ̆i tʂʅ⁴ kɐi3

傺 제 쳬正졔 ·톙 丑例 蟹開三去祭徹次清 ȶʰǐɛi ȶʰjæi tʂʰʅ⁴ tsʰi3
栘 체 셰正테 잉 成臡 蟹開三平齊禪全濁 ʑi ̌ɛi ʑjæi i² j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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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운류-제26운류 : 음성운

표23) 第23韻類 < 공(孤) :공(古) ·공(顧) * >

표24) 第24韻類 < 강(歌) :강(哿) ·강(箇) * >

奚 해 해俗  胡雞 蟹開四平齊匣全濁 ɣiei ɣiɛi ɕi¹ hɐi4
 

烓 계 유正계  烏攜 蟹合四平齊影全清 0iwei ʔiuɛi uei¹ kwɛŋ2

蕝 체 졔正쳬 · 子芮 蟹合三去祭精全清 tsǐwɛi tsjuæi tɕye² tsyt3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枯 고 고正구 콩 苦胡 遇合一平模溪次清 kʰu kʰuo kʰu¹ fu1

橅 무 모正무 몽 莫胡 遇合一平模明次濁 mu muo mo² *

䥈 무 모正무 :몽 莫補 遇合一上姥明次濁 mu muo mu³ *

鉏 서 조俗서 쫑 士魚 遇開三平魚崇全濁  dʒǐo dʒʰjo tʂʰu² tsʰo4

耡 서 조俗서 쫑 士魚 遇開三平魚崇全濁 dʒǐo dʒʰjo tʂʰu² tsʰo4

鋤 서 조俗서 쫑 士魚 遇開三平魚崇全濁 dʒǐo dʒʰjo tʂʰu² tsʰo4

酥 소 소正수 송 素姑 遇合一平模心全清 su suo su¹ sɔu1

齟 저 조正주 :종 牀呂 遇開三上語崇全濁 dʒǐo dʒʰjo tɕy³ thœi2

*涸 후 호正후 · 下各 遇合一去莫匣全濁 xɤ² *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砢 가 라正가 :랑 來可 果開一上哿來次濁  lɑ lɑ luo³ lɔ5

訶 가 하俗가 항 虎何 果開一平歌曉次清  hɑ xɑ xɤ¹ hɔ1
暇 가 하俗가 · 胡駕 假開二去禡匣全濁 ɣɑ ɣɑ ɕia² ha6

苛 가 하俗가  胡歌 果開一平歌匣全濁 ɣɑ ɣɑ kʰɤ¹ hɔ4
呵 가 하俗가 항 虎何 果開一平歌曉次清 hɑ  xɑ xɤ¹ hɔ1
茶 다 차俗다 땅 宅加 假開二平麻澄全濁 ȡa ȡʰa tʂʰa² tsʰa4

 다 차俗다 땅 宅加 假開二平麻澄全濁 ȡa ȡʰa tʂʰa² *

槎 사 차正사 쌍 鉏加 假開二平麻崇全濁  dʒa dʒʰa tʂʰa² tsʰa4

柤 사 차正사 장 側加 假開二平麻莊全清  tʃa tʃa tʂa¹ tsa1

咋 사 자俗사 ·장 側駕 假開二去禡莊全清 tʃa tʃa tʂa⁴ tsa1

詐 사 자正사 ·장 側駕 假開二去禡莊全清 tʃa tʃa tʂa⁴ tsa3

樝 사 차正사 장 側加 假開二平麻莊全清  tʃa tʃa tʂa¹ tsa1

楂 사 차正사 쌍 鉏加 假開二平麻崇全濁 dʒa dʒʰa tʂʰa² tsʰa4

詫 타 차俗타 ·탕 丑亞 假開二去禡徹次清 ȶʰa ȶʰa tʂʰa⁴ tsʰa3

咤 타 차俗타 ·탕 陟駕 假開二去禡知全清 ȶa ȶa tʂa⁴ *

奼 타 챠俗타 ·당 陟駕  假開二去禡知全清 ȶa ȶa tʂʰa⁴ tsʰa3

嘏 하 가俗하 :강 古疋 假開二上馬見全清 ka ka ku³ ka2

 
罝 저 챠俗져 쟝 子邪 假開三平麻精全清 tsǐa tsja tɕy¹ tse1

抯 저 쟈俗져 :쨩 側加 假開二平麻莊全清 tʃa tʃa tʂa¹ ts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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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 第25韻類 < 궁(拘) :궁(矩) ·궁(屨) * >

표26) 第26韻類 < 겅(居) :겅(擧) ·겅(據) * >

姐 저 쟈俗져 :쟝 茲野 假開三上馬精全清 tsǐa tsja tɕie³ tse2

*她 저 쟈俗져 :쟝 子野 假開三上馬精全清 tʰa¹ tʰa1

 

簻 과 좌俗과 쾅 陟瓜 假合二平麻知全清 ȶwa ȶua tʂua¹ kwɔ1
踝 과 화正마 : 胡瓦 假合二上馬匣全濁 ɣwa ɣua xuai² wa5

*撾 과 좌俗과 돵 張瓜 假合二平麻知全清 tʂua¹ tsa1

檛 과 좌俗과 돵 陟瓜 假合二平麻知全清  ȶwa ȶua tʂua¹ tsa1

夥 과 화俗과 : 胡果 果合一上果匣全濁 ɣuɑ ɣuɑ xuo³ fɔ2
輠 과 화正과 : 胡果 果合一上果匣全濁 ɣuɑ ɣuɑ kuo³ kwo2

*蘤 위 뢰正위 황 呼瓜  假合二平麻曉次清 hwa xua xua¹ fa1

痤 좌 차正좌 쫭 昨禾 果合一平戈從全濁 dzuɑ dzʰuɑ tsʰuo² tsʰɔ4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呴 구 후俗구 ·훙 香句  遇合三去遇曉次清 hǐu xjuo xou³ hɐu3

嫗 구 우俗구 · 衣遇 遇合三去遇影全清 0ǐu ʔjuo y⁴ jy2

昫 구 후俗구 ·훙 香句 遇合三去遇曉次清  hǐu xjuo ɕy⁴ hœi3

欨 구 후俗구 ·훙 況于 遇合三平虞曉次清 hǐu xjuo ɕy¹ hœi2

娛 오 우俗오  遇俱 遇合三平虞疑次濁 ŋǐu ŋjuo y² jy4

吁 우 후俗우 훙 況于 遇合三平虞曉次清 hǐu xjuo ɕy¹ hœi1

吁 우 후俗우 · 王遇 遇合三去遇云次濁 ɣi ̌u ɣjuo  y⁴ jy6

訏 우 후俗우 훙 況于  遇合三平虞曉次清 hǐu xjuo ɕy¹ hœi1

盱 우 후俗우 훙 況于 遇合三平虞曉次清 hǐu xjuo ɕy¹ hœi1

踽 우 구俗우 :궁 驅雨 遇合三上麌溪次清 kʰǐu kʰjuo tɕy³ kœi2

楀 우 구俗우 :궁 俱雨 遇合三上麌見全濁 kǐu kjuo y³ jy5

毹 유 슈俗유 숭 山芻 遇合三平虞生全清 ʃǐu ʃjuo ʂu¹ sy1

詡 허 후俗허 :훙 況羽  遇合三上麌曉次清 hǐu xjuo ɕy³ hœi2

栩 허 후俗허 :훙 況羽  遇合三上麌曉次清 hǐu xjuo ɕy³ hœi2

  渝 투 유俗투 융 羊朱  遇合三平虞以次濁 jǐu 0juo y² jy4

NO
자

례

현

음
정속

동

운
반절

중고음
보통화 월어

廣韻 王力 董同龢




㠊 허 거俗허 컹 去魚 遇開三平魚溪次清  kʰǐo kʰjo tɕʰy¹ *

墟 허 커俗허 컹 去魚 遇開三平魚溪次清 kʰǐo kʰjo ɕy¹ hœi1



蜡 사 자正사 ·쳥 七慮 遇開三去御清次清  tsʰǐo tsʰjo tɕʰy⁴ tsʰa3

蜍 여 져正여 쎵 以諸 遇開三平魚以次濁 jǐo 0jo y² tsʰœi4

煮 자 져俗쟈 :졍 章与 遇開三上語章全清 tɕǐo tɕjo tʂu³ tsy2

攄 터 쳐俗터 텽 丑居 遇開三平魚徹次清 ȶʰi ̌o ȶʰjo ʂu¹ s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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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8> 월어의 각종 병음방안에서 살펴본 운모표

香港語言學
學會

耶魯 耶魯(正統) 黃錫凌 萬國音標 廣州 劉錫祥

b b b b p b b

c ch ch ts tʃ c ch

d d d d t d d

f f f f f f f

g g g g k g g

gw gw gw gw kw gu gw

h h h h h h h

j y y j j y y

k k k k k' k k

kw kw kw kw kw' ku kw

l l l l l l l

m m m m m m m

n n n n n n n

ng ng ng ŋ ŋ ng ng

p p p p p' p p

s s s s ʃ s s

t t t t t' t t

w w w w w w w

z j j dz tʃ z j

2. 월어의 각종병음방안

<표27> 월어의 각종 병음방안에서 살펴본 성모표

香港語言學
學會

耶魯 耶魯(正統) 黃錫凌 萬國音標 廣州 劉錫祥

aa a a a a a a

aai aai aai ai ai ai aai

aau aau aau au au ao aau

aam aam aam am am am aam

aan aan aan an an an aan

aang aang aang aŋ aŋ ang aang

aap aap aap ap ap ab aap

aat aat aat at at ad aat

aak aak aak ak ak ag aak

ai ai ai ɐi ɐi ei ai

au au au ɐu ɐu eo au

am am am ɐm ɐm em am

an an an ɐn ɐn en an

ang ang ang ɐŋ ɐŋ eng 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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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ap ap ɐp ɐp eb ap

at at at ɐt ɐt ed at

ak ak ak ɐk ɐk eg ak

e e e ɛ ɛ é e

ei ei ei ei ei éi ei

eu       ɛu    

em       ɛm    

eng eng eng ɛŋ ɛŋ éng eng

ep       ɛp    

ek ek ek ɛk ɛk ég ek

i i i i i i i

iu iu iu iu iu iu iu

im im im im im im im

in in in in in in in

ing ing ing iŋ iŋ ing ing

ip ip ip ip ip ib ip

it it it it it id it

ik ik ik ik Ik ig ik

o o o ɔ ɔ o oh

oi oi oi ɔi ɔi oi oi

ou ou ou ou ou ou o

on on on ɔn ɔn on on

ong ong ong ɔŋ ɔŋ ong ong

ot ot ot ɔt ɔt od ot

ok ok ok ɔk ɔk og ok

oe eu eu œ œ ê euh

oeng eung eung œŋ œŋ ê ng eung

oek euk euk œk œk ê g euk

eoi eui eui œy øy ê u ui

eon eun eun œn øn ê n un

eot eut eut œt øt ê d ut

u u u u u u oo

ui ui ui ui ui ui ooi

un un un un un un oon

ung ung ung uŋ ʊ ŋ ung ung

ut ut ut ut ut ud oot

uk uk uk uk ʊ k ug uk

yu yu yu y y ü ue

yun yun yun yn yn ün uen

yut yut yut yt yt üd uet

m m m m m m m

ng ng ng ŋ ŋ ng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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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東國正韻 한자음과 월어의 ‘음색’ 비교

l 漢(漢字), 東(東國正韻 한자음), 粵(월어), 色(음색비교)
l 음색 : ① 운미 일치 여부(음성운ㆍ양성운ㆍ입성운), ② 청음ㆍ탁음 일치 여부

l o, x : ①, ②가 모두 일치할 경우 ‘o’표시, 하나라도 일치 하지 않을 경우 ‘x’표시

l 청음 : 東國正韻 23자모의 전청, 차청 : ㄱ, ㅋ, ㄷ, ㅌ, ㅂ, ㅍ, ㅈ, ㅊ, ㅊ, ㆆ, ㅎ 

월어의 1성ㆍ2성ㆍ3성

l 탁음 : 東國正韻 23자모의 전탁, 불청불탁 : ㄲ, ㆁ(옛이응), ㄸ, ㄴ, ㅃ, ㅁ, ㅉ,

ㅆ, ㆅ, ㅇ, ㄹ, ㅿ 

월어의 4성ㆍ5성ㆍ6성

l 청음에 해당하는 한자는 빨간색으로 표시

l 탁음에 해당하는 한자는 파란색으로 표시

l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검정색으로 표시

世宗御製訓民正音

솅sai3 zung1 ngaa6 졩zai3 훈fan3 민man4 zeng3 jam1

<표29> 世宗御製訓民正音

漢 東 粵 色 漢 東 粵 色 漢 東 粵 色 漢 東 粵 色
國 귁 gwok3 o 之 징 zi1 o 語  jyu5 o 音  jam1 o

異 잉 ji6 o 乎  fu1 o 中  zung1 o 國 귁 gwok3 o

與 영 jyu4 o 文 문 man4 o 字  zi6 o 不  bat1 o

相 샹 soeng1 o 流  lau4 o 通 통 tung1 o 故 공 gu3 o

愚  jyu4 o 民 민 man4 o 有  jau5 o 所 소 so2 o

欲 욕 juk6 o 言  jin4 o 而  ji4 o 終  zung1 o

不  bat1 o 得 득 dak1 o 伸 신 san1 o 其 끵 gei6 o

情  cing4 o 者 쟝 ze2 o 多 당 do1 o 矣  ji5 o

予 영 jyu4 o 爲 윙 wai4 o 此  ci2 o 憫 민 man5 o

然  jin4 o 新 신 san1 o 制 졩 zai3 o 二  ji6 o

十 씹 sap6 o 八  baat3 o 字  zi6 o 欲 욕 juk6 o

使  sai2 o 人  jan4 o 人  jan4 o 易 잉 ji6 o

習 씹 zaap6 o 便 뼌 bin6 o 於  jyu1 o 日  jat6 o

用  jung6 o 耳  ji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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釋譜詳節 序
셕sik1 봉pou2 coeng4 zit3 쎵zeoi6

<표30> 釋譜詳節 序
漢 東 粵 色 漢 東 粵 色 漢 東 粵 色 漢 東 粵 色
佛  fat6 o 爲  wai4 o 三 삼 saam1 o 界 갱 gaai3 o

之 징 zi1 o 尊 존 zeon1 o 弘  wang4 o 渡 똥 dou6 o

群 꾼 kwan4 o 生  sang1 o 無 뭉 mou4 o 量  loeng4 o

功  gung1 o 德 득 dak1 o 人  jan4 o 天 텬 tin1 o

所 송 so2 o 不  bat1 o 能  nang4 o 盡 찐 zeon6 o

讚 잔 zaan3 o 世 솅 sai3 o 之 지 zi1 o 學  hok6 o

佛  fat6 o 者 쟝 ze2 o 鮮 선 sin1 o 有  jau5 o

知 딩 zi1 o 出  ceot1 o 處 쳥 cyu2 o 始 싱 ci2 o

終  zung1 o 雖  seoi1 o 欲 욕 juk6 o 知 디 zi1 o

者 쟝 ze2 o 亦 역 jik6 o 不  bat1 o 過 광 gwo1 o

八  baat3 o 相  soeng1 o 而  ji4 o 止 징 zi2 o

頃  king2 o 因  jan1 o 追  zeoi1 o 薦 젼 zin3 o

爰  jyun4 o 采  coi2 o 諸 졍 zyu1 o 經  ging1 o

別  bit3 o 爲  wai4 o 一  jat1 o 書 셩 syu1 o

名 명 meng4 o 之 지 zi1 o 曰  jyut6 o 釋 셕 sik1 o

譜 봉 pou2 o 詳  coeng4 o 節  zit3 o 旣 긩 gei3 o

據 겅 geoi3 o 所 소 so2 o 次  ci3 o 繪  kui3 x

成  seng4 o 世 솅 sai3 o 尊 존 zeon1 o 成  seng4 o

道  dou6 o 之 징 zi1 o 迹 젹 zik1 o 又  jau6 o

以 잉 ji5 o 正  zeng3 o 音  jam1 o 就  zau6 o

加 강 gaa1 o 譯 역 jik6 o 解 갱 gaai2 o 庶 셩 syu3 o

畿 긩 gei1 o 人  jan4 o 人  jan4 o 易 잉 ji6 o

曉  hiu2 o 而  ji4 o 歸 귕 gwai1 o 依  ji1 o

三 삼 saam1 o 寶  bou2 o 焉 언 jin1 o 正  zeng3 o

統  tung2 o 十 씹 sap6 o 二  ji6 o 年 년 nin4 o

七  cat1 o 月  jyut6 o 二  ji6 o 十 씹 sap6 o

五  ng5 o 日  jat6 o 首  sau2 o 陽  joeng4 o

君 군 gwan1 o 諱 휭 wai5 o 序 쎵 zeoi6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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御製 月印釋譜 序
ngaa6 졩zai3 jyut6 jan3 셕sik1 봉pou2 쎵zeoi6

<표31> 御製 月印釋譜 序
漢 東 粵 色 漢 東 粵 色 漢 東 粵 色 漢 東 粵 色
夫 붕 fu1 o 眞 진 zan1 o 源  jyun4 o 廓 콱 kwok3 o

寥  liu4 o 性  sing3 o 智 딩 zi3 o 湛 땀 daam1 x

寂 쪅 zik6 o 靈  ling4 o 光  gwong1 o 獨 똑 duk6 o

耀  jiu6 o 法 법 faat3 o 身 신 san1 o 常  soeng4 o

住 뜡 zyu6 o 色  sik1 o 相  soeng1 o 一  jat1 o

泯 민 man5 o 能  nang4 o 所 송 so2 o 都 동 dou1 o

亡  mong4 o 旣 긩 gei3 o 無 뭉 mou4 o 生  sang1 o

滅  mit6 o 焉  jin1 o 有  jau5 o 去 커 heoi3 o

來  loi4 o 只 징 zi2 o 緣  jyun4 o 妄  mong5 o

心 심 sam1 o 瞥  pit3 o 起 킝 hei2 o 識 식 sik1 o

境  ging2 o 競  ging6 o 動  dung6 o 攀 판 paan1 o

緣  jyun4 o 取 츙 ceoi2 o 著 땩 zoek6 o 恒  hang4 o

繫 계 hai6 x 業  jip6 o 報  bou3 o 遂  seoi6 o

昧  mui6 o 眞 진 zan1 o 覺 각 gok3 o 於  jyu1 o

長  zoeng6 o 夜 양 je6 o 瞽 공 gu2 o 智 딩 zi3 o

眼  ngaan5 o 於  jyu1 o 永  wing5 o 劫 겁 gip3 o

輪 륜 leon4 o 回  wui4 o 六 륙 luk6 o 道  dou6 o

而  ji4 o 不  bat1 o 暫 짬 zaam6 o 停  ting4 o

焦  ziu1 o 煎 젼 zin1 o 八  baat3 o 苦 콩 fu2 o

而  ji4 o 不  bat1 o 能  nang4 o 脫  tyut3 o

我  ngo5 o 佛  fat6 o 如  jyu4 o 來  loi4 o

雖  seoi1 o 妙  miu6 o 眞 진 zan1 o 淨  zeng6 o

身 신 san1 o 居 거 geoi1 o 常  soeng4 o 寂 쪅 zik6 o

光  gwong1 o 土 통 tou2 o 以 잉 ji5 o 本 본 bun2 o

悲 빙 bei1 o 願  jyun6 o 運  wan6 o 無 뭉 mou4 o

緣  jyun4 o 慈  ci4 o 現  jin6 o 神 씬 san4 o

通 통 tung1 o 力 륵 lik6 o 降  gong3 o 誕 딴 daan6 o

閻 염 jim4 o 浮  fau4 o 示 씽 si6 o 成  seng4 o

正  zeng333 o 覺 각 gok3 o 號  hou6 o 天 텬 tin1 o

人  jan4 o 師  si1 o 稱  cing1 o 一  jat1 o

切 촁 cai3 o 智 딩 zi3 o 放  fong3 o 大 땡 daai6 o

威  wai1 o 光  gwong1 o 破 팡 po3 o 魔 망 mo4 o

兵  bing1 o 衆  zêng3 o 大 땡 daai6 o 啓 콍 kai2 o

三 삼 saam1 o 乘  sing4 o 廣  gwong2 o 演 연 jin5 o

八  baat3 o 敎  gaau3 o 潤  jeon6 o 之 징 zi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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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륙 luk6 o 合  hap6 o 沾 뎜 zim1 o 之 징 zi1 o

十 씹 sap6 o 方  fong1 o 言  jin4 o 言  jin4 o

攝 셥 sip3 o 無 뭉 mou4 o 量  loeng4 o 妙  miu6 o

義  ji6 o 句 궁 geoi3 o 句 궁 geoi3 o 含  ham4 o

恒  hang4 o 沙 상 saa1 o 法 법 faat3 o 問 문 man6 o

開 캥 hoi1 o 解 갱 gaai2 o 脫  tyut3 o 門 몬 mun4 o

納 납 naap6 o 淨  zeng6 o 法 법 faat3 o 海  hoi2 o

其 끵 gei6 o 撈  lou4 o 摝 록 luk1 o 人  jan4 o

天 텬 tin1 o 拯  cing2 o 濟 졩 zai3 o 四  sei3 o

生  saang1 o 功  gung1 o 德 득 dak1 o 可 캉 ho2 o

勝  sing1 o 讚 잔 zaan3 o 哉  zoi1 o 天 텬 tin1 o

龍  lung4 o 所 송 so2 o 誓 쏑 sai6 o 願  jyun6 o

以 잉 ji5 o 流  lau4 o 通 통 tung1 o 國 귁 gwok3 o

王  wong4 o 所 송 so2 o 受  sau6 o 囑 죡 zuk1 o

以 잉 ji5 o 擁  jung2 o 護  wu6 o 昔 셕 sik1 o

在  zoi6 o 丙  bing2 o 寅 인 jan4 o 昭  ziu1 o

憲 헌 hin3 o 王  wong4 o 后  hau6 o 庵  am1 o

棄 킹 hei3 o 榮  wing4 o 養  joeng5 o 通  tung1 o

言  jin4 o 在  zoi6 o 疚  gau3 o 罓  mong5 o

知 딩 zi1 o 攸  jau4 o 措 총 cou3 o 世 솅 sai3 o

宗  zung1 o 謂  wai6 o 予  jyu4 o 薦 젼  zin3 o

拔  bat6 o 無 뭉 mou4 o 如  jyu4 o 轉  zyun2 o

經  ging1 o 汝  jyu5 o 宜  ji4 o 撰 쫜 zaan6 o

譯 역 jik6 o 釋 셕 sik1 o 譜 봉 pou2 o 予 영 jyu4 o

受  sau6 o 慈  ci4 o 命  meng6 o 益  jik1 o

用  jung6 o 覃 땀 taam4 o 思  si1 o 得 득 dak1 o

見 견 gin3 o 祐  jau6 o 宣  syun1 o 二  ji6 o

律  leot6 o 師  si1 o 各 각 gok3 o 有  jau5 o

編 변 pin1 o 譜 봉 pou2 o 而  ji4 o 詳  coeng4 o

略 략 loek6 o 不  bat1 o 同  tung4 o 爰  jyun4 o

合  hap6 o 兩  loeng5 o 書 셩 syu1 o 撰 쫜 zaan6 o

成  seng4 o 釋 셕 sik1 o 譜 봉 pou2 o 詳  coeng4 o

節  zit3 o 就  zau6 o 譯 역 jik6 o 以 잉 ji5 o

正  zeng3 o 音  jam1 o 俾 빙 bei2 o 人  jan4 o

人  jan4 o 易 잉 ji6 o 曉  hiu2 o 乃 냉 naai5 o

進 진 zeon3 o 賜  ci3 o 覽 람 laam5 o 輒 뎝 zip3 o

製 졩 zai3 o 讚 잔 zaan3 o 頌 쑝 zung6 o 名  meng4 o

曰  jyut6 o 月  jyut6 o 印  jan3 o 千 쳔 cin1 o

江  gong1 o 其 끵 gei6 o 在  zoi6 o 于  jyu1 o

今 금 gam1 o 崇  sung4 o 奉  fung6 o 曷  hot6 o

弛 싱 ci2 o 頃  king2 o 丁  ding1 o 家 강 gaa1 o

戹  ak1 o 長  zoeng2 o 嗣  zi6 o 夭  jiu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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亡  mong4 o 父 뿡 fu6 o 母  mou5 o 之 징 zi1 o

情  cing4 o 本 본 bun2 o 乎  fu1 o 天 텬 tin1 o

性  sing3 o 哀  oi1 o 戚 쳑 cik1 o 之 징 zi1 o

感 감 gam2 o 寧  ning4 o 殊 쓩 syu4 o 久  gau2 o

近 끈 gan6 o 予 영 jyu4 o 惟  wai4 o 欲 욕 juk6 o

啓 콍 kai2 o 三 삼 saam1 o 途 똥 tou4 o 之 징 zi1 o

苦 콩 fu2 o 要  jiu1 o 求  kau4 o 出  ceot1 o

離 링 lei4 o 之 징 zi1 o 道  dou6 o 捨 샹 se2 o

此  ci2 o 何  ho4 o 依  ji1 o 轉  zyun2 o

成  seng4 o 了  liu5 o 義  ji6 o 雖  seoi1 o

則 즉 zak1 o 旣 긔 gei3 o 多 당 do1 o 念 념 nim6 o

此  ci2 o 月  jyut6 o 印  jan3 o 釋 셕 sik1 o

譜 봉 pou2 o 先 션 sin1 o 考  haau2 o 所 송 so2 o

製 졩 zai3 o 依  ji1 o 然  jin4 o 霜  soeng1 o

露 롱 lou6 o 慨 캥 koi2 o 增  zang1 o 悽 촁 cai1 o

愴  cong3 o 仰  ngong5 o 思  si1 o 聿  leot6 o

追  zeoi1 o 必  bit1 o 先 션 sin1 o 述  seot6 o

事  si6 o 萬 먼 maan6 o 幾 긔 gei1 o 縱  zung1 o

浩  hou5 o 豈 킝 hei2 o 無 뭉 mou4 o 閑  haan4 o

暇  haa6 o 廢 볭 fai3 o 寢 침 cam2 o 亡  mong4 o

食 씩 sik6 o 窮  kung4 o 年 년 nin4 o 繼 곙 gai3 o

日  jat6 o 上  soeng5 o 爲 윙 wai4 o 父 뿡 fu6 o

母  mou5 o 仙 션 sin1 o 駕 강 gaa3 o 兼 겸 gim1 o

爲 윙 wai4 o 亡  mong4 o 兒  ji4 o 速 속 cuk1 o

乘  sing4 o 慧  wai6 o 雲  wan4 o 逈  gwing2 x

出  ceot1 o 諸 졍 zyu1 o 塵 띤 can4 o 直 띡 zik6 o

了  liu5 o 自  zi6 o 性  sing3 o 頓 돈 deon6 o

證  zing3 o 覺 각 gok3 o 地 띵 dei6 o 乃 냉 naai5 o

講  gong2 o 劘 망 mo4 o 硏  ngaan4 o 精  zeng1 o

於  jyu1 o 舊  gau6 o 券 권 gyun3 o 檃  jan2 o

括  kut3 o 更  gang1 o 添 텸 tim1 o 於  jyu1 o

新 신 san1 o 編 편 pin1 o 出  ceot1 o 入  jap6 o

十 씹 sap6 o 二  ji6 o 部 뽕 bou6 o 之 징 zi1 o

修  sau1 o 多 당 do1 o 羅 랑 lo4 o 曾  zang1 o

靡 밍 mei5 o 遺  wai4 o 力 륵 lik6 o 增  zang1 o

減 감 gaam2 o 一  jat1 o 兩  loeng5 o 句 궁 geoi3 o

之 징 zi1 o 去 컹 heoi3 o 取 츙 ceoi2 o 期 끵 gei6 o

致 딩 zi3 o 盡 찐 zeon6 o 心 심 sam1 o 有  jau5 o

所 소 so2 o 疑  ji4 o 處 쳥 cyu2 o 必  bit1 o

資  zi1 o 博 박 bok3 o 問 문 man6 o 庶 셩 syu3 o

幾 긩 gei1 o 搜  sau1 o 剔 텩 tik1 o 玄  jyun4 o

根  gan1 o 敷 풍 fu1 o 究  gau3 o 一  jat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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乘  sing4 o 之 징 zi1 o 妙  miu6 o 旨 징 zi2 o

磨 망 mo4 o 聾  lung4 o 理 링 lei5 o 窟  fat1 o

疏 송 so1 o 達  daat6 o 萬 먼 maan6 o 法 법 faat3 o

之 지 zi1 o 深 심 sam1 o 原 원 jyun4 o 蓋 갱 goi3 o

文 문 man4 o 非 빙 fei1 o 爲  wai4 o 經  ging1 o

經  ging1 o 非 빙 fei1 o 爲  wai4 o 佛  fat6 o

詮  cyun4 o 道  dou6 o 者 쟝 ze2 o 是 씽 si6 o

經  ging1 o 體 톙 tai2 o 道  dou6 o 者 쟝 ze2 o

是 씽 si6 o 佛  fat6 o 讀 똑 duk6 o 是 씽 si6 o

典 뎐 din2 o 者 쟝 ze2 o 所 송 so2 o 貴 귕 gwai3 o

廻  wui4 o 光  gwong1 o 以 잉 ji5 o 自  zi6 o

照  ziu3 x 切  cit3 o 忌 끵 gei6 o 執 집 zap1 o

指 징 zi2 o 而  ji4 o 留  lau4 o 筌  cyun4 x

嗚  wu1 o 呼 홍 fu1 o 梵 뻠 faan4 x 軸 뜍 zuk6 o

崇  sung4 o 積 젹 zik1 o 觀 관 gun1 o 者 쟝 ze2 o

猶  jau4 o 難 난 naan4 o 於  jyu1 o 讀 똑 duk6 o

誦  zung6 o 方  fong1 o 言  jin4 o 謄  tang4 o

布 봉 bou3 o 聞 문 man4 o 者 쟈 ze2 o 悉  sik1 o

得 득 dak1 o 以 잉 ji5 o 景 경 ging2 o 仰  ngong5 o

西 솅 sai1 o 天 텬 tin1 o 字  zi6 o 經  ging1 o

讀 똑 duk6 o 誦  zung6 o 肆  sei3 o 與 영 jyu4 o

宗 종 zung1 o 宰  zoi2 o 勳 훈 fan1 o 戚 쳑 cik1 o

百  baak3 o 官 관 gun1 o 四  sei3 o 衆  zung3 o

結  git3 o 願  jyun6 o 軫 진 zan2 o 於  jyu1 o

不  bat1 o 朽  jau2 o 植 씩 zik6 o 德 득 dak1 o

本 본 bun2 o 於  jyu1 o 無 뭉 mou4 o 窮  kung4 o

冀 긩 kei3 o 神 씬 san4 o 安  ngon1 o 民 민 man4 o

樂 락 lok6 o 境  ging2 o 靜  zing6 o 祚 쫑 zou6 o

固 공 gu3 o 時 씽 si4 o 泰 탱 taai3 o 而  ji4 o

歲  seoi3 o 有  jau5 o 福 복 fuk1 o 臻 즌 zeon1 o

而  ji4 o 災  zoi1 o 消  siu1 o 以 이 ji5 o

向  hoeng3 o 所 송 so2 o 修  sau1 o 功 공 gung1 o

德 득 dak1 o 廻  wui4 o 向  hoeng3 o 實 씷 sat6 o

際 졔 zai3 o 願  jyun6 o 共  gung6 o 一  jat1 o

切 촁 cai3 o 有  jau5 o 情  cing4 o 速 속 cuk1 o

至 징 zi3 o 菩 뽕 pou4 o 提 똉 tai4 o 彼 빙 bei2 o

岸  ngon6 o 天 텬 tin1 o 順 쓘 seon6 o 三 삼 saam1 o

年 년 nin4 o 己 긩 gei2 o 卯  maau5 o 七 칧 cat1 o

月  jyut6 o 七  cat1 o 日  jat6 o 序 쎵 zeoi6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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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중복되지 않는 한자 463자 중 東國正韻 한자음의 ‘청음ㆍ탁음, 운미’와 월어의

‘음조ㆍ양조, 운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繪ㆍㆍkui3, 湛ㆍ땀ㆍdaam1, 繫ㆍ계ㆍhai6,

逈ㆍㆍgwing2, 照ㆍㆍziu , 梵ㆍ뻠ㆍfaan4, 筌ㆍㆍcyun4’으로 총 7 글자가 있었다.

世宗御製訓民正音ㆍ釋譜詳節 序ㆍ月印釋譜 序의 한자음을 기준으로 東國正韻 한자
음의 ‘청음ㆍ탁음, 운미’와 월어의 ‘음조ㆍ양조, 운미’의 일치율은 98.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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